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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남북한의 만남은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였다. 그리

고 통일의 분위기 역시 뜨거웠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통일은 열망만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 장치들이 먼저 적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참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 의식의 통일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운데 1985년 제1차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 이후 15년만에 제2차로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상봉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같은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부모 형제들이 체제

를 달리한 채 반세기가 지나서 만난 그 순간은 서로의 가치 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확

인하는 순간이었다.

북측 방문자들은 남한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

때문에 모두 고향집에서 쫓겨난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가서 살

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월북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

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들은 단 한번의 만남으로 풀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남측 가족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북측 이산가족들은 단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들의 삶과 만남이 김정일의 은혜 덕분이라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

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족간의 개별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는 남북한 가족 모두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을 수용

하여 상이한 바람직한 인간상 을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인간들을 길러내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 청소년들은 경직되고 집단주의적인 성격구조를

지니게 된 반면 남한의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사고 구조를 지니게 되

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방식 뿐만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규범과 예절 그리고 생활 습관 및 풍습에서도 이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

리 민족 최대의 과제가 민족통일의 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가치 규범과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는 거의 동일한 가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동일한 전통문화 속에서 수 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체제를 달리한 상황의 장기화로부터는 자유로

울 수는 없다.

남북한의 진정한 민족통일은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부문에서 남한 주민들은 미제의 자본주의 앞잡이

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적 괴물 이 아닌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혈연공동

체이고, 같은 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

다. 따라서 남한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살리면서, 북한의 집단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

세가 필요하다.

「도덕」교과는 남북한에 있어 바람직한 인간상 을 길러내는 것을 직접적인 교과 목표로

삼고 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도덕」교과서 분석을 통해 거

기에 나타난 가치 의식을 파악하려는 것은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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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청소년

들이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시켜 통일한국 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

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한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통일 한국 의 像을 제시하고, 거

기에 부합하는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이 조

화로운 통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도덕」교과의 내용들은 대체로 과거에서는 민족의 전통문화, 현재에서는 현

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그리고 미래에서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사

회상을 상정하여 향후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경험들을 교재화하는 것 등은 아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

한의 청소년들에게 이산가족 만남의 정례화, 상대방 주민들의 자유로는 왕래 및 서신교환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과 노력등을 있는 그대로 교재화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동질성을

확대시키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남북한 주민들의 공통적 가치 의식

의 요소가 내면화될 때, 비로소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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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선언이 발표

되었다. 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1985년의 제1차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만남 이후 15년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또 한번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만남은 그 동안의 민족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재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 를 낳을 정도로 가치 의식의 이질화의 심화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겼다.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어느 방문

자는 형제 자매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때문에 모두 고향집에서 쫒겨

난 줄 알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문자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월북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더

욱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공개석상에서는 하나 같이 그들의 삶과 만남이 김

정일의 은혜 때문이며, 통일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만남의 서두에서 강

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공개인 개별 면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공개석상에서 무덤덤하던

북측의 이산가족들과 남한 가족들 모두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남북한의 주민들이 분단을 계기로 기존

의 가치 덕목과는 전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육에 적용하

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서로 다른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정하고 또 교육을 통하여 그

러한 인간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남한은 弘益人間의 이념 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방적

이며 다면적인 인간 1) 을, 북한은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의 의지만을 자신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김정일의 참된 전사, 제자를 길러내기 위하여 모든 교육적 역

량을 집중하였다.2)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은 가치 의식에서 동질적인 요소와 함께 이질적인 요소를 함께 지

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가 민족통일의 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한의 통일이 단순히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

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 즉 조화로운 민족공동체 를 형성하여 모든 방면에서 남북한 주

민이 하나의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전혀 별개의

가치의식을 가진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일체감을 회복하고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한국

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구체화

1)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 (서울 : 교육부, 1997), p.87.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상, 총대, 과학기술이라는 강성대국의 3대기둥 을 높이는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상 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김정

일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며, 김정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정일이 가르쳐준대로만

사업을 전개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창건 55돌을 맞은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2000년 당보 군보 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 북한연구소,『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2000년

2월호, pp.222- 223.참조.)
3) 통일부,『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서울 : 통일부, 2000),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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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도덕」교과는 남북한에 있어 바람직한 인간상 을 길러내는 것을 직접적인 교과 목

표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도덕」교과서를 분석하여 거기에 내재하고 있

는 가치 덕목을 분석 비교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 의식 가운데 동질

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도덕」교육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재 남북한은 「도덕」교과를 통한 직접적인 도덕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의 모든 생활에 걸쳐

간접적인 도덕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4) 하지만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 덕목을 논구

하는 본 고에서는 남한의 기본공통교육과정에서의「도덕」과와 북한의 11년간의 의무교육 가운

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공산주의 도덕」과목으로 한정하며, 김정일 집권 이후에 발간된 교

과서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현재 남한은 제7차 교육과정을 2000년도부

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하여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 관계

로 남한의 「도덕」교과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남한의 「도

덕」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찬되기에 굳이 직접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 교

과서의 경우 그 활용에 많은 제약점이 있다. 그러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가장 최근의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과년도의 것을 이용하였다.

본 고의 II장에서는 남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각기 반영되어 제시된 바람직한 인간상

과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북한 「공산

주의 도덕」교과서 분석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여 교과서를 분석하고 내재해 있는 가치 덕목

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남북한의「도덕」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

치 덕목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 남북한 「도덕」교과 목표 및 편재

2.1 남북한 「도덕」교과 목표

2.1.1 남한의 「도덕」교과 목표

4) 북한교육에서 도덕교육 이라는 말보다 도덕교양 이라는 말을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의미

는 도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지칭한다. (사회과학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제

1권, 평양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70), p.751.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바람직한 「도덕」과 교과서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교과서 둘째,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셋

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주도 할 수 있는 교과서 넷째, 학습주체인 학생의

요구, 흥미, 관심을 고려한 보다 재미있는 교과서 다섯째, 학생들의 지적·정의적·행동적 영

역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교과서가 그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도덕』 3,4학년 1학기 교과용 도서 개발 집필진 회의」, 서울 : 한국교육과정개발

원, 199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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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홍익인간 '의 이념 아래,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

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우리 문

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넷째,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6)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문화 의식과 기본 가치·습관 그리고 민주 시민 의식을 지녀 공동체

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7)

그에 따른 「도덕」교과의 일반 목표로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

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 8)는 것이다.

또한 하위 목표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9) 첫째,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

력의 신장과 함께 인간 존중적 삶의 자세를 가진다. 둘째, 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요구

되는 도덕 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

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태

도와 실천 의지를 가진다. 셋째,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 사회

의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가진

다. 넷째, 국가·민족·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

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도덕」교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도덕」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

며, 국가·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

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로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

육 목표 연구」, 연구보고 CR 97- 35, 한국교육개발원, 1997. 참조.
7) 홍익인간 이란 남한의 교육이 지향하는 대표적 인간상을 지칭하는데, 곧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인간 을 의미한다. (교육부,『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 교육부, 1997), pp.86- 95.
참조.

8) 초·중·고등학교 '도덕 '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

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이다.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 , 서울 : 교육부,
1997), p.117.

9) 「도덕」교과는 다음과 같은 계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6학년까지는 통합 교과인 1- 2 학

년의 바른 생활 에서 이루어진 기술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발전·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

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력 육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 성향과 행동 습

관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단계 7- 10학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의 도덕

과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의 좀더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 습득에 강조점을 두고 있

다. (교육부,『도덕과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1997), pp.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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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10)

학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를 길러,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능력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 경제 윤리 및 직업

윤리, 국가관, 안보관 및 공동체 의식,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우리 민

족의 유구한 윤리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윤리관을 형성하

여, 민족 주체성을 지닌 미래 지향의 건전한 인성을 지닌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한국인이 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교과는 개인의 도덕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사태에 대해 스스로의 가치 판단

에 따라 자율적인 실천을 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2.1.2 북한 「도덕」교과 목표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에 적용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

하였다. 교육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 11)시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길러진 인간을 사회주의적 애국사상과

혁명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 앞장서 나가는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갖추는 새

형의 인간 12)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김정일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동이, 효자동이가 되

고 나아가 수령결사옹위투사·지저배기 충신이 되어 한평생을 수령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는 인간

을 의미하게 되었다.

「로동신문」은 <붉은기를 높이 들자> 13) <붉은기는 조선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 14)라는 정론을 통해 붉은기를 김정일의 혁명철학 으로 공식 선언하고, 온 사회를 붉은기

철학으로 일색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종옥은 김일성 사후「첫 태양절 행사 보고연설」모든 주민들은 김정일의 광폭정치와 인

덕정치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김정일 즉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

위하는 수령결사옹위투사·지저배기 충신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15)

1998년 제정된 김일성 헌법 43조에서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고 명시하였다.16)

이러한 요구들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17) 모든 부문에서 강성대

국의 3대기둥 을 높이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그 가운데 사상 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

하였다. 그 사상 이란 언제 어디서나 김정일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며, 김정일의 혁명 사상

으로 무장하고, 김정일이 가르쳐준대로만 사업을 전개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삶과 투쟁의

10)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 , 1997, p.117.
11) 김일성,「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서울 : 박영사, 1995),

p .223.
12)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5), p.75.
13)「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자

14) 우리의 붉은기는 어버이 수령님의 한 생이 어려 있는 성스러운 깃발이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철학이 담겨있는 신념의 깃발이다.…… 붉은기를 높이 든다는 것은……

온 사회를 붉은기 철학으로 일색화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자)
15) 이종옥, 「첫 태양절 행사 보고연설」,『북한』1998년 5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1998),

pp.216- 217.
16)「통일신보」1998년 9월 12일자

17)「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북한』 2000년 2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2000), pp.22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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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다. 오직 김정일이 가르쳐 준대로만 해 나가는 김정일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교육에 반영되어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도덕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도덕관과 총폭

탄정신 그리고 자폭정신 을 지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었

다.

그것은「도덕」을 사회주의 생활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행동규

범 18)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 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규범

의 총체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 19)이라는 규정하면서부터

출발한다. 「도덕」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중앙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말하는

것이다.20) 즉 집단에 대한 개인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 21)

에서 개인은 집단과 수령에 대한 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

제로 하고 있다. 그리한 전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수령의 자상한 배려 때문이며, 그

배려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

로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2)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회주의적 애국사상과 혁명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혁명과 건설에 앞장

서 나가는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23)을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교과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준거로 삼아 학생들

에게 일정한 계급의 도덕관념으로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서 모종의 선악, 영예와 치욕 등의 도덕관념을 형성 24)하기 위한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

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25)을 핵심 내용으로 선정 제시하고 있다.

2.2 남북한 「도덕」교과 편재

남북한에 있어 교육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와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있는 지행합일의 인격과 성품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인재

는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자는

18) 류계림, 『공산주의도덕개론』(연변 : 중국청년출판사, 1982), p.7.
19) 사회과학철학연구소,『철학사전』제1권(평양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70), p.751.
20)「윤리」는 행동의 원리를, 「도덕」은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활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원리·도리·행동 규범 등의 뜻을 담고 있다. (김경숙,『공산주의

생활윤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6- 7.
21) 안만히,『혁명적 도덕관이란 무엇인가』,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91), p.18.
22) 유희준,『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과 소년들』5,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91), 참조.
23)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일성노작해설강좌 II』(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74), p .349.
24) 류계림, 같은 책, p.195.
25) 김일평,「김정일체제의 특징」,『남북관계의 진전과 안보환경』(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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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보다 더 유목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남한은 교육과정 북한은 교육

강령 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26)

남한의 제7차 교육과정과 북한의 1996년 개편 교육강령을 중심으로 남북한 「도덕」교과

편재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도덕」교과 편재

교육과정

(교육강령)
교과명

학 년

학 교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한

국민공통기본
바른생활 ◎ ◎

도덕 ◎ ◎ ◎ ◎ ◎ ◎ ◎ ◎

선택중심

시민윤리 ◎ ◎

윤리와 사상 ◎ ◎

전통윤리 ◎ ◎

북

한

교육

강령
공산주의도덕

1 2 3 4 1 2 3 4 5 6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 ◎ ◎ ◎ ◎ ◎ ◎ ◎ ◎ ◎

<표 1>에서와 같이, 남한의 경우 2000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27) 초등학교 1·2 학년 통합 교과로서 「바른 생활」, 3학

년에서 10 학년까지는 「도덕」이라는 교과명으로 학습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계열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3-6학년까지는 통합 교과인 1-2 학년의 바른 생활에서 이루어진 기술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발전·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력 육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 성향과 행동 습관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단계 7- 10학년

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의 도덕과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의 좀더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 습득에 강조

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도덕」교과는 1973년부터 정규교과로 채택되었다.28)

26)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남한은 교육과정 이라고 한다. 교육과

정 이란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대체로 총론 각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

제 수업지도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북한은 교육과정 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강령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교육강령은 과정안 과 교수요강 으로 구분되어 있다. 과정안 은 남한의 총

론 에 해당한다. 그것은 교육 이념과 교육목표, 학년별 시수, 학기운영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

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교수요강 은 남한의 교과별 교육과정이 이에 속한다.(교육부,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I, 교육부, 1997, p.4 ; 김정래, 「북한의 교육용어 분석 연구」『통

일정책연구』제8권 2호, 통일연구원,1999, pp.61- 87.참조 ; 김주성,「통일을 대비한 교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1997), p .11. ; 리병모 외,『사회주의교육학』, 평양 : 김형직사범대학, 1988),
p .188.

27) 교육부,『도덕과 교육 과정』, 1997, pp.28- 29.
28) 제2차 교육과정(1963- 1973) 시기에는 반공도덕·생활 영역 으로 규정하여 주당 1 시간씩 학

습하도록 하였다. 1969년에는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시기(1973- 1981)에는 「도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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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에는 인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중학교 6학년까지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교

과명으로 10년 동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교과는 일상 생활의 덕목, 예절, 가치 규범

을 비롯해서 인간관, 세계관, 도덕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일성 체제

가 정착되면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68년에 신설되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왔다.29) 이러한 편재에 따른 도덕 관련 분야 및 가치

덕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도덕」관련 분야 및 관련 가치 덕목 및 내용 비교표

북 한 남 한

관련 가치 내용
관련 분야 내용 및

생활 영역
분 야

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 목

·수령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

인간적품성
수령·

령도자의

모범적

행동

충

실

성

· ·

·정치생활에 대한 배려

·물질생활에 대한 배려

·문화생활에 대한 배려

어버이성품

교과명으로 정규교과화 하는 동시에 수위교과로 하였다.
29) 한만길,『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교육과학사, 1997),pp.162- 16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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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남 한

관련 가치 내용
관련 분야 내용 및

생활 영역
분 야

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 목

·수령을 깨끗한 양심으로 모심

·당 조직을 존엄있게 대함

·조직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

·인민대중을 진심으로 사랑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으로 복무

혁명적 도덕

수령·당·

대중에대한

모범적행동

충

실

성

· ·

·가정생활과 관련 가 정

사

회

생

활

·가정

·이웃

·학교

·효도

·경애

·예절

·협동

·애교

·애향

·동지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 준수

·가족들간의 육친적 사랑을 존중

·참다운동지적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도덕 준수

·사회공동생활에서 공산주의 도덕

자각적으로 준수

·이웃

사회

공동

·학교

·사회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직장

·사회일반

·곤란 극복

집체
·국가

·민족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조국 관련

·인민군과

인민관련

·당원과

인민 관련

·겸손성과 소박

·인간성과 문화성

·정직성과 정의

·인민적이고헌신적인사람을본받음

개인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생명존중

·성실·정직

·자주·절제

<표 2>에서 살펴보면, 남북한의 「도덕」교과 편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유

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남북한의「도덕」교과 편재의 유사점을 살펴

보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이웃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영역 등에서 아주 유사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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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비록 집체 생활 영역 역시 그 표현은 다르나 그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국가나 사회와 관련된 것들로 남한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도덕」교과 편재에서의 차이점은 대체로 남한의「도덕」교육과정은 아동들

의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그 생활 범위를 점차 넓혀가면서 중심 가치 덕목을 제시하고 있

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교육과정과 같이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중심

가치 덕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30) 그리고 관련 생활 영역에 있어 북한의 경우 3

분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을 충실성 분야, 사회생활 분야,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로

나누고 그 관련 내용을 행동 지침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활 분야에서는 집단주의

를 강조한 집체 생활 영역과 사회 공동 생활 영역에 있어 직장 관련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

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 생활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31) 특히 충실성

분야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부문이다. 북한에서는 이 분야를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

요시하는 도덕관련 내용인 반면 남한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야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향후 남북한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 덕목 실재

3.1「도덕」교과서 분석 준거

교육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어떤 매체를 통하여 유목적적인 활동을 할 때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매체가 되는 것을 교재, 혹은 자료라고 한다. 교재란 학습 목표를 달성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제1의적(第1義的)인 매체이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재가 교재로서

의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지도의 체제, 교육과정이 구체화 된

것이라야 한다. 협의로는 자료가 교재화되어서 지도계획이나 수업 과정에 짜넣어진 것을 말

한다. 이와 같은 배려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에 교과서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유목적적으로 쓰여진 교재인 것이다.32) 그러한 교

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집필자의 의도와 교육의 실재적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가 남한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

데「공산주의 도덕」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33)에서는「공산주의 도

30) 남한의 경우는 교육부,『도덕과 교육과정』, pp.30- 31 ; 북한의 경우 김경숙, 같은 책 ; 전용석,
『수령의 공산주의 덕성』,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103- 144 ; 안만히, 같은 책 ; 유

희준, 같은 책, 참조.
31) 일빈적으로 집체 생활의 강조는 집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집단에 대한 개인의

행동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관련 영역은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가정 생활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가정을 혁명의 세포조직으로 집단의 가장

기초 조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전통 윤리에서의 가족의 가부장적 제도와 가부장의 권위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령이나 영도자라는 웃어른들에 대한 효 또는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32) 이종호, 『도덕과교육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3), p.239.
33) 조난심 외,『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CR 96- 36(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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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과서 분석의 중점을 주요 지도 내용, 주로 다루어지는 소재, 제시된 글의 유형, 주요

등장 인물, 삽화와 사진 등 5가지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교과서 내용

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남북한 교과서에 등장할 공통의 인물들을 선

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34)에서는 단원

명·과명, 주요 개념, 주요 내용 조직 및 제시 형식 등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 논

문에서는 교과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개념들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교과서 내용상의

개념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35)에서는 주요 지도 내용과 논

리를 분석의 주요 준거로 삼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 교과서의 내용 전개 논리를 파악함으

로써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기존 연구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시각은 대체로

남한의 그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도덕」분류 시

각과 남한의 기존 연구 장점들을 취합하여 <표 3>과 같은 준거표에 의하여 남북한 「도

덕」교과서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표 3>「공산주의 도덕」교과서 분석 준거표

34) 유균상 외,「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수탁연구

CR 97- 66(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p.24.
35) 한만길 외,「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수탁연구 CR 98- 31 (서

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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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

생활영역
관련 생활 내용 관련 가치·덕목

충

실

성

수령과

령도자의

모범적

행동

인간적

품성

·수령의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수령과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배려

*수령과 지도자의 고마움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과 마음

자세 *주체의식 *지도자 숭배

와 공경 *이민위천 *총폭탄정

신 *수령복 *유훈관철 *충성심

*동지적희생 *혁명적 양심

*인민애 *당정책 관철 *당과

혁명 역사와 뿌리 알기 *항일

혁명투쟁 정신 계승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상부상조 *공

산주의혁명실천 *사회주의 건

설 참여 *혁명적 낙관주의 *사

회주의우월성 *계급의식 *노동

애호 *집단주의 *민족애 *공공

재산보호 *검박 *인민군대 사

랑 *자연보호 *나라말 사랑

*향토애 *조국수호 *프롤레타

리아 국제주의 정신 *준법 *자

신감 *예절 *웃어른공경 *바

른몸가짐 *정직 *교통질서준수

*협동 *양보심 *책임감 *약속

준수 *겸손 *긍정적 모범 본받

기 *불법과의투쟁 *창의력 *겸

손 *이웃돕기 *효도 *노력 *우

정 *인정미

어버이

풍모

·정치 생활에 대한 배려

·물질 생활에 대한 배려

·문화 생활에 대한 배려

수령·

당·대중

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을 깨끗한 양심으로 모심

·당 조직을 존엄있게 대함

·조직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

·인민대중을 진심으로 사랑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으로 복무

사

회

생

활

집단과

관련된

행동

집체

·곤란 극복

·조국

·인민군과인민

·당원과 인민

·동지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 준수

·가족들간의 육친적

사랑을 존중

·참다운동지적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도덕 준수

·사회공동생활에서

공산주의 도덕

자각적으로 준수

가정 ·가정 생활

사회

공동

·사회 생활

·이웃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과

관련된

행동

개인

·겸손성과 소박

·인간성과 문화성

·정직성과 정의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본받음

<표 3>에서와 같이, 북한은 「도덕」관련 분야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충실

성 분야, 사회공동 생활 분야,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이다. 충실성 분야는 다시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문은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고마움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

는 것이다. 수령의 모범적인 품성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인간적 품성과 인민을 위하

여 모든 것을 바치는 어버이 풍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적 품성에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어버이 풍모는 정치생활에 대한 배려, 물질생활에 대한 배려, 문화생활에 대

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36) 또 다른 부문은 수령과 지도자의 행동을 본받고, 그 은혜

에 대해 감사하고 갚으려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주요 행동

지침으로 수령·영도자·당·집단에 대한 일반 주민들은 수령을 깨끗한 양심으로 모셔야 하

36) 전용석,『수령의 공산주의적 덕성』(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91),pp.103- 1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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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당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조직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인민대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 분야는 집체 생활, 사회공동 생활, 가정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집체 생활 영역은 난관극복, 조국, 인민군대와 인민, 당원들과 인민들과 관계에 관련된 가치

덕목이다. 사회공동 생활 영역은 사회 생활, 이웃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과 관련된 가치

덕목이다. 가정 생활 영역은 가정 생활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관련된 가치 덕목으

로 별도의 생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동지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를

지켜야 하며, 가족들간의 육친적 사랑을 존중하면서 참다운 동지적 사랑으로 만들며, 남녀간

의 사랑에서도 도덕을 지켜야 하며, 사회공동생활에서 공산주의 도덕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야 한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의 예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37)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속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가져야 하는 보편

적인 삶에 관련된 가치 덕목이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겸손성과 소박성, 인간성과 문화성,

정직성과 정의,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들은 여러 가치 덕목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 때문에 위의 구분은 다소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 분

야에 따른 이들 가치 덕목이나 주요 내용들은 일종의 행동 지침들과 유사하기에 막연히 보

면 어떠한 특정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도덕적으로 유사한 행위일지라

도 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군인가에 따라서도 그 구분이 상대적으로 달라

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따라서 준거표에 제시된 관련 가

치 덕목 역시 특정 영역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다.

3.2 「도덕」교과서 분석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각 교과의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교재이다. 「공산주의 도

덕」교과서 역시 북한 사회가 학생들로 하여금 내면화하도록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

덕목을 포함하는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분석할 「공산주의 도덕」교과서는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대상 교과서

37) 공산주의 예의 도덕으로 집단생활, 언어 생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지켜야 할 예의 도

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때와 장소, 상대방에 알맞은 예의를 제시하여 이를 실천토

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남북한이 유사 내용도 있다. (학우서방, 『공산주의 예의 도

덕교양』, 학우서방, 1964. 참조.) 일상 생활에서는 학생들에게 예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웃어른, 부모, 제대군인들을 공경하고 동생들을 사람하며, 웃어른에 대해 인사를 잘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따르며, 물건을 건낼 때의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자리 양보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성일, 『예절바른 영남이』,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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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교과명 대상학년 출판사 출판연도

김완선, 김영식,
김용길, 정광일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2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3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은선·한상유

외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5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완선·정광일·

최근수
『공산주의 도덕』 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표 4>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인민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권, 고등중학교 1학년에

서 6학년까지 6권 총 10개 학년 10권 가운데 인민학교 3학년과 고등중학교 2학년을 제외한

8권을 분석하고자 한다.38)

3.2.1 인민학교 1학년

<표 5>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표

38) 본고에서는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최근에 발행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

울러 장과 절 가운데 원문 자료의 누락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분석하지 못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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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및

관련항목

과 명
소 재 분 석 관련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

1. <훌륭한 학생이

되세요>
입학식 그림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자부심

3.아침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등교 준비하는 아동 그림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자주

4.학교에 갈 때 부모님께 인사 그림 사회생활 집단 가정 예절

5.축원의 인사 김정일의 만수무강 기원 그림 충실성

수령,당,대
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6.공부 시간에 공부 시간의 바른 몸가짐 그림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올바른학습

자세

7.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의 아동들의 생활 그림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실내규칙

준수

8.집에 돌아와서
하교인사·집안 일을 돕고,
자습하는 모습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근면성실

9.잠자기 전에
스스로 숙제, 책가방 정리,
세면하는 그림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근면성실

10.오른쪽으로다녀요 우측통행하는 그림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질서

11.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께 인사하는 그림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예절

12.복도와 계단에서 복도·계단에서 규칙준수 지도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규칙준수

13.빨간 수지연필 연필주인을 찾아주는 그림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정직

14.자매섬에 세워

주신 학교

낙도에 학교를 세워준 김정일에

대한 감사
충실성

수령과

령도자의

모범적인

행동

어버이

풍모

문화생활

배려

15.곧바로 집에

갈래요

하교길에 노는 아동들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바르게 지도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학교질서

지키기

16.귀중한 책상 책상을 아껴서 이용하는 어린이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시설

보호

17.게사니의 인사

오리와 게사니가 놀고 있는데

염소할아버지가 지나가자

오리만 인사함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예절

18.그날 숙제는

그날로

명길이가 숙제를 밀려 창피를

당하자 후회함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스스로

공부

19.아버지앞에서
선희 부모님 말씀대로 숙제를

다하고 친구들과 다시 놀러감
사회생활 집단 가정

부모님말씀

잘 듣기

20.나도 할래요
어머니가 살구나무를 심으려 하자

경일이가 같이 심음
사회생활 집단 집체 근로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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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및

관련항목

과 명

소 재 분 석 관련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

21.정중히 다루어요
정철이와 아버지가 신문에 실린 김일

성사진을 특별 관리함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22.누구나 다 배우

는 우리 나라

빈부격차가 있는 곳의 학생과 아닌

곳의 아동 그림
사회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우월성

21.정중히 다루어요
정철이와 아버지가 신문에 실린

김일성사진을 특별 관리함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22.건늠길에서
인호가 교통질서를 어길려하자 형인

인남이 교통지도를 함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교통질서

23.거짓말하던

새끼염소

새끼염소의 거짓말에 속은 사슴

할아버지가 새끼염소를 믿지 않음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정직

24.아껴쓰는 마음
용철이가 학용품을 아껴쓰자

친구들이 놀리나 곧 후회함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소박

25.서로 힘을

합치면

산 기슭 돌배나무의 돌배를 동물들이

힘을 합쳐 따먹음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협동

26.마을의 웃어른을

만나면
성미와 춘영이 할아버지를 도움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웃어른

공경

27.사이좋게

날린 연

야옹이와 멍멍이가 주운연을 싸우다가

연을 날리자 후회하고 서로 뉘우침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양보심

28.남호의 생각

비오는 날 남호는 어머니가 비옷을

가지고 오자 그 비옷을 친구인 성철

이에게 빌려줌

사회생활 집단 사회공동 타인 배려

29.승냥이 미국놈
포로가 된 용수가 미군의 잔인함을

보고 인민군이 되어 싸움
사회생활 집단 집체

미국

적개심

30.우쭐대던 무지개
무지개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다

가 햇빛에 의해 그냥 사라짐

공산주의

적 인간
개인 개인 겸손

31.악독한 지주놈
지주가 어린 머슴을 잔인하게 부려먹

음
사회생활 집단 집체

적대계급

적개심

32.기특한 용이
지주에 의해 눈과 몸이 편잖게 된 어

머니를 아들이 다 낫게함
사회생활 집단 집체

적대계급

적개심

인민학교 1학년용 교과서는 <표 5>에서와 같이 장과 절의 구분 없이 32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

재와 관련된 도덕 분야 및 그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39)

<표 6>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39) 각 소재는 여러 가치 덕목이 혼합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장과 절 그리고 과에서 가

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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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덕 관 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1 · 2 5 2 13 9

합계 3 20 9

<표 6>에서 살펴보면,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사회생활 분야 20과, 공산주의적 인

간 분야 3과, 사회생활 분야 3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공동 생활 관련 영역

13과, 개인 생활 관련 영역 9과, 집체 생활 영역 5과, 가정 생활 관련 영역 2과, 혁명적 도덕

관련 생활 영역 2과, 인간적 품성 1과로 나타난다.

관련 생활 영역별 관련 가치 덕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공동 생활에서의 관련 가

치덕목은 올바른 학습 태도, 실내규칙준수, 질서, 선생님에 대한 예절, 공공시설보호, 협동,

웃어른 공경, 양보심, 타인배려 등이다. 개인 생활에서는 학생이 된 자부심, 자주, 근면성실,

정직, 자학자습, 소박, 겸손 등이다. 집체 생활에서는 사회주의 우월성, 근로애호, 미국과 지

주계급에 대한 적개심 등이다. 가정생활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예절과 부모 공경, 혁명적 도

덕 생활에서는 수령공경 그리고 어버이 풍모에서는 수령의 인민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의 특징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인민학교에 입학한 아동

들이 신입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교 생활과 개인 생활에 관련된 가치 덕목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3.2.2 인민학교 2학년

<표 7> 인민학교 2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1.개학날 아침에
9월 개학 첫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을 잘 모시고 끝없이 충직한 충성
동·효자동이 되자고 다짐함

충실성
수령 ,당 ,대중
에 대한 모범
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옹위
정신

2.아침마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침에 등교하면 먼저 수업 준비를
다한 후 선생님을 기다려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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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3.밥을 먹을때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예절을 지키고
깨끗이 먹는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식사예절

4.예방주사를 맞는
날에는

돈을 받지 않고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우리나라가 최고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우월성

5.모범학습반
학습이 부진한 친구를 도와 모범학습
반이 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친구배려

6.교원실에 나들때
학생은 교원을 존경하고, 교원실을
나들때는 예절바르고,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선생님에

대한
예절

7.학교리발실에서
이발소에서는 조용히 차례를 가다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온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예절

8.과일을 먹을 때
남철이가 과일을 부모님보다 먼저
먹으려 하자 이를 타이름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음식예절

9.동무네 집에 가면
철국이가 성남이 집에 가서 예절에
맞게 행동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방문예절

10.심부름 갈 때
은남이가 심부름을 가서 예절바르게
행동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방문예절

11. 자료확인 불능 · · · ·

12. 자료확인 불능 · · · ·

13.벽보판에 나붙은
시험지

경철이가 학업을 게을리하여 성적이
떨어졌으나 다시 노력하여 향상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노력

14.점심상에 깃든
이야기

김정일이 점심을 먹지 않고 김일성을
기다리며 건강을 걱정함

충실성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인 행동

인간적
품성

수령공경

15.학교에서의
손님맞이

교장선생님을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안내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손님맞이

예절

16.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별이가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집안일
돕기

17.할머니가 오신날
할머니께서 집을 방문하시자 남숙이가
할머니를 예절 바르게 모심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접대예절

18.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물건을 줄 때나 받을 때 예절바르게 줌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주고받는

예절

19. ·
가지가 부러진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
정성들여 가꿈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생명보호

20.선물인삼
김정일이 아동들에게 옷과 학용품을
주고 심지어 보약까지 주는 것에 보은
다짐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풍모

수령은혜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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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21.아름다운
거리에서

왼쪽으로 걷고 공중질서를 안 지키는
만호를 정길이 지도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공중도덕
준수

22.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봉남이
가 동생 봉길에게 가르침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환경보호

23.텔레비죤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텔레비죤을 시청하려하자
안경을 갇다 드림

사회
생활

집단 가정 효도

24. · 정남이와 누나가 걸상 주변을 정리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환경보호

25.힘을 합쳐
당겼지

줄다리기에서 힘을 합한 성진이편이
승리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협동

26. ·
용기 없고 겁이 많은 어린새 배배가
자신감을 노력해 하늘을 날게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자신감

27.비행사가
될테야

조국해방전쟁 영화를 보고 미제를 쳐
부수기로 다짐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대미

적개심

28.신발을 깨끗이
신어요.

똑같은 운동화를 험하게 신고다니자
성호가 지도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소박

29.정다운 동무들
자기 생일선물인 수박을 들고 친구
어머님 병문안을 감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우정

30.사이좋은 형제 자료확인 불능 · · · ·

31.돈 밖에
모르는...

자료확인 불능 · · · ·

<표 7>에서와 같이 인민학교 2학년 교과서는 장과 절 구분 없이 총 31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분석 가능한 과는 27과이다.40) 각 소재와 관련된 도덕 분야 및 그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인민학교 2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40) 총 30과 가운데 내용 분석이 가능한 과의 수가 17과 이다. 11과 12과는 자료에서 누락되어

분석할 수가 없었다 ; 19과와 22과 과명 부분 누락으로 확인 불가능하였으며 내용은 일부분

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 30과 31과는 자료의 누락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31과는

과명 확인이 일부분만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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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1 · 2 2 1 19 2

합계 3 22 2

<표 8>에서와 같이 인민학교 2학년용 교과서는 사회생활 22 과, 충실성 3 과, 공산주의적

개인 2 과로 되어있다. 그것은 영역별로는 사회공동 생활 18과, 집체 생활 3과, 개인 생활

2과, 혁명적 도덕 2과 그리고 인간적 품성과 가정 생활 관련이 각각 1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과 관련된 가치 덕목을 살펴보면, 사회공동 생활 영역에서는 학습태도, 노력, 친구

배려, 집안일 돕기, 공중도덕 준수, 환경보호, 협동, 우정, 식사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공

공예절, 식사예절, 방문예절, 손님맞이 예절, 접대 예절, 주고받는 예절 등이 관련되어 있다.

집체 생활에서는 사회주의 우월성, 생명보호, 대미적개심 등이 관련되어 있다. 개인 생활에

서는 자신감, 소박 등이 관련되어 있다. 혁명적 도덕 생활에서는 수령옹위정신, 수령의 은혜

에 보은 그리고 인간적 품성에서는 김정일의 모범적인 수령공경 등이 관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인민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사회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관련된 것이 9과 이다. 그리고 예절을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아동들이 그 방법을 정확

히 익혀 그대로 모방하도록 학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3.3 인민학교 4학년

<표 9> 인민학교 4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1.언제나 함께 계셔요
등교하기 전에 순영이가 김일성과 김정
일의 초상화를 보고 보은을 다짐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과
지도자
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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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2.누구나 다 일하는
우리 나라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실업자가
없는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공산주의

우월성

3.춘호의 기쁨 춘호가 길에서 만난 할머니를 도와
목적지까지 자세히 안내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웃어른

공경

4.부름말을 레절있게 부름말(호칭)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예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언어예절

5.학생도서관에서 도서관 예절을 잘 지키는 경철이와 큰
소리로 말하는 춘범이 비교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질서

6.악보를 판 소녀
사회주의가 몰락한 어느 나라에서
음악소녀가 악보까지 팔아 생계를
돌보아야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국가애

7.학습을 꾸준한
인호

분단 야영을 간 인호가 쉬지도 않고
내일의 학습을 준비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성실

8.일을 통이 크게 창식이가 토끼를 50마리나 키워 인민
군대에 보냄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군대사랑

9.우리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존경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스승공경

10.공장을 찾아간
오누이

철호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장을
예절바르게 방문하고 집으로 옴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방문예절

11.실수했을때 호철이가 실수로 지나가는 학생을
불렀으나 곧장 정중히 사과함

공산
주의적
인간

집단 사회공동 사과예절

12.도움을 받으면
남수가 탁구대를 가져간후 인사를
하지 않자 경택어머니가 예절을
경택이에게 설명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물건빌릴
때의
예절

13.팔려가는 아이들 남조선에서 윤희가 불량배들에게 잡혀
먼 나라로 팔려감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우월성

14.축하연아 올라라
충일이와 효남이가 연을 만들어 2월
명절날 아침에 축하연을 날림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지도자
공경

15.장군님만 믿어요 텔레비죤에 나오는 이인모가 지었다는
충성의 노래를 들음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지도자
공경

16.알뜰한 일솜씨 금옥이가 등교길 꽃밭 조성 작업과
뒷마무리을 알뜰히 수행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성실

17.금수의 마음
금수가 글짓기 숙제를 다른 곳에서
빼겨서 발표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정직

18.토끼의 후회 토끼가 오이를 훔치는 너구리를 못
본체하여 너구리가 뒤에 혼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올바른

우정

19. 9살의 이동단원
금순이

금순이가 일제에 항거하다 장렬히
사형 당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투쟁정신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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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20.약속
분단 이이들이 동물원 구경을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인국이가 약속을 어겨 못감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약속준수

21.부탁 할 때
손풍금이 고장나자 선희가 명순이
오빠에게 수리를 부탁하러 감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부탁예절

22.철길우에 휘날
리는 붉은넥타이

비 오는날 철길위에 돌사태가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막음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곤란극복

23.야영소 식당에서
영식이네 반 아동들이 야영소 식당에
서 지킬 질서를 토론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질서

준수

24.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어은동 김정일혁명사적지 답사시의
지킬일.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행동

혁명적
도덕

지도자
숭배

25.위급한 순간에
물에 빠진 유치원생을 위험을 무릅
쓰고 구해냄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생명보호

26.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영예군인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투사

공경

27.<형님>이라
불리우기까지

봉길이가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을 혼내줌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정의

28.꽃다발은
동무에게

축구시합후 인철과 명남이 꽃다발을
서로에게 양보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겸손

29.살인마 미국놈
어린 구두딱기 소년인 창호를 미군
들이 구타후 어디론가 납치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대미

적개심

30.공원에서 얻은
돈가방

공원에서 순남이는 지갑을 주워서
외국인인 주인을 찾아줌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정직

<표 9>와 같이 인민학교 4학년용 교과서는 모두 30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재와 관련

된 도덕 분야 및 그 관련 생활 영역들을 <표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인민학교 4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도덕 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 · 4 8 · 11 7

합계 4 19 7

<표 10>과 같이, 인민학교 4학년용 교과서에서는 사회생활 분야 19과, 공산주의적 이간

분야 7과, 충실성 분야 4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영역별로는 사회공동 생활 11과, 집체 생

활 8과, 개인 생활 7과, 혁명적 도덕 4과 이다.

관련 가치 덕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공동 생활에서는 웃어른 공경,

스승공경, 우정, 약속 준수, 공공질서 준수, 생명보호, 부탁 예절, 방문 예절, 사과 예절,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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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때의 예절 등이다. 집체 생활에서는 공산주의 우월성, 국가애, 군대사랑, 투쟁정신 계

승, 곤란극복, 혁명투사 공경, 대미적개심 등이다. 개인 생활에서는 성실, 정직, 정의, 겸손

등이다. 혁명적 도덕에서는 수령과 지도자 공경 등이다.

결과적으로 인민학교 4학년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학교에서 필요한 예절과 사회규범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생활 자세와 더불어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고 있다.

3.3.4 고등중학교 1학년

<표 11>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
치

덕목

1.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위치에 야영소를 지어주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실성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인 행동

어버이
풍모

어린이에
대한
배려

2. 옷사람에 대한
예절

웃어른께 언어와 행동 예절을 바로
해야 한하며,행군 때 김일성을 위해
먼저 쉴 자리를 마련함.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3.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

항일투쟁때 소년유격대원 3명이
용감히 싸워 20여놈의 적들을 물리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정신

계승

4.행사에 참가할 때
김정일을 모시고 행사를 할 때 제정된
길서와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충성
심을 나타내는 것임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5.대신할수 없는
자리

연희가 김정일이 참가하는 집체체조
배정대를 빈곳으로 둘 수 없어 수술도
미룬채 참석함.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6.축하예절 각종 기념일, 명절, 축하 할 때 등 때
와 장소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준수

사회
생활 집단주의 사회공동 축하예절

7.시련을 이긴 우정
부상당한 창일을 두고 습격 작전에 나
갔으나 그가 곧장 따라와 다시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당하자 이를 업고 구해냄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적
동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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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 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8.도로와 철길에서
도로와 보도, 가차길과 주변에서 지켜
야 할 일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교통질서

9.푸른 숲과 함께
영원히

산에 잣나무를 심으러 왔다가 저 멀리
서 산불이 난 것을 보고 목숨을 다해
산불을 끔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자연보호

10.친척부르기 가족·친척 간에 사용해야할 정확한
호징과 님자를 붙여 부르도록 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호칭예절

11.굳센 마음으로 많은 버선을 짓기 위해 새로운 재봉바
늘을 스스로 개발하여 일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창의적인

작업태도

12.학생려관에서 여관에서 지켜야 할 실내외 생활 및
견학때 지켜야 할 공중질서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질서

13.생활을 절도있게 학생들을 일상생활을 계획대로 절도있
게 최선을 다해 지킬 것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계획적인
생활

14.구호나무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김정일에 관
한 구호문헌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충
성심의 표현임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영도자
공경

15.꽃을 피운 것은
누구인가

시킨대로만 하여 꽃씨를 띄우지 못한
아이를 일깨움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창조적
정신

16.성과 말까지 빼앗
는 날강도 일제놈

준호노인이 소학교 다닐 때 일본의 창씨
개명을 거부하자 일본은 끝까지 괴롭힘.

사회
생활 집단 집체 나라말

사랑

17.외국의 벗들을
만나면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정중한 말과 행
동으로 대접 하여야 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외국인

접대예절

18.철남의 뉘우침 잘난체 하면서 고집을 부린 철남이로
인해축구와 달리기 시합을 모두 망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협동

19.마음속의 거울
식수절 산에 나무심기하러 가서 땅밑
에서 큰 돌이 나오자 그냔 묘목을 심
고 후회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정직

20.우리 평양 수도 평양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평
양을 지키고 사랑하자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수도사랑

21.거지와 자본가놈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병신이 되
어 찾아왔으나 사장이 모른체 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

22.성과는 동무에게
경철이의 선행이 알려지자 인남이가
하는 것을 조금 도와만 주었다며 인남
을 칭찬함.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겸손

23.위안예절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해 목란이 학

습장을 대신 정리 해줌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친구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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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24.조직의 품에 다시
안긴 길호

마을에 미군이 들어오자 소년단 활동에
주저하는 길호를 잘 타일러 함께행동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정신

계승

25.자식의 도리
자기를 나아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
여야 함

사회
생활

집단 가정 효도

26.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경남와 되집 청년이 꾸준한 노력으로
정성을 다한 노력 끝에 큰 성과를 냄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노력

27.기념사진을
받던 날에

김정일과의 기념사진을 보고 감격하여
그를 결사옹위하고 3백만의 총폭탄,
6백만의 수류탄이 될 것을 다짐함

충실성
수령,당,대중
에대한모범적

인 행동

혁명적
도덕

총폭탄정
신가지기

28.일하는 재미
명호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노동의 기
쁨에 대한 가르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노동애호

29.영희의 《셈병》
은희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떠
나는 것을 영희가 부러워 심통을 부림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우정

30.그리운 고향
승일이 고향 자랑늘 하자 고향에 피와
땀을 많이 묻은 사람일수록 고향에 대
한 정이 많다고 함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향토애

31.력사유물을
찾아내어

민족의 역사와 유물은 인민이 살아오
면서 자기 감정과 특성에 맞게 이룬것
이기에 잘 관리 보호해야 함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유적·유
물보호

<표 11>에서와 같이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역시 장과 절 구분없이 모두 31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재 관련 도덕 분야 및 그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도덕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 1 5 7 1 12 5

합계 6 20 5

<표 12>에서 보면,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생활 20과, 충실성

6과, 공산주의적 인간 5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공동 생활

12과, 집체 생활 7과, 혁명적 도덕 생활과 개인 생활이 각각 5과, 어버이 풍모와 가정 생활

이 각각 1과 이다.

사회공동 생활 영역과 관련된 가치 덕목은 향토애, 창의적인 작업 태도, 노동애호, 협동,

우정, 자연보호, 교통질서, 공공질서, 외국인에 대한 예절, 호칭예절, 축하예절 등이다. 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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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는 혁명정신 계승, 혁명적 동지애, 나라말 사랑, 수도(首都)사랑, 자본가에 대한 적

개심, 유적·유물보호 등이다. 혁명적 도덕에서는 수령과 영도자 공경, 총폭탄정신 가지기

등이다. 개인 생활에서는 계획적인 생활, 창조적 정신, 정직, 겸손, 노력 등이다. 어버이 풍모

에서는 김일성의 어린이에 대한 배려 등이다..

결과적으로 고등중학교에 1학년용 교과서는 이제 막 고등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

에서 지켜야 할 예절 및 규범을 주요 가치 덕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 및 사회

주의 국가 및 체제의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수령과 지도자 공경 및 보

위를 주요한 가치 덕목으로 함께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3.3.5 고등중학교 3학년

<표 13>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1.마음의 기쁨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을 기둥으로
삼고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살
았다. 지금은 유훈을 받들어가는 원수
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이어져있다.

충실성
수령,당,대중

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전통
계승

2.사회주의는 승리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인민대중중
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따라서 대원수님의 유훈과 원수님의
령도에 따라 튼튼히 지키고 내 나라
내조국을 부강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조국수호

3.자기의 것을 소중히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힘
으로 만든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국산품
애용

4.하루를 살아도
락천적으로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보람으로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
든 일에 락천적으로 임해야 한다.

충실성
수령,당,대중

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집단,조
국,인민
에헌신적

복무

5.전화예절
전화를 받을 때나 걸 때 올바른 방법
을 준수해 사람을 존중하고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전화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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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6.일을 창발적으로
모든 일은 시간과 장소,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안으로 창안품을 만들
어야 한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창의성

7.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노동계급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이루어
놓은 우리 식 사회주의 생활 규범과
행동 양식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사회주의
생활양식

애호

8.계급적 립장을
지키려면

언제나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
하여 계급적 원쑤들과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계급투쟁
정신고취

9.한생을 깨끗하게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돈과 물건을 탐
내는 일이 없는 량심적인 품성은 공산주
의 인간에게만 있는 고상한 품성이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소유욕
제거

10.자유주의는
위험한 사상

진정한 자유는 집단속에서 자신이 모
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개인주의

배격

11.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

김정숙어머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도
생활도 모두 동지들을 위해 바치는 삶
이 가장 숭고한 한생이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헌신적인

삶
본받음

12.김광철영웅
김광철과 같이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야 한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헌신적인

삶
본받음

13.온 세상이 우러
르는 위대한 인불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령도
력과 풍모, 충실성과 헌신성으로 높은 존
경과 사랑을 받고 높은 권위에 서있다.

충실성
수령과

영도자의모범
적행동

인간적
품성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

14.전사의 지세

수령은 전사를 끝없이 사랑하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며 전사는 수령을
인생의 어버이로 높이 신뢰하고 충성
으로 받들어 가야한다.

충실성
수령,당,대중

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을
량심으로

모심

15.인정미
일상생활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따뜻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인정미는 공산
주의 혁명가의 품성이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인정미

16.동방예의지국의
자랑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와 도덕을 귀중
히 여긴 우리 인민은 이웃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
름다운 도덕풍습을 가진 나라이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문화성

17《모기장》을 치자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지주, 자본가 계
급의 리익에 맞게 고친 반동사상인 수정
주의를 막아내도록 《모기장》을 치자

사회
생활

사회 집체
수정주의

반대

18.《동지들 ! 이
총을 받아주! 》

항일유격대원들은 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오늘의 혁명 3세는
그 총을 받들어 지고 령도자를 모시고
조국통일을 다그치고 있다.

사회
생활

사회 집체 통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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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19.일이 곱다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가지고
인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실
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몸바쳐 투쟁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충실성
수령,당,대중

에 대한
모범적행동

혁명적
도덕

헌신적
목무

20.하나의 대가정 자료확인 불가능 · · · ·

21.충성의 참다운
귀감

자료확인 불가능 · · · ·

22.일심단결 자료확인 불가능 · · · ·

23.짓밟힌 인생 자료확인 불가능 · · · ·

24.남녀간의 예절 자료확인 불가능 · · · ·

25.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김정일은
혁명전사답게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
될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을 것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통일
의지

26.단결의 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단결의 힘이
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
공동

단결

27.그날은 오리라
연방제방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
한 통일방식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통일
의지

<표 13>에서와 같이,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모두 27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

료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22과 만을 분석하였다. 각 소재와 관련된 도덕 분야 및 그 관련 생

활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도덕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1 · 4 8 · 3 6

합계 5 11 6

<표 14>에서 도덕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 생활 분야 11과,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 6

과, 충실성 분야 5과 이다. 이를 관련 생활 영역별로 구분하면, 집체 생활 8과, 개인 생활 6

과, 혁명적 도덕 4과, 사회공동 3과, 인간적 품성 1과 이다.

이들 생활 영역과 관련된 가치 덕목은 집체 생활 영역에서는 조국수호, 국산품 애용, 계급

투쟁정신 고취, 개인주의 배격, 수정주의 반대, 통일의지 등이다. 개인 생활에서는 창의성,

소유욕 제거, 인정미, 문화성, 헌신적인 삶을 본받음 등이다. 혁명적 도덕에서는 혁명전통 계

승, 집단, 조국, 인민애 헌신적 복무 자세 확립, 수령을 양심적으로 모심 등이다. 사회공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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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 애호, 단결, 전화예절 등이다. 인간적 품성에서는 수령의 탁월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사회생활 분야에서 사회공동 생활 영역이 급

격히 감소한 대신에 집체 생활 영역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사회 생

활 보다는 혁명투사로서의 생활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3.6 고등중학교 4학년

<표 15>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1장
(제목
확인
불능)

제1절
혁명적
양심

혁명적 양심이란 사회와 집단의 이익
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혁명을 위
하여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량심 이며, 그 최고 표현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적
양심준수

제2절
공산주의
도덕이란

집단에는 수령, 당, 대중이 속한다. 그
리고 개별적 사람이란 혁명동지를 말
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동지애

제3절
공산주의
도덕의

발생과정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사람을 사랑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도덕이 창조되게
되었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애

제4절
공산주의

도덕은 가장
우월한 도덕

공산주의 도덕은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도덕적
우월성

제5절
공산주의
도덕과
인간의

아름다움

공산주의 도덕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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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2 장
예절

제1절
예절에서는 인정미, 친근함, 사람을
위하는 마음씨가 드러난다.

사회
생활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사회공동

인정미
친근함

인간존중

제2절
대상과

정황에 맞게

예절은 상대, 정황, 때와 장소, 환경
과 조건에 따라 올바로 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사회공동

올바른
예절
준수

제 3 장
동지애

와
혁명적
의리

제1절
사랑의 뜻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아
끼고 믿기 때문이며, 아름답고 고상
한 인간이 되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
여 돕는 것이 사랑이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인간애

제2절
혁명적
동지애

서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
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사랑이
혁명적 동지애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동지애

제3절
동지애는가장
귀중한사랑

동지적 사랑은 동지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항상 조직과 집단이 영원히
심장 속에 간직한 사랑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조직애
집단애

제4절
혁명적
의리란

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 속에
있는 인민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적
의리

제5절
혁명적
의리를

지키려면

수령과 원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잊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바
쳐 당과 조직에 보답하는 것이 혁명
적 의리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
은혜에
보은

제 4 장
사회공
동생활
도덕

제1절
공중도덕

공중도덕은 사람들을 정연하고 개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생활하도록 함
으로써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적 분위
기를 만든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공
질서
준수

제2절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
지는 노동

사람이 살기 위해 자연을 개조하는
것을 노동이다. 우리 나라는 노동자
들이 안심하고 노동에 임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
주의

우월성

제3절
노동에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청년들은 노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산
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공산
주의적
노동
태도

제4절
참된

인간과 노동

참된 사람은 사상, 마음, 도덕, 노동
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갈라진다. 노
동은 참된 인간, 공산주의자를 가르
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노동
애호

제5절
휴식과오락도

건전하게

휴식과 오락은 혁명과업을 더 잘 수
행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건전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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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5 장

공산

주의적

도덕

품성

제1절
도덕규범과

도덕품성

도덕규범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규범 가운데서 양심에 의하

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

로 언제나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자발적

공산주의

도덕준수

제2절
정의로운

품성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인민대중을

사랑하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

할 뿐아니라 편견과 사심이 없이 당

과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

제를 공평정대하게 처리해나가는 사

람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당과

혁명

이익우선

제3절
숭고한 덕성

공산주의적 덕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혜택을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다하는 품성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애

제 6 장

사회

주의

법과

공산

주의

도덕

제1절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

은 가장

우월한 법

사회주의 국가의 법은 인민적, 혁명

적으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근로인

민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법제도의

우월성

제2절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구성체계와

내용

사회주의 헌법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법구성의

우월성

제3절
사회주의법과

공산주의

도덕의

(협상관점)

법과 도덕은 사회를 관리하고 사회질

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하기에 어려서

부터 잘 지켜야 언제나 떳떳한 마음

으로 살 수 있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공

준법

정신

<표 15>에서와 같이,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는 전(前)학년과 달리 장과 절이 구분되어 6

장 23절로 구성되어 있다.41) 각 소재와 관련된 도덕 분야 및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41) 김은선·한상유 외,『공산주의 도덕 : 고등중학교 4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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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과수 · · 9 5 · 9 ·

합계 9 14 ·

<표 16>에서와 같이 도덕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생활 분야 14절, 충실성 분야 9절로

구성되어 있다. 충실성 분야는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과 사회공동 생활영역이 각각 9절, 집

체 생활 영역이 5절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가치 덕목을 보면, 혁명적 도덕 영역에서는 혁명적 양심, 동지애, 인민애, 공산주의

우월성, 당과 집단 이익 우선 등이 있다. 사회공동 생활에서는 인정미, 친근함, 인간존중, 인

간애, 공공질서 준수, 올바른 예절 준수, 노동애호, 건전한 휴식, 준법, 공산주의 도덕 솔선

준수 등이다. 집체 생활에서는 동지애, 집단애, 조직애, 사회주의 우월성, 사회주의 법과 제

도의 우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는 집체 생활 영역이 다소 약해진 반면 혁명적 도덕

생활과 사회공동 생활 영역이 강조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적 혁명과 함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3.7 고등중학교 5학년

<표 17>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1 장
조직과
집단에

대한 사랑

제1절
집단주의와

도덕

사람은 집단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인 만큼 집단 속에서 집단은 개인을 개
인은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
다. 하지만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집단이익
우선

제2절
조직생활과
도덕생활

사람들은 조직생활에서는 자기의 정치
적 생명을 정치생활에서는 조직과 집단
을 위해 투쟁하기에 항상 양심적으로
해야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양심적인
투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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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1 장
조직과
집단에

대한 사랑

제3절
조직생활을
잘 하려면

조직생활을 잘하려면 조직을 자기의 생
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존엄하게 대
하는 것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조직의존
엄성인정

제 2 장
인민대중
에 대한
헌신

제1절
인민대중과

도덕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
로하는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활동이
공통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이기에
인정있고 남을 위해 애쓰는 진실한 도
덕을 가져야 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
대중에의

헌신

제2절
인민의
충복이
되는 길

인민의 충복이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는 《이민위천》사상을 가지고 인
민을 끝없이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 인
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몸
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이민위천

제 3 장
사회주의
조국애

제1절
조국은 삶의
보금자리

진정한 조국은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
고, 후손 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주체
의 사회주의 조국으로 인민정권과 사회
주의 제도, 자립적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가 있는 조국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조국애

제2절
조국호외는
애국중의

애국

우리 주변에 내 조국땅을 항상 노리는
제국주의가 있는 한 조국의 안녕과 인민
의 생명 재산 그리고 영원히 평화를 위
한 조국 보위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조국수호

제3절
조국호외는
애국중의

애국

경애하는 수령님 제일이시고, 위대한
원수님 제일이시라는 커다란 긍지와 자
부심을 조선민주제일주의 정신에서 가
능하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제 4 장
사회주의
에 대한
신념

제1절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생활이며

생명

우리식 사회주의가 있기에 오늘의 행복
도 내일의 희망도 있다. 따라서 사회주
의를 포기하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마
찬가지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사회주의

보위

제2절
주체의

사회주의를
빛내이는

것은
청년들의

본분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조
선식 사회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
시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민대중
을 위한 사회주의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조직과
집단에
헌신

제3절
사회주의의

신념화,
조직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
한 믿음을 다진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신념화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조직화되
고 도덕적 의무로 되면 사회주의를 양
심적으로 지킨다는 것임.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모범적
인 행동

혁명적
도덕

사회주의
신념화,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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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5 장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제1절
수령과 전사

수령은 정치사회적집단의 최고 뇌수이며,
수령과 전사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서로 주
고받는 만큼의 도덕적 관계가 존재하기에
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충실성이 관계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제2절
충성과 효성

수령에 대한 충성은 수령을 무한히 존
경하고 따르며 높이 모시고 받드는 혁
명전사의 고상한 품성이다. 이는 수령
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모든 성원의 어
버이이기 때문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제3절
매혹과 숭배

수령에게 매혹되면 수령에 대한 지향, 갈
망, 동경, 존경과 흠모가 절정에 오르게
되어 오직 수령만 절실히 그리게 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제4절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성

충신은 말보다 행동으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가는 혁명전사로 그들에
게 맡겨지는 혁명임무는 바로 그들 자
신을 위한 일이기에 그들 스스로 주인
이 되어 수행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의
교시
관철

제5절
충실성의
신념화

충실성의 신념화는 수령을 진심으로 높
이 우러러 모시고 끌까지 따른다는 것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결사
옹위

제6절
충실성의
량심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양심화한다는 것은
진실하고 순결한 충실성으로 언제 어디서
나 티끌만한 사심과 가식이 없이 수령을
진심으로 우러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공경

제 5 장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제7절
충실성의
도덕화

수령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운명의 은
인이고 어버이이기에 높이 모시는 것을
의리로 여겨야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적
의리

제8절
충실성의
생활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 한다는
것은 충실성을 일상 생활속에서 공고화
하고 실천활동에서 구현한다는 것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충실성의
생활화

제 6 장
사회주의
법무생활

제1절
사회주의
법률생활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
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성의 기초우
에서 지켜지는 사회주의 생활이다.

충실성 충실성 사회 준법정신

제2절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사회주의 법은 모든 법규범과 규정
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욕구를
담고 있다.

사회
생활

집단주의 사회 준법정신

<표 17>에 의하면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서는 6장 21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재와 관

련된 도덕 분야 및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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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도덕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절수 · · 16 3 · 2 ·

합계 16 5 ·

<표 18>에서 도덕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충실성 분야 16절, 사회생활 분야 5절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 도덕 분야들을 생활 영역별로 구분하면 혁명적 도덕 영역 16절, 집체 생활 영

역 3절, 사회공동 생활 영역이 2절이다.

관련 가치 덕목을 보면, 혁명적 도덕 영역에서는 양심적인 혁명 활동, 조직의 존엄성 인

정, 인민대중에의 헌신, 이민위천, 수령공경, 조직과 집단에 헌신, 사회주의의 신념화, 수령공

경, 수령교시 관철, 수령결사 옹위, 혁명적 의리, 충실성의 생활화, 당과 집단 이익 우선, 혁

명적 의리 등이다. 집체 생활에서는 조국애, 민족애, 사회주의 보위 등이다. 사회공동 생활에

서는 준법정신 등이다.

결과적으로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서는 개인주의적 인간 분야와 관련된 가치 영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은 매우 강조되었다. 이는 고등중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김일성

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집중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3.8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 분석표

<표 19>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 분석표

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1 장
인생관과
도덕관

제1절
인생관이란

인생관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이다. 그것은 수령
을 중심으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만이 창조적이며 자주적이다.

충실성

수령,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집단주의
적인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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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1 장
인생관과
도덕관

제2절
서로

떼놓을수
없는

도덕관과
인생관

양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도덕이며, 그 견해와
관점이 도덕관이다. 참다운 인생관이
란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
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을 보람으
로 삼는 집단주의적 인생관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집단주의
적인생관

제3절
청춘의

리상과 참된
삶

참된 이상은 김정일의 영도 아래 꾸
준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사회주의
건설참여

제4절
삶의

가치와 보람

인생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쓸모와 귀중함이 결정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사회와
집단에
공헌

제5절
우리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

사람들의 복중에 수령을 모시고 사는
수령복이 가장 행복한 복이며, 영원
하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복

제6절
직업과
영예

직업은 어떤 부문을 맡아서 하는 일
이나 일터이며, 그 중에서 가장 영예
스러운 평가는 수령에 의한 평가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수령의
절대성

제 2 장
혁명관과
도덕관

제1절
혁명가의

락과 재미

혁명가는 동지를 얻고 사귀는 일이
가장 큰 재미이며 낙이다. 많은 사람
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혁명
가들은 도덕적 부자이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혁명가
본받기

제2절
혁명하는
사람들의

믿음

혁명가들에게는 혁명과업을 많이 주
는 것이 최대의 사랑이고 믿음이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가들
에믿음

제3절
혁명가의
풍모

높은 사상의식과 깊은 지식, 고상한
도덕과 건강한 체력을 길러 인민대중
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혁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혁명가의 풍모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대중
에헌신

제4절
가정에

대한 사랑과
혁명

나라가 흥해야만 가정도 행복해 질
수 있기에 혁명, 동지를 먼저 생각하
는 것이 가정을 위한 일이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동
지우선

제5절
군대와
도덕

혁명군대의 위력은 조국과 인민, 당
과 수령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김정일의 위대성에 기인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행동

혁명적
도덕

인민대중
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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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분석 및
관련항목

과 명
소재분석

관련
분야

관련분야
내용

관련생활
영역

관련가치
덕목

제 2 장

혁명관과

도덕관

제6절
3대

혁명과 도덕

3대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

산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당

의 일관된 노선이기에 주체의 혁명사상

과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충실성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혁명적

도덕

혁명사상

과 공산

주의도덕

성 함양

제7절
도덕관은

혁명관의

구성 부분

혁명관은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

관으로 구성된다. 도덕관이란 혁명적 의

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의 생명관

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제8절
주체의

세계관과

도덕관

모든 문제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스스

로 풀어나가려는 자주적, 창조적 입장인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집체

인민이익

우선

제 3 장

도덕수양

제1절
도덕수양

이란

수양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결심을 다지며, 자기의 결심을 꾸준히

실천 행동에 옮기고 노력하면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지닌 참된 인간이 된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도덕적

실천과

수양

제2절
도덕수양의

방도

도덕수양을 위한 첫번째 방법은 혁명적

도덕관을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

으로하는 자체수양이 중요하다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개인
혁명적

도덕관

제 4 장

혁명적준

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업

제1절
높은

준법의식의

소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은 주체사상을 철

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

적인 법으로 혁명적 도덕관을 지닌 사람

은 바로 혁명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준법의식도 높은 사람이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준법

제2절
위법현상과

의 투쟁

개인이기주의를 비롯한 위법현상을 사

상적으로 예리하게 보고 강한 투쟁을

벌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

사회

생활
집단 사회공동

불법과의

투쟁

<표 19>에서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는 4장 18절로 구성되어 있다.42) 각 소재

와 관련된 도덕 분야 및 관련 생활 영역들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42) 김완선,정관일,최근수,『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5. ; 유균상 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CR 97- 66(서울 : 한국

교육개발원, 1997), pp.27-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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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관련
구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절수 · · 10 3 · 2 3

합계 10 5 3

<표 20>에서 도덕 관련 분야들을 살펴보면, 충실성 분야 10절, 사회생활 분야 5절, 공산

주의적 인간 3절이다. 이들 도덕 분야들을 생활 영역별로 구분하면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

10절, 집체 생활 영역 3절, 개인 생활 영역 3절, 사회공동 생활 영역 2절이다.

관련 가치 덕목을 보면,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에서는 집단주의 인생관,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 사회와 집단에 공헌, 수령복, 수령의 절대성, 인민대중에 헌신, 혁명동지 우선, 인민대

중 보위,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도덕성 함양 등이다. 집체 생활에서는 혁명가들에 대한 믿음,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인민이익 우선 등이다. 개인 생활에서는 혁명가 본받기, 도덕적 실천

과 수양, 혁명적 도덕관 확립 등이다.

결과적으로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는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이제 곧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임할 정신적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3. 종합적 고찰

앞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덕」관련 분야 및 생활 그리고 가치 덕목들은 학년

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와 내용이 달라진다.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관

련 분야 및 생활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공산주의 도덕」교과서 가치 덕목 관련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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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덕 관 련
구 분

학교급

및 학년

충실성 사회생활
공산주의적

인간

수령과 영도자의

모범적 행동

수령,당,대중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집단 개인

인간적
품성

어버이
풍모

혁명적 도덕 집체 가정
사회
공동

개인

인민
학교

1 1 · 2 5 2 13 9

2 1 · 2 2 1 19 2

4 · · 4 8 · 11 7

소계 2 · 8 16 3 42 18

고등중
학교

1 · 1 5 7 1 12 5

3 1 · 4 8 · 3 6

4 · · 9 5 · 9 ·

5 · · 16 3 · 2 ·

6 · · 10 3 · 2 3

소계 1 1 44 25 1 29 14

합계 56 116 32

<표 21>에서와 같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공산주의 도덕」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회생활 분야, 충실성 분야,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

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활 영역을 보면, 충실성 분야에서는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인간적 품성과 어버이 풍모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사회 생활 분야에서는 사회

공동 생활 영역, 집체 생활 영역, 가정 생활 영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혁명적 도

덕, 사회공동 생활, 집체 생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도덕」교과

가 집단 속에서 집단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데 교과적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민학교에서

는 사회공동 생활 영역, 개인 생활 영역, 집체 생활 영역,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 가정 생활

영역, 인간적 품성 영역의 순서이나, 고등중학교에서는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 사회공동 생

활 영역, 집체 생활 영역, 개인 생활 영역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에서는 인민학

교에서보다 혁명적 도덕 생활 영역이 훨씬 높은 비율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인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의 공동 생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

며, 고등중학교에서는 졸업 후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적인 면에 교

육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치 덕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도덕」분야 및 생활 영역별 가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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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분야

관련생
활영역

관련 가치 덕목

충실성

인간적
품성

김정일의 모범적인 수령공경, 수령의 탁월한 능력,

어버이
풍모

수령의 인민에 대한 배려, 수령의 어린이에 대한 배려,

혁명적
도덕

수령과 지도자 공경, 수령옹위정신, 수령 은혜 보은, 총폭탄정신 가지기, 혁명전
통 계승, 집단, 조국, 인민에 헌신적 복무 자세 확립, 수령을 량심적으로 모심
동지애, 인민애, 공산주의 우월성, 당과 집단 이익 우선, 양심적인 혁명 활동, 조
직의 존엄성 인정, 인민대중에의 헌신, 이민위천, 수령공경, 사회주의의 신념화
수령교시 관철, 수령결사 옹위, 혁명적 의리, 충실성의 생활화, 당과 집단 이익
우선, 집단주의 인생관,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 수령복, 수령의 절대성, 혁명동지
우선,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도덕성 함양

사회
생활

집체
생활

집단애, 조직애, 조국애, 민족애, 사회주의 우월성, 사회주의 법과 제도의 우월
성, 조국수호, 국산품 애용, 계급투쟁정신 고취, 개인주의 배격, 수정주의 반대
통일의지, 군대사랑, 투쟁정신 계승, 곤란극복, 혁명투사 공경, 근로애호, 혁명가
들에 대한 믿음,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인민이익 우선, 사회주의 우월성, 혁명정
신 계승, 나라 말사랑, 사회주의 보위, 수도(首都)사랑, 유적·유물보호, 대미적
개심, 적대계급에 대한 적개심,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

가정
생활

부모님에 대한 예절과 부모 공경,

사회
공동
생활

올바른 학습 태도, 실내규칙준수, 공공시설보호, 준법, 협동, 양보심, 타인배려, 노
력, 친구배려, 집안일 돕기, 공중도덕 준수, 환경보호, 협동, 우정, 웃어른 공경, 스
승공경, 약속 준수, 생명보호, 향토애, 창의적인 작업 태도, 노동애호, 협동, 자연보
호, 교통질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 애호, 단결, 인정미, 친근함, 인간존중, 인간애
노동애호, 건전한 휴식, 공산주의 도덕 솔선 준수, 전화예절, 외국인에 대한 예절
호칭예절, 축하예절, 부탁 예절, 방문 예절, 사과 예절, 물건 빌리 때의 예절, 식사
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공공예절, 방문예절, 접대 예절, 주고 받는 예절

공산주의
적인간

개인
생활

자부심, 자주, 근면성실, 정직, 자학자습, 소박, 겸손, 자신감, 성실, 정의, 계획적인
생활, 창조적 정신, 노력, 창의성, 소유욕 제거, 인정미, 문화성, 혁명가들의 헌신적
인 삶을 본받음, 도덕적 실천과 수양, 혁명적 도덕관 확립

<표 22>에서 살펴보면, 각 분야에 따른 가치 덕목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실성 분야는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범적인 행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충성심, 사회생

활 분야에서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공동 생활에 관련된 가치 덕목 그리고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에서는 그러한 모범적인 행동과 그것을 본받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러한 가치 덕목들은 북한이라는 집단 속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어 지

는 것으로 주민 모두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4. 남북한 가치 덕목의 동질성과 이질성

동일민족으로서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남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를 각각 수용하면서 이질화가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의「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 덕목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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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남북한 가치 덕목의 동질성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형적

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 영역과 그 관련된 구체적인 가치 덕목에서는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남북한의 동질적 요소를 영역별 가치 덕목으로 살펴

보면 <표 23>과 같다.

<표23> 남북한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영역별 가치 덕목 동질성 비교표

북한 남한

가치 덕목 영역 가치 덕목

부모님에 대한 예절과 부모 공경, 가정

사

회

생

활

·가정

·이웃

·학교

·효도

·경애

·예절·협동

·애교·애향

올바른 학습 태도, 실내규칙준수, 공공시설보
호, 준법, 협동, 양보심, 타인배려, 노력, 친구
배려, 집안일 돕기, 공중도덕 준수, 환경보호,
협동, 우정, 웃어른 공경, 스승공경, 약속 준
수, 생명보호, 향토애, 창의적인 작업 태도,
노동애호, 협동, 자연보호, 교통질서, 사회주
의 생활 양식 애호, 단결, 인정미, 친근함, 인
간존중, 노동애호, 건전한 휴식, 전화예절, 외
국인에 대한 예절, 호칭예절, 축하예절, 부탁
예절, 방문 예절, 사과 예절, 물건 빌릴 때의
예절, 식사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공공예
절, 방문예절, 접대 예절, 주고 받는 예절

·이웃

사회

공동

· 학교

· 직장

·사회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사회일반

집단애, 조국애, 민족애, 준법, 조국수호, 국
산품 애용, 고취, 개인주의 배격, 수정주의 반
대, 통일의지, 군대사랑, 곤란극복, 혁명투사
공경, 근로애호, 나라말사랑, 수도(首都)사랑,
유적·유물보호

·곤란 극복

집체
·국가

·민족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조국 관련

·인민군과
인민 관련

·당원과
인민 관련

자부심, 자주, 근면성실, 정직, 자학자습, 소
박, 겸손, 자신감, 성실, 정의, 계획적인 생활,
창조성, 노력, 인정미, 모범적인 행동 본받음,
도덕적 실천과 수양

개인

공산

주의적

인간

·개인

·생명존중

·성실·정직

·자주·절제

<표 23>에서와 같이 남북한의 「도덕」교과에 나타난 도덕 관련 분야는 그 외형적 차이가 있지

만,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생활 영역 및 관련 가치 덕목에서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

한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과 북한의 집체 생활 영역은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통일의 의지, 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의 부문에서 유

사점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생활 규범, 도덕적인 품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동질성은 남북한 양측이 고유한 민족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원칙 아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집단 이기주의, 남한

에서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개인을 중심으로한 개인 이기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그 정도의 차

이는 있을지라도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의 질서와 권위체제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복종심 역시

남북한이 지닌 동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질성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가치 체계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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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4.2 남북한 가치 덕목의 이질성

남북한의「도덕」교과에는 동질성과 함께 서로가 체제를 달리한 만큼의 차이가 있다. <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덕」교과와 관련된 가치 덕목은 남한의 그것과는

어느 영역에서는 상당한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가

치 덕목의 이질성을 <표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4> 남북한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영역별 가치 덕목 가치 이질성 비교표

북 한 남 한

가치 덕목 영역
가치
덕목

김정일의 모범적인 수령공경, 수령의 탁월한 능력, ·인간적 품성

충 실 성
분야

· ·

수령의 인민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 ·어버이 풍모

수령과 지도자 공경, 수령옹위정신, 수령 은혜 보은, 총폭
탄정신 가지기, 혁명전통 계승, 집단,조국,인민에 헌신적
복무 자세 확립, 수령을 량심적으로 모심, 동지애, 인민애,
공산주의 우월성, 당과 집단 이익 우선, 양심적인 혁명 활
동, 조직의 존엄성 인정, 인민대중에의 헌신, 이민위천, 수
령공경, 사회주의의 신념화, 수령교시 관철, 수령결사 옹
위, 혁명적 의리, 충실성의 생활화, 당과 집단 이익 우선,
집단주의 인생관,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 수령복, 수령의
절대성, 혁명동지 우선,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도덕성 함양

·혁명적 도덕

북 한 남 한

가치 덕목 영역
가치
덕목

· 가정

사회생활
분야

·가정
·이웃
·학교

·

공산주의 도덕 솔선 준수

·이웃

사회
공동

· 학교

· 직장

·사회 ··사회일반

개인주의 배격, 수정주의 반대, 혁명투사
공경,

·곤란 극복

집체
·국가
·민족

·
·조국 관련

·인민군과 인민 관련

·당원과 인민 관련

개인 소유욕 제거 개인
공산주의적
인간 분야

·개인 ·

<표 24>에서와 같이 남북한「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도덕 관련된 분야와 가치 덕목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우 남한과는 달리 도덕을 충실성 분야, 사회생활

분야,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충실성 분야는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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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다른 분야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가정 생활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뚜렷한 차이점이다. 그것은 북한이 충실성 분야를 학생들에게 집

단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성심과 조국애 등과 같은 가치 덕목은 외형적으로 아주 유사하지만 그 본래적 의

미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한이 개인을 우선시 하면서, 개인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집단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오직 집단 그 자체에 대해서만 희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효 , 예절 , 가족관계 등에 대한 의미 역시 남북한이 차이가 있다. 남한의 경우 효 란 자

신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써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충과 효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3) 그리고 전통적인 효 개념에서 볼 때, 삼강오륜(三綱五倫)적 의미에서 삼강적(三綱

的) 개념 만을 부각시키고 있다.44)

예절 이란 남한에서는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

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 45)으로서 전통적으로 내

려오는 관습적 도덕으로 제시된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나 <지시>로 제

시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의 한 형태로 그들에 대한복종심과 충성심의 한 종류이

다.

가족관계 역시 남한에서는 전통 윤리에 근거하여 가정에서 구성원들간의 혈육적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가정을 혁명의 세포조직으로 보기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혁명적 동

지애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 윤리에서 가부장적 제도와 가부장의

권위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령이나 영도자의 권위를 당연시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충

성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치 규범의 목적을 모두 수령과 집단에 대한 충성심으

로 귀결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 생활 영역을 보면, 남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생활 즉 개성 신

장과 인격 도야, 인간다운 삶의 자세 등 도덕의 주체자로 지녀야 할 가치 덕목 내용들을 제

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생활 즉 물질 소유 욕심 버리기,

집단주의적 인생관 가지기 등을 주요 가치 덕목의 내용으로 제시하여 집단에 종속되는 개인

43) <철학사전>에서는 봉건유교 도덕의 기본 내용은 삼강오륜이다. 3강 은 봉건국왕과 신하, 봉

건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지식, 남편과 안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5륜 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맹목적 효성, 봉건왕국에 대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충성, 남

편에 대한 안해의 무조건적인 순종, 형에 대한 동생 또는 어른에 대한 어린이의 복종, 봉건지

배계급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의를 내용으로 한다……봉건 유교도덕에서 설

교하는 효성은 우리 인민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전통적 미풍, 인

간의 응당한 도리로서의 효성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4) 북한에 있어서 전통적 도덕 규범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리더쉽의 측면에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의와 무조건 충성, 중앙집권제의 확립, 관료주의 이

다. 둘째,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가족주의, 건전한 생활 문화 육성, 지식인 중시 경향, 여성상·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다. 셋째,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仁 의 가치가 義 가치 흡수, 전통적인 부

자관계· 부부관계·형제관계가 가족 문제에 국한, 전통적인 군신관계는 부자관계로 변질, 전

통적인 형제관계는 동지관계로 전환,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효 를 지배, 전통적인 내향적 정향

은 점차 외향적인 유대관계로 변해가는 것이다. 강봉수, 「북한에서 전통적 도덕규범의 지속과

변동」(상·하),『북한』1994년 6월호, pp.186- 205 ; 1994년 8월호, pp.170- 179.
45) 김득중·유송옥·황혜성,『우리의 전통예절』(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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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의 「도덕」교과가 모든 도덕적 판단에 있어 개

인의 결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그것은 집단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에 있어서의 모든 도덕적 가치 덕목은 개인을 우선시 하면서 공동체도

함께 고려한다.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는 오직 집단의 이익만이 도덕적 가치의 존재를 인정

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집단의 대표자는 모든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

는 유일한 존재자이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개인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의 변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점차 보완·수정하는 반면 북한은 집단을 우선으로 하면서 수령 과 령도자 즉 김

일성과 김정일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변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도덕」교과에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서로의 체제 차이에서 오는 근

본적인 문제점이다. 이것은 통일에 앞서 남북한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점이기도 하다.

5. 결 론

동일한 민족으로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던 남북한은 해방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각각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하였다. 남한은 민주주의와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弘益人間 , 북한은 전통사상을 완전히 배제한체 공산주의를 원용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정일의 참된 전사, 제자 가 그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도덕」교과는 이러한

인간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덕목을 교과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남한의 경우 동·서양과 한국 윤리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 사상과

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주요 가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인으로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부딪히는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덕성 발달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교과

와 관련된 4가지 생활 영역과 주요 가치 덕목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의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애, 사회 생활 영

역에서의 준법, 정의, 타인배려,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의

효도, 경애, 예절, 협동, 애교·애향 , 개인 생활 영역에서의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

제 등이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 가치 덕목들은 인간 각자의 자유와 개성을 인정하고 보장

하는 한편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가치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집단주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있다. 오직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고 집단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한 「도덕」과 관련하여 3가지 분야 7개 생활 부문으로 그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충실성 분야의 인간적 성품 영역에서의 수령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한없이 넓

은 도량과 포용력,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 어버이 성품 영역에서의 수령과 영도자의

정치생활에 대한 배려, 물질생활에 대한 배려, 문화생활에 대한 배려, 혁명적 도덕 영역에서

의 수령을 깨끗한 양심으로 모심, 당 조직을 존엄있게 대함, 조직 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

인민대중을 진심으로 사랑,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과 관련된 행위 규범이

그것이다. 사회공동 생활 분야에서는 가정 생활 영역에서의 가정 생활과 관련된 것, 집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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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영역과 사회공동 생활 영역에서의 동지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 준수, 가족들간의 육친적

사랑을 존중, 참다운 동지적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도덕 준수, 사회공동생활에서의 공

산주의 도덕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행위 규범이 그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 분

야에서는 겸손성과 소박, 인간성과 문화성, 정직성과 정의,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본

받는 것과 관련된 행위 규범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덕」분야와 관련 행위 규범 가운데 수

령과 영도자를 위한 것은 그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최고의 가치로 인정된다. 그리고 전체주

의나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가치는 부수적인 가치가 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동일한 전통문화 속에서 수 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한민족인 관계로 기본적인 가치 규범과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가치 덕

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체제를 달리한 상황의 장기화는 그러한 동질성을 급격히 감소시

키고 있다.

특히 「도덕」교과 교육을 통해서 제시되는 이질적인 가치 요소들은 남북한의 청소년들에

게 서로 다른 가치 덕목을 중요시하게 하였다. 남한의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인 자유로운

사고 구조를 지니게된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집단주의적인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성격구조

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북한 청소년들은 개인은 오직 수령과 당 그리고 집단만을 위해 살

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된 결과 모든 결정은 수령과 당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항상

진리 위의 근거한 구체적인 노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외형적으로 나

타나는 생활 모습에서 뿐만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방식에서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초보적이

고 기본적인 규범과 예절 그리고 생활 습관 및 풍습에서도 이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46)

예를 들어 충 효 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배격 과 같은 가치 역시 남북한이 동일

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의미의 인식에서는 서로 다르다. 남한은 개인을 중요시하되 공동

체 의식을 가미하여 지나친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를 유일한 원칙으로

규정하여 상대되는 개념인 개인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진정한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자

아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질성의

확산과 이질성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 부문에서는 남한 주민들은 미제의 자본주의 앞잡이 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적 괴물 이 아닌 서로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혈연공동체이고, 같은 민족 문화

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한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살리면서, 북한의 집단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

다.

이에 따라 「도덕」교과의 내용은 과거에서는 민족의 전통문화, 현재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그리고 미래에서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상

정함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의 요소를 확산시킴과 아울러 향후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사회

문화적 변화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등

은 비록 간접적인 경험일지라도 남북한 청소년들이 공통의 경험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46) 오혜령,「귀순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15. :
이장호 외,『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pp.134- 144. 참

조.

48



를 위한 노력 등을 있는 그대로 학습 자료화하여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좋은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가치

의식의 통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된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도덕교육

은 남북한 주민들이 조화로운 통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은「도덕」교과의 내용과 그

와 관련된 가치 덕목의 선정에 있어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영역과 같은 부문에서 동질성을

확대시켜는 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남북한 주민들의 공통적 가

치 의식의 요소가 내면화될 때, 비로소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9



【 참고문헌 】

< 1차 자료>

교육도서출판사,『공산주의 도덕』인민학교 3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교육도서출판사,『공산주의 도덕』인민학교 4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교육도서출판사,『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1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교육도서출판사,『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3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교육도서출판사,『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5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완선·김영식·김용길·정광일,『공산주의 도덕』인민학교 1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완선·정광일·최근수,『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6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은선·한상유 외,『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5)

김경숙,『공산주의 생활륜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성일,『예절바른 영남이』,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93)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 김경웅,『북한정치사회화론』, 서울 : 박영사, 1995.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일성노작해설강좌 II』,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74)

김일성,『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2000년 당보 군보 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 북한연구소,『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2000년

2월호)

류계림, 『공산주의 도덕 개론』, (연변 : 중국청년출판사. 1982)

리병모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 김형직 사범대학, 1988)

사회과학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제1권, (평양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70)

안만히, 『혁명적 도덕관이란 무엇인가』,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91)

이종옥, 「첫 태양절 행사 보고 연설」, 북한연구소,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98년 5

월호)

전용석, 『수령의 공산주의 덕성』,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字.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字.

「통일신보」, 1998년 9월 12일 字.

<국내자료>

강봉수, 북한에서 전통적 도덕규범의 지속과 변동 (상·하),『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94년 6월호 ; 1994년 8월호)

김득중 외,『우리의 전통 예절』, (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교육부,『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1997)

교육부,『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 교육부, 1997)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1997)

김일평, 김정일체제의 특징 『남북관계의 진전과 안보환경』,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

50



김정래, 북한의 교육용어 분석 연구 『통일정책연구』제8권 2호, (서울 : 통일연구원, 1999)

김주성,「통일을 대비한 교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1997)

조난심 외,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CR 96- 36,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6)

오혜령,「귀순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서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유균상 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CR

97- 66,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유희준,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과 소년들』,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자, 1991)

이종호, 『도덕과교육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통일부,『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 통일부,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도덕』 3,4학년 1학기 교과용 도서

개발 집필진 회의」, (서울 : 한국교육과정개발원, 199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연구보고 CR 97- 35,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만길,『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한만길 외,『통일 대비 북한 중등학생의 정치사상 교육 방안 연구』 CR 98- 31, (서울 : 한

국교육개발원, 1998)

51



통일의식 변화 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초·중등생 및 대학생 -

이 헌 근

(부산교대 강사)

목 차

【 요약문 】 57

1. 서 론 59

2. 학생들의 통일의식 분석 및 그 특성 61

3. 대안적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모색 73

4. 결론 및 정책 제언 78

※ 참고문헌 84

※ 설문조사 86

55



【 요 약 문 】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필자는 통일교육이 그 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통일교육이 현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 탈가치화된 병리현상

을 치유하고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민족 교육인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

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민족의 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것

이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표집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

들에서 이미 지적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시각에는 근

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 집

단들에 비해 통일의식에 있어 가장 무관심하거나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전체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특히 중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는 또래 집단인 남학생들에 비해 통일의식에 있어서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

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중고등학

교로 진학하면서 이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이

들의 통일의식이 다시 확대되고 관심이 증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의식

의 변화 추이를 감안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학교통일교육은 교

육대상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차별화에 대한 준비가 보완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주의는 문화적·사상적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이질성을 포용하며 공존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

의가 더욱 공고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역할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그 맥을 같

이하되, 기존의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던 반공교육, 체제이념교육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역효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한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질감과 적

대감, 우리 사회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유도하고 민족정체성을 되

찾는 노력의 일환인 통일교육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다만 시작이 반 이

라는 말처럼, 통일교육은 그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성과는 교육 내용과 방향

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려는 데에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지속적

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이익 추구,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지

향할 때 가시화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그 시작에서부터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

며, 특히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의식, 그리고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

한 인식 노력 및 반성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통일교육의 성공적

인 출발을 위해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적 혹은 정책적 과제와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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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북 정상들간에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그 후속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사회의 대다수 젊은 층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대중가수 서태지의 컴백에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분단 이후의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당연한 결

과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분단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분단과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온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잘못이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교육 역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이

후 학생들은 물론 교육담당자들 사이에서조차 급격한 대북 인식 변화 혹은 가치관의 혼란으

로 이어지고 있음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북한 및 통일논의와 관련된 교육이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비록 만세지감은 있으나, 우리의 교육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준비하는 모

습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한 민족의 통합과 미래를 위

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며, 특히 독일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통일교육이 그 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

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통일교육이 현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 탈가치화된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이며,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민족 교육인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

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과정(절차)의 정당성(legitimacy ), 교육 내용의 합리성(rationality ), 교육

방법의 효율성(efficiency )과 자율성(autonomy )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존 통일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논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통일교육은 그 시작에서부터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려는 적

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의식, 그리고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력 및 반성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통일교육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적 혹

은 정책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연구목적

우리의 학생들이 어차피 통일의 주역 혹은 통일 이후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

어 나갈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의 유도는 기성세대의 또 하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학

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의식조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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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인식 하에 필자는 이 글에서 통일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중요

성 인식 및 기본 방향,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통일교

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적·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이 논문은 부산 시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 6월 13- 20일 사이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사결

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총1300부의 조사지를 배포하여 1215부(93.5%)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에 참

여한 학생들은 최고 10세 정도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북한관 및 통일의식,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밝혀나가려 한다. 아울러 남학생과 여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차이를 비교 분

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의

논리 전개를 위해 필자와 유사한 주제와 방법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의 자료를 인용 비교

함으로써 통일의식의 변화 추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애초

구상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지 않던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급

격한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가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문조사의 결과 역시 향후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반응도 조사를 통한 교육적·정책적 대안 모색

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 학생들의 통일의식 분석 및 그 특성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도, 기존 통일교

육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것인 동

시에, 새로운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과제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설문조사

의 구체적인 결과는 도표화하였고, 독자의 인식을 돕기 위해 그림으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

을 나타내고 있다.

2.1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도

본 연구에서 필자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문

항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통일의 필

요성,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통일을 위한 학생들의 희생 의지 여부, 통일과 우리 민

족이익과의 상관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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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변화의 폭이 어느 시기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학생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

히 높은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북한에 대하여 여전히 비우호적이거나 적대

적인 비율이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62.5% 로 나

타나고 있다.2)

<표 1> 북한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적 대 감 애정을 느낌 느끼지 못함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16

(6.6%)

144

(59.0%)

84

(34.4%)

244

(100.0%)

중 학 생
18(6)

(6.1%)

123(57)

(41.9%)

154(89)

(52.2%)

295

(100.0%)

고등학생
15(3)

(5.2%)

156(86)

(54.4%)

116(58)

(40.4%)

287

(100.0%)

대 학 생
14

(4.1%)

219

(64.6%)

106

(31.3%)

339

(100.0%)

전 체
63

(5.4%)

642

(55.1%)

460

(39.5%)

1165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그림 1> 북한에 대한 인식도

1) 부산일보 2000년 9월 8일자 28- 29면

2)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본 설문조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분석된 한만길의 연구에 의하

면 71.3%의 학생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

면, 부산 지역의 경우 전국의 평균 비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산

지역 학생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만길, 통일의

식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제28주년기념교육정책포럼, 「남북한 화

해·협력 시대의 개막과 교육의 과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pp.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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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일에 대한 관심도

구 분 많 다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없다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21

(8.6%)
103

(42.2%)
102

(41.8%)
18

(7.4%)
244

(100.0%)

중 학 생
14(4)

(4.7%)
105(48)
(35.0%)

152(86)
(50.7%)

29(17)
(9.7%)

300
(100.0%)

고등학생
13(1)

(4.7%)
97(49)

(35.3%)
152(88)
(55.3%)

13(5)
(4.7%)

275
(100.0%)

대 학 생
16

(4.2%)
156

(40.7%)
210

(54.8%)
1

(0.3%)
383

(100.0%)

전 체
64

(5.3%)
461

(38.4%)
616

(51.2%)
61

(5.1%)
1202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그림 2> 통일에 대한 관심도

<표 2>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모든 학생 집단에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통일에 대

한 관심도는 의외로 초등학교(50.8%)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

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이들의 관심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하여 관심도

가 낮거나 무관심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통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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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대 필요 필요하다 불필요 관심 없다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120

(49.0%)
86

(35.1%)
16

(6.5%)
23

(9.4%)
245

(100.0%)

중 학 생
118(49)
(39.1%)

134(73)
(44.4%)

40(26)
(13.2%)

23(9)
(3.3%)

315
(100.0%)

고등학생
144(60)
(50.9%)

111(76)
(39.2%)

18(9)
(6.4%)

10(3)
(3.5%)

283
(100.0%)

대 학 생
234

(65.0%)
98

(27.2%)
27

(6.4%)
5

(1.4%)
364

(100.0%)

전 체
616

(51.0%)
429

(35.5%)
101

(8.4%)
61

(5.1%)
1207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그림 3> 통일의 필요성

<표 3>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전체적으로 86.5%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초중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혹은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이 증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

고 다음의 <표 5>의 질문에 대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통일을 위해 자기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초중고에서 전체평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

다.

<표 4>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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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혼란 다소 혼란 극복할 것 관심 없다 전 체

초등학생
71

(29.8%)
149

(62.6%)
18

(7.6%)
238

(100.0%)

중 학 생
125(76)
(41.9%)

155(68)
(52.0%)

18(9)
(6.0%)

298
(100.0%)

고등학생
99(54)

(35.7%)
170(85)
(61.4%)

8(2)
(2.9%)

277
(100.0%)

대 학 생
120

(32.8%)
245

(66.9%)
1

(0.3%)
366

(100.0%)

전 체
415

(35.2%)
719

(61.0%)
45

(3.8%)
1179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낙관적인 견해

(61.0%)가 우세하나,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학생의 비율이 39.0%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표 5> 통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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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초등학생
99

(42.3%)

135

(57.7%)

234

(100.0%)

중 학 생
148(70)

(44.8%)

182(123)

(55.2%)

330

(100.0%)

고등학생
115(55)

(38.6%)

138(75)

(61.4%)

253

(100.0%)

대 학 생
211

(64.1%)

118

(35.9%)

329

(100.0%)

전 체
573

(50.0%)

573

(50.0%)

1146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표 5>의 문항조사 결과에 신세대 학생들의 현실주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표 3>의 통일의 필요성, <표 6>의 통일과 민족 이익의 상관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적

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과 대비할 때, 통일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의사가 있

는가 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

록, 그리고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통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표 6>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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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큰 도움이 됨 다소 도움 도움이 안됨 큰 손해가 됨 전 체

초등학생
61

(25.5%)
130

(54.4%)
28

(11.7%)
20

(8.4%)
239

(100.0%)

중 학 생
67(22)

(23.3%)
150(79)
(52.1%)

42(25)
(14.6%)

29(16)
(10.1%)

288
(100.0%)

고등학생
117(47)
(43.3%)

129(83)
(47.8%)

12(6)
(4.4%)

12(5)
(4.4%)

270
(100.0%)

대 학 생
188

(51.8%)
158

(43.5%)
13

(3.6%)
4

(1.1%)
363

(100.0%)

전 체
433

(37.3%)
567

(48.9%)
95

(8.2%)
65

(5.6%)
1160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전체적으로 통일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86.1%의 비율을 보이

고 있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긍정적인 시각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반면 통일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큰 손

해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중학생(24.7%), 초등학생(20.1%)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

며, 반면 대학생(4.7%), 고등학생(8.8%)의 경우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통일과 민족 이익에 대한 생각

2.2 통일교육에 대한 반응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조사는 향후 진

행될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이후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의 내

용과 방향은 7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각기 그 성격이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민주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왔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회복이나 민족의 이

익 추구라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체제유지의 도구적 성격을

지닌 목적교육으로 전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지금까지의 학교통일

3) 부산일보 2000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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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학생들의 거시적인 통일인식이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후 통일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7> 통일교육의 만족도

구 분 대체적으로 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주 불만스럽다 전 체

초등학생
106

(44.5%)
110

(46.2%)
22

(9.3%)
238

(100.0%)

중 학 생
66(35)

(21.0%)
193(97)
(61.5%)

55(24)
(17.5%)

314
(100.0%)

고등학생
39(22)

(14.3%)
183(102)
(67.0%)

51(17)
(18.7%)

273
(100.0%)

대 학 생
36

(9.7%)
281

(75.5%)
55

(14.8%)
372

(100.0%)

전 체
247

(20.6%)
767

(64.1%)
183

(15.3%)
1197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표 7>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학교통일교육(기존의 반공안보교육, 국민윤리

교육 포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의 84.7%를 차지하고 있어 절

대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존의 통일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역효

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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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통일교육의 만족도

즉 잘못된 학교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무관심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신중한 가치론적 접근이 되어야 함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표 7>의 설문과 함께, 이 글에서는 도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방

법에 대한 만족의 지수 역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필자는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는 주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교육이라고 대답

하는 학생의 비율(10% 미만)이 의외로 낮게 나타났고, 방송(주로 T V )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다수(85.0% 이상)를 차지하였다. 이는 곧 학교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다.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할 때, 향후 학

교 혹은 사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방송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8> 통일교육의 필요성

구 분 절대 필요 필 요 필요 없다 전 체

초등학생
24

(10.0%)
148

(61.4%)
69

(28.6%)
241

(100.0%)

중 학 생
32(12)

(10.3%)
174(96)
(55.9%)

105(39)
(33.8%)

311
(100.0%)

고등학생
22(8)

(8.0%)
177(96)
(64.6%)

75(39)
(27.4%)

274
(100.0%)

대 학 생
74

(18.6%)
308

(77.4%)
16

(4.0%)
398

(100.0%)

전 체
152

(12.4%)
807

(65.9%)
265

(21.7%)
1224

(100.0%)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을 나타냄.

<표 8>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78.3%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만 통일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은 중학생의 경우(33.8%)

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경우도 고등학생·대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절대다수인 96.0%가 통일교육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무관

심과 <표 7>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기존 통일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불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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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은 인식(78.3%)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결국 향후 학교통일교육이 학생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해야 할 과제와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가치관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8> 통일교육의 필요성

2.3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통일의식 비교

이 논문에서는 표집된 중학교의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통일의식을 구분

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각종 도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같은 학년인 남학생에 비해 상이한 결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여중생들

의 경우 같은 또래 집단인 남학생들에 비해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아래의 <표 9>는 남녀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이다. 앞에서 제시

한 자료들에서도 드러났지만, 중학생 집단은 다른 학생 집단들에 비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 시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관련된 후속적인 연구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표 9> 남녀중학생의 통일의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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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반 응
여학생

비 고
남학생

북한에 대한 인식 적대감 혹은 애정이 없다
62.5

+8.7
53.8

통일의 관심도 관심이 적거나 없다
66.5

+11.5
50.0

통일의 필요성 불필요하거나 없다
55.6

+37.9
17.7

통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없다

71.0
+27.9

43.1

통일과 민족이익 도움이 안되거나 큰 손해가 될 것
33.6

+17.5
16.1

통일교육의 만족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77.6

- 2.8
80.4

통일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73.5

+13.5
60.0

<표 9>의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

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의식과 관련해서는, 첫째, 통일의 관심도 에서 무관심층의 비율이 중학생

집단 전체 평균이 60.4%를 차지해 다른 학생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중생들(66.5%)은 남중생(50.0%)들에 비해 관심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 을 묻는 설문조항에서는 무려 남녀학생들의 비율이 3배 정도의 큰 인식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여중생의

71.0%가 없다 라는 응답을 한 반면, 남중생들의 경우 43.1% 만이 같은 응답을 하여 잘 대

비가 된다. 또한 통일이 민족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도 여중생들의 견해가

남중생에 비해 2배 이상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중생이 남중생에 비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는 불만이 많다는 부정적 견해가 절대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중학생 집단에서 남녀학생들 간의 통일의식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여중생들의 통일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에 대한 통일

교육의 접근 방식이 남학생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보다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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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왜 민족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학생

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여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소결론: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성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역 학생들의 통일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 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86.5%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

도 는 오히려 43.7%에 그치고 있다는 상반된 의식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하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55.1%가 애정을 느낀다 고

답하고 있으나, 39.5%의 학생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

히 부산지역의 조사에서 놀라운 점은 중학생 가운데 무려 58.3%가 북한에 대해 애정을 느

끼지 못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통일은 민족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의 86.1%가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50.0% 만이 찬성을 표명하였고, 고등학생(61.4%)·초등학생(57.7%)·중학생(55.2%)의 경우

희생할 마음이 없다 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을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61.0%가 다소 혼란스러

울 것이나 극복할 것 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에는 전체 학생의 79.4%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필요성 과 관련된 설문에는

무려 78.3%의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존 통일교육

의 한계와 더불어 새로운 통일교육의 중요성 및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및 과제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들에 따르면, 정권안보적 차원의

교육,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에 따른 통일교육 공급의 경직적 비효율체제와 입시위

주의 교육에 따른 통일교육 저변환경의 왜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정보화, 세계화, 탈냉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치관 변화를 교육이 능동

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교육 전반의 위기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용린은

한국 교육의 위험요소들로 지식중심교육, 성적우수자 위주의 교육, 도구교과목 중심 교육,

공급자 중심 교육, 서열평가중심교육, 학교중심교육, 대학지향중심 교육을 지적한 바 있다.5)

결국 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지·덕·체의 균형 발전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4) 고정식,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 워크샵, 1999.
5) 문용린,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육의 부실현상, 『계간 사상』 1998 가을호(서울:

사회과학원, 1998), pp.13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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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낳은 현상으로 일부 대학생들의 통일지상주의, 대다수 학생들의 통

일에 대한 무관심 혹은 탈통일의식 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만 강

조되는 당위론적 통일교육으로 인해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이 더 이상

피부에 와 닿는 나의 문제 가 아닌 무거운 주제로 느껴져 무관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6)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이 낳은 무관심과 통일의식의 저해를 극

복해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의 의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4

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뒤에서 논의할 5.2 정책 제언과 중복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

용은 정책제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1 통일교육의 중요성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부정적 시각, 혹은 무관심을 조장한 이유들로는

대체로 다음에 기인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교육이 북한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결과, 상당수의 학

생들이 통일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북한과의 통일이 우

리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통

일피해론 또는 통일부정론 을 확산시켜왔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이 통일 문제를 나 또는 우리 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

으로 숙고할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규범적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당위론적

통일교육으로 인해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이 더 이상 나의 문제 로 와

닿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7)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자기중심주의 및 개인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탈이데올로기, 수평적 가치관 및 탈권위주의, 다원주의 및 자유주의 등의 성향을

들 수 있다.8)

이 논문의 조사대상인 10대와 20대 초반의 학생들 또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점차 옅

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관해 장하진 교수의

개성과 창의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사이버 세대의 이성과 감성에 20세기적 반

공이데올로기, 냉전문화, 폐쇄성으로 포장된 통일논의가 호소력을 갖을리 만무하

다. 그러나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권리의식이 강한 그들이 자신의 삶의 풍요로

움과 자유와 실험정신을 방해하고 독재정치와 군비경쟁과 군사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분단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분단의 장벽

을 무너뜨릴 것이다 9)

6) 권영경,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샵』(서울: 통일부, 1999), p.29.

7) 권영경, 앞의 글(1999), p.29.
8) 고정식, 앞의 글(1999), pp.9- 10.
9) 장하진, 신세대·사이버·통일, 『2000 민주평통 통일논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

무처, 2000), pp.3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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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한민족 분단과정의 배경에 대한 현대사 교육은 기성세대의

또 다른 과제이며, 통일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진일보된 현정부의 대북포용정

책 조차도 이들 X세대의 감각에는 너무 무겁고 진부하여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을 이루게 될 때 분단의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속하고 있는 방해물들을 걷어내어 버릴 것이며, 그 시간은 우리의 상상보다 아마도 빨리

오게 될 것이다. 북한도 정보화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자명하므로 남북한 젊은 세대

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북한 젊은 세대들의 세계 인식은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다

가올 것이다.

통일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은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며, 그 과정에 우리 사회(남한) 내부의 분열과 갈

등,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사회통합적 순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통일교육

이 우리 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분단 이후 남한 사회의 근대화 지향의 국가발전과 북한의 사회주의 집단체제 사이에는 분

명한 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이질화가 통일 실현에 결

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인 요소들은 향후 남북

한의 통합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동질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으로는

유교적 가치관의 생활 양식, 강한 민족의식 혹은 민족일체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10)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은 한반도에서 지난 50여 년간 이

루어진 분단문화 의 현실 인정과 이해에서 출발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민족문

화 혹은 통일문화 로 바꾸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 후 독일에서는 통합 이라는 말 대신 내적 통일(Innere Einheit )'이란 말이 많이 통용

되고 있다. 독일 통일이 외적 통일이라면 내적 통일은 통독 후 동·서간의 통합을 말한다.

특히 내적 통일에는 좁은 의미에서 심적 통일도 강조된다. 왜냐하면 누구도 마음의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모르고, 통독 후 경험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소중한 경

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서의 교훈을 제공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통하여, 한민족의 내

적 통일 즉 심리적·정서적 통일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1)

그리고 통일교육이 민족의 이익이라는 큰 목표 하에 장기적이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속

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관계없이 통일에 대비하는, 나아가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비하는 슬기로운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이 점에서 통일에 대한 확신과

통일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사회가 결코 부

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량을 배가시키고 현재보다 발

전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통일이 필수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통일교육

의 목표이기도 하다.

결국 통일교육은 남북한 모두에서 이루어야 할 기성세대의 과제이다.12) 우리 사회의 통일

10) 이헌근, 『북한의 이해와 한민족통합』(부산: 신지서원, 2000), 제3장; 송두율, 『통일의 논리

를 찾아서』(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서
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주강현, 『북한의 민속생활풍섭』(서울: 대동, 1994); 임현진·장영

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

연구』제3권 제1호(1999), pp.351- 356.
11) 이영기,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사례의 한국적용,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북한연

구』 제2권(서울: 명지대학교, 1999), p.147.

73



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통일교육은 민족이익, 한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

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 사이에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한다.

3.2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및 과제

통일교육에 관련된 논의는 199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1월 법률 제

5,752호로『통일교육지원법』(1999년 8월 6일 시행)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북한 및 통일인식

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 특히 통일부에서 1999년 12월 『2000년 통일

교육기본계획』,『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고, 통일교육원에서는 『2000년도

통일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정치사회화의 한 양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오히려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3) 박용헌 교수는 통일교육이 비단 통일과정에 필요한 통일의지와 태도 등 정신

자세의 육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은 물론 통일 한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국민적 자질 육성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14)이에 대해 한만길 박사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운데 통일교육의

효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내용이 통일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교육은 독자

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5)

필자 역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차별화를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 이는 서구의 민주

시민교육과 달리 통일교육이 한국 사회만이 안고 있는 독특한 분단문화 극복과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독자적 영역에서 독자적

교육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인의 사회적·심리적 분열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현실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통일교육이 교육적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의의,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및

지도방법이라는 통일교육 전반에 걸친 중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부의 『2000년 학

교통일교육지침』에 따르면 집필진은 통일교육 전문가, 학교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는 내용으로, 통일부의 『2000년 통일교육종합지침』의 집필은 통일연구원 및 교육과정평가

12) 실로 남북한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그 이질성에 있어 심각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헌근, 앞의 책(2000), 제4, 5장 참조.
13) 이황규, 제7차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통일부 제4차통일교육발전 워크샵 발제

문, (서울: 통일부, 1999), p.5.
14) 박용헌,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안모색, 한국자유총연맹 부설 자유민주연구소,

『통일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서울: 한국자유총연맹, 1997), p .14.
15) 통일교육의 독자적 영역이란, 예를 들자면 통일교육에는 민족주의 , 분단상황 , 통일 이후의

문제 , 통일과 안보문제 가 이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자유총

연맹, 앞의 책(1997), p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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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통일교육 전문가로, 통일교육원의 『2000년 사회통일교육지침』의 집필진은 사회통일

교육전문가와 통일교육원 교수진을 분야별로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지침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마땅히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통일

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단시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통

일운동들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민족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하는 것이며,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통일교

육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통

일 이후의 한민족통합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교육의 목표인 민족이익,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에 따른 교과내용의 강조점 및 교육방

법의 다양성, 유연성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성향, 즉 자

기중심주의 및 개인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탈이데올로기, 수평적 가치관 및 탈권위주의,

다원주의 및 자유주의 등을 감안한 교육이 이루어 질 때,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무관

심과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통일부정론 , 통일피해

론 , 낭만적 통일지상주의 모두를 지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통일이 실제 학생들의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 타산이나 자기이익의 관

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이 남북한의 문제를 뛰어넘는 세계 속의 한민족의 미래와 관

련됨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4.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정부(구체적으로 통일부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

과 관련된 준비가 생각 이상으로 이루어져 왔구나 라는 느낌과, 통일교육이 여전히 정부 주

도로 준비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

회에서 잘못 이루어져왔던 학교통일교육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선입견

을 키우는 교육적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새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정

치사상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적대적 대남인식이라는 교육적 결과와 맞닿을 때, 결국 우리

민족의 불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통일교육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되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교육내용, 방법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통일교

육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본 연구자는 정책 제언을 통일교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완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자

가 느낄 수 있었던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을 첨부한다.

75



4.1 결론

민주주의는 문화적·사상적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이질성을 포용하며 공존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

의가 더욱 공고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역할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그 맥을 같

이하되, 기존의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던 반공교육, 체제이념교육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통일교육의 역효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한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질감과 적

대감, 우리 사회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유도하고 민족정체성을 되

찾는 노력의 일환인 통일교육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다만 시작이 반 이

라는 말처럼, 통일교육은 그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성과는 교육 내용과 방향

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려는 데에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대승적으로 민족이익 추구,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지향할 때

실천될 때 가시화 될 것이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표집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

들에서 이미 지적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시각에는 근

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 집

단들에 비해 통일의식에 있어 가장 무관심하거나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전체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특히 중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는 또래 집단인 남학생들에 비해 통일의식에 있어서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

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중고등학

교로 진학하면서 이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이

들의 통일의식이 다시 확대되고 관심이 증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의식

의 변화 추이를 감안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학교통일교육은 교

육대상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차별화에 대한 준비가 보완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통한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에 자발적인 통일 논의 스터디 모임 및 시민단체, 사회

단체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정부(통일부 혹은 교육부)에서 나서는 것보다 교육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 정보와 자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통일교육은 현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 탈가치화된 병리현

상을 치유하고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나아가 통일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민족 교육인 동시에, 미래 세

대를 위한 희망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할 통

일교육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민족의 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4.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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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통일교육 교과의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를 배제

하고, 남북한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

다. 그리고 사상성·정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부터 남북한 공동교과서 개발(예컨

대, 음악, 미술 분야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한민족의 분단 과정 및 분단의 폐해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통해 통

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희망적·낙관적 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현실주의적 접

근이란 한민족에 있어서 분단 유지보다 남북한 화해·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가를 제시함으로써, 몰가치하고 때로는 다가치 지향적인 젊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교

육을 의미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 결집 및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교육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통일 후의 한민족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럼으로 향후 통일교육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혹은 경색과 관계없이 민족

이익,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장기적 목표 하에서 교육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

4.2.2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첫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

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예컨대 통일교육연구회, 통일교육 교사모임 등)

을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 방법을 상호 교류함으

로써 통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통해 사고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여건이 가능해지면, 통일교육 담당자(교사·교수)들에게 우선적

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교육 담당자는 물론 모든 교육자들

에게 북한 방문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운영자, 학부모(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이 선행될 때, 학교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에

서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통일교육센터 등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북한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 대다수가 언론(특히 T V 방송)에서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케이블 T V의 1개

채널을 통일교육을 위한 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인터넷 통일방송국(가칭)의 설립이 요청된다.16) 이를 통해 북한의 가요, 동영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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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북한 드라마 등),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예술작품(그림, 서예, 조각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교육 방법에 흥미를 잃고 있는 N세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4.2.3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통일부와 교육부의 협의 하에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현실적으로 중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는 일반 대학들과 달리,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

는 교육대학교의 4년 교과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수업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17)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교과목의 확대와 교육대학교 내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필수과

목으로 하고, 일반 대학의 교직 이수과목에 《통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인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민족의 이익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대승적인 차원

에서 《통일교육》을 별도의 독립 교과목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저항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교

육단체·종교단체·언론 등의 통일운동 활성화로 여론이 확산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 통일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학교통일교육의 위탁교육, 방과후 교육 등을 담당하

며, 또한 사회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 통일교육 전문기관은 가급적 정부의 간

섭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교육단체·종교단체·교육청·지자체·언론사 등에서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를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 기관의 전문성, 정당성, 민주성(혹은 자율성)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을 위한 정당 내 통일교육아카데미(가칭)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는 통일교육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각 정당의 대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

강정책을 홍보·교육하는 정치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울 지역 이외에도 광화문 우체국에 있는 북한자료센터 규모 이상의 통일관(가

칭)이나 자료실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8) 이는 통일교육 담당자와 학생들에게 자료

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내 부서가 분명해야 한다.

16) 현재 통일교육원 역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7) 예컨대 부산교육대학교의 〈사회교육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교과목이 전무하며,

〈윤리교육과〉의 경우 4년 과정 중 《북한과 통일론》(3학점)이 유일한 강좌이다.
18) 통일교육 담당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교육 실행에 가장 어려운 점으

로 학생들의 무관심이 45.0%, 교과서 이외의 활용자료 부족이 29.0%, 통일교육 단원 비중의

적음이 10.0%로 지적되고 있다. 제13기 통일교육요원반 제6분임 연구회 보고서, 『통일과 통

일교육에 대한 교사의식 조사』(통일교육원,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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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후속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한

다.

첫째, 남녀학생들의 통일의식 격차에 관한 심층적 분석 및 교육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러나 남녀공학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남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재와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통일교육 담당자

들이 남녀학생들의 근본적인 통일의식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교과 외 수업이나 과제물 등

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보완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

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방법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체적으로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반항성과 자유분방함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만으로는 이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남녀중학생

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통일의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의 교과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 학자들과의 토의와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교육 교재의 공동 집필 및 공동 교재로의 활용이라

는 현실적 통일교육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통일교

육이 남북한의 신뢰 회복, 나아가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민족의

절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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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설 문 조 사 (중학교)

* 아래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남( ) 여( ) 학년: ( ) 학년

Ⅰ.북한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많다( ) 많은 편이다( ) 적은 편이다( ) 아주 없다( )

2.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敵)이다( ) 동족으로서 애정을 느낀다( ) 별로 정을 느끼지 못한다( )

3.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는 주로 무엇인가? (1, 2, 3, 4로 표시 가능)

학교교육( ) 방송(T V 등)( ) 신문 및 잡지( ) 인터넷( ) 기타( )

Ⅱ. 통일에 대한 생각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필요 (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

필요하지 않다 ( ) 관심 없다 ( )

*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 )

2.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 ( ) 다소 혼란스럽지만 극복할 것 ( )

관심 없다 ( ) 기타 ( )

3. 통일 이후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있다 ( ) 없다 ( )

*있다면 그 이유는?

( )

없다면 그 이유는?

( )

4. 통일은 한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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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될 것( ) 다소 도움이 될 것( ) 도움이 되지 않음( ) 손해가

될 것( )

Ⅲ. 통일교육 혹은 북한을 알 수 있는 과목의 필요성

1. 대학의 교양 과목 중 통일교육 및 북한 관련 과목들이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 ) 필요함( ) 필요 없다( )

*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 )

2. 지금까지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과목은?(초중고 및 대학 과목을 모두 서

술)

( )

3. 지금까지 배웠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 ) 만족스럽지 못하다( ) 아주 불만스럽다( )

* 그 이유는? ( )

4. 지금까지 배웠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 ) 만족스럽지 못하다( ) 아주 불만스럽다( )

* 그 이유는? ( )

5.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 및 북한과목 교육 방법 및 교육 기자재가 있다

면?

( )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

매우 많다( ) 변화가 있다( ) 변화가 없다( ) 관심 없다( )

*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한다면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본 설문지는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나, 설문 내용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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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 대학생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

안 완 기

(전북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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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세계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해결되기엔 요원한 문제로 보여졌던 남북한 관계가 20

세기말을 맞이하면서 그 해결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

키는 등 매우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남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이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김정일 정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향후 남북한 통일의 주된 추진세력임은 물론이요, 통일의 과

실을 누릴 세대인 현 대학생들이 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⑵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⑶

현 남북 양 체제의 최고 성과인 남북정상회담과 통일 및 통일교육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는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전라북

도 전주권의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및 우석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단으

로 하고, 그 가운데 450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다단계 무작위추출

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누락처리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코딩하여 SPSS 10.0판 통계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처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조사 내용을 연구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내지 기본적 전제로 먼저

북한 김정일 체제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을 논의하였다. 즉, 전체주의 당 국가관료

정치체제, 유일체제 및 선군정치체제로 김정일체제를 규정하고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대북포용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문이 의도한 각 정향에 대한 논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독재체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체제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⑴ 북한의 경제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⑵ 이러한 경제난의

주된 원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경제정책의 한계에 있으며, ⑶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⑷ 북한 김정일 체제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적화

통일정책을 수행할 힘이 없다는 평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한계 내지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정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들은 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 ⑵ 향후 북한의 장래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⑶ 김정일 체제를 경계 적대 경쟁해야할 부정적 대상

으로서보다는 협력 지원해야 할 긍정적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점등에서 매우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나가야할 한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

으며,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월하게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내재하고 있다 는 추론

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둘째,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⑴ 대북포용정책의 수행 정도, ⑵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교류 협

력 정책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측면,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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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는 점, 둘째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33%나 되는 대학생들이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입안 집행하는 정책의 침투효과 한계를 나타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⑴ 남북정

상회담의 성사, ⑵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해소에 대한 남북정상회담의 기여도, ⑶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 ⑷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적 방안으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최우

선 순위로 선호하였으며, 통일문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정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 분석의 결과는 결국 대학생들이 남북문제에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매우 합

리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향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을 기획 및 입안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이후 한반도를 책임질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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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조사 연구 목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 8월 15일의 국토분단이래 이어진 체제분단 및 민족분단

의 와중에서 국제질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정책 추구 속에서 급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단 국가는 민족이익 내지 공동체 이익의 창달 수준에서 통일

내지 통합의 길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북한만은 여전히 갈등적 긴장관계

내지 적대적 의존관계 속에서 민족적 위기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게 근래까지의 사실이

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쪽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식량 문제조

차도 남한의 원조는 물론, 국제원조를 받는 형편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적 실정

을 감안하여 남한의 현 국민의 정부는 여러 방법 및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을 통한 북한 경제에의 도움은 물론이요,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를 통한 지원 및 여타의 민간 수준의 식량 원조 등은 민족의 평화적 공존을 위

한 단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남한의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혹은 햇볕정책)을 통한

거의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일반적 정향은 여전히 과거 냉전 이데

올로기의 갈등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국민들 사이에 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야 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요, 오히려 지원 자체가 제

정치세력간의 정쟁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나아가 평화통일의 구현은 단기

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보다 중 장기적인 통일 준비와 진행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근래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남북한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

며, 이후 남북한간의 순기능적인 변화가 너무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세

기의 마지막 해인 2000년은 분단 55년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

로 빠져 나오는 남북 한민족간의 매우 획기적인 해로 자리 매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향후 남북한 통일의 주된 추진세

력임은 물론이요, 통일의 과실을 누릴 세대인 현 대학생들이 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⑵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어떠

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⑶ 현 남북 양 체제의 최고 성과인 남북정상회담과 통일 및 통일교

육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

다.

즉,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북한체제는 물론이요,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 양 체제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한간 주요 쟁점에 대한 신

념체계의 구성요인으로서의 인지, 감정 및 평가 등 제 정향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데 있다.

1.2 조사 연구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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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을 위한 주요 조사 내용은 크게 3범주로, 첫째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둘

째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셋째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1> 참조).

<표 1- 1> 조사 내용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한 정향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정향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향

북한 주민들의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

북한의 경제난 정도에 대한 평가

북한에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인식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 정도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의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정향

북한 김정일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망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대북포용정책의 인지 경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인가에 대한 평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여도

<표 1- 1> 의 계속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남북정상회 및

통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지지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

남북한 통일 추진 속도에 대한 인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조사 내용을 연구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내지 기본적 논의 전제로

다음 2장에서는 먼저 북한 김정일 체제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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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방법

1.3.1 표본추출 및 설문 면접 방법

이 여론조사는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전라북도 전주권의 전북대

학교, 전주대학교 및 우석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그 가운데

450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다단계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의 표집 과정에서 중요한 구분은 다음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3개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대학별 표본 수를 배분하고,1)

둘째, 통일교육의 효율성 정도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학 관련 과목과 비북한학 관

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별도의 조사대상자로 구분하였다.

설문 구성과 관련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1999년에 실시한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의 설

문항(최수영 외 1999, 118- 133)을 주요하게 참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에 근거하였다.

특히, 설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전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18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면

접원에 의한 1:1조사 혹은 집단 면접조사가 사용되었다.

1.3.2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누락처리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코딩하여 SPSS 10.0판 통계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처리하였다. 통계프로그램 운영에서 먼저 빈도분석을 구하고, 성별, 학년별, 전공분야별, 북한학

이나 통일관련 과목 수강여부별 등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특

히, 배경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주요 교차분석 처리는 다음 두 경우에만 통계 처리하였다. 즉,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⑴ 계산된 카이자승(x2) 값이 카이자승 분포표상 해당 자유도(df)의

기준이 된 카이자승 값보다 크거나, ⑵ 유의수준의 수치가 0.05보다 작은 경우만을 통계 분석 대

상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주요 설문 항을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에서 차용한 점을 감안하여 이전

의 조사분석 내용 가운데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들과 같은 연령인 20대 비율은 상호 상관관

계가 있는 결과에 한하여 본 조사의 비교 근거로 활용해 논의하였다.

1.4 응답 표본의 구성

본 조사는 1.3.1항의 표본추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북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설문지는 전량 수집되었다.

최종 처리 과정에서 5개의 설문지만이 오류 처리되었으며, 대학별로도 표본 구성비와 차이가 없는

응답구성비를 나타냈다. 특히 성별 구성비에서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7%로 아주 근소한 차이

를 나타냈다. 전공별, 학년별 및 북한 통일관련 과목 수강별 비율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이는 조

1) 전북대학교 15,079명(http :/ / www .chonbuk.ac.kr/ korean/ univ_intro/ stat s/ stat s_s. html); 전주

대학교 10,947명(전주대학교 교무처 2000. 6. 2 현재); 우석대학교 8,578명(우석대학교 교무처,
2000. 4. 1 현재). 총 34,604명에 대한 각 대학의 백분율에 준하여 전북대(43.6%) 200명, 전주

대(31.6%) 140명, 우석대 110명(24.8%) 등 총 450명을 조사 대상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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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행 자원의 한계를 반영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 2>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구 분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전 체 445 100

대 학 별

전북대학교 198 44.5

전주대학교 138 31.0

우석대학교 109 24.5

성 별
남자 224 50.3

여자 221 49.7

구 분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전 체 445 100

전 공 별
인문 사회과학 및 예체능대학 308 69.2

자연과학 및 농 공대학 137 30.8

학 년 별

1학년 94 21.1

2학년 83 18.7

3학년 135 30.3

4학년 133 29.9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 수강

수강한 적 있다 159 35.7

수강한 적 없다 286 64.3

2. 북한 김정일 체제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2.1 북한 김정일 체제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가 오늘의 김정일 체제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전개

되어 왔다. 즉,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72년

부터이다. 또한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실질적인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은 1980

년 조선로동당 6기 1차 전원회의 이후이다(김창희a 2000, 103).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 하는 과정에서 보인 주도 면밀한 점은 김정일에게 군통

수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

의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기관으로 확대개편하며 김정일을 제1부위원장에

선출하였다.2) 나아가 1991년 12월 24일엔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직에 임명하였으며, 심지어

김정일에게 군의 절대적 장악력을 부여하기 위해 1992년 4월엔 헌법조차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즉,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에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2) 당시 군사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최광 총참모장을 부위

원장으로 하는 군사조직에 대한 최고지도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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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수행의 일원화와 김정일

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개정을 통해 1993년 제9기

5차 회의(4월 7일- 9일)에서는 김정일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인 국방위원회 위원

장으로 추대하였다(김창희a 2000, 104).

이러한 북한 체제의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과정이 있었기에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별

무리 없이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북

한 최고 권좌인 노동당 총비서와 주석자리를 승계하지 않은 채 1997년 10월까지 단지 최고

사령관직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만으로 북한을 통치하였던 것이다.3) 단지, 1997년 10월, 즉

김일성 사후 3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 하였을 뿐이었다. 더욱

이,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의 서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

석으로 높이 모시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김일성 헌법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주석직을 김일성만을 위한 자리로 선언하였다.

분명 북한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통

치하는 체제의 특성 내지 속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크게 다음 세 범주에서 논

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체제를 비교정치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의적 당 국가 관료정치체제라

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

어지는 유일체제인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유일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이다.

2.1.1 전체주의적 당 국가 관료정치체제

북한 김정일 체제를 규정하는데 어떤 하나의 틀을 적용하기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북한 정치과정을 직시하였을 때,4) 전체주의적 당 국가 관료정치

체제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5)

이에 대한 주요한 근거는 로동당의 제 권력 장악 및 역할과 관련되는데 이는 다음 세 가

지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첫째,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조선로동당의 정책

노선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김창희a 2000, 19).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부터 1998년

9월 5일 개정한 헌법에 이르기까지 종전에는 없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

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1조)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영도성

3) 김정일이 군사통치권의 장악과 함께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권력 기반으로는 ①

정치이데올로기의 지도적 장악, ② 학연 혈연 혁연과 관련한 인적기반, ③ 지속적인 정치사

회화 과정을 통한 주민들의 신념 확대(김창희a 2000, 105- 110) 등을 들 수 있다.
4) 특히, 정치과정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선거의 비민주성이다. 즉, 역대 최고인민회의 선거결

과를 1948년 8월에 실시된 1기에서 최근 1998년 7월에 실시된 10기까지의 투표율과 찬성율

을 보았을 때 투표율은 최저 99.78%에서 100%, 찬성율은 최저 98.49%에서 100%라는 절대

적 투표율과 찬성율을 나타냈다. 김창희a 2000, 84의 <표 3> 참조.
5) 이러한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공산당의 역할, 특히 공산당의 제 권력 장악과 행사라는 측면

이 있다. 즉, 당 관료가 정부 관료를 겸하고, 정부 관료가 공산당의 배려에 의해 선출되고 지

위를 유지하며, 정부 관료들은 공산당의 감독 하에 일하고 모든 것이 공산당에 의해 좌우된

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주의체제에서의 참여는 당에 의한 동원 내지 유도된 참여라는 점과

당이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김창희a 2000,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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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조선로동당은 정치참여에서의 주도적인 동원기관이라는 점이다(김창희a 2000, 20).

북한의 정치적 참여는 복종적 또는 동원적 참여라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결정적인 핵심기

관은 조선로동당인 것이다.

셋째, 조선로동당이 주요 경제적 이익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로동당은 생산

해야 할 것과 생산하지 않을 것, 주요한 자원을 배분해야 할 곳과 배분하지 않을 곳, 나아가

배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과 보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한 결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김창희a 2000, 20).

2.1.2 유일체제

현 북한 김정일 체제를 규정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일 체제가 유일체제라는 점이

다.

북한 김정일 체제는 유일체제가 보이는 ⑴ 권력의 1인 집중이 어느 체제보다도 강도 높게

나타나며, ⑵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체계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⑶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양식들을 재생산하는 광범한 사회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⑷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숭배현상을 동반한다는 네 가지 주요 특징과 일치하는 체제이다

(이종석b 2000, 210- 212).

특히, 권력의 1인 집중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현재 북한에서 유일체제 권력의 핵심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이다. 그는 당 정 군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숭배현상의 정도는 심지어 인민학교나 고등

중학교 등 가장 예민한 교육과정에 김일성어린시절, 김정일어린시절, 김일성혁명활동, 김일

성혁명역사, 김정일혁명활동, 김정일혁명역사 및 현행 당 정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김창

희a 2000, 155- 171)는 점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 김정일 체제가 유일체제라는 점은 그 이론적 기초, 즉 혁명적 수령관 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종석b 2000, 212- 220).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은 수령 당 대중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속에서, 첫째 인민대

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로서의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 둘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의 지도

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는 수령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다.

이러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통해서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되며, 북한체제에서의

수령은 곧 김정일인 것이다.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어버이수령, 어머니당, 대중이 혈연적

관계 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혁명적 대가정 을 이루고 있는 사

회체제를 지칭하는데, 그 핵심엔 수령인 김정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논리에 의하

면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은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역할도 그 영도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에 의해 대표되는데 김정일이 그 수령인 것

이다.

2.1.3 선군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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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측면은 유훈통치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1998년 9월의 헌법개정에서 찾을 수 있

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북한 최고의 자리에 설정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초기에 유훈통치를 지속하면서 제일 중요한 권력 장악 기제로 택한

것은 군부였다. 이는 김일성 생존시부터 김정일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자리

에 올라있었다는 점과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의 가장 일반적인 최고의 호칭이 장군님 이라

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김창희b 2000, 59- 60).6)

선군정치는 결국 군 중시의 정치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 (이종석a 2000, 18)로 김정일은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 라고 규정하여

선군정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모두가 선군정치에 따라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

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게 하여 전면무장화와 전국요

새화를 철저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적도 덤벼들 수 없게 우리 나라를 고슴도치처

럼 만들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0년 4월 24일자)

나아가 김정일은 이러한 선군정치를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 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김창희b 2000, 6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결국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즉 선군정치체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7)

이러한 북한체제는 199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취임과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

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적 사실을 직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변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제문제와 이를 해

결하는데 최고의 신뢰를 보여 준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부터 9년 간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북한은 1998년부터 사상강국과 군

사강국으로 뿐 아니라 경제의 강국 이라는 강성대국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성대국론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결국 북

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 외교의 틀을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제일의 순기능요인으

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장군님 호칭과 관련한 가장 최근 사례는, 북한의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청년돌

격대원 5만 명은 청년절(8월 28일)을 맞아 28일 남포시 태성호 둑에서 이루어진 대합창 공연

에서 수령 결사옹위의 제1친위대, 제1결사대가 될 불타는 맹세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21세
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라는 환호로 공연을 마쳤다 고 보도한 지난 8월 29일 조선중앙방

송에서 찾을 수 있다. http:/ / www .donga.com/ fbin/ searchview?n20000 8290194특히, 이번의 8
15 남북한이산가족 방문 시에도 남측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과 북측의 북한주민들이 이번의

감격적인 이산가족상봉을 장군님 의 공으로 돌리려는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잘 나

타났다.http :/ / www .donga.com/ fbin/ searchview?n= 200008180357.
7) 이는 로동신문 지난 4월 9일자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선군정치는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구현해 나갈 당의 정치방식이다. 김창희b 2000, 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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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을 주축으로 추진되어 온

대북포용정책(혹은 햇볕정책)은 기존 정권의 대북 정책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8)

물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은 그 실행과정에서 국내외의 많은 우려를 자아낸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 15선언이나 8 15 남북이산가

족 상봉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이 국민의 정부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된 데에는 국민의 정부가 정책입안 기

조로 삼았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전제를 들 수 있다.

첫째, 남한은 북한과의 전반적인 체제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말에 이루어졌던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난국의 전개는 북한 경제의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은 기존에 열세로 분석되었던 군사력 측면에서조차 북한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택영 1998, 339- 340)되고 있는 실정이다.9)

이는 결국 대북포용정책이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안보와 화해 협력을 동시적으로 추진

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안완기 2000, 9- 10).

둘째,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남북한간에 평화 공존 공영의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주력하기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

간의 평화공존부터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동북아평화

연구회 1999, 96).

셋째,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시혜라기보다는 정경분리에 입각한 유연한 비

(非)연계적 상호주의 '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98). 정경분리에 입각한 교류 협력이야말로 북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제

이다. 나아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러한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그 후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입증되었다.10)

이러한 세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하여 진행되어 온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다음

8) 심지어 이전의 김영삼 문민정부에서조차 북한이 조기 붕괴할 것이라는 조기붕괴론에 입각하

여 대북 붕괴 압박을 시도함(권만학 2000, 91)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행하였

다.
9) 더욱이 한미 양국간의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던 동맹국을 잃거나 그러한 지원을 과거만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권만학 2000, 96).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최근 5월 16일에 이루어진 한 러

국방장관 간의 모스크바회담에서 한 러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한(동아일보, 2000. 5. 17)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0) 근래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앞서 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성과 예측으

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성공할 경우, ⑴ 공식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사회를 상보적 관

계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⑵ 북한 변화의 핵심 요소인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동기가

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할 것이며, ⑶ 북한을 국제 관행으로 유도하는 요구와 압력의 지렛

대를 창출할 것(권만학 2000, 97)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예측은 거의 적실한 것으로 판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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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방향은 ⑴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추진, ⑵ 평화공존과 평화교

류의 우선 실현, ⑶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⑷ 남북 상호공동이익의 도모, ⑸ 남북 당사자해

결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지지 확보, ⑹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100- 101).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부터11) 일

관되고 신중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취임사에 밝힌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현 단계에서

의 궁극적 통일보다 실질적 통일을 추진하는 실사구시 를 기조로 한 것이었다.12)

3.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3.1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 및 조사시점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대학

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우리와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귀하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

였다. 응답자 가운데 북한을 협력대상이다 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경계대상

15.1%, 지원대상 10.8%, 적대대상 2.9%, 경쟁대상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협력대상 과 지원대상 )과 부정

적 인식( 경계대상 과 적대대상 )으로 구분하여 보면, 긍정적 인식이 75.5%로 부정적 인식

18.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극적 구별에서 중간적 입장

인 경쟁대상 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는 인식을 유보하는

응답 또한 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3-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우리가 경계 적대 경쟁해야할 부정적 대상으로서

보다는 협력하고 지원하여야할 긍정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취임사에서부터 보다는 오히려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3단계

통일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중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한 남북연합 을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단계 통일론 중 남북 연합단계에서 제시된 6대 과제는 ⑴ 화해 협력

을 통한 정치적 신뢰 구축, ⑵ 군사적 신뢰 구축 및 평화 공존 기틀 마련, ⑶ 민족 경제 공동체

건설, ⑷ 교류, 협력 적극 추진, ⑸ 통일을 저해하는 남북의 법규 정비, ⑹ 평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이다. 아태평화재단 1995, 66- 67. 권만학 2000, 94 재인용.
12)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기조로 한, 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⑵ 흡

수통일 배제, ⑶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 3대 원칙은 국민의 정부의 대

북정책 기본철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래 남북관계의 급진적 개선을 이루게 한 남북정상회

담 이전의 대북포용정책의 최종 판이라 할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9일 베를린자

유대학에서 행한 베를린선언 이다.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

의 화해- 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로 시작된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

가 돼 있다.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http:/ / www .donga.com/ fbin/ searchview?n =200003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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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전의 조사결과에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13)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순기능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을 제 배경변수인 성별, 학년별, 전공별 및 북한 통일관련

과목의 수강여부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이 전

반적으로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밝다고 전망할 수 있다.

<표 3- 1>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지원 대상이다 48 10.8 10.8

협력 대상이다 288 64.7 75.5

경쟁 대상이다 10 2.2 77.8

경계 대상이다 67 15.1 92.8

적대 대상이다 13 2.9 95.7

잘 모르겠다 19 4.3 100.0

전 체 445 100.0

3.2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한 인식

대학생들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앞에서의 질문과는 달리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

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지구촌에 몇 개국만이 남아 있는 공산 독재체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앞의 질문에서 나타난 것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의 대부분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독재체제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감한다 45.6%, 전적으

로 동감한다 38.9%로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현 북한 김정일 체제는 독재체제

라는 점에 84.5%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감하지 않는다 와 전혀 동감하지 않

는다 는 각기 겨우 5.8%와 2.5%를 보이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 는 중립적 응답 6.1%, 잘 모

르겠다 는 유보적 응답 1.1%로 나타나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참조).

또한,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한 인식은 전공별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문 사회과학 및 예 체능 전공대학생들의 경우엔 북한 김정일 체제의

13) 물론 이전의 조사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의 한계가 있으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95년 59.6%, 1998년 54.4%, 1999년 36.9%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

였다(최수영 외 1999, 9)는 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경계와 적대대상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 18.0%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더욱이, 1999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조사대상인 대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인 20대의 경우에 지원대상 18.1%, 협력대

상 38.7%, 경쟁대상 2.4%, 경계대상 23.6%, 적대대상 5.7% 와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된

차이도 매우 주목할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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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체제성에 대체로 동감한다와 동감하지 않는다에서 자연과학 및 농 공 전공대학생들에 비해

각기 9% 높거나 7.3% 낮은 응답을 보여 전공대학생들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가 독재체제라는 일반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자가 후자보다 정확하게 인

식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표 3- 2>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한 인식

전체 유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동감도
부정도 아님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
않는다

잘
모름

전 체
173 203 27 26 11 5 445

x2 =14.560
p= .012
df=5

38.9% 45.6% 6.1% 5.8% 2.5% 1.1% 100.0%

전
공
별

인문 사회과
학, 예체능

119 149 21 11 5 3 308

38.6% 48.4% 6.8% 3.6% 1.6% 1.0% 100.0%

자연과학,
농 공

54 54 6 15 6 2 137

39.4% 39.4% 4.4% 10.9% 4.4% 1.5% 100.0%

3.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근래의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교류에도 불구하고, 1950년 북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이라는 처참한 전례를 안고 있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항

상 위험시되어 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90년대에 있었던 동해 잠수함 사건이나 서해 교전

등을 통한 대남 무력행위는 일관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

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⑴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 가 45.2%, ⑵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가 23.4%, ⑶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다 가 2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는 유보적인 응답이 8.5%로 나타났다(<표 3- 3> 참조).

이러한 응답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과반수 이상(68.7%)은 결국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9년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의 조사결과에서 대학생들과 같은 세대인 20대는 ⑴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가 43.2%, ⑵ '북한의 적화통

일정책은 여전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 '가 38.4%, ⑶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

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 ' 6.6%로 나타났다(최수영 외 1999, 38).

이는 이번 조사대상자인 20대의 대학생들이 북한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기 보다 그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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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힘이 없다 는 점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들은 북한과

의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우월하게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

다.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할 때, 학년별 분석에서 유의

미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지하나 실행할 힘이 없다 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회

를 엿보고 있다 는 응답 합계에서 1학년(54.2%)은 2학년(72.3%), 3학년(76.3%) 및 4학년

(68.4%)에 비해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표 3- 3> 참조).

<표 3- 3>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정책

전 체 유의도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공존 원한다

유지하나 실행
할 힘이 없다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회 엿본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① + ②

전 체
102 201 104 305 38 445

x2 =19.993
p= .018
df = 9

22.9% 45.2% 23.4% 68.7% 8.5% 100.0%

학 년

1학년
28 27 24 51 15 94

29.8% 28.7% 25.5% 54.2% 16.0% 100.0%

2학년
17 42 18 60 6 83

20.5% 50.6% 21.7% 72.3% 7.2% 100.0%

3학년
25 72 31 193 7 135

18.5% 53.3% 23.0% 76.3% 5.2% 100.0%

4학년
32 60 31 91 10 133

24.1% 45.1% 23.3% 68.4% 7.5% 100.0%

3.4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물론이요, 1953년 7월 휴전이

후에 북은 남한에 대해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무력도발을 일으켜 왔다. 더욱이 1999년 6월

엔 동해를 경유하여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선 남 북방한계선

을 문제로 남북한 군함간에 서해교전을 초래하기조차 하였다. 이는 다행스럽게도 남북한간

의 교류와 협력과 무관하게 언제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우 중

요한 선례로 작용하여 우리의 긴장된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를 다지게 하였다.

향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이에 대해 '아주 크다 ' (1.6%)와 '다소 크다 ' (28.3%)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29.9%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별로 없다 (50.1%)와 전혀 없

다 (15.7%)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65.8%로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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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나타냈다(<표 3- 4>참조). 이를 통해 북한의 전쟁 도발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대학생

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우

리가 북한과의 경쟁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4>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단위/ 명)

구 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전 체 유의도
아주 크다 다소 크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잘 모름

전 체
7 126 223 70 19 445

x2 =12.414
p = .015
df = 4

1.6% 28.3% 50.1% 15.7% 4.3% 100.0%

성 별

남 성
4 52 115 46 7 224

1.8% 23.2% 51.3% 20.5% 3.1% 100.0%

여 성
3 74 108 24 12 221

1.4% 33.5% 48.9% 10.9% 5.4% 100.0%

이를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9년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의 조사에서 20대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

나 되었었다(최수영 외 1999, 39).14)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대부분의 배경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 배경변수에서 남 여학생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다소 크다 는 점에서 10.3%나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들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 는 응답에서 여

학생들보다 9.6%나 높은 응답을 보였다(<표 3- 4>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 전쟁

을 일으킬 가능성 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

북한은 지속되어 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일

성 사후엔 심지어 조기 붕괴할 것이라는 북한전문가들의 논의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러한 분석은 단순한 예측으로 끝났으며, 김정일은 대내외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 거의 완전히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올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시에 북한 주민들이 보였

던 김정일에 대한 연호의 강도를 보았을 때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여부를 짐

작하는 문제란 매우 난해한 사안이다.

대학생들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현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

고 질문하였다.

조사 분석결과는 적극지지 10.1%, 다소지지 41.6%, 다소 반대 23.6, 적극 반대 3.6, 지지도 반

14) 특히, 이번의 조사를 1998년과 1999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내려오고 있다(최수영 외 1999, 23)는 점에서 한민족 남북한간의 평화통

일의 가능성과 기대는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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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하지 않음 14.6%, 잘 모르겠다 6.5%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결국 응답 대학생들은 지지한다 (51.7%)를 반대한다 (27.2%)보다 높게 나타냄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이전의 조사결과(최수영 외 1999, 14)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 이

38.4%와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 이 33.0%로 나왔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대의 경우 적극지지 5.7%, 다소지지 27.2%, 중립 17.5%, 다소반

대 29.0%, 적극반대 8.5%로 나왔던 점(최수영 외 1999, 33)과 비교할 때 대학생들이 북한

체제의 유지현상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 평가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

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별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 지지할 것 ' 15)이라는 현실

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5> 북한 주민들의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적극 지지한다 45 10.1 10.1

다소 지지한다 185 41.6 51.7

지지도 반대도 않는다 65 14.6 66.3

다소 반대한다 105 23.6 89.9

적극 반대한다 16 3.6 93.5

잘 모르겠다 29 6.5 100.0

전 체 445 100.0

3.6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평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00년 7월 24일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취약 층인 어린인 임산부 노인 등에게 식량난이 큰 위협이 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16)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27.0%, 위태로운 상황이다 57.1%, 위태

로운 상황이 아니다 3.8%, 전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다 4.9%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응답

자의 84.1%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매우 사실적인 평

15) 물론 여기에서 논의하는 지지가 앞에서 제시한 북한체제의 유일 독재체제성과 관련하였을

때 자발적 지지인가, 동원된 지지인가 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

들의 지지 자체만을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
16) 특히, 이 보고서는 2000년에 북한이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133만 톤의 곡식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경제 여건에 의해 21만 톤은 수입하고 원조 등으로 58만 6,000톤을 도

입한다 해도 현재 부족분은 약 53만 4,000톤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 / ww w .
donga.com/ fbin/ searchview ?n=2000072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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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였다(<표 3- 6> 참조).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한 경제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

변수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배경

변수와 무관하게 북한의 경제난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의 FAO의 보고와 더불어 실제 각종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

한 경제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낮은 응답자

이긴 하지만 8.7%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다 , 6.5%가 그저 그렇다 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은 좀더 냉철하게 북한 바로 알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6>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한 경제난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120 27.0 27.0

위태로운 상황이다 254 57.1 84.0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그저 그렇다 29 6.5 90.5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다 17 3.8 94.4

전혀 위태로운 상황이아니다 22 4.9 99.3

잘 모르겠다 3 .7 100.0

전 체 445 100.0

3.7 북한에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인식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 자연

재해 및 80년대 말부터 전개된 사회주의 공산권의 붕괴라는 대내 외적 요인(최수영 외

1999, 15)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 발생의 원인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

다.

응답결과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60.7%,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 21.1% 등이 1 2순

17) 경제난 실상의 포괄적인 지표로 1990년 이후 북한의 GN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의 심각성은 잘 나타난다. 통일부. http:// www.unikorea.go.kr/ cgi-kr/nb.
cgi?22B22/ B228.htm의 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참조. 특히,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원쑤라고 부

르며 온갖 폭언과 저주를 서슴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95년 9,185톤($222만), 96년 13,026톤($717만), 97
년 177,761톤($5,745만), 98년 500,000톤($1억7,185만)의 식량을 지원 받았다

(http:// www.donga.com/ fbin/ searchview?n=199907070195)는 점에서 북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은 명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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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나타났다(<표 3- 7> 참조). 이는 결국 대부분의 대학생들(81.8%)이 북한 경제난의 발생

원인을 북한 내부의 문제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과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 로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북한 김정일 체제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의 붕

괴 (11.9%)와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3.8%)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정책 을 북한의 경제난 발생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

은 1.6%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하였다.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인식은 전공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인문 사회과학 및 예 체능 전공대학생들은 자연과학 및 농 공 전공대학

생들에 비해 9.6%나 높게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북한체제의 모순 에서 찾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전자에 비해 11.7%나 높게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 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7> 참조).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조사결과(최수영 외 1999, 34)에서 20대가 북한체제의 모순 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응답 55.6%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5.1% 증가)가 나며, 다른 응답은

모두 5%이내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3- 7>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한 원인

전 체 유의도사회주의

진영붕괴

자연

재해

한 미의

대북정책

북한체제

의 모순

경제정책

의 한계

경제난

없다

잘

모름

전 체
53 17 7 270 94 2 2 445

x2 =14.392
p= .026
df = 6

11.9% 3.8% 1.6% 60.7% 21.1% .4% .4% 100.0%

전

공

별

인문 사회

과학,
예 체능

34 16 5 196 54 1 2 308

11.0% 5.2% 1.6% 63.6% 17.5% .3% .6% 100.0%

자연과학,
농 공

19 1 2 74 40 1 137

13.9% .7% 1.5% 54.0% 29.2% .7% 100.0%

3.8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고통은 우리에게 비록 큰 부분은 아니다 해

도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온 게 사실이다. 이는 우리 한 민족의 소원이 남북평화

통일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매우 당연한 사안이

다.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우리의 지원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향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원의 양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뿐 지원해야 한

다 는 데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 (38.7%)와 현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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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해야 한다 (52.4%)가 91.1%를 보였다. 반면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는 단지 6.1%

를 보임으로써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 지원에 대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8> 참조).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변수와의 교차분

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전반

적으로 여타의 배경변수와 무관하게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정향

을 갖고 있다 는 점이다.

<표 3- 8>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보다 더 지원함 172 38.7 38.7

현재 수준에서 지원함 233 52.4 91.0

지원하지 말아야 함 27 6.1 97.1

잘 모르겠다 13 2.9 100.0

전 체 445 100.0

3.9 북한 김정일 체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북한에선 정치범 흉악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이나 역전

에서 공개처형 하는 등 주민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매우 참혹한 인권유린

이 이루어지고 있다(제성호 외 1999, 17- 22).18) 이러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제사면위

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가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인권협약 에 규정된 인권보장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다19)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순위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⑴ 심각하다 49.7%, ⑵ 매우 심각하다 32.8%,

⑶ 그저 그렇다 9.9%, ⑷ 심각하지 않다 3.6% 등으로 나타났다(<표 3-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응답자의 대부분(82.5%)이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판

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변수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배경변수와

는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보고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8) 특히,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00 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증언이나 자료에 의

하면, 95년 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 내외에서 300만 명에 이르

고 있다(제성호 1999, 84- 88). 이러한 점을 통해 생존권과 관련한 북한의 인권이 어느 정도 처

참한 상황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19) http :/ / www3.yonhapnew s.co.kr/ cgi- bin/ naver/ getnew s?141990617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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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 북한 김정일 체제의 인권문제

구 분 응답자 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매우 심각하다 146 32.8 32.8

심각하다 221 49.7 82.5

그저 그렇다 44 9.9 92.4

심각하지 않다 16 3.6 96.0

잘 모르겠다 18 4.0 100.0

전 체 445 100.0

3.10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 정도에 대한 시각

20세기 후반에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루어진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의 붕괴는 지구촌

에서의 변화 그 자체가 곧 실상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결국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유무

는 물론이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의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생존은 결정지어 질 수밖

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특히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에 체제 내외적으로 몰아치는 체제존립에 대한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에 대한 그럭저럭 대응 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대응 을 견지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의 긍정적인 한 과정 내지 결과는 이번 8월 15일 광복 55주년

에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2000년대에 들어 김정일 정권의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1.7%나 되는 대부분은 많이 변하고 있다 (37.3%)거나 약간 변하고

있다 (54.4%)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7.0%만이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5.4%)거나 거의 변하

고 있지 않다 (1.6%)고 응답함으로써(<표 3- 10> 참조) 북한의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시각은 성별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각기 91.1%와 92.3%의 높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많이 변하고 있다 는 적극적 응답에서 13.9%나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반면에 여학

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약간 변하고 있다 는 소극적 응답에서

15.1%나 높은 응답을 보였다(<표 3- 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또한 북한의 변화 정도와 관련한 1999년의 조사결과 가운데 대학생과 같은

세대인 20대의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조사에서 북한의 변

화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단지 64.7%에 불과하였으며, 부정적 인식은 26.9%로 나타났

었다(최수영 외 1999, 31).

<표 3- 10>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 정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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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북한 체제 의 변화 정도

전 체 유의도
많이 변함 약간 변함

별로 변치
않음

거의 변치
않음

잘 모름

전 체
166 242 24 7 6 445

x2 =12.690
p= .013
df = 4

37.3% 54.4% 5.4% 1.6% 1.3% 100.0%

성별

남성
99 105 15 3 2 224

44.2% 46.9% 6.7% 1.3% .9% 100.0%

여성
67 137 9 4 4 221

30.3% 62.0% 4.1% 1.8% 1.8% 100.0%

3.11 북한 김정일 체제의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근래까지 북한이 견지해 온 대외정책의 기본은 대미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획득

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과실은 체제 안전판의 구축이었다(김창희㉢ 2000, 66∼67).

그러나 북한은 1999년 후반부터 소위 전방위개방외교 를 추진하여 지난 1월 4일에 서방국

가와는 최초로 이탈리아와 공식수교를 하였으며,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진행시키

고 있다. 이는 기존의 미국으로 경사 되었던 대외정책을 주변 4강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 확대를 통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안완기 2000,

14- 15).20)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의 추진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향을 알아보고자 귀하는 향후 북한

의 개방정책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74.8%는 부분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 , 20.9%는 전면적으로 개방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95.7%의 응답자가 향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 는 응답이 0.7%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표 3- 11> 참조).

<표 3- 11> 북한 김정일 체제의 개방정책 방향

20) 이처럼 북한이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상대국이 남한과의 오랜 상대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방위 개방외교정책의 추진 자체가 남북정상회담은 물론이요, 근래 이루

어졌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합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더욱이 북한

은 대외관계의 추진 속에서 경제적인 실질적 지원은 남한만이 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11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다 93 20.9 20.9

부분적인 개방에 머문다 333 74.8 95.7

현상유지 될 것이다 12 2.7 98.4

개방이 후퇴될 것이다 3 .7 99.1

잘 모르겠다 4 .9 100.0

전 체 445 100.0

이는 이전의 조사결과(최수영 외 1999, 32)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 조사에서 20대는 전면적 개방 7.6%, 부분적 개방 67.1%, 현상유지 16.0%, 개방후

퇴 1.8%의 응답결과를 보여 결국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4.7%에 불과하

였다.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정향은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전반적

으로 여타의 배경변수와 무관하게 북한의 향후 개방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정향을 갖고

있다 는 점이다.

3.12 북한 김정일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이 겪어 온 경제난의 실상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1994년 7월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정치적 공백에 대한 논의

는 부정적인 평가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장래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 귀하는 장래에 북한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45.2%는 겨우 생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0.9%만이 경제난을 극

복하여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27.0%의 대학생들은 북한이 경제난 등으

로 붕괴할 것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3- 12> 참조). 결국 66.1%의 대학생들이 북한이 붕괴하

지 않고 생존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북한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 조사시의 20대 응답결과(최수영 외 1999, 36)와 비교할 때, 그럭저

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 (43.8%)는 1.4%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43.8%)는 평가보다는 16.8%나 낮은 긍정적 평

가를 나타냈다. 또한,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할 것이다 (7.6%)는 평가보다는 13.3%나 높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은 북한의 장래에 대해 매우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2> 북한 김정일 체제의 장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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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

전 체 유의도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겨우 생존해
나갈 것이다

경제난 극복
발전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20 201 93 31 445

x2=8.819
p= .032
df = 3

27.0% 45.2% 20.9% 7.0% 100.0%

성 별

남 성
48 103 55 18 224

21.4% 46.0% 24.6% 8.0% 100.0%

여 성
72 98 38 13 221

32.6% 44.3% 17.2% 5.9% 100.0%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성별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즉, 성별 교차분석 하였을 때,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11.2%나 높은 응답을 보여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더욱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다 에서는 7.4% 낮은 응답을 보임으로써(<표 3- 12> 참조)

결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13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망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적 목적을 최우

선 순위로 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목적21)의 극대화는

물론이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두고 있다(홍용표

1999, 19- 31).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나 동기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로부터 북한은

여전히 테러 지원국가로 규명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북한의 미

사일 개발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요, 동북아의 위기를 초래할 중요쟁점으로 되어 있다. 더욱

이 1998년 8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1호의 성능은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제기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미

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이제까지의 북미간 상호 협상은

당근과 채찍 의 교묘한 구사 속에 벼랑끝 내지는 배수진 전술 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22)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상이나 회담 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완화되었

으며, 양국은 상호 매우 진전된 결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북미회담의 진전 과정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최근 로마에서의 북미회담

21) 특히, 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 방북 언론사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로켓 연구해서

몇 억 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http :/ / www .donga.com/ fbin/
searchview?n =200008140423)라고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22) 특히, 북미간 협상과 회담은 크게 세 가지 문제, 첫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 내지 포기문제, 둘

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유지 혹은 해제 문제, 셋째 미 국무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거나 유지하는 문제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

는 한 향후 북미회담에서도 이들은 주요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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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43.8%가 현 수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며, 12.1%는 개발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을 지속 내지 확대할 것이다 에 과반수

가 넘는 55.9%의 대학생들이 응답함으로써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또한 36.6%가 개발을 잠시 중단할 것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표 3- 13> 참조) 이후 지

속적인 개발의 개연성을 예시하였다

<표 3- 13> 북한 김정일 체제의 미사일 개발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개발을 계속 확대 할 것이다 54 12.1 12.1

현 수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195 43.8 56.0

개발을 잠시 중단할 것이다 163 36.6 92.6

개발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다 11 2.5 95.1

잘 모르겠다 22 4.9 100.0

전 체 445 100.0

결국, 현 시점에서는 물론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북한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2.5%)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지 2.5%만이 개

발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북미회담을 통한 합의

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제 배경변수와 교차분

석 하였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북

한의 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4.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4.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2장에서 살펴 본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근래 남북관계 개선

에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포용정책

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이는 결

23) 1999년 국민여론조사에서 20대는 현 수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54.1%, 개발을 보다 확

대할 것이다 18.7%,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16.6%, 완전히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1.2%(최수영 외 1999, 101)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생들의 응답과 비교할 때 대학생들은

북미회담을 통한 합의의 실천에 대해 북한을 좀더 신뢰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고 추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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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침투효과와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내지 정책의 침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

북포용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표 4- 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 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

전 체 유의도매우 잘
안다

잘 안다
그저

그렇다
잘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함

잘
모름

전 체
13 136 185 107 3 1 445

x2=24.371
p= .000
df = 5

2.9% 30.6% 41.6% 24.0% .7% .2% 100.0%

성 별

남 성
7 85 96 34 1 1 224

3.1% 37.9% 42.9% 15.2% .4% .4% 100.0%

여 성
6 51 89 73 2 221

2.7% 23.1% 40.3% 33.0% .9% 100.0%

학년

1학년
1 25 42 24 2 94

x2=24.371
p= .000
df = 5

1.1% 26.6% 44.7% 25.5% 2.1% 100.0%

2학년
3 17 40 23 83

3.6% 20.5% 48.2% 27.7% 100.0%

3학년
2 37 60 34 1 1 135

1.5% 27.4% 44.4% 25.2% .7% .7% 100.0%

4학년
7 57 43 26 133

5.3% 42.9% 32.3% 19.5% 100.0%

북한,
통일
관련
과목
수강

수강
함

6 64 56 33 159
x2=13.955
p= .016
df = 5

3.8% 40.3% 35.2% 20.8% 100.0%

수강
않함

7 72 129 74 3 1 286

2.4% 25.2% 45.1% 25.9% 1.0% .3% 100.0%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0.6%)와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2.9%)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33.5%에 불과하였다.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그저 그렇다 는 자신이 없거나 중

립적인 응답이 41.6%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지 못한 편이다 (24.0%)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편이다 (0.7%)는 부정적 응답이 24.7%를 보였다(<표 4- 1> 참조).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 학년별 및 북한 통일관련 과목 수강 여부별

각각의 배경변수와 교차분석 하였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 배경변수와 교차분석 하였을 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잘 안다 는 응답에

서 14.8%나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잘 알지 못한다 는 응답에서 남학생들보다

17.8%나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대북포용정책 인지도에

서 부정적이었다.

학년별 배경변수와 교차분석 하였을 때, 1학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년이 높을

수록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잘 안다 는 응답 - 2학년 20.5%<3학년 27.4%< 4학년 4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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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잘 알지 못한다 는 응답 - 4학년(19.5%)< 3학년(25.2%)< 2학년

(27.7%)- 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차이점은 북한 통일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별 배경변수와 교차분석 하였을

때 수강을 한 대학생 이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 에 비해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15.1%나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적절히 입증하고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과 우리의 국시라고도 할 수 있는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는 매

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침투효과는 매우 저

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2 대북포용정책의 인지 경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잘 알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는 긍정적 응답자들이 잘 알게 된 경로를 알아보고자 귀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어떻

게 잘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72.5%)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23.5%

는 북한관련 과목 교육을 통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북한 통일관련 과목 수강여부별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즉, 수강한 적이 있는 대학생들 은 대북포용정책의 인지경로로 북한 통일

관련 과목 교육을 통해서 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에 각각 50%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강한 적이 없는 대학생들 의 92.4%는 대북포용정책의 인지경로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로 나타났다(<표 4-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치사회화 매체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매스컴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경로로 매우 크게 작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관련 교육 과정 또한 매우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할 것이다.

<표 4- 2> 대북포용정책의 인지 경로 (단위/ 명)

구 분

정책인지경로

전체 유의도북한관련 과목
교육을 통해

각종 매스컴
을 통해

정부의 별도
홍보를 통해

민방위 예비군
훈련을 통해

기타

전 체
35 108 2 3 1 149

x2 =54.024
p= .000
df = 4

23.5% 72.5% 1.3% 2.0% .7% 100.0%

북한,
통일
과목
수강
여부

수강한
적 있다

35 35 70

50.0% 50.0% 100.0%

수강한
적 없다

73 2 3 1 79

92.4% 2.5% 3.8% 1.3% 100.0%

특히,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별도 홍보(1.3%)라든

가, 민방위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2.0%) 잘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책입안을 통한 국비 사용시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사안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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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일관되고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

책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정부가 대북포

용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부분(81.8%)은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 (65.8%)와 매우 잘하

고 있는 편이다 (16.0%)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그저 그렇다 는 중립적 응답

13.5%를 제외한 2.7%만이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2.5%)와 매우 못하고 있는 편이

다 (0.2%)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표 4-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대학생들이 앞에서 알아 본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도와는 별개로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수행 정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제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성

별 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만이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에 비해 매우 잘한다 는 응답에서

9.2%나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차별성을 나타냈다.

성별변수를 제외한 경우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

부의 대북포용정책 수행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3> 대북포용정책의 수행 정도 (단위/ 명)

구 분

대북포용정책 의 수행 정도

전체 유의도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71 293 60 11 1 9 445

x2 =18.179
p= .003
df = 5

16.0% 65.8% 13.5% 2.5% .2% 2.0% 100.0%

성
별

남 성
46 146 23 8 1 224

20.5% 65.2% 10.3% 3.6% .4% 100.0%

여 성
25 147 37 3 1 8 221

11.3% 66.5% 16.7% 1.4% .5% 3.6% 100.0%

4.4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 정책 평가

국민의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최수영 외 1999, 60).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일관된 대북포용정책 노선으로 이

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서해교전과 같은 정

치 군사적 사건이 발생해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남북한간 인적 경제적 교류

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적극 지지한다 (26.7%)와 다소 지지한다 (49.4%)는 응

답을 76.1%나 보임으로써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교류 협력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

가를 하였다. 반면에 다소 반대한다 (13.3%)와 적극 반대한다 (0.9%)는 부정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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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는 중립적 평가는 7.4%로 나타났다(<표 4- 4> 참조).

대학생들의 이러한 응답 결과는 이전의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대의 응답결과와 비

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 조사에서 이러한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은

49.8%에 불과하였으며, 부정적 응답 은 20.5%,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는 중립적 응답은

19.3%로 나타났었다(최수영 외 1999, 77).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

북한 교류 협력 정책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 협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 학년별 및 북한 통일과목 수강 여부별

배경변수와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다(<표 4- 4> 참조).

<표 4- 4>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교류와 협력

전 체 유의도적극
지지

다소
지지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다소
반대

적극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119 220 33 59 4 10 445

x2 =13.367
p= .020
df = 5

26.7% 49.4% 7.4% 13.3% .9% 2.2% 100.0%

성별

남성
71 105 18 22 4 4 224

31.7% 46.9% 8.0% 9.8% 1.8% 1.8% 100.0%

여성
48 115 15 37 6 221

21.7% 52.0% 6.8% 16.7% 2.7% 100.0%

학년

1학년
18 45 8 16 7 94

x2 =13.367
p= .020
df = 5

19.1% 47.9% 8.5% 17.0% 7.4% 100.0%

2학년
16 45 9 10 2 1 83

19.3% 54.2% 10.8% 12.0% 2.4% 1.2% 100.0%

3학년
35 69 10 19 1 1 135

25.9% 51.1% 7.4% 14.1% .7% .7% 100.0%

4학년
50 61 6 14 1 1 133

37.6% 45.9% 4.5% 10.5% .8% .8% 100.0%

북한,
통일
과목
수강
여부

수강한
적 있다

48 87 11 11 2 159
x2 =13.378
p= .020
df = 5

30.2% 54.7% 6.9% 6.9% 1.3% 100.0%

수강한
적 없다

71 133 22 48 4 8 286

24.8% 46.5% 7.7% 16.8% 1.4% 2.8% 100.0%

즉, ⑴ 성별에서 남성(31.7%)은 여성(21.7%)에 비해 적극 지지한다 에서 10%나 높은 긍정

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⑵ 학년별에서 고학년일수록 적극 지지한다 는 긍정적 응답 - 1학

년 19.1%< 2학년 19.3%< 3학년 25.9%<4학년 37.6%-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⑶ 북한 통

일과목 수강여부별로 분석하였을 때 수강한 적이 있는 대학생들일수록 다소 지지한다 에서

는 8.2% 높게, 다소 반대한다 에서는 9.9%나 낮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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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인가 에 대한 평가

국민의 정부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우위를 전제로 하여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흡수통일정책이 아니다 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특히 남북

한간의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음이 사실이다. 대학생들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다

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한다 는 평가가 33.0%,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는 평가가

57.8%, 잘 모르겠다 는 유보적 응답이 9.2%를 보였다(<표 4- 5> 참조).

<표 4- 5>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 이라는 점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 분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 정책이라는 점에 대한 평가

전체 유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47 257 41 445

x2 =9.564
p= .008
df =2

33.0% 57.8% 9.2% 100.0%

성

별

남

성

68 143 13 224

30.4% 63.8% 5.8% 100.0%

여

성

79 114 28 221

35.7% 51.6% 12.7% 100.0%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

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33.0%나 되는 대학생들이 대북포용정책은 흡

수통일정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대학생들 스스로 대북 우위

에서 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으나, 정부가 입안한 정책의 대 국민 침투효과에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내부적으로도 정책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설득하고자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계 내지는 과 비용 문제

를 적시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이 흡수통일정책인가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성별

분석에서 특히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표 4- 5> 참조). 즉,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

생들보다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 아니다 라는 응답에서 12.2%나 높은 응답을 보이

고 있다. 이는 결국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정부의 정책침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제 매체에 더욱 열려있다는 점에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6 대북포용정책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여도

이번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동아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그 동안 정부의 햇볕정

책이 이산가족 상봉에 기여했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대해 '많은 기여를 했다 '는 적극적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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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이 38.5%,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북한이 변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는 중립적 긍정론이

47.4%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는 부정적 대답은 9.1%로 나타나(동아일

보 2000. 8. 18) 햇볕정책(혹은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간 화해에 기여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

식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 성

사에 기여한 정도와 유관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

게 된 주요 요인이 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동의한다 56.6%, 전적으로 동의한다 16.9%, 그저 그렇다 17.8%, 동

의하지 않는다 7.2%로 나타났다(<표 4-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3.5%, 중립적 평가가 17.8%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매

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가 7.2%에 불과해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대북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이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성별, 학년별, 북한 통일관련 과목 수강여부별 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전

적으로 동의한다 는 적극적 긍정론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⑴ 성별에선 남

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7.4%나 높게 응답하였으며, ⑵ 학년별에선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 1

학년 10.6%< 2학년 10.8%<3학년 15.6%< 4학년 26.3%- 나타났으며, ⑶ 수강한 대학생들이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11.9%나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4- 6>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여도 (단위/ 명)

구 분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요요인은 대북포용정책이다

전 체 유의도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 체
75 252 79 32 7 445

x2 =11.080
p=.026
df=4

16.9% 56.6% 17.8% 7.2% 1.6% 100.0%

성 별

남 성
46 123 34 20 1 224

20.5% 54.9% 15.2% 8.9% .4% 100.0%

여 성
29 129 45 12 6 221

13.1% 58.4% 20.4% 5.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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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요요인은 대북포용정책이다

전 체 유의도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학 년

1학년
10 52 26 4 2 94

x2 =27.240
p=.007
df=12

10.6% 55.3% 27.7% 4.3% 2.1% 100.0%

2학년
9 54 9 9 2 83

10.8% 65.1% 10.8% 10.8% 2.4% 100.0%

3학년
21 76 23 12 3 135

15.6% 56.3% 17.0% 8.9% 2.2% 100.0%

4학년
35 70 21 7 133

26.3% 52.6% 15.8% 5.3% 100.0%

북한,
통일
과목
수강

여부

수강한
적 있다

39 86 26 7 1 159

x2 =13.278
p=.010
df=4

24.5% 54.1% 16.4% 4.4% .6% 100.0%

수강한
적 없다

36 166 53 25 6 286

12.6% 58.0% 18.5% 8.7% 2.1% 100.0%

5.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5.1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지지도

분단 55년이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이제까

지의 적대적 의존관계1)에 있었던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커다란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 지형은 엄청

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상봉은 그 대

표적 예이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표 5- 1>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지지도 (단위/ 명)

1) 심지어 남북한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와 관련하여 북한 김정일 위원장조차도 지난 8월 12일
방북 언론사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정부 모두 통일 문제를 이용

해 왔다 고 발언하였다(http:// www.donga.com/ fbin/ searchview?n=200008140423)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 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지지도

전 체 유의도적극
지지한다

대체로
지지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312 113 15 3 1 1 445

x2 =15.436
p= .009
df = 5

70.1% 25.4% 3.4% .7% .2% .2% 100.0%

성
별

남 성
171 40 9 2 1 1 224

76.3% 17.9% 4.0% .9% .4% .4% 100.0%

여 성
141 73 6 1 221

63.8% 33.0% 2.7% .5% 100.0%

학
년

1학년
56 30 7 1 94

x2 =30.783
p= .009
df = 15

59.6% 31.9% 7.4% 1.1% 100.0%

2학년
50 28 3 1 1 83

60.2% 33.7% 3.6% 1.2% 1.2% 100.0%

3학년
98 31 4 2 135

72.6% 23.0% 3.0% 1.5% 100.0%

4학년
108 24 1 133

81.2% 18.0% .8% 100.0%

이에 대하여 95.5%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적극 찬성한다 (70.1%)거나 대체로 찬성한

다 (25.4%)고 응답하였다. 또한, 3.4%만이 그저 그렇다 는 중립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반대하

는 부정적인 응답은 1.1%에 불과하였다(<표 5- 1> 참조).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남북정상회

담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지지도를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성별 및 학년별로

적극 지지한다 거나 대체로 지지한다 는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⑴

성별 분석에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적극 지지한다 는 응답에서 12.5%나 높게, 대체로

지지한다 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15.1%나 높게 나타났으며, ⑵ 학년별 분석에선

학년이 높을수록 적극 지지한다 는 응답이 높게 - 1학년 59.6%< 2학년 60.2%< 3학년

72.6%< 4학년 81.2%- 나타났다(<표 5- 1> 참조).

5.2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보장 내지 확립해야 한다는

지상 최고과제를 안고 추진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6 15선

언을 통해, 또한 그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 양 정상은 회담의 성과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

어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어떠한 사업추진을 최고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나타난 사업 우선 순위는, ⑴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확대 40.9%, ⑵ 군



사적 대결 해소 21.8%, ⑶ 정치적 신뢰구축 20.2%, ⑷ 경제교류 및 협력 14.4%, ⑸ 체육

문화분야의 교류 확대 2.7%로 나타났다(<표 5- 2> 참조).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위로 경제교류 및 협력 과 같은 점진적이고 우회적인 방법

보다는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이나 군사적 대결해소와 정치적 신뢰구축 이라는 이제까지 남

북문제에서 최고의 역기능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핵심 분야 사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

고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및 북한 통일 관련 과목 수강 여부 등 배경변수별로 분석하였

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배경변수와는 무관하게 응답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표 5- 2>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 순위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정치적 신뢰구축 90 20.2 20.2

군사적 대결 해소 97 21.8 42.0

경제교류 및 협력 64 14.4 56.4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확대 182 40.9 97.3

체육 문화분야의 교류 확대 12 2.7 100.0

전 체 445 100.0

5.3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긴장과 갈등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

한 관건이다. 대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남북정상회담이 기여할 정

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96.4%의 대부분 응답자들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 (34.6%)와 조금 해소될 것이

다 (61.8%)라고 응답하고,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2.7%)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0.2%)라

는 응답은 단지 2.9%에 불과하였다(<표 5- 3> 참조).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의 배경변수별 교차분석에서 거의 일관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학생들은 9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 에서 여학생들보다 12.1%나 높은 적극적 응답을 보였다. 또

한, 여학생들은 96.8%의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이면서도 조금 해소될 것이다 에서 남학생들

보다 12.9%나 높은 차별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기여

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조사 결과이다.

<표 5- 3>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 (단위/ 명)



구 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

전 체 유의도크게 해소될
것이다

조금 해소될
것이다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54 275 12 1 3 445

x2 =9.389
p= .044
df = 4

34.6% 61.8% 2.7% .2% .7% 100.0%

성
별

남
성

91 124 7 2 224

40.6% 55.4% 3.1% .9% 100.0%

여
성

63 151 5 1 1 221

28.5% 68.3% 2.3% .5% .5% 100.0%

5.4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이루어진 6 15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엔

급진적인 변화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어떠한 예측을 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후 향후 2- 3년 내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 대학생들의 대부분(92.3%)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22.9%)와 다소

진전될 것이다 (69.4%)로 응답하였다(<표 5- 4> 참조). 또한,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에

6.1%를 보이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엔 0.7%를 보임으로써 향후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향을 나타냈다.

이를 제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성별 및 북한 통일관련 과목 수강여부별 과

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와 다소 진

전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응답의 합계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획기적으

로 진전될 것이다 라는 적극적 긍정에서 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10.5%나 높게, ⑵

수강한 대학생들은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9.3%나 높게 나타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소 진전될 것이다 는 소극적 긍정에서는 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11.3%

나 높게, ⑵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수강한 대학생들보다 13.1%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5- 4> 참조).

<표 5- 4>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단위/ 명)



구 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전 체 유의도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임

다소
진전될 검임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악화될 것임

잘
모름

전 체
102 309 27 3 4 445

x2=10.376
p= .035
df = 4

22.9% 69.4% 6.1% .7% .9% 100.0%

성
별

남 성
63 143 13 3 2 224

28.1% 63.8% 5.8% 1.3% .9% 100.0%

여 성
39 166 14 2 221

17.6% 75.1% 6.3% .9% 100.0%

북한,
통일
과목
수강
여부

수강한
적 있다

46 97 14 2 159
x2=12.961
p= .011
df = 4

28.9% 61.0% 8.8% 1.3% 100.0%

수강한
적 없다

56 212 13 1 4 286

19.6% 74.1% 4.5% .3% 1.4% 100.0%

5.5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문제 제기는 길게 일제치하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토분단(1945년 8월 15일 해방), 체제분단(1948년의 8월 15일과 9월 9일 양

체제 수립), 나아가 민족분단(1950년 6월 25의 한국전쟁)에서 찾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본

다. 더욱이 이러한 남북 분단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역학작용에 의

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 또한 그러한 국제사회의 역학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뤄져 왔음이 사실이다.2)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과연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대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87.6%가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 로 응답함으로써(<표 5- 5> 참조)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으로써 남북이 주체가 된 당사간 대화를 최선의 방법으

로 선택하였다.

이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및 북한 통일 관련 과목 수강 여부 등 배경변수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배경변수와는 무관하게 대학생들이 전반

적으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반

영하는 것이다.

<표 5- 5>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

2) 이러한 역학의 실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며 남북

한과 미국, 중국의 4자가 참여하는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

뤄야 한다 고 밝힌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아일보, 8월 25일자.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 390 87.6 87.6

북 미간의 직접 대화 8 1.8 89.4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 대화 11 2.5 91.9

남 북 미 중간의 4자 대화 17 3.8 95.7

남 북 미 중 일 러간의 6자 대화 18 4.0 99.8

잘 모르겠다 1 .2 100.0

전 체 445 100.0

5.6 남북한 통일 추진속도에 대한 인식

이제까지 한반도 한민족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변수는 남북분단 그

자체였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 통일

추진 속도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 통

일 추진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92.1%)고 응답함으로써 남북

한 통일이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속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오히려 당장 이루어야 한다 (3.6%)는 성급한 자세나 현 상태로 공존해야 한

다 (3.4%)는 현상 유지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다 는 유보적인 응답

은 단지 0.9%로 나타남으로써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였다(<표 5- 6> 참조).

이를 성별, 학년별, 전공별 및 북한 통일 관련 과목 수강 여부 등 배경변수별로 분석하였

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배경변수와는 무관하게 통일

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6> 남북한 통일 추진 속도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당장 이루어야 한다 16 3.6 3.6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410 92.1 95.7

현 상태로 공존해야 한다 15 3.4 99.1

잘 모르겠다 4 .9 100.0

전 체 445 100.0

5.7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제까지 남북한 통일 문제 그 자체는 분단이 초래한 너무도 많은 민족자원 낭비로 인해

우리 민족의 주된 핵심 소원으로 간주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전후 세대인 최근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49.7%)와 필요하다고 본다 (47.3%)는 응답이 87%를 나타냄

으로써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표 5- 7>

참조).

그러나 5.2%가 그저 그렇다 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4.9%)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9%) 등의 응답이 7.8%나 나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를 배경변수의 하나인 학년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⑴ 1학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10.6%)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3%)라는 응답이 고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⑵ 1학년의 경우를 제외할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응답이 높게 - 2학년 34.9%<3학년 51.1%< 4학년 59.4%- 나타나고 있다

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별 교차분석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적극적 긍

정에서 17.8%나 낮게, 필요하다고 본다 는 소극적 긍정에서 13.9% 높게 나타났다(<표 5- 7>

참조).

<표 5- 7>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전 체 유의도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저
그렇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 체
221 166 23 22 13 445

x2 =16.821
p= .002
df = 4

49.7% 37.3% 5.2% 4.9% 2.9% 100.0%

성
별

남 성
131 68 11 11 3 224

58.5% 30.4% 4.9% 4.9% 1.3% 100.0%

여 성
90 98 12 11 10 221

40.7% 44.3% 5.4% 5.0% 4.5% 100.0%

학
년

1학년
44 30 6 10 4 94

x2 =27.602
p= .006
df = 12

46.8% 31.9% 6.4% 10.6% 4.3% 100.0%

2학년
29 45 4 4 1 83

34.9% 54.2% 4.8% 4.8% 1.2% 100.0%

3학년
69 47 8 7 4 135

51.1% 34.8% 5.9% 5.2% 3.0% 100.0%

4학년
79 44 5 1 4 133

59.4% 33.1% 3.8% .8% 3.0% 100.0%

5.8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한민족간 제 분야의 이질감 제고는 물론이요, 이제까지



소비되어 온 민족자원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효과적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으로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순위는, ⑴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선택 과목으로 지정 28.8%, ⑵ 교양

선택과목으로 지정 및 과목의 확대 20.9%, ⑶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

16.0%, ⑷ 매스컴을 통한 교육 수준에서 진행 14.6%, ⑸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 10.6%,

⑹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홍보강화 7.0% 등으로 나타났다(<표 5- 8> 참조).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76.3%의 대학생들은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필수 내지 교양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확대 하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별, 학년별, 전공별 및 북한 통일 관련 과목 수강 여부별 등 배경변수

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일치되어 나타났다.

<표 5- 8>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구 분 응답자수(명) 유효 백분율(%) 누적 백분율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 71 16.0 16.0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 선택과목으로 지정 128 28.8 44.7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 47 10.6 55.3

교양 선택 과목으로 지정 및 과목의 확대 93 20.9 76.2

매스컴을 통한 교육 수준에서 진행 65 14.6 90.8

별도 사회교육기관 통한 교육 3 .7 91.5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홍보강화 31 7.0 98.4

잘 모르겠다 7 1.6 100.0

전 체 445 100.0

6. 결론 : 요약 및 정책 제안

6.1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북한 김정일 체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에

대하여 북한을 협력대상이다 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경계대상 15.1%, 지원대

상 10.8%, 적대대상 2.9%, 경쟁대상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

한 긍정적 인식( 협력대상 과 지원대상 )과 부정적 인식( 경계대상 과 적대대상 )으로 구분하

였을 때, 긍정적 인식이 75.5%로 부정적 인식 18.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독재체제성에 대해서는 84.5%가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감하지 않는다 와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는 단지 5.8%와 2.5%에 불과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45.2%가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유지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 고 평가하였다. 23.4%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는 부정적 평가

를 하였다. 특히, 22.9%는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

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잘 모르겠다 는 유보적인 응답이 8.5%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29.9%에 불과

하였다. 반면에 별로 없다 (50.1%)와 전혀 없다 (15.7%)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은 65.8%로 과반수 이상을 나타냈다.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정도에 대한 평가는 지지 (51.7%)가 반

대 (27.2%)보다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들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지지

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혀)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다 가 8.7%에 불과하고, 84.1%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매우 사실적인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경제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60.7%, 북한 경제정

책의 한계 21.1% 등 북한 내부문제에서 그 원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뿐

지원해야 한다 는 데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 (38.7%)와

현재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52.4%)가 91.1%를 보였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3.6%만이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 82.5%가 북

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 91.7%나 되는 대부분은 많이 변하고 있다 (37.3%)거나 약간 변

하고 있다 (54.4%)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7.0%만이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5.4%)거나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1.6%)고 응답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

다.

북한의 개방정책의 추진에 대해 74.8%는 부분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 , 20.9%는 전면적

으로 개방될 것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95.7%의 응답자가 향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해 긍

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 는 응답이 0.7%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북한의 장래에 대해 45.2%는 겨우 생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0.9%만

이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27.0%의 대학생들은 북한

이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고 응답하였다. 결국 66.1%의 대학생들이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생존해 나갈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북한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개발을 지속 내지 확대할 것이다 에 과반수가 넘는 55.9%의

대학생들이 응답함으로써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36.6%가

개발을 잠시 중단할 것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인 개발의 개연성을 예시하였다

6.2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알고 있는 편이

다 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33.5%에 불과하였다. 그저 그렇다 는 자신이 없거나 중립적인 응



답이 41.6%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 못한 편이다 는 부정적 응답이 24.7%를 보

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북한 통일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별 배경변수와 교차분석 하였

을 때 수강을 한 대학생 이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 에 비해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15.1%나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대부분(72.5%)이 각

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23.5%는 북한관련 과목 교육을 통해

서 라고 응답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수행 정도에 대해 대부분(81.8%)은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

다 (65.8%)와 매우 잘하고 있는 편이다 (16.0%)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그저 그렇

다 는 중립적 응답 13.5%를 제외한 2.7%만이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2.5%)와 매우 못

하고 있는 편이다 (0.2%)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서해교전과 같은 정치 군사적 사건이 발생해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남북

한간 인적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는 입장에 대해 76.1%는 긍정적 평가를 하

였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14.2%,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는 중립적 평가는 7.4%로 나타났

다.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다 라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한다 는 평가가 33.0%,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는 평가가 57.8%, 잘 모르겠다 는 유보적 응답이 9.2%를 보였다.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3.5%, 중립적

평가가 17.8%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부정적 평가가 7.2%에 불과해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대북포용정책이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6.3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해 95.5%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적극 찬성한다 (70.1%)거나

대체로 찬성한다 (25.4%)고 응답하였다. 또한, 3.4%만이 그저 그렇다 는 중립적인 응답을 하

였으며, 반대하는 부정적인 응답은 1.1%에 불과하였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⑴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확대 40.9%, ⑵ 군사적 대결 해소 21.8%, ⑶ 정치적 신뢰구축 20.2%, ⑷ 경제교류 및 협

력 14.4%, ⑸ 체육 문화분야의 교류 확대 2.7%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해소 전망에 대해 96.4%의 대부분 응답자

들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 (34.6%)와 조금 해소될 것이다 (61.8%)라고 응답하고,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2.7%)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0.2%)라는 응답은 단지 2.9%에 불과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 전망에 대해 대부분(92.3%)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22.9%)와 다소 진전될 것이다 (69.4%)로 응답하였다. 또한,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

이다 에 6.1%를 보이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엔 0.7%를 보임으로써 향후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향을 나타냈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대화 방안에 대해 87.6%가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 로 응

답함으로써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대화 방안으로써 남북이 주체가 된 당사간

대화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남북한 통일 추진 속도에 대해 92.1%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고 응답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이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속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신

중한 자세를 보였다. 오히려 당장 이루어야 한다 (3.6%)는 성급한 자세나 현 상태로 공존해

야 한다 (3.4%)는 현상 유지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49.7%)와 필요하다고 본다 (47.3%)는 응답

이 87%를 나타냄으로써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

하였다. 그러나 5.2%가 그저 그렇다 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루어

지지 않아도 괜찮다 (4.9%)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9%) 등의 응답이 7.8%나 나

왔다.

효과적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으로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⑴ 북한학과의 신

설과 교양선택 과목으로 지정 28.8%, ⑵ 교양선택과목으로 지정 및 과목의 확대 20.9%, ⑶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 16.0%, ⑷ 매스컴을 통한 교육 수준에서 진행

14.6%, ⑸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 10.6%, ⑹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홍보강화 7.0% 등으로

나타났다.

6.4 결론 및 정책 제안

남과 북은 매우 급속도로 관계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매우 긍정적일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적절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독재

체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체제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현 북한 김정일 체제가 2장에서 논의한 전체주의적 당 국가 관료정치체제, 유일체제

및 선군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⑴ 북한의 경제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⑵ 이러한 경제난의

주된 원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경제정책의 한계에 있으며, ⑶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⑷ 북한 김정일 체제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적화

통일정책을 수행할 힘이 없다는 평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다.

즉,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00년 7월 24일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

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취약 층인 어린인 임산부 노인 등에게 식량난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한계 내지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정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들은 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 ⑵ 향후 북한의 장래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⑶ 김정일 체제를 경계 적대 경쟁해야할 부정적 대상

으로서보다는 협력 지원해야 할 긍정적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점등에서 매우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대학생들이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나가야할 한민족이라

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월하게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정향의

저변에 내재하고 있다 는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⑴ 대북포용정책의 수행 정도, ⑵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교류 협력 정책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측면,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도

를 보였다는 점, 둘째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33%나 되는 대학생들이 대북포용정책은 흡수통일정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입안 집행하는 정책의 침투효과 한계를 나타냈다.3)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⑴ 남북정상회

담의 성사, ⑵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해소에 대한 남북정상회담의 기여도, ⑶ 향후 남북관계

의 진전, ⑷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적 방안으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최우

선 순위로 선호하였으며, 통일문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정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 분석결과는 결국 대학생들이 남북문제에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매우 합리적

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향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한반

도의 미래는 밝다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정책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내지 현 김정일 체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정책의 입안 및 실행이다.

효과적인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 과 관련하여 76.3%의 대학생들이 북한학과의 신설과

교양필수 내지 교양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확대 하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

기고 있다는 점을 대학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 및 북한학 관련 수강 학생들이 비수강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이고 사실적 내지 합

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 및 남북한 관련 정부의 정책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정책의 입

안이다.

이의 필요성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된

인지 경로가 매스컴과 북한 통일관련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⑴ 남북한간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거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는 응답이 7.8%나 나타났다는 점, ⑵ 학년별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1학년에서 이루

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10.6%)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3%)라는 응답이 고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입안 및 실행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와 연관된 것으로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자 들의 북한 방문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도모하는 문제이다.

남북이 서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남북갈

등은 최소화될 것이며, 평화통일 비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실상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비

판을 면치 못했었다. 즉, 국내적로는 북한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

으며, 북한으로부터는 대북포용정책이 흡수통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남북한간의 주

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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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국민의 정부는 일관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햇볕정책 을 시행하여왔고 그 결과 2000년 6

월 13일부터 6월15일까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및 양 정상이 합의한 5개항의 「남

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이어 남북장관급 회담개

최, 이산가족 상봉 등 그 이후 약 2개월간의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는 햇볕정책이 일단 성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또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며, 햇볕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이와 같은 대

화의 장의 형성과 남북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어떻게 얼마

나 기여하는가 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교류의 확대가 자칫

남북간에 위화감을 심화시키거나 의도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면, 또는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는 계기가 된다면 햇볕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받게 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후의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남한기업들이 북한지역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활발히 진출하여야 한다는 교

훈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단순무역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경협은 오히려 통일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만 남한의

기업들이 실제로 북한에 직접투자를 하게 될 것이므로, 남북간의 임금격차, 북한에서의 생산

시설 건설비용, 운송비구조 등이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에 도움이 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남북간의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정부차원에서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입지

하는 경우 북한당국이 노동력 공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명문화된 협정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동시에 남한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도 견

제해야 한다.

둘째, 남한기업의 북한조업에 가장 민감한 사안은 안정적인 전력공금의 확보이다. (i) 우

선 북한의 발전 설비의 개보수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ii) 남한의 중유와 북한의

지하자원 또는 농수산자원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iii)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한다. 정부는 새로 지을 발전소의 위

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염두에 둔 산업입지를 유도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iv ) 남한의 유휴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운송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남한

기업의 북한진출 유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방식과

순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남한기업들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초

로 운송관련 사회간접투자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업단지의 조성이 사화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책이기는 하지만, 공단

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산업시설의 지역편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입지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강하므로

특정지역에 산업시설이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산업시설이 들어서

게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남한기업의 북한입지

를 유도하는 정책을 쓸 경우에는 공업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발

전과 지역격차의 해소라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이상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i)재원의 많은

부분은 세금과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은 통일 이후에 남한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크

게 줄일 수 있다는 것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하는 분단비용

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 (ii)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의 일부는 민간의 참여

를 유도하여 BOT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iii) 북한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하루속히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여는 말

과거의 대북정책은 군비경쟁, 경제력의 과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등 극한의 대립상황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1998년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

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을 표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햇볕정책 이란 기존의 대립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각종 교류와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

축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

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일관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햇볕정책 을 시행하여왔고 그 결

과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15일까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및 양 정상이 합의한 5

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이어 남북장

관급 회담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그 이후 약 2개월간의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상황을 감

안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는 햇볕정책이 일

단 성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또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며, 햇볕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이와 같은 대

화의 장의 형성과 남북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어떻게 얼마

나 기여하는가 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교류의 확대가 자칫

남북간에 위화감을 심화시키거나 의도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면, 또는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는 계기가 된다면 햇볕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받게 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1990년 급작스럽게 통일이 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동독지역

의 산업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실업자로 전락

하였고 삶의 기회를 찾아 서독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되었다. 그러

나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대량이주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서독의 경제기반마저 무

너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독일정부는 동독지역주민들의 대량 이주를 막기 위해 생계

비를 지원하는 한편 동독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와 같은 경제지원은 통일이 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8,000∼1조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막대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서독주민들의 불만은 동

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주민들의 무기력증과 이류

시민으로 전락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은 서독주민과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변질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통일비용의 실체이다. 통일이전 동독은 동구권에서

는 산업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

력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한은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통일비용

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후의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남한기업들

이 북한지역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활발히 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즉 통

일 이전에 경쟁력 있는 생산활동이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아래의 이론적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남한기업의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

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간의 단순무역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통일비용을 가중시키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

느 때보다 높아진 현 시점에서 남한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남한기업들의 북한진출이 어떤 산업분야 또 어떤 지역에서 가능한 것인지

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인센티브 구조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산업 및 무역 구조, 및 북한 산업과 사회 간접자본의 지리적 분포를 토대로 남한

기업의 북한진출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제약 때문에 남북한간의 생산성격차의 크기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표 1>의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격차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1998년 현재, 남한의 인구는 북한에 비해 약 두 배, 1인당 GNI는 약 13배에 달하고

있다.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남한의 5배에 이르고 있지만, 여타 에너

지 자원의 공급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1980년대 말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

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지원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북한은 외환

을 지불하고 원유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외환이 부족한 북한의 원유도입량

은 격감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현재 남한의 원유도입량은 북한의 222배에 달하고 있다.

발전용량은 남한이 북한의 약 6배 정도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남한이 북한의 약 13배에 달한

다. 이는 북한의 발전설비의 노후, 원유공급의 제약, 그리고 북한에서 채광되는 석탄의 질

적 하락 등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북한의 에너지생산부문의 침체는 북한산업전체의 침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상대로 북한의 주요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의 생산량이 남한에 비하여 매우 왜소함을 위의 표에서 읽을 수 있다. 제품의 질적인 차이

까지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클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간접자본 중 철도의 총연장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길지만 단위면적당 철도부설길이는 남한이 약 0.05㎞/ ㎢ 북한이 약

0.06㎞/ ㎢로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나 도로연장, 항만시설 및 선박보유는 남한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를 철도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의 98%가 단선이고 선로용량과 표정속도도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

한의 운송관련 사화간접자본의 낙후된 정도는 단순한 통계수치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표 1> 1998년 남북한의 경제현황 비교



단 위 북한 (A ) 남 한 (B ) B/ A

1. 인구 천명 21,942 46,430 2.1

2. 명목 GNI 1) (억달러) (126) (3,168) (25.1)

3. 1인당 GNI 1) (달러) (573) (6,823) 11.9

4. 에너지산업

석탄생산량 천 M/ T 18,600 4,361 0.2

발전용량 천 kw 7387 43,406 5.9

발전량 억 kwh 170 2,153 12.7

원유도입량 천 배럴 3,694 819,094 221.7

5. 광산물 생산량

철광석 천 ton 2,890 486 0.2

비철금속 만 ton 10.8 72.2 6.7

6. 중화학공업 생산량

자동차 생산능력 천 대 33 4,120 124.8

조선능력 천 G/ T 214 8,635 40.4

제강능력 천 M/ T 5,980 45,092 7.5

시멘트생산량 천 M/ T 12,020 46,091 3.8

화학비료생산량 천 M/ T 3,514 4,588 1.3

7. 경공업 생산량

직물 억 km 1.2 28.3 23.6

화섬 천 M/ T 177 2,437 13.8

8.사회간접자본

철도총연장 km 5,214 6,883 1.3

도로총연장 km 23,407 86,990 3.7

항만하역능력 천 ton 35,010 461,254 11.9

선박보유 만 G/ T 72 524 7.3

주 :* 「남북한 사회경제상 비교」, 통계청, 1999

1)( )내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수치,

2)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

이상의 비교는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생산성 격차의 골이 매우 넓고

깊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즉 남북 경

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없는 북한지역의 생산설비들은 하루아침에 고철로 전락

할 것이며, 북한주민의 부양과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의 부담을 고스란히 남한주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남한사회 내의 영 호남간의 지역갈등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

큼 심각한 남북간의 지역갈등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기 이전에 남북간의 생산성격

차가 충분히 좁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의 생산성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남한의 기업들이 각종 직접투자의 형태로 활발히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다.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할 다음 단계의 정책들은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애로 요인들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하나

씩 제거하고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남한기업들이 북한진출에 관한 유인구조를 이해하고 남

한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는 조건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산업분포와 사회

간접자본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분석과 제3장의 현실인식

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논한다.

2.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인센티브 분석

2.1. 기본모형

우선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경제구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자. 전체 면

적은 A2이고 이 경제는 두 개의 시장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시장간의 거리는 D라고 하자.

(<그림 1> 참조.)1) 분석의 출발점으로 이 경제의 영토 안에 경제주체들이 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즉, 각 위치에서의 인구밀도는 1 로 주어져 있다. 경제주체

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호체계, 부존량, 및 생산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각 경제

주체들의 주거위치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의 거리 d 가 경제주체들을 차별시키는 유일한 요인이다. 여기서 각 시장과 그 권역은 한

국민 경제내의 지역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편의상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주도로망이 건

설되어 있고 시장과 시장 사이의 물류의 흐름은 도로망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재화의 운송에 단위거리·수량 당 s만큼의 노동력이 소요되고 임금이 w라면, 주도로망을

따라 재화 한 단위를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s·w·D이다.

이 때 시장간 재화의 운송은 생산자의 기업활동의 일부이다.

이 경제에는 두 가지 재화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기초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품이

다. 기초상품은 농, 임,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로서 그 생산에 원자

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재화이며, 가공품은 각종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로서 원자재

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 가공된 재화이다. 생산된 기초상품의 일부는 경제주체들에 의

하여 소비되고 그 나머지는 제조업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단순화를 위해 생산된 가공품은

모두 경제주체에 의해 소비된다고 가정한다.

기초상품은 개별 경제주체에 의하여 소규모로 생산되며, 기초상품의 생산기술은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 나타내어진다고 가정하자.

(1)

여기서 L1은 기초상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을 나타낸다. 반면, 가공품은 대규모 제조

업체에 의해 생산되는데 대규모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설비를 이용하므로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된다. 대규모 제조업의 고정비용을 K 라 하자. 대규모 제조업체의 가공품 생산기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1)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을 적용하여 동질적인 지리적 공간에 시장의 위치가 육각

형격자점 체계(hexagonal lattice system)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쉽게 확장할 수 있으나, 분

석의 주요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x는 원자재의 사용량이고, n은 고용된 노동자의 수이다. A와 B는 생산성을 나타내

는 계수이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 이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우월한 생산설비 투자, K,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 > > a 이고 B> > b이다.

이 모형에서 산업의 지역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들어보면, 노동

자들의 생산지로의 이주 가능성, 잠재적 노동력의 크기, 인구밀도와 거주비용간의 관계, 대

규모 제조업체의 가격결정 행태, 실현된 기업이윤의 배분방식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남북의

산업입지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상황하에 있는지는 실증적인 분

석에 의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분석의 출발점(benchmark)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i) 노동자의 생산지로의 이주가 가능하다.2) ii) 자급자족하

는 경제주체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여 노동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다.3) iii) 생산지에서의

주거비용은 인구밀도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4) iv ) 대규모 제조업체는 군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약탈적 가격정책을 사용한다.5) v ) 대규모 제조업체는 실현된 이윤

을 노동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6)

이 때 대규모 제조업체의 입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두 시장 중 한 곳에만 공장을 짓

고 조업을 하든지, 혹은 두 시장에 모두 공장을 짓고 조업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두 시장

에 모두 공장이 들어선다면 두 지역경제의 구조는 완전히 같아지며, 따라서 지역간 경제교

류도 없다. 반면, 두 시장 중 한 곳에만 공장을 짓고 조업을 한다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가공품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즉, 기초상품의 생산은 모든 시장권역 내에서 이루어지

나 가공품의 생산은 한 지역에만 집중될 수 있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약탈적 가격정책을 쓴다고 가정했으므로,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들어

선 경우, 가공품의 시장가격은 두 시장에서 공히 p = (a·b )/ (a+b)이다. 따라서 양 지역 모

두 소규모 자영업에 의한 가공품의 생산은 없다. 한 시장에만 공장이 들어선 경우에도 대

규모 제조업체가 생산한 가공품의 가격은 두 시장에서 공히 p = (a·b)/ (a+b ) 이어서 자영

업에 의한 가공품 생산은 소멸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의 일부는 이웃 시장으로

운송되어 그곳에서 팔리게 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면, 제조업체는 가장 값싸게 고용할 수 있

2)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정식, 이태정 (1999)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생산지 주변에 거주

하는 가계들이 노동자계층을 형성한다. 이 때 임금이 이주가 가능한 경우에 비해 더 비싸므

로 시장의 권역은 더 작아진다.
3) 자급자족하는 가계가 충분치 않은 경우, 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이 상승한다. 자급자족하

는 가계가 모두 고용된 이후에는 시장권역내의 가계 중 시장에서 멀리 위치한 가계부터 제조

업체에 고용될 것이다.
4) 주거비용이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면, 자급자족하는 가계가 충분히 있더라도 임

금은 생산량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규모 제조업체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데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5) 제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독점가격은 약탈적 가격에 비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만약 대규모 제조업체가 군소제조업체에 비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면, 독점가격이 약

탈적 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
6) 본 모형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Engel curve가 선형인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지만, 각

경제주체가 당면하는 재화의 실효가격이 가계의 위치와 직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Gorman
aggregable condition이 만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는가

에 따라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시장권역 밖의 경제주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권역 밖에 경제주

체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임금이 시장권역 밖의 경제주체를 만족시키는 수준, UW |d=0 =

UA에서 결정된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체가 약탈적 가격정책을 사용한다면 균형임금은 1이

다.7)

공장의 입지선정은 어느 경우에 더 비용이 절감되는가를 고려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들어선다면, 공장설립에 따른 고정비용이 두 배로 들고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운송비가 절감된다. 공장이 한 지역에만 들어선다면 공장설

립에 따른 고정비용이 반으로 줄고 규모의 경제를 더 살릴 수 있지만 운송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먼저,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개별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한 수요와 그 시장권역내에 사는 기초상품을 생산하는 자

영업자들에 의한 수요로 구성된다. 가공품에 대한 총수요는 개별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수요의 합이다. 이 경우 지리적 분포는 양 시장권역에 거쳐 균일한 형태를 갖는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이 있는 위치만 인구밀도가 n이고 시장권역내의 인구밀

도는 1이며, 시장권역밖의 인구밀도는 1보다 작다.

먼저,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개별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한 수요와 그 시장권역내에 사는 기초상품을 생산하는 자

영업자들에 의한 수요로 구성된다. 가공품에 대한 총수요는 개별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수요의 합이다. 이 경우 지리적 분포는 양 시장권역에 거쳐 균일한 형태를 갖는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이 있는 위치만 인구밀도가 n이고 시장권역내의 인구밀

도는 1이며, 시장권역밖의 인구밀도는 1보다 작다.

<그림 1> 남북경협 이전의 경제구조

A

D
기초상품

기초상품

A

시장권역 외

* 한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은 이 경제의 영토를 나타내며, 각각의 원은 이 경제내의 지

7) 이 결과의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역경제를 나타낸다. 원의 중심은 그 지역경제에서의 교역의 중심지, 즉 시장의 위치를 표

시하고 있다. 시장과 시장을 잇는 선은 주 도로망이다.

** 공장이 한 개 있는 경우 공장이 있는 시장의 인구밀도는 n´이며, 양 시장권역 내의 인

구밀도는 1로 균일하다. 시장권역 외의 인구밀도는 1보다 작다. 공장이 두 개 있는

경우 두 시장의 임구밀도는 모두 n 이며 양 시장권역 내의 인구밀도는 1이고 시장권역

외의 인구밀도는 1보다 작다

공장이 한 지역의 시장에만 들어선 경우에도 약탈적 가격정책의 결과로 자영업에 의한 제

조업은 두 시장권역에서 모두 소멸된다. 공장이 들어선 시장권역내의 경제주체들은 기초상

품을 생산하는 자영업자가 되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시장권역 밖에서 유입되어 공장

이 입지한 시장의 인구밀도가 크게 높아진다. 공장이 없는 시장권역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기초상품을 생산하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양

시장권역의 기초상품 자영업자들에 의한 수요와 공장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에 의한 수요의

합이다. 약탈적 가격정책의 결과로, 두 시장에서의 가공품의 가격은 공장의 개수에 관계없

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장권역의 크기와 기초상품 생산자들에 의한 가공품에 대한 수요 역

시 공장의 개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따라서 이 만큼을 생산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총

노동력의 크기도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장이 두 개인 경우 각 공장이 n명씩을

고용하지만, 공장이 한 개인 경우에는 한 공장에서 2n명을 고용한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 공장이 모두 들어서는 것과 한 지역에만 공장이 들어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고정비용, 시장간 운송비, 규모의

경제의 효과 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나의 공장이 두 개의 공장보다 유리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K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고정비용, y f는 한 시장권역 내에 있는 기초상품생산자들의

가공품에 대한 수요, w′은 공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w는 공장이 없는 지역의 임금, 그리

고 y′는 공장이 한 개만 있는 경우의 가공품에 대한 총수요이다. 위의 부등식 (3)이 만

족되면, 공장은 한 지역에만 들어서고, 부등식 (3)이 역으로 만족되면 두 지역에 모두 공장

이 들어선다. 식(3)에 의하면, 시장간 운송비용이 낮을수록, 지역간 임금격차가 클수록(즉,

w′< w ), 그리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높을수록 한 지역에만 공장이 들어서는 것

이 경제적이고, 그 반대이면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경제적이다. 지금의 기

본 모형에서는 지리적 동질성과 이주의 가능성이라는 가정에 의해 w =w′이지만, 남북간의

입지를 생각할 때는 임금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산활동의 지리적 분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장

권역의 크기나 기초상품 자영업자의 분포는 공장의 개수와 관련이 없으나 시장의 인구밀도

는 공장의 개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공장이 두 개인 경우 두 시장의 인구밀도가 공히 n

이지만, 공장이 한 개인 경우는 공장이 있는 시장의 인구밀도는 2n이고 공장이 없는 시장의

인구밀도는 1이다.



2.2. 남북경제협력과 남북산업입지

남북간의 교역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 이전의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북한에서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이 군

단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공업이라 부른다. 한편, 국가공업으로 분류된 중화

학공업 역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공업지구 내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은 위의 기본모형에서 두 시장에 모두 공장이 들어선 경우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8)

(<그림 3>참조.) 즉, 북한의 경우 부등식 (3)이 역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한

의 경우 생산활동이 서울-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호남, 기호, 영동 및 영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경제의 산업입지 현황은 위의 폐

쇄경제모형에서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한 지역에만 들어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의 경우 부등식 (3)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란 재화 또는 자본은 거래되나 노동력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은 상태

를 의미한다. 노동력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는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선 통

일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그 범위가 재화의 교역에만

한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재화와 자본의 거래가 모두 자유로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본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입지선택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를 따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산업입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흐름이 어떤 경

로를 따라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재화의 운송은 항구에서 항구

로, 내륙의 집산지에서 내륙의 집산지로, 항구에서 내륙의 집산지로, 또는 내륙의 집산지에

서 항구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역이 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은 항구 또는 내륙 집산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분석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재화의 운송이 남한의 상공업 중심지에서 북한의 상

공업의 중심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 모형에서 상공업 중심지는

공장이 입지한 시장이다.) 남북간의 재화 운송에 있어 단위거리·수량 당 sNS만큼의 노동

력이 소요되고 남한의 임금이 wS, 남한의 제조업 중심지에서 북한의 제조업 중심지까지의

거리가 DNS라 면, 재화 한 단위당 남북간 운송비는 sNS·wS·DNS 이다. (<그림 2> <

그림 3>참조.) 이하의 분석에서 각 변수에 붙은 하첨자 S와 N은 각각 남한과 북한을 의미

한다.

2.2.1. 재화의 교역만 가능한 경우

먼저 남북한간의 무역협정이 재화의 교역만을 허용하고 직접투자를 통한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간의 무역규모를 결정

8) 남북경협 이전의 기본모형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계획경제인 북한의 경

제에 대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당국이 효율을 염두에 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면, 계획에 의한 생산활동의 지역적 분포나 시장에 의해 도출된 생산

활동의 지역적 분포나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Oscar Lange의 정리와

후생경제학의 두 가지 기본정리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관건은 북한당국이 얼마나 효율성에 염두를 두고 경제를 운용하는가 그리고 북한계획당

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이다.



하는 요인은 남북간의 생산성 격차, 남북간의운송비의 크기, 생산기술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

제의 강도 등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남한의 제조업이 북한의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가정하자. (AS > AN , BS > BN ) 이와 같은 생

산성의 격차는 부분적으로 남한기업의 투자설비가 북한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KS > KN) 또한 소규모 제조업기술 역시 남한이 북한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자.

즉, aS > aN, bS > bN 이라고 가정하자. 이와 같이 기술격차가 존재한다면, 남북교역 이

전에는 남한의 가공품가격이 북한에 비해 저렴하다. 따라서 남한의 가공품이 북한에 수출

되고 북한의 기초상품이 남한에 수출될 것이다.

남한의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남북한의 시장에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교역이전의 남북한에서의 가공품가격을 각각 pS, pN이라 하고, 교역 이후 남한이 수출한 가

공품의 북한에서의 가격을 q라고 하자.

(단, pN > q > pS )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송비와 북한내의 시장간 운송비를 뺀 남한산

가공품의 순수취가격은 q - sNS·wS·DSN–(1/ 2)sN·wS·DN 이다. 운송비를 뺀 순수

취가격이 남한기업의 평균비용을 상회할 때에만 북한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4)

한편, 남한상품의 북한시장잠식은 북한의 제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부

등식 (5)에서와 같이 남한 수출품의 북한내에서의 가격이 북한제조업체의 평균가변비용보다

낮다면, 북한의 제조업은 완전히 퇴출될 것이다.

(5)

<그림 2> 남북의 경제교류: 재화의 교역만 자유로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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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시장권역 내부는 기초상품의 생산지이고 시장권역 외부는 자급자족지역이다.

교역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에서는 지역적으로 균일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한은

가공품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집중된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남북간에 재화의 교역이 시작되

면 북한의 제조업은 위축 (극단적인 경우 퇴출)되나, 북한 내에서의 가공품의 가격이 하락

하므로 북한의 시장권역의 크기는 확대된다. 남한의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고 생산활동의

지역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며 (공장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짐), 잠재적 노동자 계층이 고

갈될 수 도 있다.

여기서 AN과 BN은 북한제조업체의 생산계수이고, wN은 북한의 임금이다. (5)식이 성립

할 정도로 남한의 제품이 싼 가격으로 북한지역에 들어간다면, 북한의 공장은 조업을 중단

할 것이고 북한은 기초상품의 생산에만 완전 특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4)식

과 (5)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4)식과 (5)식이 동시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한기업의 생산성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고 남북한간의 운송비가 저렴하며, 북

한의 임금이 남한에 비해 너무 낮지 않아야 한다.

분석의 편의상, (4)식과 (5)식이 만족된다고 가정한자. 그렇다면, 남한 수출품의 북한 내

에서의 가격은 북한제조업체의 평균가변비용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즉, (5)식이 등호로

성립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남한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가공품에 대한 총 수요 yS *는 남

한의 수요와 북한의 수요의 합과 같다. 즉 남한의 제조업산업이 팽창하게 된다. 이 때 남한

의 제조업부문의 노동수요는 nS * = yS */ BS이다. 만약 남한 내에 잠재적 노동자 계층이

두텁게 존재한다면, 즉, nS * < A2 — 2· ·(dA )2 이라면, 남한의 임금이 생산량 증대에

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생산량 증대와 함께 증가

하여 생산성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4)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9) 여하간 남한의

제조업 생산량은 증가하고 따라서 남한의 제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어떤 경우이건 일단 교역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가공품의 가격은 교역이전에 비해 하락하

고 북한의 제조업은 위축되는 반면, 시장권역의 크기는 확대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초상품

자영업은 확대되므로 일자리를 잃은 공장노동자 중의 일부가 여기에 흡수될 수 있지만, 순

고용효과의 크기는 모수들의 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위의 <그림 2>에 요

약되어 있다.

자본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남북간의 단순무역만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제조업의 위축

을 초래하여 오히려 통일비용을 가중시키고 산업의 지역적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남북경제협력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2.2.2. 재화와 자본의 교역이 모두 가능한 경우

이제 재화뿐 아니라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자. 남한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자본이 이동한다면 남에서 북으

로 이동할 것이 자명하다. 남한기업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더

라도 실제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직접투자에 경제성이 있어야 한

9) 남한 정부가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완화시킨다면, 노동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시장 개척에 따른 노동시장의 특수가 있다하더라

도 남한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 그런데 직접투자의 경제성은 진출하는 기업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의 북한진출에 관한 유인구조를 분석한다.

첫째, 생산된 제품을 남한에 역수출할 목적으로 북한에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기지를 북한에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셋째, 북한의 내수시장에 공급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

비를 북한에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 1)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위한 직접투자

북한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남한의 상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정

치적 필요 때문에 또는 북한의 취약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 때문에 북한당

국은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남한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위해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남한기업

의 의사결정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의 제반여건이 남한과 비슷하다면,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생산설비를 건설

하는 비용은 남한에 같은 설비를 건설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남한의 기술

을 갖춘 공장을 북한에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KSN, 같은 공장을 남한에 짓는데 소요되

는 비용을 KS라 표시하자. 얼핏 생각하면, 북한의 토지가 남한보다 싸기 때문에 북한에서

의 설비비용이 남한에서의 비용보다 쌀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지만,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

자본을 생각하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상하수도 및 진입로 확보를 위

한 토목공사비용과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또는 남한의 전기를 끌어쓰기 위한 송전탑

건설비용 등을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형편이라면, 같은 생산설비를 북한에 공장을 짓는 비용

이 훨씬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KSN > KS )10)

이 때 북한에 공장을 짓고 남한으로 역수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조건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ySN은 북한에 입지한 남한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6)식에 따르면, 북한에 입지

함으로써 절약되리라고 기대되는 임금비용의 크기가 북한에 공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추가

적인 고정비용과 생산된 제품을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만회할

수 있어야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겨냥한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경제성을 갖는다는 것

이다. 북한으로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남한의 기업들은 막연히 북한의 임금이 남한

보다 싸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모형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거주

지 선택은 당국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노동력확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금강산 입장료와 같은 수수

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의 노동력이 갖는 가격경쟁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다. 요약하면, 남북간의 임금격차(wS > wN)가 클수록, 북한에 공장을 설

립하는데 따른 추가비용(KSN—KS ) 이 작을수록, 남북한간의 운송비용(s·wN·DNS )이 작

10) 구체적으로 그 격차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

져야 할 문제이다.



을수록,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위한 직접투자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2 )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직접투자

생산된 제품을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의 경우, 북

한에 수출기지를 짓는 것이 유리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yF는 제3국으로의 수출량을 나타내며, sNF·wN·DNF는 북한에 입지한 생산기지

로부터 제3국까지의 단위당 운송비이고, sSF·wS·DSF는 남한에 입지한 생산기지로부터

제3국까지의 단위당 운송비이다. (7)식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의 북한입지가 경제

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임금격차가 북한에 공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 고정비용

과 제3국으로의 운송비격차보다 커야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임

금격차의 크기는 노동력의 이주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열악

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감안할 때 북한에 공장을 짓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으로의 운송비의 격차는 제3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유럽대륙 등 북한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 제3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운송비용이 남한으로부터의 운송비용보다 저렴할 것이

다. 그러나 극히 취약한 북한의 항만시설을 생각할 때, 해상운송을 이용해야하는 일본, 동

남아시아,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남한의 항구에서 선

적해야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직접투자

북한당국이 남한기업의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북한의 내수시장

에 공급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하자. 북한의 내수시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새로 공장을 지으려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그와 같은 투자를 통해 이

윤을 남길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남한의 제조업 기술이 북한에

서 경제성이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수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북

한 내에서의 운송비용이 매우 크다면, 시장권역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남한의 제조업 공장을 북한에 새로 짓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앞에서의 폐쇄경

제하에서의 기본모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이 약탈적 가격

정책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식(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기존 제조업시설을 퇴출시

키는데 필요한 약탈적 가격은 q = 1/ AN + wN/ BN 이다. 남한의 제조업기술이 북한에 도

입된다면,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은 한 곳에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유

리한 입지는 역시 남한의 시장에 해당하는 북한의 생산과 배분의 중심지이다. (<그림 3>참

조.) 남한의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북한에 입지하여 이윤을 낼 수 있을 조건은 다음

과 같다.

(8)



여기서, ySN′은 북한에 입지한 남한기업의 생산량이며, yfN은 한 시장권역 내의 기초상품

생산자들의 가공품에 대한 수요이다. 식(8)은 북한에 입지한 남한기업의 총 수익에서 가변

비용과 운송비를 뺀 크기가 북한에 공장을 짓는데 소요된 고정비용보다 커야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데 북한의 시장권역 내의 운송비용 tN이 높을수록 북한의 시장권역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북한에 입지한 남한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

이 커진다. 또한, 북한 내의 시장간 운송비용 sN이 비쌀수록, 이윤이 작아지게 된다. 즉,

북한내부의 운송관련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할수록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남한기업의 북

한진출의 경제성은 더욱 악화된다. 반면, 북한지역의 임금이 쌀수록 북한에 공장을 짓는 것

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북한당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에 공장을 짓는

비용이 KSN이 클수록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의욕이 약화 될 것이다. 열악한 북한의 사회간

접자본을 생각할 때 KSN은 상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8)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남한

기업은 북한에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단순무역방

식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식(8)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남한의 기업이 반드시 북한

에 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공장을 짓는 비용에 비해 북한지역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북한의 임금이 충분히 싸서 이윤을 남길 수 있더라도, 남한의 기업은 남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북한에 수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과 북한에 공장을 새로 짓고

조업을 했을 때의 이윤을 비교한 후에야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지 않고 남한에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북

한에 수출하는 경우, 이 기업의 총 생산량이 y′이고 이 중 남한지역에서 팔리는 부분이

yS′, 북한지역에서 팔리는 부분이 yN′이라고 하자. 또 북한에 공장을 새로 세웠을 때

의 총 생산량이 y″이고 북한공장의 생산량이 yN″, 남한공장의 생산량이 yS″이라고 하

자. 남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경우 남한 공장의 고용규모가

커지므로 노동자들에 의한 수요가 늘어나서 yS′> yS″이다. 반면, 북한에 새로운 시설투

자를 하는 경우 북한의 현지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추가되므로 북

한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생산한 생산량이 북한에 공장을 짓지 않고 남한의 공장에서 생

산해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양보다 크다. 즉 , yN″> yN′이다. 이 때, 다음의 부등식 (9)

가 성립할 때에만 북한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림 3>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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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그림 2>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의 기

업이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면, 생산성 격차 때문에 기존의 북한의 제조

업은 퇴출되고 남한의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남한의 제조업 생산기술의 성격상 북한

에도 하나의 공장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북한에도 제조업 생산의 지역집중현상이 생긴

다. 동시에 북한에서의 가공품 가격이 하락하므로 북한의 시장권역의 크기가 확대된다. 이

경우 남한의 산업입지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



(9)

식(9)의 부등호 오른편의 첫 두 항은 부호가 반대이다. 즉, 북한에 설비투자를 하면, 남한지

역에서의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북한지역에서의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변화는 상당부분 서로 상쇄될 것이므로 이 둘을 합한 값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식 (9)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남북간의

임금격차의 크기, 남북간의 운송비, 그리고 남한의 생산기술을 북한에 설치하는 비용의 상대

적 크기이다. 북한의 임금이 남한의 임금보다 낮아서 북한에서 조업함으로써 얻어지는 임

금비용의 절감폭이 클수록, 남북간의 단위당 운송비용이 비싸서 북한에서 조업함으로써 절

약되는 운송비용이 클수록, 그리고 남한의 생산기술을 북한에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쌀수록 식 (9)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8)식과 (9)식이 동시에 만족되면 남한의 기업

이 북한에 진출할 것이다. 남한의 공장이 북한에 세워지는 경우 남한의 공장이 창출하는

고용효과가 북한의 제조업이 퇴출됨으로써 생기는 고용감소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만약 남한기업의 생산 기술이 지극히 효율적이라면, 북한기술을 남한기술로 대체함으

로써 생기는 제조업부문의 순고용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의 순고

용효과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북한지역의 시장권역이 확장되고 따라서 기초상품을 생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에 따른 총고용효과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의 산업입지와 사회간접자본 현황

본 장에서는 북한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북한의 사화간접자본의 양적 질적 수준과 지역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의 입지선정상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3.1 북한의 산업입지

먼저 북한의 산업입지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북한의 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은 크

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도농의 구별을 줄이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

시킨다는 명분하에 지방분산정책을 채택하였다. 둘째, 기계공업과 같은 군수산업의 입지는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안보상의 이유로 내륙 깊숙한 지역 (예컨대 양강도, 자강도 등의 북부

내륙지방)을 택하였다. 셋째, 지방공업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공장들을 단지화시키

지 않고 각 지방마다 지역의 원료를 기초로 하여 생산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에 국가공업

(중화학공업)은 정부가 지정한 8개 공업지구에 있는 공단에 입지시켰다.

소비재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로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각 군

내에 1개씩 읍을 두고 그곳에 지방공업을 개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경영체제를 효율화

하기 위해 시 군단위의 지방공장을 큰 단위로 묶어 종합공장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생필품 생산업체들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3.1.1. 북한의 공업지구

국가공업(중화학공업)을 유치하고 있는 8개의 공업지구의 분포를 보면, 서해안 지역에 신

의주, 안주, 평양, 해주공업지구가 있고, 동해안 지역에는 원산,함흥, 김책, 청진 공업지구,

그리고 내륙북부에는 강계공업지구가 있다. (<그림 4>참조.) 서해안에 있는 공업지구부터

살펴보면, 신의주공업지구의 주요도시는 신의주와 용암포이고, 화학섬유, 제지, 방직,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이 입지해 있다. 전력은 수풍, 천마, 태평만 수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

으며, 공업용수는 압록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고, 용암포항이 주요항만이다.

안주공업지구의 주요도시는 안주, 개천, 박천, 북창, 순천이다. 정유 및 석유계열산업과

제지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력은 수풍 수력발전소와 안주, 태천 화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

고 있다. 공업용수는 청천강의 수자원을 이용한다.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경

유전과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양공업지구는 평양, 남포, 대안, 송림, 사리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기, 전자,

정밀기계, 철강, 조선, 판유리, 방직, 사료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전력은 수풍, 미림, 북

창, 평양, 남포, 순천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대동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다. 개성 및 원산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경의선, 평원선, 평남선 등의 철도가 교차하

고, 항구로는 남포항이 있다.

해주를 중심으로 한 해주공업지구는 시멘트,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특화해 있으며, 해주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장연- 옹진간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해주시 자체가

항구도시이다.

<그림 4> 북한의 공업지구



출처: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사회연구소 홈페이지)와 「북한의 행정지도」(성지문화사발

간, 1998년 9월)를 참조하여 재구성

동해안에 있는 공업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나진, 은덕, 선

봉, 고무산, 나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산업이

입지해 있고, 전력은 허천강 수력발전소와 웅기, 청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공업용

수는 두만강과 서두수의 수자원을 이용한다. 철도는 무산선과 함북선이 있고 동해간선도로

가 있으며 청진항, 나진항 등의 항구가 있다.

김책, 단천, 길주 등의 주요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김책공업지구에는 제강, 화학, 제련, 조

선, 내화물, 펄프, 제지, 합판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허천강과 내중리 수

력발전소의 전력과 어랑천, 길주, 남대천의 수자원을 이용한다. 철도는 원라본선이 통과하

고 있고 혜산, 백무, 무산, 함남, 단풍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항구로는 김책항과 단천항이 있

다.

함흥을 중심도시로 하는 함흥공업지구는 비료 등 각종 화학공업의 중심지이며, 제련 및

기계산업도 입지해 있다. 장전강, 부전강 수력발전소와 함흥화력 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

며, 성천강의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이용한다. 원라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함흥과 장진을

잇는 장진선이 있다. 동해안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항구로는 흥남항이 있다.

원산, 문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산공업지구는 기계, 조선, 제련, 및 시멘트 산업 시설이

입지해 있다. 금강산 수력발전소와 장진강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용흥강

의 수자원을 이용한다.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는 강원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항구로는 원산항이 있다.

내륙북부에 있는 강계공업지구는 강계, 만포, 희천, 전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작

기계, 정밀기계, 및 군수품의 생산에 특회되어 있다. 운봉, 강계, 독로강 수력발전소으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고, 압록강과 독로강의 수자원을 사용한다. 철도는 강계선과 중국과 연결

되어 있는 만포선이 있다.

3.1.2. 도시별/산업별 주요 중화학공업 생산시설의 분포

중화학공업의 주요생산시설을 도시별, 산업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요생산시설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양공업지구의 집

중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기계공업과 전기전자관련 생산시설이 평양근교에 집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림, 평양, 남포에 금속공업시설도 상당수 입지해 있으며, 남포, 사

리원에 화학공업 시설이 들어 서 있다. 종합해 볼 때, 평양공업지구가 북한의 8개 공업지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업지구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3>에 의하면, 평양이외의 주요 산업도시로는 청진, 함흥, 신의주, 순천, 남포, 해

주 등을 꼽을 수 있다. 강계공업지구는 내륙에 위치한 공업지구로서 주로 군수품관련 산업

이 입지하고 있어서 위의 표에는 그 중요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 신의

주, 해주공업지구가 주요 생산시설의 유치라는 면에서 다른 공업지구들에 비해 약간 뒤져있

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도시별/산업별 주요 중화학공업 생산시설 입지현황



금속공업공장 기계공업공장 화학공장 건재공업공장 전기전자공장

청진

공업

지구

아오지 아오지화학공장

선봉 승리화학공장

나진 나진조선소

고무산 고무산시멘트공장

청진
청진제강소,
김책제철소

청진농기계공장,
5월10일공장,
청진철도공장,
청진조선소

청진전기공장,
주을전기공장,
청진TV수상기공장



금속공업공장 기계공업공장 화학공장 건재공업공장 전기전자공장

김책

지구

길주 길주합판공장

김책 김책철제품공장 김책선박공장 김책전기공장

단천 단천제련소
단천TV수상기공장,
단천반도체공장

함흥

지구

함흥 철선아연도금공장
함흥농기계공장,
함남연결차공장

흥남화학비료공장,
본궁화공공장

함흥전기공장,
본궁전기공장,
흥상전동기공장

흥남 흥남제련소 성천강전기공장

원산

공업

지구

신포
신포조선소,
육대조선소

문천
문천제련소,
문평제련소

고원 고원시멘트공장

천내 천내시멘트공장

원산
원산전동기공장,
원산TV조립공장

강계

공업

지구

만포

강계

전천

희천
희천공작기계공
장, 2월26일공장

희천전기공장

신의

주

신의주
법랑철기공장,
신의주제철공장

봉화화학공장
신의주TV수상기
공장

용암포 용암포조선소

안
주

공
업

지
구

박천
남흥청년연합기
업소,
청년화학연합공장

덕천
승리자동차연
합기업소

개천 개천선철공장

북창 북창알루미늄공장

안주 안주흙보산비료
공장 안주통신기계공장

순천 9.25트랙터공장
순천석회질소
비료공장 순천시멘트공장

구성 4월3일공장,
8월28일공장



금속공업공장 기계공업공장 화학공장 건재공업공장 전기전자공장

평양

공업

지구

송림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송림제강

평양
평양주철관공장,

평양야금공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만경대블도저공장,

평양건솔기계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3월15일공장,

평양도량형기공장,

모란봉시계공장,

평양녹림기계공장,

3월30일공장

상원시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10원5일공장,

3월26일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용성전선공장,

평양도자기공장,

평양전기공장,

6월1일전기기구공장,

천리마전기공장,

보통강전기공장,

새날전선공장,

대동강TV수상기공장,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통신기계공장,

평양프로그램센터,

평양반도체공장,

남포

남포제련소,

4.13제철소,

강산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남포조선소

남포유색금속

제련소,

화학비료직장

남포판유리공장
3월14일 공장,

남포전기공장

사리원
사리원카리비료

공장

해주

은파 2.8시멘트공장

해주 해주인비료공장 해주시멘트공장
해주전기공장,

해주반도체공장

개성 개성시계생산협동조합

출처: 「북한의 기업」(한국산업기술연구원, 1997)과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사회연구소)

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5> 주요 경공업 생산시설의 입지현황

출처: 「북한정보뱅크」 (현대사회경제연구소)

3.1.3. 도시별/산업별 주요 경공업 생산시설의 분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의 생필품산업은 군단위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지역적 분포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개별 생산단위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공업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생산설비들이 있는데, 대형

경공업 생산시설의 분포는 <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섬유산업을 보면, 대규모 화학섬유사공장이 청진과 신의주에 있는데 종업원 수가 각

각 3천명과 4천명에 이른다. 대규모 모방직공장은 함흥과 신의주에 입지해 있는데 종업원

규모가 각각 5천명과 3천5백명에 이른다. 방직공장은 개성, 사리원, 평양, 구성, 강계에 입지

해 있는데 이 중 평양종합방직공장의 생산규모( 연간 직물 1억m , 염색 1억3천만m )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사리원방직공장의 생산규모(섬유사 17,00만톤, 직물 6,750만m )가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함흥에 2.8비날론공장 순천에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있는데 2.8

비날론공장의 종업원규모는 1만명에 이른다. 한편, 신발 산업은 피혁제품이 아니라 비닐제

화를 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구두공장

은 함흥, 평양, 회령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식품가공시설을 보면, 신포와 원산에 수산물가공공장이 있고, 원산과 혜산에 맥주

공장이 있으며, 회령에 제당공장이 있고, 북창과 평양에 곡산공장, 남포에 제분공장, 평양에

육류가공공장이 있다.



제지공장은 혜산, 함흥, 회령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길주, 신

천, 숙천에도 대형제지공장이 있다. 1988년에는 해주종이공장이 1991년에는 평양종이공장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대규모 경공업도 전국각처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평양과 함흥에 대규모 경공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 있음을 볼 수 있다.

3.2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3.2.1. 전력

본 절에서는 북한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전력공급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의 전

력공급구조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화력발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이후 화력발전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표 3> 참조.) 수력발전은 강수량

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력발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전력공급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송배전시설의 노후로 송베전에 따른

전력손실률이 30%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1995년 한 해 동안의 전력손실은 70억kwh

로 같은 해 대구광역시에서 소비한 65억kwh보다 많은 규모이다.11) 북한의 화력발전의 특

징은 대부분의 경우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중유를 사용

하는 대표적인 발전소는 승리화학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웅기발전소가 있을 뿐이다. 1990

년대에 화력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있는 것은 북한의 발전설비가 노후한데다 석탄의 채

광비용이 높아지고 채광되는 석탄 중 저질탄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석탄 채광량은 1990년대에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 도

입량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표 3 > 남북한의 전력 발전량 (단위: 억kwh, %)

년도

남한 북한
남/ 북

(배)발전량 발전량
수력 화력 원자력 수력 화력

1970 92 13.3 86.7 - 140 64.7 35.3 0.7

1980 372 5.3 85.3 9.4 212 50.2 49.8 1.8

1990 1,077 5.9 45.0 49.1 277 56.3 43.7 3.9

1995 1,847 3.0 60.7 36.3 230 61.7 38.3 8.0

1997 2,244 2.4 63.2 34.3 193 55.4 44.6 11.6

1998 2,153 2.8 55.5 41.7 170 60.0 40.0 12.7

출처: 한국전력공사, 통일부

1980년대 들어 전력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김일성 주석은 지방의 소규모 공장과 가정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100∼1,000kw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

였고 중소형발전소의 건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8월 1일과

11) 홍순직, 북한의 에너지산업, 통일경제, 1996. 9.



2일에 함북공업부문 현지지도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기존 발전소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

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도처에 건설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일 것 을 지시한 바 있다.12) 현재

북한에 건설된 중소형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최소한 수

백개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발전소의 대부분이 500kw 미만의 소형 발전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형발전소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규모가 작아 단기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얼음이 어는 겨울에는 대부분 발전을 못하며 여름철에도 풍수기에만

정상출력을 낼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표 4> 남북한의 석탄 생산량 및 원유 도입량

년도
석탄 생산량 (천 M / T ) 원유 도입량 (천 배럴)

남한 북한 남/ 북(배) 남한 북한 남/ 북(배)

1970 12,393 13,240 0.6 69,190 6,190 11.2

1980 18.624 30,270 0.6 182,861 15,393 11.9

1990 17,217 33,150 0.5 308,368 326,840 16.7

1995 5,720 23,700 0.2 624,945 633,008 26.0

1997 4,512 20,600 0.2 873,415 877,124 34.8

1998 4,361 18,600 0.2 819,098 822,788 34.8

출처: 산업자원부, 통계청, 통일부

주요 발전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풍, 서두수, 운봉,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강계청년

발전소 등이 주요 수력 발전소이며, 북창, 평양, 웅기, 청천강, 동평양발전소 등이 주요 화력

발전소이다.

북한의 대형 수력발전소의 현황은 <표5>에 요약되어 있다.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주로

압록강 수계에 집중되어 있다. 압록강 수계에 위치한 대표적인 수력발전소는 수풍발전소,

운봉발전소, 허천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가 있다. 수풍발전소는 북한최대의 수력발전소로

서 일본에 의해 건설된 것이다. 1943년부터 1∼6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나 1947년 구 소

련이 4, 5호기를 철거해 감에 따라 현재의 발전 용량은 70만 kw이다. 압록강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발전량을 반씩 나누어 쓰고 있다. 운봉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건설한 발

전소로서 1970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였다. 총 40만 kw의 발전용량을 갖고 있으며, 발전량은

역시 중국과 반씩 나누어 쓰고 있다. 허천강발전소는 압록강 수계인 허천강에 유역변경식

으로 1936∼1940까지 일본이 건설한 것으로서 총발전 용량은 39.4만 kw이다. 부전강발전소

는 부전강을 동해쪽으로 유역변경시켜 만든 압록강 수계 최초의 발전소로 주로 흥남비료공

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6.25때 파괴 되었다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구 소련과 중

국의 지원으로 북되었으며, 총6개 발전소에 16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두만강 지류인 서두수 중류에 건설된 서두수 발전소는 중국의 원조로 건설된 발전소로서

1971년 1호기, 1972년 2호기가 완성되었다. 발전량은 중국과 반씩 나누어 쓰고 있다.

<표 5>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소 현황

12)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498호, pp. 9∼10.



명 칭 소 재 지 시 설 용 량 (k w )

수 풍 평북 삭주군 700,000

허천강 함남 허천군 394,000

장진강 함남 오로군 397,000

강계청년 자강 자강군 246,000

부전강 함남 신흥군 226,000

독로강 자강 만포시 90,000

부 령 함북 청진시 36,000

금강산 강원 퉁천군 14,000

천 마 평북 천마군 12,000

내중리 양강 풍산군 12,000

운 봉 자강 자성군 400,000

명 칭 소 재 지 시 설 용 량 (k w )

서두수 함북 청진시 420,000

어지돈 황북 봉산군 15,000

생 리 자강 동신군 8,000

연 풍 평남 안주군 5,000

덕 천 평남 덕천군 5,000

남 강 황북 신천군 10,000

태평만 평북 삭주군 190,000

태 천 평북 태천군 400,000

금강산 강원 안변군 810,000

위 원 자강 위원군 390,000

츨처: 「북한의 산업지리조사」 (국토통일원, 1989)

제3차계획 기간 동안에는 태천 제1발전소, 3월17일발전소, 예성강발전소 등이 건설되었으

며,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수력발전소에는 금강산발전소 (81만 kw 규모), 제2단계 태천발전

소 (200만 kw 규모), 금야강발전소 (13.5만 kw 규모) 등이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소의 건

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용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이므로 지금과 같이 침체된 북

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전력생산은 수력발전위주의 체계였으나, 수력발전의 계절적 불안정성과 막대한 수

력발전소 건설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1970년대 말부터 화력 우위의 전원개발정책으로 방향

을 전환하였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웅기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에 풍부하게 매

장되어 있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주요 화력발전소들은 주로 평양을 중심

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발전소는 1968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착공되어 1982년까지 계속 증설되었는데 현재 14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총 발전용량은



160만 kw이다. 주로 평안남도의 주요 공장기업소와 철도(전철)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평양화력발전소는 평양공업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북한최초의 화력발전소이

다. 총 발전능력은 50만kw이다. 동평양화력발전소는 평양시내의 주택용 전기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1992년 완공되었다. 증기와 온수는 동평양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급된다.

웅기발전소는 승리화학공장에 소요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유일의 중유발전소이다. 1974년과 1977년에 각각 10만 kw급 발전시설이 완비되어 총

발전용량은 20만 kw이다. 1994년 김정일은 함흥, 해주, 사리원에 각각 20만kw급, 나진·선

봉에 30∼50만kw급 중유발전소의 건설을 지시한 바 있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실질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실험용 원자력발전소 외에는 북한에는 아직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부터 KEDO사업이 시작되어 함경남도 신포시에 100만kw

급 2기를 2005∼2006년에 완공시킬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3.2.2. 철도

북한 운송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철도이다. 화물수송의 약 90% 여객운송

의 약 62%가 철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1998년

현재 5,214km 인데 그 중 79.2%인 4,132km가 전철화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 총연장 중 약

반정도가 일제시대에 건설된 것이어서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총연장의 95%정도가 단선

이다.

1998년 현재 북한은 기관차 1,1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제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증기

기관차, 수입한 디젤기관차가 일부 있으며 1961년부터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전기기관차가 주

종을 이루고 있다. 1998년 현재 객차는 967대, 화차는 19,123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는 부존자원인 석탄과 수력(전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운

송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객보다는 공업용 원자재, 농수산물운송을 전담하는 산업철도

의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망은 서해안지대를 잇는 경의선(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과 동

해안을 따라 부설된 원라선(원산∼흥남∼청진∼나진), 동서횡단철도인 평원선(평양∼원산)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북부내륙을 순환하는 북부순환선계(강계∼운봉∼혜

산∼무산)와 황해남북도를 순환하는 서부순환계(평산∼세포)가 있다. 현재 개성- 문산간 경

의선 복원공사가 남북간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경의선이 복원되면 남북경제협력도

경의선축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원라선을 남한

과 연결하는 작업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공업지구는 모두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북한의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철도노선의 장점은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과 5개 러

시아와 1개의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 2개의 對 중국노선과 1개의 對 러시아 노선만이

운행중이다. 신의주∼단동∼심양∼북경(T MGR, T CR)노선은 주 4회 여객운송이 이루어지

고 있고 남양∼도문∼목단강∼하얼빈∼대경∼만주리(T MR)노선은 청진항을 이용하는 중국

의 중계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두만강∼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T SR)



노선은 나진항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중계화물운송에 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철도가 광궤인 관계로 두만강역과 길주 사이에 혼합선이 건설되어 운행되고 있다. 북한- 러

시아간의 여객운송은 신의주∼단동∼바이칼∼시베리아∼모스크바노선이 주1회, 평양∼두만

강∼핫산∼하바로프스크∼시베리아∼바이칼∼모스크바 노선이 주 2회 운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철도의 선로용량(1일 최대운행횟수)을 보면 경의선 35회, 만포선 20회,

함경선 25∼30회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부선 140회, 중앙선 48회 등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속도는 평양∼북경간 여객열차가 63.4km/ h이고 그 밖의

함경선, 만포선, 평북선 등은 30∼40km/ h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서울- 부산

간 새마을호 106.7km/ h, 무궁화호 90km/ h, 통일호 83km/ h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수준이

다. 또한 철도는 대형, 장거리화물의 운송에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철도화물

평균운송거리는 197km로 남한의 243.6km에 못미치는 단거리 운송을 많이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철도는 북한의 운송체계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와

운영상의 문제로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북한의 철도 노선

출처: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사회연구소)와 「북한의 행정지도」(성지문화사, 1998년 9월)를 참조,

재구성

그러나 북한의 철도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어 남북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남한수출 상품의 운송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철도는 북한

내부의 운송비 뿐 아니라 남북간의 운송비 및 제3국과의 운송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철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남한의 직,

간접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이다. 단,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철도의 어느 부

분을 개보수하는가에 따라 운송비용의 구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남한기업의 북

한진출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의선 재연결공사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운송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

으로의 역수출을 위해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의 내수시

장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2.3. 도로

북한의 도로는 철도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

하다. 화물 운송의 약 7%, 여객운송의 약 37%만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다. 1998년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3,407km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682km이다. 1998

년 현재 남한의 도로 총연장이 86,990km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1,996km인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도로망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남

포, 평양∼순안, 평양∼개성, 평양∼원산, 원산∼고성의 다섯 개구간이 있으며, 평양∼회천

간 고속도로는 1989년 착공했으나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림

7>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도로가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로포장

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도로포장률은 70%에 가깝다.) 북한의 고

속도로는 평양∼개성구간을 제외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4차선 포장도로의 형태로서 남한

의 고속국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도로관리가 부실하여 도

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도로로 여행을 할 경우 과거에는 4∼5시간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2∼3일 소요된다고 한다. 고속도로의 38.9%만 아스팔트포장이며 나

머지는 콘크리트포장이다. 주행속도는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조차 우마차와 통행이 혼합되어 제대로 속

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사정이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부족한 가솔린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

해 도로개발이 어려웠고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이 크고 무거워서

철도운송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점도 북한의 도로개발을 지연시킨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이

다.

북한의 도로는 지역내 연결수단으로서 3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도농간

생필품운반, 관개공사, 발전소공사, 토양, 자재운반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철도와 내

륙수로가 없는 내륙지역에 한하여 장거리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도로는 동서간의 단절이 심한 편인데 북한의 한가운데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내려 동서간의 도로연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도로망체계는 전반적으

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다. 서부에는 도로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뻗어 서부의 주

요 도시들과 연계되어 있고 동부에는 원산을 중심으로 청진, 고성 등 해안 도시들이 연결되

어 있다. 남포∼평양∼원산간 고속도로가 동서간을 횡단하는 중심적인 도로축이다. 이외에

평양∼원산간 간선도로와 신의주∼온성간 북부횡단도로가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이다.

<그림 7> 북한의 도로망



출처 :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사회연구소)와 「북한의 행정지도」(성지문화사, 1998년 9

월)를 참조하여 재구성

북한의 도로망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제도로, 한반도- 러시아- 중국의 국경

순환 도로 등이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철도와 병행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러시아와는 1개 지점, 중국과는 6개 지점이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극도로 낙후된 북한의 도로사정은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로망은 북한 내부의 운송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2장에서

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표한 남한 기업들의 북한진출의욕이 특히 크게 저하

될 수 있다.

3.2.4. 항만

북한의 해상운송은 화물운송의 3%, 여객운송의 1%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낙후된 운송수

단이다. 북한의 해상운송이 낙후된 이유는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어 연안해운에 의한 유

기적인 운송이 불가능하며, 폐쇄정책으로 대외무역의 규모가 작고, 그나마 주 교역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는 육상운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말 현재 북한에는 8개의 무역항과 30여 개의 어항이 있다. 같은 시점, 남한에는 27

개의 무역항, 18개의 연안항, 460개의 어항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해운관련 사회간접

자본의 왜소함을 느낄 수 있다. 1998년 현재 항만하역능력은 북한이 3천5백1만톤 남한이 4

억1천6백2십5만톤으로 북한의 하역능력은 남한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의 무

역항의 대부분은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신형컨테이너선을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대접안능력도 1만∼2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항만시설이 노후화되

어 있고 항만내 화물처리장비도 북한내 제조품이 많아 고장이 잦다. 원료 수송 중심의 무

역으로 인해 일반잡화처리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선적 및 하역을 주로 인력에 의존

한다.

북한의 8개 무역항의 현황은 <표 6>과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나진항은 부동항

으로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산항 다음으로 긴 부두를 갖고 있으며 7,00천 톤급

4척과 1만 톤급 9척이 동시에 접안가능하다. 하역장비로는 5∼15톤 급 크레인 17대가 설치

되어 있다. 나진항은 러사아의 화물의 중계무역항으로도 쓰이고 있다.

선봉항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원유 전용항이다. 원유입하부두에는 3,263m의 해저 파

이프라인과 일정 계류 부표를 설치하여 25만 톤급의 유조선으로부터 승리화학공장으로 원유

를 직접 수송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455m의 원유제품출하부두는 5천 톤급 유조선을

2척 동시에 대고 가공된 원유를 공장에서 유조선까지 파이프로 직접 주입할 수 있다.

<표 6> 북한의 주요 무역항 현황

항구

하역

능력

(만톤)

접안

능력

(만톤)

수심

(m )

부두

연장

(m)

배후

산업
교통연계 비 고

청진
800

(300)*
2 9.7 2,138

청진 및

김책공단

북부순환철도,
나진∼새별 순환도로

만주의 환동해거점항,
동항: 수출입전용부두

서항: 김책제철소 전용

흥남
450

(320)
1

6.7∼

7.9
1,850

흥남공단,
화학공단

평라선, 동서양안의

연계선상에 위치

10톤 갠트리크레인 보유,
1960년 무역항 개항

나진
300

(110)
1.5 10 2,515

광산자원,
청진공단

북부순환철도,

나진∼새별 순환도로

1974년 무역항 개항

(소련의 대동남아 창구)
한반도 최북단 부동항

원산
170
(40)

1
6.7∼

7.9
2,520 원산공단

평라선,
평양∼원산∼고성

고속도로

1976년 무역항 개항,
군항으로 이용 중,
만경봉호 전용부두

남포
800

(300)
2 10 1,890

평양공단,
남포공단

평남선, 대동강주운,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의 관문,
전철롱 연결, 동항은

석탄부두

해주
240

(100)
1 7 1,350 시멘트공장

해주∼사리원 철도,
재령, 연안, 벽성

도로망

1974년 무역항 개항,
공장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시멘트 전용항

송림
160

(130)
1 10 700 금속공단

송림∼황주 철도 및

도로

1975년 무역항 개항,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광석전문처리항

선봉 200 20 15 -
정유공장,
석유화학,
발전소

북부순환철도,
나진∼새별 순환도로

북한최대의 원유전용항

* ( ) 안의 숫자는 실제 화물취급량



출처: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과 관리 기본구상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청진항은 1991년 나진, 선봉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면서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

다. 동항은 곡물과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서항은 김책제철소 전용부두로 철강과 성탄을 취

급한다. 5만 톤급 항남 기중기 16대, 10∼22톤급 항만 기중기 5대, 시간당 385톤 능력의

정광 상선기 2대와 150 톤급 양곡 상선대 1대가 있다. 곡물하역을 위한 살화물 크레인 2대,

사일로와 연결된 벨트 컨베이어 1세트를 갖추고 있다.



<그림 8> 북한의 주요 무역항과 배후 내륙교통망

출처: 「북한의 행정지도」(성지문화사, 1998년9월)를 참조하여 재구성

흥남항은 함흥공업지구의 관문항으로서 시멘트와 비료 등을 수출하고 암염, 인광석 등을

수입한다. 접안시설은 4개의 부두와 5개의 정박장으로 되어 있다. 일반화물 부두에는 10톤

급 크레인 8대가 있다. 살화물 부두에는 시멘트 수출을 위한 10톤 크레인 7대와 8톤 크레

인 1대, 곡물 하역을 위한 5톤 크레인 3대가 있다.

원래 軍港이었던 원산항은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하였지만 아직 商港으로서의 활동은 활

발하지 않다. 원산공업단지의 중화학공업과 인근 지하자원의 살화물 중심항구로 이용된다.

남포항은 평양의 관문항이자 중국의 청도, 천진 등과 연결되는 무역항이다.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인 평야공업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는 서해안 최대의 공업지구이다. 1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결빙되지만 항구가 폐쇄될 정도는 아니다. 남포항은 4개의 부두로 된 본항과

시멘트 전용부두, 석탄전용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선박 접안능력은 2.5만 톤이다.

해주항은 북한 최남단의 서해항으로 1973년 시멘트 전용항으로 개항하였다. 일부는 군항

과 인광석 수입항으로 쓰이고 있다. 10톤급 하역 크레인과 15톤급 해상 크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컨베이어 벨트가 시멘트 공장에 연결되어 있다.

송림항은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소의 지원항으로 생산된 철강류를 수출하고 철광

석과 유연탄을 수입한다. 3개의 부두가 있는데, 철강제품전용부두, 연안화물전용부두, 석유

전용부두로 되어 있다.

북한의 항만시설은 남북간의 운송비와 제3국으로의 운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낙후된 북한의 항만시설은 남한으로의 역수출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4. 1.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제2장에서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 크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단순무역은 아예 하지 않

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없

이 남북간의 단순무역 위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북한의 산업을 더욱 위축시켜 통일비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남북협력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경기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한내부의 산업시설 및 생산활동을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제조업 시설이 남한지역의 일

부에만 편중되어 통일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각종 정치

사회적 지역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없이 진행되는 남북

경협은 차라리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도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만 남한의

기업들이 실제로 북한에 직접투자를 하게 될 것이므로, 남북경협이 남한기업들의 북한에 대

한 활발한 직접투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다

음과 같은 부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은 남북간의 임금격차 (wS —

wN ), 북한에 생산설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KSN—KS ), 그리고 운송비 구조

(sNS·wN·DNS, sNF·wN·DNF , sSF·wS·DSF )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남북간의 임금격차가 클수록, 북한에 직접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설비비용이 작을

수록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익성이 높아진다. 대체로 운송비가 쌀수록 북

한에 대한 직접투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북간의 운송비가 싸질수록 북한의 내수시

장을 겨냥한 직접투자는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경제정책은 물론

이고 남북 실무회담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7> 남한기업의 북한직접투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기업유형

남북간

임금격차

(w S - wN )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에

따른

추가비용

(K S N - K S )

운송비

남북간의

운송비

북한

내부의

운송비

제3국과의

운송비

격차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 - (- ) (- )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 (- ) (- ) -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 - + - (- )

* 괄호 안의 부호는 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관적

으로 추정한 것이다. 첫째, 원자재나 부품을 남한에서 공급해야하는 경우 남북간의 운송비가

비쌀수록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북한에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가 약해질 것이다. 둘째, 원

자재나 부품의 일부를 북한이 공급하는 경우 남한으로의 역수출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공장을 북한에 지을 인센티브가 약해질 것이다. 셋째, 제3국과의 운송비가 비쌀수록 원유와

같이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원자재의 조달비용이 비싸지므로 이것 역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유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 본 북한의 산업실태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현황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세 가지 요인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

기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 정책제안

4.2.1. 남북간의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이론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유형을 막론하고 남한기업이 북한에 입지하고자 하

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간의 임금격차이다. 즉. 남한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저렴하게 유지되고 동시에 남한의 임금이 북한에 비해 충분히 높게 유

지되어야 남한기업들의 북한진출 의욕이 고취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입지하는 경우 북한당국이 노동력 공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명문화된 협정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북한에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노동시장

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경제주체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는 북한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북

한당국이 남한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기업들이 부담

해야하는 임금비용이 남한에 비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금강

산관광의 예를 통해 북한당국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고

있다. 임금과 노동력공급에 관한 협상의 세세한 부분은 개별기업들에게 맡겨두더라도 원칙

적인 큰 줄기는 정부차원에서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협상과정에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필수적이며 남한기업의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북한주민

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여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남한기업에 대한 노동력 제공에 북한당국이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북한에 대

한 투자환경조성에 관한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남한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남한의 임금은 대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도의 정책 수립은 가능할 것이다. (i) 조선족을 포함

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과다한 유입을 규제한다. (ii) 남한기업들이 중국 또는 동남아 지역

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제하고 북한지역으로 직접투자를 돌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2.2.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이론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유형을 막론하고 남한기업이 북한에 입지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시설설비비용이다.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남

한 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설비용 부담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제3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의 전력난은 발전시설의 노후와 석탄채광비용의 상승 및 저질석탄비중의 증가 등의 원

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가동을 위한 전용

발전설비를 따로 건설하든지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송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어떤 방식이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KEDO사업은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가 큰 지원사업

이라고 평가된다.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 우선 북한의 발전 설비의 개보수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여야한다. 북한의 화력발전 설비

는 독일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독일 측에서 북한의 화력발전시설의 개보수 지원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 상대적으로 남한에서 남아도는 중유와 북한의 지하자원 또는 농수산자원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방안이 실효

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내에 중유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

다.

(iii)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가 노후되어 있고 발전용량이 부족하므로,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

는 방안도 강구되어야한다. 발전소의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유를 사용하는 화



력발전소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자본으로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

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발전소의 위치는 남한기업들의 북한에서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

치므로 정부는 새로 지을 발전소의 위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을 염두에 둔 산업입지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iv ) 남한의 유휴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수기와 심야시간대의

남한의 유휴전력을 북한에 공급하여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송전시설을 건설해야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만 경제성

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현대아산재단이 발표한 개성일대의 서해안공단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전력공급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4.2.3. 운송비의 절감을 위한 정책

일반적으로 운송비는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7> 참조.)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운송비는 남북간의 운송비, 제3국으로의 운송비, 그리

고 북한내부에서의 운송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남북간의 운송비는 남한으로의 역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제3국으로의 운

송비는 수출기지를 북한에 건설하고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의 운송비는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북한의 운송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어떤 종류의 사회간접자본에 어

떻게 투자되는가에 따라 남한기업의 북한입지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운송관련 사회간접자본은 크게 철도, 도로와 같은 내륙운송 사회간접자본과 항만과 같은

해상운송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공항과 같은 항공운송 사회간접자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내륙운송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와 도로에 대한 투자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철도

와 도로에 대한 투자효과는 투자가 어느 부분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북한

내부의 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는데 자금이 주로 투자된다면 이는 북한내부에서의 운송비용

이 절감시키고 북한의 시장권역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남한기업들의 북한진출 의욕이 가장 크게 고취될 것이다. 둘째, 자금이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남한과 연결시키는데 투자된다면 이는 남북간의 운송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문산- 장단 구간의 경의선 복원은 무엇보다 남북간

의 운송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투자는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자금이 북한

의 철도를 중국횡단철도(T CR), 몽고횡단철도(T MGR), 시베리아횡단철도(T SR), 만주횡단철

도(T MR) 등과 연결선을 개수 확충하는데 투자된다면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제3국으로의

운송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남한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최장기에 있어서는 북한의 철도망 전반을 확장 보수하는 공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단기

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부족과 여타 비경제적 제약요인들 때문에 북한의 철도에 대한 투자

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 투자순위는 이것이 남한기업의 북한입

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남

북간의 연결작업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결망 확충에 재원이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철도연장은 남한보다 1.3배정도 길지만 95%이상

이 단선이며 선로용량이나 표준속도에 있어서도 남한에 크게 뒤쳐져 있다. 철도운송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철도망의 전면적인 보수와 복선화가 추진

되어야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에 입지하는 남한의 기업들은 주로 남한으로 역수출하

거나 제3국으로의 수출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일 것이다. 북한으로의 진출을 고

려하고 있는 기업들 중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정부는

BOT 방식의 민간투자유치, 국제금융기관의 융자알선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내부의 철

도망을 개보수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철도를 보조하는 지역내 교통수단의 개념인 북한의 도로망 사정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도로 총연장도 남한의 약 27%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약 8%정도만이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로망을 정비하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능한 사업은 개성∼평양∼순안간 고속도로를 남한과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복원사업과 거의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서해안 축의 운송비가 동해안 쪽에 비해 저렴

해지므로, 이미 평양 남포를 중심으로 한 북한내부의 산업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중앙고속도로와 원

산∼고성간 고속도로를 잇는 공사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 코스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나아가 원산과 청진, 나진, 선봉을

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공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남북간의 운송비용과 제3국과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효과

가 있다. 특히, 서해안의 항만시설은 중국의 남부해안 지역, 동남아시아, 중동 등과의 운송

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동해안의 항만시설은 미주대륙, 일본과의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만 시설의 확충은 남한으로의 역수출을 위해 또는 일본, 미주대륙

또는 동남아로의 수출을 위해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남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러나 항만시설의 확충은 북한내부의 운송비 절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북한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북한에 진출하고자하는 남한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해북부에 위치한 선봉, 나진, 청진항은 일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중계무역항으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항구들

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운송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유인에 민감한 영

향을 미치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방식과 순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고

려하고 있는 남한기업들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운송관련 사회간접투자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2.4. 공업단지조성 정책

사회간접자본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

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북한의 전력난을 피하는 자구책으로 공업단지 전용 발전소를 건



설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들로부터 전력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이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와의 연결되어 있으면서 항만 시설과 접해 있거나 근접해 있는 지역에 공단을 입지시킨

다면, 앞에서 논의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의 걸림돌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다.

공업단지의 조성이 사화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책이기는 하지만, 공단의 입

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산업시설의 지역편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입지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강하므로 특정지

역에 산업시설이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남한기업의 북한입지를 유도하

는 정책을 쓸 경우에는 공업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의 해소라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산업시설이 서울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 집중된 결과 서울 경기지역의 극심한 혼잡과 공해문제는 물론이고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같

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업단지의 입지선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단기적인 최적입지와 장기적인 최적입지가 다

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22일 현대아산재단은 개성직할시 일대에 거대한 서해안공

단 경제특구를 개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성직할시는 휴전선과 접해 있

으며 평양시와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철도로는 경의선상에 놓여 있으며 서해와도 접

해있다. 남북간의 경의선이 복원되면 개성은 더욱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며 인천

항을 관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더구나 남한과 바로 접해 있기 때

문에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주어진

제반 제약요건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개성은 남한기업을 유치할 공업단지가 들어서는데 매

우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개성은 최적의 입지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성일대에 조성하면 산

업의 지역집중 문제가 확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상 개성

직할시는 경기도와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개

성직할시에 대규모 공단조성을 조성하는 것은 서울 경기지역의 산업시설 및 인구의 집중과

밀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 더욱이 경의선이 남북간에 연결되면 평양 남

포지역과 개성일대에 경제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초 남한에서 경부고속

도로를 건설하자 산업시설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커지고 남한사회의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예견되는 북한내부의 산업의 지역집중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판 지역갈등

의 불씨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을 유도하면서 북한내부의 산업의 지역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정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해안 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KEDO사업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을 확보하고 경원선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남한과 연결시키고 보수하여 동해안지역의 경제활동을 활성

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및 미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위

치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개발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당히 고르



게 분포되어 있는 북한의 기존공업지구에 재투자하여 매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한기업들의 입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작업도 산업의 과도한 지역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공업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은 새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4.2.5. 투자재원의 조달 정책

이상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북한에 진출하는 민간기업들의 몫이라 쳐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떠

안아야할 부담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워낙 낙후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는 이

와 같은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재원의 많은 부분은 세금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홍보의 내용은 첫째, 통일 이전에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남한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북한산업의 경쟁력이 남한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통일 이후 북한산업은

결국 붕괴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업인구의 부양 및 북한지역에 대한

재개발 비용을 결국 남한의 주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여

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투자와 통일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기피하고자하는 일부

계층에서는 통일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층에

대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론적 설득보다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분단비용의 크기를 부각시켜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국공채 발행에 의한 재원 마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세에

의한 재원마련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서 자금은 당장 사용하고 다만 조세의 시점을 미

래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의 일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BOT 방식으로 조

달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건설된 사

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용료를 회수하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재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을 수출하여 그 수

익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을 잘 중재하여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하루속히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W orld Bank, Asia

Development Bank, International Bank of Regional Development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대출을 받는 길도 열릴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배상금협상이 성사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분석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산업입지의 측면에서 남북

경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모형이 갖는 가장 큰 한계

점 중의 하나는 지역적 특수성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원자

재로 쓰이는 상품들의 생산지가 특정한 위치에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지역별로 인구

밀도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 하천, 표고, 도로의 분포 등의 지리적 차이가 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깊이 있게 분석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

세한 북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공위성의 시잔자료를 GIS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여기에 기초한 보다 정확한

입지선정의 모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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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남북의 경제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

북한, 중국을 연결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회계제도라는 관점에서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적 회계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

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회계규정의 비교를 위하여 우선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을

살펴보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계환경의 차이가 규제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

개방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회계기준(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회계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정을 재무

회계의 기본구조, 재무제표의 종류 및 체계,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인식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본시장의 발달과 개방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는 차이

가 있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의 차이가 중국에서는 좁혀졌으나 북한은

아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제는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계획경제라는 틀 속에서 회계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관련하여 회계규제는 중국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회계에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자본에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회계는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이는 북한 회계의 특징이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통제의 요소가 약간 남아 있으나 자본

주의 회계모형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개방이 진행되면, 회계 규정에서 이자

와 소유주지분(이익의 분배 포함) 그리고 사채와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에서 상당

한 변화와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의 경우 재무제표의 이용자를

이해관계집단으로 확산하고 그에 따른 정보의 창출과 보고가 강조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개방과 더불어 외화환산에 대한 정교한 규정과 환산과정에서의 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

한 규정이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회계규정(특히, 대내 기

업규정)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북한과 중국의 회계

기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는 좀더 많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근거하여 북한회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

정뿐만 아니라 실제 회계가 수행되는 회계순환과정과 실무의 사례나 예규를 통하여 회계를

이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산업별로 북한과 중국의 회계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새천년 들어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격랑을 맞고 있다. 50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대 변

화를 보였고,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공동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형성하였

다. 6.15선언의 제4조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의 내용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

계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을

한 후 이를 중국과 유럽의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투자 및 무역의 형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한 및 대중국 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함과 함께 한국, 북

한, 중국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중국의

모델이다. 중국의 개방모델을 기초로 북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

이다. 이처럼 한국, 북한, 중국과 관련된 동북아 무역환경의 변화라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모델로서 중국 모델의 선택가능성으로 볼 때, 남북경협과 관련한 회계규제에 대

한 연구에 있어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북

한의 개방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회계제도의 비교 검토뿐만 아니라 차후의 경제협력과정과

대북 교섭에 있어서도 한국, 북한 및 중국의 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요

구된다.

1.2 연구의 배경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즉 회계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회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활동의 결과와 기업의 상태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

라서 회계는 전통적으로 공통의 이해 가능한 수단인 화폐액으로 정보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계가 가진 의사소통의 방법은 회계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회계시스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대외적인 국제환경과 대내적

인 거시 및 미시환경을 들 수 있다. 현재 각국이 처한 회계환경에 있어서 대외적 요인인 국

제환경은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박범호, 오준환, 1999). 각국은 국제자

본시장의 발달에 맞추어 자신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시장에서의 투자와 자금조달을 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국가간 회계보고를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회계시스템을 변화시켜

야 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대내적인 거시적 환경은 회계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제적 환경, 정치 법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은 개별국가가 처해있는 경제의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가치개념,

이윤에 대한 개념 등의 차이가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사회 문화적 환경은 회계시

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의미한다. Hofstede는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

원을 구분하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회계와 사회 문화적 관계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 Gray는 Hofstede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회계시스템을 연계시키면서 사회 문화적 환경이

회계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2) 국가별 회계시스템을 이러한 차원에 따라 구분하

는 노력을 기울였다(L. H. Radebargh , S . J . Gray , 1993). 정치와 법률시스템도 회계시스템

에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 및 행정제도도 회계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성문법체계와 보호법체계 등은 회계시스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내적인 미시적 환경은 기업의 소유형태와 활동, 자본시장과 금융제도, 조세제도, 회계규

정, 회계전문영역, 회계교육과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사적 소유형태 및 주식회사제도 등의

발달한 국가들은 공적 소유 기업이 발달한 국가와 회계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차

이를 내게 한다. 기업자금의 조달 방법과 자본시장도 회계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나 회계관

련 규정의 엄격성 및 세밀성도 회계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회계전문가, 회계교육,

회계연구의 체계는 회계시스템의 형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국가간 회계시스템의 차이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회계시스

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한국, 북한, 중국은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

제화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시스템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시스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회계제도를 예측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중국의 회계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회계시스템과 환경요인

거시적 환경

국제환경

회계시스템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대내적 환경은 회계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북한과 중국의 회계시스템은 거시적 및 미시적 환

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개방의 정도가 다른 북한과 중국의

회계시스템을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한국의 회계시스템과 비교하여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회계환경하의 회계시스템을 비교함은 물론 북한의 개방이라는 거

시적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회계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재산의 인

1) Hofstede(1984)가 구분한 네 가지 사회문화적 차원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권력이원성, 불확실

성 회피도, 남성지향, 여성지향이다.
2) Gray (1988)는 회계실무 및 회계사상으로부터 전문성·관리통제, 통일성·유연성, 보수주의·

낙관주의, 비밀성·투명성이라는 4개 차원의 회계가치를 도출하였다.



정 정도가 낮은 북한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살펴보아 기업의 대북

투자에 있어서 회계시스템의 영향 및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환경의 차이가 나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시스템을 비교해보고, 추후 예측되는

북한의 개방에 따른 북한 회계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

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개방에 따른 한국, 북한, 중국의 개별적인 무역뿐

만 아니라 연계무역이 발달할 것을 상정해볼 때, 새로운 동북아 무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하

여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시스템 현황과 변화를 예측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자본거래를 위한 외국인투자제도하에서의 회계제도

의 현황과 변화에 따른 예측이 요구된다. 이는 북한과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의 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투자(특히, 북한에의 투자) 후의 회계환경의 변화를 예

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

1.3 연구의 목적 및 공헌

최근의 한국, 북한, 중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방은 남북

간 및 한국과 중국간의 개별적인 무역 및 투자에서 한국, 북한, 중국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북한, 중국에서의 규제(특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회계분야도 이에 포함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개방의 모델로 중국의 개방모델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북한의 투자 및 무역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중

국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에 있어서 중국의 모델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중국의 대내적 회계제도와 외국인투자가들에 적용되는 대외적 회

계제도의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 및 대외에 적용되는 회계제도

를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 북한, 중국의 자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상호 비교하여 차이

를 알아본다. 둘째, 대내적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

도가 차이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계환경에 차이가 있

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이 회계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경영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한 투자기업의 회계시스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북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북한의 현재 제도에 대

한 이해뿐 아니라 북한의 회계제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

제도변화의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큰 중국과 북한의 회계제도를 비교하여 북한 회계제도의

변화방향을 가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정부의 대북한 교섭에 있어서 기

초자료가 될 수 있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과 같은 대북한 교섭에 있어서 한

국과 북한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4 연구의 범위

국가간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회계의 환경과 관련된 분야(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회계정보의 산출(회계제도로서 기록과 보고)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조세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야별 연구에 있어서 한국, 북한, 중국은 이념체제의 차이라

는 거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의 환경, 기록과 보고, 조세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 회계환경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한국과 중국 및 북한의 회계환경 차이에 따른 회계제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이었

다(최순희,2000).

회계정보의 산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국의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제도와 비

교 연구한 것들(최순희, 2000; 김학열, 1996; 박무현, 1996; 최상문, 1995 등)이 있으며 북한

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분석한 연구는 합작투자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소

개한 연구(최상문, 1994)가 있다.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북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조세정책, 법적·제도적 정비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유한, 1998; 문준호, 1999; 이계한, 1994; 제성호, 1996;

임강숙, 2000 등).

이처럼 회계제도의 비교에 있어서 회계환경, 회계정보의 산출, 조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을 전체로 조망하는 대내적 회계제도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의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회계제도로서 기록과 보고와

관련된 회계규제 부분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를 한국의 기

업회계기준 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한 회계제도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산출분야, 특히 회계기준에 초점을

두어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와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제도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환경인 한국과 중국

및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기준을

살펴본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적

회계기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회계제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론과 한계를 기술한다.

2. 한국의 대북한 및 대중국 무역 및 투자

2.1 남북교역과 투자

2.1.1 한국과 북한의 남북경협 정책

한국정부의 남북교역은 1988년 10월 대북경제 개방조치 를 통해 허용되기 시작한 이후,

이듬해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을 제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2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 1993년의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남북경협은 일시 중단되었

다.

그러나 1993년 한국은 통일방안에 화해·협력 단계를 명시하고, 남북간의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

의 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마련되자, 정부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의 단계

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1994.11.8.) 를 발표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 O) 체계가 출범하자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기 위하여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1995.5.3.) 를 개정하여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

하였다.

북한의 남북경협정책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대외경제정

책은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1984)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90년대의 3개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정권 수립 후 1984년의 합영법 개정까지를 합영법이전 시기라 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의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중심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역 국

가들이었다. 그후 1970년대 데탕트 분위기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

라 점차 서방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서방진출은 외자문제, 국제수지의 악

화,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3)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수출기반을 확대하

는 경제정책이 중요하였다(오병훈, 1994).1980년대 북한은 국내의 경제적 요구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대외경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4년 9월 8일 합작회사

운영법(합영법) 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합영법 시행세칙(1985) , 합영회사소득세법과 동세

칙(1985) , 그리고 외국인소득세법(1985)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합영법 제정초기에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최수영, 1994) 1986년에서야 실행되었고,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선진기술의 도입과 자본의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4)

3) 1970년 북한은 서방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무역수지의 악

화로 인해 외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현재 북한이 서방에 대한 채무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발생된 것이다.
4) 최초의 합영사업은 1986년 프랑스의 건설회사와 이루어졌다. 합영법 시행이후 일본, 프랑스,

덴마크, 중국, 호주, 독일의 투자로 130여개의 합영기업이 생겨났다. 이중 122개가 일본과의 합

영기업이었는데, 대부분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투자한 것이었다.



<표 1>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령 체계

외국인 투자법(1999 개정)

합영법

(1999 개정)

합작법

(1999 개정)

외국인기업법

(1999 개정)

외국인투자은행법

(1999 개정)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1999 개정)

시행규정

(1995 개정)

시행규정

(1995)

시행규정

(1994)

시행규정

(1994) -외국인출입 규정(1993)

-외국인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

(1994)

-자유무역항 규정(1994)

-외국인체류 및 거주 규정(1994)

-세관규정(1995)

-중계짐인대자대리 업무 규정(1995)

-건물양도 및 저당 규정(199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규정(1996)

-가공무역 규정(1996)

-광고 규정(1996)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 규정(1996)

-국경검역 규정(1996)

-청부건설 규정(1996)

-관광 규정(1996)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1996)

-화폐유통 규정(1996)

-중계무역 규정(1996)

-경계통행검사 규정(1996)

-자동차등록 규정(1996)

-가격 규정(1996)

-기업소관리운영 규정(1996)

-통계 규정(1999 개정)

-가내편의봉사업 규정(1997)

-조선원대부 규정(1997)

-국내투자기업창설 및 운영규정

(1997)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규정(1996.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규정

(1999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노동 규정

(1999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 규정

(1995)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 규정

(1996)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 규정

(1996)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 규정

(1996)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시행규정

(1994)

*출처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http:/ /www.kotra.or.kr/main/ info/ nk/ law/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이다. 1990년대

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합영법을 대폭 개정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한 새

로운 90년대식 합영·합작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후 북한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규를 계속 정비하여 왔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관렵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특히, 1999년에 관련 법을 새롭게 개정하

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한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시행하

고 있는 법령은 <표 1>과 같다.

2.1.2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

대북 투자와 관련된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은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공동개발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이후, 남북경협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해졌다. 1995년

에 남북한 최초의 합작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가 (주)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의 투자로

가동되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2000년 8월 현재 39개 협력사업자와 18개 협력사업이 승인을

받았다.5)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의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형태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그리고 외국인기업의 세 종류로 나

누어진다. 합영기업은 외국인과 북한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며 경영에 있어서는 공동경

영의 형태를 갖는 기업이다. 합작기업은 투자와 배분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나 경영은 북한측

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외국인은 투자와 이익에 대한 배분에 참가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이

두 형태는 외국인 뿐 아니라 북한도 기업경영과 출자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반면, 외국인기

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현재는 나진-선봉지대)에 한정되어 허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이 전액

출자하여 외국인이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이다. 대북한투자 기업형태별 주요 내용은 <표 2>

와 같다.

2.2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한국은 대중국 수교이후 중국에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총투자 건수와 금액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 통일부, 남북교류현황, 2000년 5월, http:/ / www .unikorea.go.kr/



<표 2> 대북투자 기업형태별 주요내용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지역 모든 지역 모든 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나진- 선봉)

경영조직 및

의사결정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사회에서 결정

사안에 따라서는

만장일치제 혹은

⅔찬성제

공동투자- 공동분배

경영은 북한측 필요시는

비상설 공동협의기구와

경영협의 가능

규정 없음

분배
이익 공동(출자 비율) 공동(계약 조건) 단독(외국투자가)

손실 공동(출자 비율) 단독(경영자) 단독(외국투자가)

출자비율 당사자간 합의 결정 출자 지분 개념 없음 외국인 100%

투자기한
10년.

특정부문 연장가능
계약에 의함 계약에 의함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국내거래는

합영자재상사,
무역기관, 여타

합영- 합작회사를

통해 가능

규정 없음(외국기자재

수입시 국가승인필요)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만

가능

고용-
해고

현지인 노동기관을 통함 규정 없음 노동기관과 계약 적용

외국인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보험 북한보험을 원칙 규정 없음 북한보험기관으로 제한

소득세

25%(나선지대 14%),
이윤 발생후 3년 면제,
연장가능

법인 정한데에 따름

(합영기업과 같을 것으로

추측)

14%, 이윤발행후 3년

면제, 2년
연장가능(50% 면제)

관세 수입 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 관세 면제

회계세무감독 재정검열원 재정은행기관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

*출처: 「대북 투자를 위한 실무가이드」, 현대경제연구원, 1997.

<표 3> 한국의 대중국투자현황(연도말 현황) 단위:건, 만불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수 2,229 2,959 3,582 3,824 4,254

금액 192,582 276,149 339,473 402,558 433,333

*자료원: KOT RA 해외투자현황, 총투자 기준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로 북한과 같이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구분

되며 대체적인 운영형태는 북한과 비슷하다. 그러나 각 기업의 세부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북한과 중국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과 중국의 투자기업형태별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를 비교하어 보면 중국의 경우 출자에 대한 부분이

북한보다 세밀히 규정되어 있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투자당사자들간의 오

해의 소지를 없애고 추후에 기업경영과 청산시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조직이나

투자기간 등과 같은 조건들은 북한과 중국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북



한이 추후 개방을 가속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할 경우 중국의 모델

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별 비교

북 한 중 국

합

영

기

업

경영조직,
의사결정

이사회, 사안에 따라 만장일치제 또는

⅔찬성

이사회, 사안에 따라 만장일치제 또는

⅔찬성

출자 지분 당사자와 합의 결정 외자 최저 비율 25%

이윤 분배 출자비율에 의해 분배 출자비율에 의해 분배

투자 기한 10년이내, 특정부문 연장가능 10∼30년, 특정 부문 30년이상

합

작

기

업

조직 형태

공동투자, 공동배분. 북한경영

외자측은 필요시 북한측과 비상설 공

동협의기구를 통한 경영협의 가능

중국내 법인으로 등록, 비법인(위원회)형식

가능, 합작계약 만료후 자산소유권 중국측에

이양(외자측은 장기신용수출의 형태)

투자분야-
출자방식

수출제품, 선진기술제정, 관광 및

서비스분야 투자가능

선진기술투자, 국제시장경쟁력 높은

제품생산시 우대

외국측은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

특허 및 재산을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출자

투자제한분야 있음,
선진기술, 수출부문 우대, 중국측은 현물

출자(토지, 건물, 노무)하나 평가가 어려움.
출자 비율 개념 없음.

이윤 분배

투자몫의 상환과 이윤 분배는 합작제

품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시 다른 방법

도 가능

계약에 따라 분배.
고정자산은 정부 중국측에 귀속, 외국측

은 기한내에 투자 자본 회수 가능

합작 기한 계약에 의함, 필요시 연장
계약에 의함

필요시 연장(최장 50년)

외

국

인

기

업

설립 요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국한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충족: 첨단기술, 수출품 생

산, 세계적 수준의 생산 제품

지역 제한 조항 없음

다음 조건중 최소한 1가지 충족: 선진기

술-신제품 개발, 에너지 절약, 수입대체

부문, 생산제품의 50%이상 수출

출자 방식 외국측 단독 출자 외국측 단독 출자

투자 기간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출자 자금

불입 기간

전액출자시 6개월내 전액납입

분할납입시 2년내(첫납입은 90일내

15%이상) 납입, 감자불가

영업 허가후 30일 이내 등록 자본 15%
이상 납입, 3년내 전액 불입. 감자 불가.

*출처: 「대북투자를 위한 실무가이드」, 현대경제연구원, 1997를 근거로 일부분 수정

3. 한국 , 북한 , 중국의 회계기준

여기에서는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각각 살펴본다. 회계는

회계환경의 산물이므로 회계환경의 차이는 회계제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대외개방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를 살펴보아 기본적인 회계제도의 틀을 살펴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과 북한,

중국의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의 목적, 일반원칙, 재무제표, 재무제표 요소별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회계기록과 관련된 장부조직과 기록 부분은 특이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룬다.



3.1 한국의 회계기준

3.1.1 회계제도의 변천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사개송도치부법 이라는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19세기말 개

발의 물결과 함께 서양의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었다. 해방후 미국의 영향아래 자본주의 경

제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맞는 회계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가 건국 초기부터 도입되고 발전되었다. 미군정청은 관재령을 통하여 재정보고의무를 규제

화하였다. 그후 1953년 이후에 단행된 세제개혁과 세법의 개정 등은 회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회계원칙은 기업회계원칙 과 재무제표규칙 의 제정(1958)으로부터 구체화 되기 시작했

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62년에 이르러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증빙제도가 신설되고 상법

에서 재무제표 작성범위가 구체화되었다. 1960년대의 경제발전은 회계제도의 발전을 가져왔

고, 이에 따라 회계기준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이 공포(1974)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규정으로 기업회계원칙

과 재무제표규칙 을 개정(1976)하였다.

계속되는 경제성장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 모두

적용될 기업회계기준 을 제정(1981)하게 되었다. 이후 건설업회계처리기준 , 연결재무제표

기준 등과 같은 부수적인 기업회계기준 등이 제정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 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기에 이르렀다(박창래, 1991; 하정수, 1996). 특히, 1998년의 경제위

기 이후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에 따라 정보제공의 노력에 의하여 기업회계기

준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노력과

재무회계의 개념구조를 형성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3.1.2 재무회계의 기본구조

1) 회계의 목적

한국에서의 회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및 잠재적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투자자와 채권자 등이 배당이

나 이자 또는 자금회수 등과 관련하여 기업실체로부터 받게 될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

실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주주들에 대한 수탁책임을 이행한 성과와 회계

책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국의 재무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데에 회계의 기본적 기능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계에서 수탁책임에 관련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주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경영자의 행동을 감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 재무회계의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의 항목들에 대한 질적 특성에 대한 규정은 재무제표 요소들의 작성방침을 규정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 신뢰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가능성의 요소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해석을 위한 비교가능성이 요구된다.

그 외에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요소로 자산, 부채, 자

본을 들고 있고 손익계산서의 요소로서 수익, 비용, 이익(또는 손실)을 들고 있다. 한국의 재

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이익(또는 손실)은 주요 경영활동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

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과 손실은 각각 이득(gain )과 손실(loss )은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재무제표의 요소의 분류를 볼 때 경영성과를 주요 경영활동과 부수

적인 거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무제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환경에 있는 회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6)으로 국가계획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회계에서의 재무제표와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3.1.3 재무제표의 종류 및 체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정하고 있다. 부속명세서는 잉여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의 명세서로 되어있다. 그 외에도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결합재무제

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규정상 해당기업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재무제표는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양식은 보고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차대조표의 경우 계정식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보고에 있어서 평가계정을 해당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보고하는 형식의 요약식 대차대조표도 인정된다.

대차대조표 적용원칙은 자산, 부채, 자본과 그 각각의 세부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구분

표시의 원칙,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들간에 상계(相計)하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

에서 제외하지 못하는 총액주의 원칙을 채택한다. 그외에도 유동자산(부채)과 고정자산(부

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대차대조표 보고시 항목의 배열은 유

동성배열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미결산계정과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있어서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이 어려울 경우 발생주의를 따른다. 수익과 비용의 표시도 대차대조표에서와 마찬가지

로 총액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손익의 보고는 보고식으로 하며 이익의 형태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산업의 특성에 따라 매출총손익을 생략할 수 있다.

3.1.4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인식

6)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요소를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고 성

과와 관련하여 이익, 비용 그리고 자본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에

서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의 배분, 포괄적 이익, 수익, 비용, 이득, 손실

의 요소들을 재무제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1) 자산의 회계처리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에 둔 것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원칙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여 평

가하며, 교환·현물출자 증여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자산의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취득을 위하여 차입된 자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취득원가에서 벗어나 자산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한다. 즉, 유가증권의 경우에

는 시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순실현가

능가액이 장부가 이하일 때에는 감액하도록 하여 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주

식의 경우 시장성 있는 주식은 시가법을,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저가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나 출자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채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목적일 경우에는 취득원가 기

준을 사용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부가와 액면가와의 차

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기준

에 의해 평가하며 감가상각(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합리성을 요구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상

대적으로 다양성이 적은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 부채의 회계처리

부채의 평가금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부채는

미래에 기업이 부담할 자원의 유출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미래의 부담시점이 장기이어서

화폐의 시간가치 문제가 제기되는 수가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의 유

동부채의 경우에는 명목가액을 부채액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장기일 경우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이자)의 개념을 부채의

평가시 도입하고 있다.

미래의 사건발생 여부에 따라 부채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채무의 경우에는 발생이 확

실하고 금액이 추정가능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사원의 퇴직과 관련된 퇴직급여충당

금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년말 전임직원의 일시퇴직시 지급할 상당액이 적

립되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다.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하여 이자

금액을 명확히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액법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당사자간의 합의 등

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등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이

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당기의 손익에 포함시킨다.

외화자산·부채는 화폐성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의 현행환율을 적용하고 비화폐성 자

산·부채는 취득(혹은 부담)시점의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외화자산·부채의 환

산손익은 영업외 손익에 포함시킨다. 다만, 해외지점 등의 경우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의

환율,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산손익은 해외사업환산 차·대로 처리하여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항목에 포함시킨다.

3 ) 소유주지분의 회계처리

한국은 소유주지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결과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

금을 분리한다. 한국에서의 소유주지분의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되며 미확정(미실현)된 성격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을 두고 있다.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와 관련되어 미확정된 성격의 거래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

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익(손실), 해외사업환산대(차)가 있다.

자본조정은 계정의 성격에 따라 일정기간(3년) 혹은 배당실시 등에 따라 상각하며 직접법으

로 회계처리한다.

4)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한다. 수익의 실현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인도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용매출, 용역 및 예약매출은 구매자의 구입의사표시나 진행기

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할부매출의 경우 할부액에 포함된 이자는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발생시점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파

악한다.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

지급할 것이지만 당기에 인식되어야 할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하고 부채성충당금에 적립한다

(예, 퇴직급여충당금).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영업비용에 포

함시킨다. 특별손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으로 포괄주의적 관점에서 손익

에 포함시킨다. 한국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포괄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

나 전기손익수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시킨다.

3.2. 북한의 회계기준

3.2.1. 북한회계의 발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에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기업회

계는 명문화된 회계규칙을 집행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

의 경제체제하에서 회계는 부기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북한의 회계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하에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회계는 곳곳에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농업협동화 설립초기에 단식부기의 일종인 약식

부기와 간이식 부기가 협동농장에서 사용되었다. 약식부기는 현금과 예금을 제외한 모든 거

래에 대하여 현물거래계산에만 사용한다. 간이식부기는 약식부기의 발전된 형태로서, 계시

(계정과목)와 복식기입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부기계산형태로서 복식

부기를 도입하기 전에 이용되었다(김병호, 2000,7).

복식부기는 재산(자산)과 자금원천의 변동을 종합계산장부(총계정원장)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부기계산으로, 모든 경영재산을 기록하며 재산의 변동뿐만 아니라 그 자금원천의 변

동과 손익의 발생 등을 연결시켜 기입하는 부기계산의 방법이다. 이는 남한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와 정의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기관 및 기업소에서는 모

두 복식부기를 이용하고 있다(한인구, 1993).

북한에서의 부기계산7)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북한의 부기계산은 국가계획위원

회 중앙통계국과 재정성에 의한 방법론적 지도에 따르게 되어있어 정부기관에서 통일된 회

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에서의 회계제도가 각 기업별로 여러 가지의 방법상의 선

택여지가 있는 것에 반하여, 북한에서는 중앙통제에 의하여 산업별로 단일한 회계처리 방법

이 강조된다. 이것은 다양한 회계방법을 자본가들이 이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보는 사회주

의적 시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3.2.2. 북한회계의 일반원칙

1) 회계의 목적

북한의 회계제도는 중국의 개혁전 회계제도 체계와 유사하다. 북한의 부기(회계)의 목적은

모든 기관 및 기업소에서 국가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게 하며, 각 경영단위의 재산상태와 그 운용을 경상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재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북한의 부기계산 목적은 기관 및 기업소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통제와 중

앙의 경제정책의 관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북한은 회계를 사회주의 경제단위들에서의

활동을 화폐적으로 평가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국가거시경제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

다.

북한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지배로 말미암아 부기가 전

국가적인 유일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법적 통일도 기하지 못하고 있다 8)라고 주

장하면서 회계방법의 통일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의 부기계산 방법은 단순화되어 있고, 회

계처리 방법도 통일되어 있다.

2 ) 북한회계 정보의 특성과 재무제표 요소

북한에서의 회계정보의 특성은 회계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성, 대중성, 객관성,

과학성, 통일성(기업간 비교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성이란 노동당 경제정책에 따라 거시경제를 관리하면서 회계를 노동당 정책시행과 정

부의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회계는 노동당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당 정책의 실현이 북한회계의 최상위 질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대중화

는 북한의 재정부기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즉, 북한회계

는 회계의 군중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회계계산을 대중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는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노동자를 회계

7) 북한에서의 부기라는 용어는 한국에서의 용어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는

회계기록의 형태를 말하며 회계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창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부

기를 회계의 한 분야(기록기법)로 간주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부기를 회계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

는 북한에서는 회계를 정보의 창출이라는 기능보다는 정확한 계산을 통한 국가거시관리를 위한 수단

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용어상 회계와 부기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8) 「경제사전」, 북한사회교육원 발행, 1986.



정보 이용자로 하여 회계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과학성은 국가거시경제관리를 위하여 세

분화된 회계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객관성은 부기계산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성은 국가의 회계정책에 따라 통일적인 회계처리를 함으

로서 기업과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구현하고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평가가 가

능하도록 한다.

북한에서의 재무제표 요소는 재산(자산), 자금원천, 수입, 원가, 그리고 기업소이윤이 있다.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의 재무제표 요소와 다른 것으로 부채와 소유주지분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북한에서는 부채를 재산(자산)의 원천에 포함시켜 자금의 원천으로 파악한다. 북한에

서는 소유구조가 국영이나 집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소유주 지분에 대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요소 중 재산은 기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한 자원으로 남한의 자산과 같은 개념이

다. 자금의 원천은 기업소의 재산(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로부터의 자금항목과 부채로 구성된다. 수입은 한국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물을 생

산 판매한 대가를 말한다. 원가는 한국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품생산

원가(공장원가)와 공장원가에 유통비를 포함한 완전원가로 그 개념이 나누어진다. 손익계산

은 총수입에서 완전원가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수입에서 원가를 차감한 기업소이윤은 국가

예산에 납부되는 부분인 중앙집중적 순소득과 기업소 자체로 남겨 쓰는 기업소 기금으로 나

누어 배분된다.

3.2.3.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성

1) 재무제표의 종류

부기결산서 또는 재정부기결산서는 결산기간(월, 분기, 연간) 동안의 공장 및 기업의 자금

구성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회계보고서(재정문건)로 재무제표

에 해당한다. 재정부기결산은 일정한 기간의 기업소 재정계획수행정형과 재정상태를 파악하

고 검토 심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장 및 기업에서는 부기결산서에 대한 검토분석사업을

통해 경영활동의 재정적 성과와 그 질적 상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세운다. 즉,

재무제표는 계획대비 성과평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된다.

북한의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재정계획의 수행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부

기결산보고표(재정상태표와 재정계획수행표)가 있고, 재정계획수행과 재정활동의 구체적 측

면들을 보여주는 재정부기결산분석표(자금보장 및 이용표시지표)가 있다. 그외에 생산비와

원가표시지표, 생산ㆍ판매이윤지표, 이윤분배 및 국가납부지표, 사업비용표시지표, 사업비용

표시지표, 기본투자 결산서, 항목별 자금결산표 등 21종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부기결산보고표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재정계획의 수행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재정상태표와 재정계획수행표로 구성된다. 이는 한국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소의 재정상태를 경영자금의 두 측면인 재산(자산)과 자금원천을 상호

관련시켜서 보여주는 보고서로 과거에는 정부대조표라고 불렀다. 재정계획수행표는 기업소

의 재정계획의 수행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과 결산을 대조하는 표라 할 수 있으며, 분

기별로 작성된다.

재정상태표는 회기말에 작성하는 결산재정상태표와 신규로 작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의 최

초 상태를 표시하는 계시재정상태표로 나누어 진다. 결산재정상태표는 결산기간에 따라 월



재정상태표, 분기 및 상반년 재정상태표, 연간재정상태표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기

초의 재정상태를 함께 반영하며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재정상태표의 왼쪽면을 재산면(경영재산)이라고 하며, 오른쪽면을 원천면(해당 재산의 형성

원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면과 원천면의 항목은 ㈎고정재산과 그에 대한 자금원천

(고정기금), ㈏유동재산과 그에 대한 자금원천(이익금), ㈐특별기금 및 특정자금수입과 그 이

용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른 기금회계적 성격을 갖는다.

재정부기결산분석표는 재정계획수행과 재정활동의 구체적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에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최종적인 재정적 결과를 이

익과 손실로 나누어 표시하는 계산표이다. 재정부기결산분석표의 내용과 형식, 작성절차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같지 않다. 재정부기 결산서의 작성목적은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정도

와 거기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밝히며 다음 결산기간에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찾아내기 위해 작성된다.

품종별 생산 및 판매계획 대 실적표 또는 수매 또는 판매계획 대 실적표는 제조기업소에

서의 예산생산 및 판매와 실적생산과 판매를 비교하는 표이다. 그리고 수매 및 판매계획 대

실적표는 상기업소에서 수매 및 판매계획과 실적과를 비교하는 표이다. 이러한 표는 재무회

계적인 성격의 보고서라기보다는 관리회계적인 성격이 보고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회계의

목적인 통제라는 측면과 회계의 대중성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회계보고를 통하여 경영성

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품종별 원가계획 대 실적표는 계획된 제조원가와 실제 발생된 제조원가와를 비교하는 표

이다. 한국에서의 제조원가명세서에 해당한다. 한국의 제조원가명세서가 실제로 제품을 제

조하는데 발생된 비용을 계산한 것에 반하여,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설정한 원가계획과 비교

하여 통제를 위하여 작성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 재무제표의 특성

북한에서 부기는 적용분야에 따라 기업부기, 기관부기, 가계부기로 구분된다. 기업부기에

는 공업부기, 농업부기, 운수부기, 상업부기, 체신부기 등이 있으며, 기관부기에는 예산기관

부기, 은행기관부기 등이 있다. 계산방식에 따라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의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원천을 대비하는데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원천

을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며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주지분을 따로 분리하여 기

록하지 않고 재산(자산)의 분류별로 그에 대한 원천을 기록한다. 재정계획수행표는 계획과

결과를 대비하여 보고하는데 이는 통제부분이 강조된 사회주의 회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

이다.

재정부기결산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 그리고 작성절차는 기업의

성격 및 산업에 따라 다르다. 생산 및 판매계획 대 실적표와 원가 대 실적표는 모두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통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표이다.

3.2.4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 인식

1) 자산의 회계처리

북한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대신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재산은 고정재산과 유동재



산으로 구분하며, 재산의 원천은 정부교부금 및 부채로 이루어진다.

유동재산은 한번의 생산순환과정에서 완전히 투입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를 전부 이전시키는 생산재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1영업순환주기 개념에

의하여 유동재산(자산)과 고정재산(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나 중

국의 구분기준과 차이가 있다. 유동재산은 실제구입원가나 생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

며, 외화로 평가된 유동재산은 국내화폐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정재산은 비교적 오랜기간 현물형태를 유지하면서 생산순환과정에서 생산적 또는 비생

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산이다. 고정재산의 평가는 실제취득원가(시초가격)로 평가하는 것

이 원칙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재산의 재생산비용이나 재평가시의 가격수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고정재산의 가격은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지출의 변동을 반영하

는가에 따라 시초가격과 복구가격, 고정재산의 물리적 마멸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완전가격

과 잔여가격, 고정재산관리를 잘 하였는가에 따라 장부상 잔여가격과 실제적 잔여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재산의 실제적 평가에서는 완전시초가격, 잔여시초가격, 완전복구가격, 잔

여복구가격의 네 가지 지표가 적용된다.9) 고정재산은 평가된 금액으로 고정재산대장에 등록

되며, 재정상태표에 반영된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은 재생산과정에서 마모되어 새로운 생산

물에 이전된 고정재산의 가치부분을 보상ㆍ축적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단

순 재생산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10) 고정재산의 재평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개별 기업

별로 하지 않는다.

2 ) 자금의 원천 회계처리

자금의 원천은 국가로부터의 자금원천과 부채가 있다. 국가로부터의 자금원천은 유동재산

과 고정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이다.

북한에서의 부채의 구분은 지불기한에 따른 분류와 조달된 부채가 어떠한 재산과 관련 있

는가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지불기한에 따른 분류는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누어

진다. 단기부채는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보통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이고, 장기부채는 1년 이상의 기간에 갚을 부채를 말한다. 부채가 어떤 대상과 관련

되어 있는가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는 원료, 연료, 자재와 같은

유동성 물품의 구입비용과 관련된 부채로 주로 단기부채가 된다. 반면 고정부채는 주로 장

기부채가 된다. 북한회계에서는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화폐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반적으로 부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즉,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

래지불액의 현재가치 할인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 소유주지분 회계처리

9)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이란 그것이 건설 또는 받아들인 시기의 재생산조건에 의하여 평가된 가

격을 말하며, 복구가격은 고정재산의 재생산 조건의 변동에 따르는 노동지출의 변동을 고려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가격은 기능과정에서 물리적 마멸에 의한 기능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을 말하며, 잔여가격은 기능과정에서 고정재산의 물리적 마멸에 따르는 기능상 감소

를 고려한 가격을 말한다.
10) 북한에서는 정률법 같은 가속상각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품가격을 높이고 노동착취의 근거

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비난한다.



북한은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경제체제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회계에 있어서 자

본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자본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만 사용된다.11)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대부금

(부채) 이외의 모든 재산의 원천은 모두 국가에서 교부한 국고교부금(국가투자자금)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소유주지분에 대한 회계는 국고교부금에 대한 회계와 이윤의 기업소배분

인 기업소기금이 주요 대상이 되며, 이익의 배분으로서의 개념만이 존재한다.

4 ) 수익과 원가 및 이익의 회계처리

수익은 생산물의 판매대가와 벌금, 위약금, 연체료 수입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익은

인식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인식된다. 이는 대부분의 회계제도에서 채택하는 발생주의와 차

이가 있다.

북한에서의 원가는 일정한 생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과 노동보수의 화

폐적 평가액으로 정의한다. 원가는 지출된 비용의 포괄범위에 따라 공장원가(생산비)와 완전

원가(유통비 포함)로 분류되고, 계산의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로 나누어

진다. 또한 계산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계획원가와 실적원가로 나누어진다.12)

총원가(또는 판매원가)는 제품생산과 판매에 대한 총지출로서, 생산원가에 판매비를 합하

여 이루어진다. 판매비는 생산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

로 제품의 질을 생산될 당시의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판매

비는 생산과정에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판매과정에 지출되는 유통비용이기 때문에 본질

적으로 생산비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유통과정을 생산과정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유통비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생산비지출로 계산된다.

기업소이윤(이익)은 제품판매수입에서 생산물원가를 공제한 것으로서 기업소순소득이라고

도 한다. 기업소순소득은 국가예산에 납부되는 부분(중앙집중적순소득)과 자체로 남겨쓰는

부분(기업소기금)으로 나누어 분배된다. 기업소기금은 독립채산제 기업소가 이윤계획을 수행

하였을 때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여 생산의 확대와 기술발전, 문화 및 후생사업에 쓰도록 하

는 우대기금의 한 형태이다.

3.3 중국의 회계기준

3.3.1 회계제도의 변천

중국의 회계제도의 변화도 정치, 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중국의 회계제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1978년의 대외개방 방침이다. 따라서 회계제도의 변천도 개방 이

11) 북한에서는 자본을 자본주의하에서 임금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낳는 가

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공장원가는 생산원가와 같으며 완전원가는 유통비까지가 포함된 것이며, 총원가는 생산물자

체에 지출되는 비용의 총액이다. 계획원가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들과 예정된 지출규모 및 예

산서에 기초하여 계산한 원가로 사전원가이며, 실적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 또는 일정한

작업수행을 위해 기업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으로 사후원가이다. 계획원가는 실적원가와 비교

되며 발생된 차이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하게 된다.



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외 개방이전 중국의 회계는 정치 경제적인 사건의 영향이 컸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 수행, 대약진운동, 제1차 경제조정, 문화혁명 등을 들

수 있다(하정수, 1996).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53∼1957)을 수립하면서 중국은 경제

제도를 공급제에서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이전의 통일 수입, 통일 지출,

실적보고, 실적결산의 형태에서 벗어나 통일된 회계기준체제가 형성되어 각 독립채산 기업

별로 성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과목과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되

었다. 이에 따라 1950년 關於草擬 會計制度 라는 정무원의 훈령이 발표되고, 중공업소속기

업통일회계제도 가 동년에 발표되어 회계제도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후 국영기업통일회

계보표격식(1951) 과 국영기업통일회계과목(1951) 을 제정하였다.

대약진운동(1958∼1960)은 재무회계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에는 도입

된 소련식 회계의 문제점 보완과 이전 시기에 대한 반동으로 회계 및 재무감독을 간소화하

거나 축소하게 된다. 그러나 국무원은 국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계산 공작의 규정(1961) 을

정하여 종합적인 회계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전국회계공작회의의 정황에 관한 보고(1962) 에

서는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약진운동기의 회계경시를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1963

년 회계직무직전시행조례 를 공포하였다(제1차 경제조정). 반면, 문화혁명기에는 회계를 국

민경제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공구로 보아 회계제도는 폐지되게 되었고 회계직능이 전면적으

로 부인되었다.

본격적인 대외개방이 시행되면서 1963년의 시행조례 를 수정하여 회계직원 직전조례

(1978) 를 공포하여 회계직원에게 미시적 입장뿐 아니라 거시적 입장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1978년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여 계획제도 변경, 변동가격제 도입, 감가상각기금의

유보, 경제책임제 등을 도입하였다. 1980년대초 일부 국영기업에 대해 법인세제도(1983)가

도입되었다. 198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영기업조정자

산감가상각시행조례(1985) , 회계검사잠정규정(1955) 등이 제정되고 회계검사조례 가 개정

(1986) 되었으며 그후 회계검사법(1988)이 제정되었다. 1986년에는 향진기업에 대한 회계제

도가 정비되었다.

1990년대 초 경제개혁의 발전에 따라 회계제도의 개혁이 중요시되었다(김백란, 1999). 이

에 따라 1991년에는 회계개혁강요 를 제시하고 1992년에는 회계제도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

다. 1992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회계제도 와 주식제 실험기업회계제도 가 공포되었으며,

기업회계준칙 , 기업재무통칙 , 그리고 업종별 회계제도 가 공표되었다. 1993년에는 등록

회계사법 이 공포되었고, 1985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을 개정하였다.

1998년 국무원은 이전의 주식제 실험기업회계제도 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식유한기업회

계제도 를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기업회계준칙을 더욱 구체화하여 9개의 구체

회계준칙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중국의 기업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3.3.2 기업회계의 기본구조

1) 회계의 목적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중국의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회계실

무를 통일(표준)화하며, 회계정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의 목적을 국가의 거시경제 통제의 요구에 부응하며,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경영자에게 내부적 경영관리를 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재무회계의 목적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요소로 국가전체적 의사결정과 경영자

의 관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거시적이며 관리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이해를 위한 정보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른 회계환경 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 재무회계의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요소

중국에서의 일반원칙에는 질적 특성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공시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일반원칙은 진실성(신뢰성)원칙, 규정준수의 원칙, 계속성의 원

칙, 적시성의 원칙이 있다. 이외에도 현금주의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발생주의 원칙,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계산을 위한 신중성의 원칙, 취득원가주의, 수익거

래와 자본거래의 구분 원칙이 있다. 공시에 있어서의 확실·명료성, 충분성, 그리고 완전공

시의 원칙이 있다. 그 외에 회계의 가정으로서 경제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화폐측정,

회계기간의 가정을 들고 있다.

중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기간

은 1년이지만 회계연도의 시작을 기업이 임의로 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회

계연도가 국가의 재정계획의 회계연도와 일치할 필요가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계획경제

적 전통이 남아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재무상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이며,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수입, 비용,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자산과 부채는 한

국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소유주권익은 한국의 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주

의 체제에서 기업회계에 자본의 개념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기업 생산물의

판매 대가를 의미한다. 이윤은 이익과 손실로 구분된다. 이윤(이익과 손실)은 기업의 영업활

동의 결과로서 영업손익(영업수익에 원가, 기간비용, 거래세를 차감하여 계산), 순투자이익

(외부투자 수익에서 투자손실 차감), 순영업외이익(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 차감)으로 구

성된다.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익을 수입으로 이익을 이윤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에서 용

어상 차이가 있다.

3.3.3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종류

중국의 재무제표는 총괄자산부채표, 손익표, 재무상황변동표(또는 현금유량표), 재무제표

주석, 그리고 재무정황설명표로 이루어져있다. 총괄자산부채표는 특정일의 기업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표로서 한국의 대차대조표와 큰 차이가 없다. 손익표는 회계연도내의 기업의 영업

결과를 나타내는 표로 한국의 손익계산서와 그 개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익은 영업이익,

순투자이익, 영업외이익으로 구분된다.

재무상황변동표는 운전자본의 원천과 운용 및 그의 변화를 반영하는 표로 한국의 과거 기



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던 재무상태변동표과 그 개념이 같다. 재무상황변동표는 운전자본의

원천과 운용으로 구분된다. 원천은 다시 이윤원천과 기타원천으로 구분되고 운용도 이윤 분

배(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한국의 이익잉여금처분과는 다르다)와 기타

운용으로 나누어진다. 기업은 또한 재무상태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금유량표를 작성

할 수 있는데 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현금흐름표와 같은

개념이다. 그 외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정황설명표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주석

과 부속명세서들과 비슷한 개념이다.

연결재무제표는 타회사에 50%이상 투자하였거나 피투자회사의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작성한다. 연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피투자회사는 연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보고시 비연결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함께 보고 되어야 한다.

2 ) 재무제표양식과 체계

중국에서 대차대조표를 직전연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정식으로 작성한다. 대차대조표

는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전연도의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내용

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당년도의 구분을 기준으로 전연도의 내용을 수정하여 비교식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항목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되며 매월, 분기별로 당월분과 당년도 누계액(회기초에서

보고일까지의 누계), 그리고 전연도 누계를 비교하여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 순

투자이익, 순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황변동표는 순운전자본의 원천과 운용을 대비하여 표시하여 계산하고 이를 운전자

본구성항목(유동자산·부채)의 증감을 표시하여 검증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황변동

표는 간접법(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영업활동에서의 운전자본의 조달을 계산)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연말금액만을 표시한다.

장부기록을 위한 통화는 중국의 인민폐를 사용한다. 주요 업무가 외환으로 이루어져 기능

통화가 인민폐가 아닌 경우 외환으로 장부기록을 할 수 있으나 재무제표는 인민폐로 환산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은 복식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기록과 보고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나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중국어와 병행하

여 소수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4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 인식

1) 자산의 회계처리

자산은 경제적 자원으로 화폐로 측정가능하며 기업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둔 재화와 권리

로 정의하고 있다. 자산은 유동자산, 장기투자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된다. 유동과 고정자산의 구분기준은 1년 혹은 1영업주기 중 긴 것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이는 한국과 북한에서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

현금과 예금 및 수취채권은 실제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을 설정한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단기투자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며 計劃原價(planned cost로 標準原價와 같은 개념)

나 定額原價(norm cost )가 정해진 경우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정규적으로 반영한다. 재고자



산의 사용에 따른 평가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이동평균, 총평균), 개별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재고실사를 통한 감모손실은 차감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장기투자자산은 1년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투자로 나누어진다. 주식

에의 투자와 기타투자는 상황에 따라 원가법과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채권에의 투자는 지불

금액(원가)으로 기록하고 할인과 할증은 만기일까지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할증과 할인액

의 상각방법을 기업회계준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유형고정자산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금액이 미리 정한 가격 이상이며 사용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금액이 일정액 이

상일 때만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고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취득

을 위한 차입이자와 관련비용이 원가에 포함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같은 자산의 현

재시가에 증여받은 자산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액을 하여 평가한다. 감가상각은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아 가속상각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은 취득자산의 경우 실제구입가, 투자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확인된 가액이나 계

약가격, 자가개발의 경우 실제 개별비용으로 평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며

직접법으로 보고한다. 이연자산은 당기에 인식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창업비, 임대자산의 수

선 및 개량비 등이 포함된다. 이연자산은 일정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순액으로 보고

한다.

2 ) 부채의 회계처리

부채는 미래에 재화와 용역으로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의무로서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되며,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 또는

1영업주기 중 긴 것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유동부채는 실제 발생액을 부채액으로 하며, 부채

가 발생했지만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추정을 하여 회계처리 하고 실제 지불

시에 지불액과의 차이를 수정한다.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 사채, 장기외상매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장기차입금은 실제발생액

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한다. 사채를 할인(할증) 발행했을 경우 발행차

금은 사채와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사채의 기간동안 상각하여 사채의 이자에서 조정하도록하

여 이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장기 외상매입금은 자산이나 설비의 구입에 대해 장기간 지

불하는 것으로 실제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장기간 지급할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에 의한 이

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회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부

(사채의 할인·할증의 경우)에서만 이자요소를 고려하고 장기 외상매입에 대하여는 이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의 회계제도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회계환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완벽하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 소유주 지분 (소유주 권익)의 회계처리

소유주지분은 기업의 순자산으로 소유주의 몫을 의미한다. 소유주 지분에는 투입자본, 자

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미분배이윤으로 구분된다. 투입자본은 실제투자금액을 기록하며, 주식

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의 액면금액을 자본금으로 기록한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정부투자액으로 기록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자산재평가 차액, 자산수증익 등으

로 구성된다. 이익잉여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보된 이익으로 실제 설정 금액을 기록한

다. 미분배이윤은 배당되지 않았거나 미래 배당을 위한 적립을 의미한다. 미처리손실이 있을

경우 소유주지분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기록한다.

4 )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의 회계처리

수익은 재화의 판매, 기본적 영업활동, 그리고 영업외활동에 의한 재무적 유입으로 정의된

다.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 장기계약(노동·용역 포함)의 경우 완성기

준이나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의 경우 영업수익의 차감항

목으로 기록한다.

비용은 생산과 영업과정에서 발생된 지출을 의미한다. 비용의 인식은 수익·비용대응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현금

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비용 중 직접비는 생산원가와 영업원가에 직접 인식하고, 간접비용은

특정기준에 따라 생산원가와 영업원가에 배분한다. 일반관리비는 경영관리, 재무비용, 판매

를 위한 상품의 구입비, 판매비로 구성되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재무비용이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원가는 월별

로 계산하며 원가계산방법이 일단 선택되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과

원가의 계산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定額原價나 계획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할

경우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월말에 취득원가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과거

의 계획경제체제의 관리적 목적에 의한 회계처리의 전통을 유지하는 회계시스템을 개방경제

하의 재무회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영업이익, 순투자이익, 그리고 영업외이익으로 구분된다. 영

업이익은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관리비, 제

품판매세 및 부가액을 차감하여 판매이윤을 계산한다. 판매이윤에 기타업무이윤(순액으로

기타업무 수입에 비용을 뺀 것이며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업외수익·비용과는 다름)

을 더한 후 관리비용과 재무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이익에 순투자수익

을 더한 후 영업외이익(영업외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차감)을 더하여 이윤총액을 계산한

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재무비용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회계에서는 재무비용을 영

업외 비용항목에 포함시키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재무비용을 영업수익 계산항목에 포함시

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은 분리되었다는 분리

이론13)을 받아들이는 데 반하여 중국은 자금의 조달비용을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

4.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

4.1.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기준

13) 자금의 조달과 운용은 분리되었다는 이론은 투자와 자금조달 결정이 분리되었다는 구분이론

에서 나타나고 있다(T . E . Copeland and J . F . Weston, 1983).



4.1.1.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기준의 변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진

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부기

계산규정이 없었다. 북한은 정무원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1995.12)과 외

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1996.7)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합영법 및 동시행세칙 , 합작법 및 동시행규정 , 외국인

기업법 및 시행규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1992) 등에 산발적으로 명시되었

던 회계처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은 북한내

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된다.14)

4.1.2.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의 기본구조

1) 회계의 목적

북한회계에서는 회계라는 용어대신 부기계산이라 칭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부기계산을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상태의 변동이나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가치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 과정이다 라고 정의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부기계산 목적은 기업의 화폐자금 조성, 분배, 이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의 통일

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 으로 정하고 있다. 부기계산의 목적을 볼

때,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 기업에 대한 규정과 달리 자금의 조성과 배분이라는 자본과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 재무정보의 특성 및 재무제표의 요소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의 기본원칙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원칙으

로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여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 부

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절차준수원칙,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

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분원칙, 부기계산연

도 내에서 부기계산방법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계속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의 기본원칙은 유용성보다는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경

영성과의 명확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북한과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투자배분(세금포함)관계를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기하여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회계에서는 부기계산연도(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외국

인기업을 창업한 해의 부기계산연도는 기업창업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청산하는 해

의 부기계산연도는 1월1일부터 청산일 까지가 회계기간이 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요소는 재산, 부채, 자본, 수입, 지출로 나누어진다. 자

본이 존재하는 것은 북한의 대내 규정과 차이가 있다. 부기결산서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조

14)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선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이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조선원으로 작성하며, 결산을 외화로 하게 될 경우에

는 해당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교환 및 결제시세(환율)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 을

함께 기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1.3.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종류

북한의 외국인기업법 시행세칙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해야

하며, 분기 및 연간재정부기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표 등이 재정부기결

산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에서는 부기결

산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표로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에서는 기업소득세 납부시에 재정부기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

비 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계산표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부공시용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게 되며, 그외 내부보고용이나 기본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부속명세서

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감가

상각금계산표 등을 작성해야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 재무제표 양식과 체계

북한회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활동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기결산

을 하게 된다. 부기결산은 월, 분기, 연간 등의 기간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유동고일람표를, 분기 및 연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기계산의 순위설정(배열법)과 계산자리(계정항목)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하게 된다. 부기

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 계산자리(재산, 채무, 자본)와 손익계산표 계산자리(수입, 지출)가

포함된다. 재산, 채무, 자본은 재정상태표에 반영되며, 수입과 지출은 손익계산표에 반영된

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면으로 나누어 작성되는 균형표이

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하

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는 종합계산자리원가의 부기계산자리잔고(총계정원장의 잔

액)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하게 된다. 북한의 재정상태표

는 대내 기업에서의 작성원리와 큰 차이가 있다. 대내 기업에서는 경영재산과 자금원천을

상호 관련시켜 작성되는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재정상태표는 재산, 부채, 자본으로 구

성되며, 재산은 다시 유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산재산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부채

는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로, 자본은 등록자본금과 기금, 이윤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동안의 경영활동 결과를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계산하여 최



종적인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손익계산표는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구성된다. 수입은 제품

판매수입, 건설물인도수입, 기타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품판매대금이 입금되었거나 받

아야 할 금액으로 인식된다. 지출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지출로 나뉘어진다.

4.1.4. 재무제표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인식

1) 재산 (자산)의 회계처리

재산은 유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구성된다. 유동재산은 구입 및 저장,

생산 및 판매, 결제 단계에 있는 재산들로 분류된다. 고정재산은 유형 고정재산과 무형 고정

재산으로 구성되며 투자재산은 1년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유가증권, 채권, 전불비용(선급비

용) 등으로 구성된다. 연상재산은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등으

로 구성된다.

북한회계에서 재산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한다. 북한회계에서 유동재

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물자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물자재

산15)의 구입가격은 취득가액만으로 평가하며, 물자구입경비를 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물

자재산의 사용시 취득가격 또는 평균가격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개별법과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자재산은 유동자산 성격의 물자와 고정

자산 성격의 물자로 나누어지며 구분기준은 1년이다(최상문, 1994).

북한회계에서 고정재산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고정재산의 감

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정재산에 대한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미리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리고 투자재산이나 연상재산에 대한 별도의 평가규정은 없다.

2 ) 부채의 회계처리

북한회계에서 부채는 단기채무와 장기채무로 구성된다. 단기채무는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고, 상환기일이 1년이상인 채무는 장기채무로 분류되며 부채의 평가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이 없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은행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입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자인식

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다. 사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계정과목에 포함되고 있어 사채의 발행

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자, 할인 할증관련 기준)은 없다.

3 ) 소유주지분의 회계처리

북한회계에서 소유주지분은 등록자본금과 기금, 이윤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등록자본금은

한국에서의 자본금에 해당한다. 북한회계에서의 기금은 예비기금과 각종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이익잉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예비기금은 한국에서의 이익준비

금과 그 개념이 유사하며, 각종기금은 한국에서의 기타법정적립금과 그 성격이 같다고 하겠

다.

등록자본금은 화폐와 현물로 투자할 수 있다. 등록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출자하는 북한화폐를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외

15) 물자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 물자 등을 말하

며, 한국에서의 원재료, 반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의미를 갖는다.



국인투자가의 외국화폐를 북한화폐로 환산한다. 북한회계에서 등록자본금의 출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

으며, 투자금액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따라 결정

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출자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의 감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기금은 법정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예비기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의 성격인 각종기금으로 구

성된다. 예비기금은 해마다 결산이윤의 일부를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적립하

게 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충당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합영기업

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

요한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북한에서의 이윤은 당해연도의 유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처리하지 못한 이윤은 당해연

도 이윤에서 분배 처분된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이윤으로 계산한다.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연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 수익과 비용의 인식

북한에서의 수익은 제품판매수입, 건설물인도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 수익인식방법

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물인도수입, 기타수입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의 수익인

식은 일반적으로 제품판매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받아야 할 금액으로 평가된다. 수익인식 방

법으로 제품판매수입은 제품별 판매량에 제품별 실제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할부

판매는 구분하여 따로 계산한다. 주문판매는 제품을 출하하였을 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한 때, 견본판매(시용판매)는 당사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주문했을 때, 예약판매는 받은 예약금 가운데서 인도한 것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할부판매는

회수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판매수입으로 인식하게 된다. 건설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완공된 건설물을 당사자에게 인도한 것만 건설수입으로 인식한다.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경

우에는 건설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입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규정에

는 당해연도의 진행수익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건설은 진행기준에 의하

여 인식하다고 할 수 있고 당기건설의 경우에도 완성기준보다 인도기준을 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발생된 수입이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포함되는

데 이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북한회계에서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원가를 의미하며, 원가는 일정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과 노동보수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어 원가에

생산원가와 유통비가 포함된다. 북한회계에서의 지출(비용)은 판매원가와 기타지출로 나누어

진다.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원가 또는 건설공사진행원가로 계산한다. 원가항목과 항

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

루어지는 지출을 말한다.



4.2.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

4.2.1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의 발전과정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계제도는 1979년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비가 이

루어졌다.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기업)에 대한 회계업무를 위하여 중회합자경영기업

법(1979),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1980),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83) 등의

관련법규를 정비하였다. 이후 자본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

(1985) 를 제정 공포하였고 공업과 관광업의 실시규칙을 제정하였다. 중회합자경영기업회계

제도 는 자본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회계제도 의 모태가 되었

다. 이후 중외합자경영공업기업 회계과목과 회계보표(1985) 가 제정되다.

개방정책의 계속적인 실행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회계환경이 바뀌게 되어

외국투자 기업회계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었다. 1992년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

인기업 등의 모든 외국투자기업에게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이하,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 외상투자기업 회계과목과 회계보표,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재무

관리규정 이 제정된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제도가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1992년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 이 제정되고 이룰 세부적으로 규정한 업종별회

계제도 와 업정별 재무제도 가 제정되면서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제도에 변화가 있게 된다.

기업회계준칙 에 의한 회계제도는 중국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기업에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 와 외국

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을 수정 보완하였으며(1993), 1994년 외화관리체제의 개혁에 따른 보

충규정들을 발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기

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2.2 회계의 목적 및 일반원칙

1) 회계의 목적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에서는 회계제도의 제정목적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계기능을 강화

하고 외상기업과 투자자의 법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투자

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시스템을 규제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유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목

적으로 회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내의 회계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개발, 회계

실무의 통일,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외상기업에 대한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회계제도를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는 중국

에 진출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2 )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외국기업의 회계는 중국의 법과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장부는 발생된 거래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거래를 반영한

장부를 유지하면서 올바르고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은 월, 분기, 연간의 회계기간을 두어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는 1월 1

일에서 12월 31일로 고정시키고 있다.

회계처리의 원칙으로는 위의 기간개념이외에 발생주의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취득

원가주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계속성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

국의 기업회계준칙 에도 포함된 것들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요소로는 자산, 부채, 투자인권익, 원가와 비용, 수익, 이익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한국의 기준이나 중국의 기업회계준칙 과도 커

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항목의 구분은 중국의 기업회계준칙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2.3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종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황변동표, 이윤분배표와

주석이 포함된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중국의 기업회계준칙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인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에서는 정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이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보다 늦게 제정되어 더

욱 최신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50%이상 투자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배분표가 포

함된다. 그런데 사업의 본질상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기관의 허가를 얻

어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재무제

표는 모회사의 재무제표와 함께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화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윤분배표는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는 연말의 공식환율로 환산하며 이중 인민폐를 외화로 환산한

경우 원래의 인민폐금액으로 기록한다. 출자금의 경우에는 인민폐로 출자한 경우는 인민폐

로 기록하고 외화출자금은 최초의 납입시의 공식환율로 환산한다. 손익계산서는 외화로 표

시된 수익과 비용을 가중평균 환율에 의하여 환산되며 인민폐거래는 원래의 금액을 기록한

다. 이윤분배표에 포함된 전기손익수정과 전기 미처분이익은 전년도말 공식환율로 환산한다.

환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무제표상의 차이는 외화환산차이로하여 관련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공시한다. 재무제표는 분기별과 연차로 작성되어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 재무제표의 양식과 회계의 체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장부기록은 복식부기제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민폐나 외환으로 계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정을 기록하는 통화는 일단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회계에 사용되는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는 원시서류와 회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회계장

부는 분개장, 총계정원장, 그리고 보조원장으로 구성되도록 장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합작파트너 각각이 세금을 내는 경우 합작경영기업은 각 파트너별로 개별적인 관련장부

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통으로 소유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공유부분에 대한 결합회계



장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실체의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월, 분기, 연차별로 계정식으로 작성되며 전년도말과 보고기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식으로 작성된다. 손익계산서는 월, 분기, 연차별로 보고식으로 작성되며 보고기

간의 금액, 당년도 누적액, 전년도 누적액이 비교식으로 함께보고된다. 재무상황변동표는 연

도별로 보고되며 운전자본의 원천과 운용을 간접법으로 작성 보고된다.

4.2.4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손익인식

1) 자산의 회계처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에서 자산은 유동자산, 장기투자, 고정자산 및 건설중인자산,

무형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금, 유가증

권, 수취채권 등으로 세분된다. 유동자산의 구분이 1년인 것은 기업회계준칙 에서 1년 혹은

1영업주기중 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금과 은행현금의 경우 각각의 분

개장을 유지하며 여러 통화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분개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원가로 기록하고 관련 배당 및 이자 그리고 처분 및 상환과 관련된 손익은 영업

외 손익에서 처리한다. 수취채권과 선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이내에서 설정하며 대손

의 회계처리는 기말에 충당금의 부족분만을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취

득원가로 기록하며 자가취득의 경우는 원가로, 기부취득의 경우는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計劃原價나 定額原價로 재고자산을 회계처리 할 경우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재고의 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의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 평균법(총

평균, 이동평균), 후입선출법 혹은 뱃취(batch )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법

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장기투자자산은 다른 회사에의 투자, 1년 이상의 현금 및 유무형자산 그리고 주식에의 투

자자산을 의미한다. 주식, 사채, 타회사 출자의 경우에는 원가로 기록한다. 사채에의 투자는

액면가와 투자액의 차이인 할인과 할증액은 만기까지 정액법 혹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

도록 하여 유효이자율법이 허용된다. 투자된 유 무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와 감정가의 차이는

이연투자손익으로 기록하고 매기 균등액 상각하여 영업외 손익에 포함시킨다. 타기업에 대

한 출자나 주식취득은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25%이상 투자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지분법을 사용하며 50%이상 투자시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가로 평가한다. 리스자산은 금융리스는 소

유권 이전시까지 구분하여 기록하고 운영리스의 경우는 비망기록 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는

다.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고 적당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속상각법도 인정되는데 정액법의 배법이나 연수합계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

어 정율법은 허가되지 않는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고정자산도 1년에 1회이상 정규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야하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치변화

는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중인자산은 건설비를 원가에 포함시키고 완성되면 고정

자산으로 포함시켜 감가상각한다.

무형 및 기타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 사용개시이전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무형자산은

원가로 기록하며 무형자산을 출자한 경우에는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이나 인정된 가격으로

기록한다. 무형자산은 수익창출기간, 수익창출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10년 내에 정액



법으로 직접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영업개시전의 비용은 5년내에 균등액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연투자손실은 투자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의 차이에 의한 손실로 투자기간이나 10

년내의 기간에 균등액으로 상각한다.

2 ) 부채의 회계처리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부채, 그리고 기타부채로 나눈다.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1년으로 자산에서의 분류와 같다. 유동부채는 지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중화폐

로 표시된 유동부채는 개별적으로 본래의 화폐로 회계처리한다. 장기부채는 지불할 가액으

로 기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기록하고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는 사채의

기간동안 정액법이나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관련된 이자액에 조정한다. 부채의 이자는

실제 지불된 이자율로 계산하며 고정자산의 구입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관련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은 자산처럼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부채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규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3 ) 투자자 지분의 회계처리

투자자지분은 납입자본, 자본준비금, 일반준비금, 기업확장기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으로

구분된다. 납입자본은 실제 투입된 자본으로 현금, 현물, 무형자산으로 투자된다. 현금으로

납입된 자본은 실제 납입된 금액으로 기록하며 외화로 투자된 경우에는 최초납입시의 공식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율이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정해진 환율로 환산하여 기록

한다. 현물출자나 무형자산의 출자시에는 계약가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투입된 자산의 평가

가 외화로 되어있을 경우 자산의 환산가액과 납입자본의 환산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는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경우는 자본의 납입을 할부로 할 경우 발생한다. 합작기업

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납입자본이 반환될 경우 납입자본을 줄이지 않고 반환액을 납입자본

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자본준비금은 자산수증익, 자본환산차, 그리고 자본초과금으로 구성된다. 자산수증익은 현

금수취액, 송장가액이나 공정가액(현물의 경우)으로 평가한다. 자본환산차는 투자자산과 자

본금의 환산에서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함으로 발생한다. 자본초과금은 정해진 자본 이상을

투자함으로서 발생한다.

4 ) 원가와 비용 및 이익의 회계처리

생산원가나 비용은 재료소비, 노무비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원재료는 사용량과

장부가에 의해 회계처리되며 발생임금은 급료와 복리비 등을 포함하여 지불금액으로 계산된

다. 기타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된다.

제조기업의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생산제조 간접비로 구성되며 제조기업

의 매출원가를 구성한다. 비용은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으로 구성된다. 상기업의 비용

은 구매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구성된다.

이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외 이익으로 구성된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세를



제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금융비용을 제거한후 기타 영업수익을 더

하여 계산된다. 즉, 기본적 기업활동에서의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을 더한 값에 매출원가, 판

매관리비, 판매세 그리고 금융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이익에 금융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중국의 회계준칙과 일치하나 한국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영업수익은 판매

시에 인식되며 장기계약에 의한 판매는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영업외이익은 투자손익, 투자자산재평가 손익, 고정자산 처분과 판매손익 등으로 구성된

다. 영업외 수익에는 또한 비경상 수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이 포함되어 포괄주의에 의한 이

익계산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년도 손익이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손익의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은 일반준비금, 임직원 상여와 복리기금 그리고 기업확

장기금을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후 규정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일반준비금

과 기업확장기금은 손실보전이나 자본증가를 위하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될

수 있다. 임직원 상여와 복리기금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하며 이 기금으로 구입된 자산

은 회사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장부마감후 발생한 수정은 차년도의 관련계정에 반영하고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보고 후에 발견된 오류는 당년도의 재무제표에 영업외 수익이나 미처분

이익과 미지급세금에 적절히 포함시켜 보고한다.

5 ) 외화환산과 청산회계

외화자산과 부채는 구분하여 보고하고 환산은 공식환율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화

환산과 관련된 환산손익은 구분하여 보고하고 손실은 5년내에 균등액 상각하고 환산이익은

5년간 환입, 미래영업손실 보전을 위한 적립, 청산까지 유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외환차손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스왑(swap)에

의한 외환거래는 스왑계약의 환율로 평가 기록한다. 외환을 구입하였을 경우 인민폐로 구입

하였으면 인민폐 금액으로 기록하고 보고시 환산손익을 외환손익으로 처리한다. 매출로 외

화를 수취였을 경우 보고시 가중평균환율로 환산하고 관련비용을 비망 및 주석으로 기록한

다.

청산은 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청산손익은 청산개시이후의 계

속되는 영업에서 발생한 영업손익에 자산과 부채의 청산에 따른 손익을 더하여 계산한다.

청산손익에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청산비용을 가감하여 순청산손익을 계산한다. 순청산손익

계산시 청산손익과 청산비용은 구분하여 보고한다. 청산은 잔여재산을 법령에 따라 배분하

여 완료한다.

5. 한국 , 북한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회계의 비교

지금까지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기준과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비교한

다. 한국의 경우 대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한국은 기

업회계기준 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북한과 중국은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시에 비교한다.

5.1 회계의 기본구조

회계의 기본구조 비교는 <표 5>에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회계목적은 회계의 기본방향

을 결정한다. 한국의 회계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

주, 채권자,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

한은 회계가 국가의 계획경제를 위한 통제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중국은 개

방의 정도를 반영하여 국가의 요구, 기업의 내부관리라는 관리적 전통에 따른 정보제공과

이해관계자에의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이 회계의 목적에 반영되었다.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북한은 중국의 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한 느낌이다. 그러나 투자자를 위한 정보보다는 기업

에 대한 관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에 있어서도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북한

보다 진전되어있지만 투자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북한

과 중국에서 외국인 기업회계는 투자자이외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적 회계는 자본시장이 발달되거나 주식제기업이 진전

되기까지 커다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표 5> 기본구조비교표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회계의

목적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현금흐름정보제공

주주들에대한 수탁

책임 정보제공

독립채산을 정확히

실시

재정생태와 운용을

파악하여 국가재산

의 안정성보장

기업의 자금조성,
분배, 이용과 관련

한 경영활동의 통

일적인 부기계산절

차와 방법 제시

국가의 거시적 통

제요구 부응

외부이해관계자에

게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 이해

내부 경영관리정보

제공

회계기능강화

투자자의 법적권한

보호

재무제표

원칙

목적적합성, 신뢰

성, 명료성,충분성,
계속성, 중립성, 검

증강능성, 비교가

능성

기업실체, 계속기업,
화폐적 측정, 회계

기간, 경제적 실질,
수익비용대응

중요성, 보수주의

정책성, 대중성, 객

관성, 과학성, 통일

성(비교가능성)
화폐적 측정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진

실성, 규정준수, 수

익거래와 자본거래

구분, 계속성

신뢰성, 유용성, 명료

성, 충분성, 계속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기업실체, 계속기업,
화폐측정, 회계기간,
취득원가, 발생주의,
수익비용대응

중요성, 보수주의,
규정준수, 수익과

자본거래 구분

발생주의, 수익비

용대응, 취득원가,
자본적지출과 수익

적지출 구분, 계속

성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자본조정. 수익, 비

용, 이득, 손실

재산, 자금의 원천,
수입, 원가, 기업소

이윤

재산, 채무, 자본,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소유주

권익, 수입, 비용,
이윤

자산, 부채, 투자인

권익, 원가와 비용,
수익, 이익

회계연도 1년 1월1일∼12월31일 1월1일∼12월31일 1월1일∼12월31일 1월1일∼12월31일

제무제표의 원칙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국제회계의 분위기를 상

당히 반영하였다. 다만 중국에 있어서 규정의 준수나 수익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분 요구와

같은 규정은 통제경제에서의 회계적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북한은



회계절차와 규제의 준수 및 기업간 통일성(특히, 같은 산업내 기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의 재무제표원칙은 회계절차를 강조하는 규정준수나 통일성에서 벗어나 정보의 질

(quality )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무제표 요소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북한의 경우 자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이 재무제표의 요소로 포함된다. 이는 투자주체가 북한과 외국인으

로 이원화되어 있어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이 진전되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는 모두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시작 시점을 기

업에서 정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1월 1일로 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재정과 기업회계를 연

결하던 전통이 남아있는 느낌이다.

<표 6>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체계 비교표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재무제표

의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

금흐름표, 주기와 주석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

재무제표

재정계획수행 및

부기결산보고표(2

종)

결산분석표(18종)

항목별 자금결상

표(1종)

재정상태표, 손익

계산서, 재정상태

표와 손익계산서

를 분석하는 부

표

총괄자산부채표,

손익표, 재무상황

변동표(또는 현금

유량표), 재무제

표 주석, 재무정

황설명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무상황

변동표, 이윤분배

표

연결재무제표

양식과

체계

대차대조표: 비교식, 보

고식원칙(계정식, 요약

식 가능)

손익계산서: 비교식, 보

고식

구분표시, 총액주의, 1

년기준, 유동성배열법,

잉여금구분표시, 미결

산 비망계정 미표시

실현주의, 수익비용대

응, 발생주의, 총액주의

유동 및 고정 재

산과 그 원천을

각각기록

계획과 결과를

대비

산업별 손익계산

양식 차이

배열법과 계정과

목은 중앙재정기

관이 정함

결과만을 보고

대차대죠표: 비교

식, 계정식 보고

손익계산서: 보고

식, 누계액 비교

재무상황변동표:

간접법

대차대조표: 계정

식, 비교시

손익계산서 : 보

고식, 비교식

재무상황변동표:

간접법

5.2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 및 체계

한국과 북한 및 중국의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 및 체계에 대한 비교는 <표 6>에 제시되

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성과물의 배분을 나타낸다.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회계규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종류도 많고 대부분이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통제적 요소의 보고서가

많다. 개방이 진전되고 국민경제 전체보다는 기업자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강조되면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외국인 기업회계는



통제목적의 보고서가 많이 줄어들고 이익처분에 대한 보고와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요구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무제표의 양식과 체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반면 북한의 경우

대내기업에 대하여 산업별 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은 산업이 다른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며 과거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형

태의 재무제표 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표준양식의 재무제표와 비교식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5.3 재무제표 요소별 회계처리 및 손익인식

5.3.1 자산의 회계처리

자산의 회계처리 비교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자산의 구성과 평가원칙은 서로간에 커

다란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우 이연자산이 1998년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없어졌다. 반면 북

한과 중국에서는 이연자산과 관련된 자산분류가 존재한다.

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1년기준을 사용하며 1영업주기기준 그리고 둘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는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한이외의 지역의 유가증권을 소지할 수 있

고, 중국과 교역이 이루어지면 중국 자본시장의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도 있으므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재고자산

의 평가는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반면 북한은 재고를 물자재산으로 부르면서 원가에 구입부

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당기에 사용된 재고에 대하여 개별법과 평균법에 의하여 평

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한국과 중국의 규정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투자자산은 자본시장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중국의 규정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중국이 자본주의 회

계제도를 상당부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투자



<표 7> 자산의 회계처리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평가원칙 취득원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구성 및

구분기준

유동자산, 고정자

산(투자자산, 유

형자산, 무형자산)
1년기준

고정재산과 유

동재산

원칙적으로 1영
업주기 기준

유동재산, 고정재

산, 투자재산, 연

상재산

1년기준

유동자산, 장기투자

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1년 혹은 1영업

주기 중 긴 것

유동자산, 장기투자

자산, 고정자산, 무

형자산, 기타자산

1년기준

유가증권 시가평가 - - 취득원가 취득원가

재고자산

저가기준

선입선출, 후입

선출, 평균(총평

균, 이동평균),
개별법, 매가환

원법 등

취득원가

구입시 구입가격,
소비시 취득가격

이나 평균가격

구입경비는 별도

로 계산

취득원가, 단 계획

원가나 정액원가

일 경우 차이를

수정

선입선출, 후입선

출, 평균, 개별법

취득원가, 단 계획

원가나 정액원가일

경우 차이를 수정

선입선출, 평균법,
후입선출법 혹은

batch방법

투자주식

시장성여부에

따라 시가법과

저가법

지분법

- -
원가법

지분법

원가법

지분법

투자채권

투자액

보유기간에 따

라 시가법과 유

효이자율법

- -
투자액

할인 할증 상각(상
각기준 없음)

투자액

정액법 혹은 유효

이자율법

유형자산

취득원가

정액, 정률, 생

산량비례법 등

취득원가(전국

적 재평가)
정액법

취득원가, 출자시

국제가격

정액법

증여 취득시 시가

에 자산상태에 따

른 감액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정액법원칙,생산

양비례법,정액법

의 배법, 연수합

계법 가능

무형자산

취득원가

정액법과 생산

량비례법중 택

하고 직접상각

-
출자의 경우 국

제가격

취즉원가

정액법, 직접법

상각

원가기록

정액법, 직접법

이연자산 없음 - 연상재산 정액법, 직접법 정액법, 직접법

* - 표시는 회계기준이 없음을 의미함

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속히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

제체제에서 취약하였던 이자의 회계처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는 북한이나 중국의 대내 기준에서는 가속상각을 허락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사

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개념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회계제도와 기업성과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측면에

서 볼 때 북한에서도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에 다양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

규모 자금이나 플렌트를 유치할 경우 가속상각의 허가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에

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현물출자(무형자산 포함)가 이루어 질 경우 국제가격을 평가가

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가치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부채의 회계처리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평가원칙 부담액의 현가 지불액 지불액
지불액(추정필요
시 추정액)

지불액

구성 및
구분기준

유동부채, 고정부
채
1년기준

기한(1년기준)에
따라: 단기부채,
장기부채
관련 자산에 따
라 :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단기부채와 장기
부채(1년기준)

유동부채와 고정
부채
1년 혹은 1영업주
기 중 긴 것

유동부채, 장기부
채, 기타부채
1년기준

사채

액면기록, 할인(증)
차금 평가계정으로
기록
유효이자율법

-
계정은 존재하나
이자나 평가에
대한 규정 미비

액면기록
할인(증)은 사채
와 독립적으로 기
록, 상각액을 이
자성격으로 규정

액면기록
할인(증)은 정액
법이나 유효이자
율법으로 상각하
고 이자조정

장기부채 현재가치 기록 지불액 기록
은행에서의 차입
으로 지불액 기록

실제발생액 지불액

외화환산

화폐성은 현행환
율, 비화폐성은 역
사적환율
환산손익: 영업외
손익
해외사업장: 대차
대조표는 현행환
율, 손익계산서는
평균환율, 해외사
업환사차대

-
북한 무역은행에
서 공포하는 환
율로 환산

-

자산 부채는 공식
환율, 수익비용은
평균환율로 환산
환산손익은 5년간
균등액 상각 환입

* - 표시는 회계기준이 없음을 의미함

5.3.2. 부채의 회계처리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한국, 북한, 중국의 평가방법은 차이가 있

다. 부채(특히, 이자관련 부채)의 평가는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

서 부채의 회계처리부분에서 한국, 북한, 중국은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부채평가의

기본개념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지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이자의 개념이 덜 발달한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은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기준

과 1영업주기기준이 사용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부채를 총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과

그 자산의 원천으로 부채를 연결시키는 기금회계적 성격의 회계처리가 대내 기업에 적용되

고 있다.

사채는 한국과 중국이 국제회계기준에 많이 접근하여 중국의 회계가 자본주의 회계를 상

당히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북한은 대내규정에서 사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사채계정은 존재하나 이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자기부채

의 경우 한국만이 현가평가를 채택하여 이자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시장



상황과 경제체제를 고려할 때 대내 규정에서 사채의 회계처리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을 적

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채의 평가와 이자인식과 관련된 규정은 정리될 필요

가 있다.

대내 기업에 대해 북한과 중국 모두 외환회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무역이 발달하

고 한국, 북한, 중국의 3자간 무역이 활성화되면 외환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정교히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환산은 북한과 중국 모두 공식환율을 사용하여 외환

시장의 환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은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

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표 9> 소유주지분 회계처리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국가투자
지정용도자금
이익금

등록자본금
기금(예비기금,
각종기금)
기업이윤

투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미배분이윤

납입자본금
일반준비금
미처분이익

회계처리

자본금: 주식액면
금액
자본조정: 자본성
격의 거래로 미
확정된 것, 일정
기간 직접법으로
상각

모든 기업이 소유
가 국유이므로 자
본을 따로두지 않
고 유동자산과 고
정자산의 원천으
로 기록(기금회계
적 성격이 있음)

등록자금: 현금출
자액(외환의 경우
환산액), 현물의
경우 국제가격
기금: 이익의 배
분, 예비기금은
손실보전과 증자
에만 사용

투입자본 : 실제
투자액
자본잉여금: 자본
거래로 발생
이익잉여금: 이익
의 유보액

납입자본: 현금납
입은 실제납입금
액, 현물(무형자산
포함)은 계약가액,
외화의 연불출자
시에는 최초출자
의 환율로 환산

5.3.3. 소유주 지분의 회계처리

소유주지분은 북한의 대내규정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모든 기업이 국가소유인 북한의 경

우 소유주지분의 회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독립채산이 더욱 발달되고 기업실

체에 대한 개념이 발전할수록 소유주지분에 대한 회계의 필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개방

이 진행된 중국의 대내 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회계처리가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회계와

큰 차이가 없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내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소유주지분의 구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을 강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향을 받은 회계가

자본주의 회계의 요소를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유주지분의 회계처리의 비교는 <표 9>에 있다.



<표 10> 수익 비용 및 이익의 회계처리

한국의 기준
북한의 기준 중국의 기준

대내 기업 외국인 기업 대내기업 외국인 기업

수익인식원칙 발생주의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수익인식

매출: 인도시점

위탁매출: 판매시점

시용매출: 구입의

사표시

매출 : 대금인수

시인식

매출:인도시점

주문판매:인도시

견본판매:구입의사표시

예약판매:인도시

대금수취, 대금수

취권 취득시

매출: 인도시점

위탁매출: 판매시

점

장기건설 진행기준 - 진행기준 진행기준, 완성기준 진행기준, 완성기준

할부매출
이자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
-

자금회수기일도래

시 인식

회수기일 도래일에

인식, 이자인식없음
회수기일 도래일

이자수입 영업외 수익 - 기타수입 영업이익에 포함 영업이익에 포함

비용의 인식
발생주의, 수익비

용대응
현금주의

수익비용 대응, 발

생주의

발생주의, 수익비

용대응

발생주의, 수익비

용대응

비용의 분류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판매원가(생산원가

에판매비더함)
원가, 기타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

용(투자손익포함)
영업비용, 영업외 비

용(순투자손익포함)

이자비용의

인식

당기인식, 단 자산

구입을 위한 채무의

이자는자산의원가

당기지급액 당기지급액

당기인식(건설이자

비용은 자산의 원

가)

영업비용내에 속하는

것으로 금융비용으로

처리, 당기인식액

대차대조표

일 이후의

사건

중대한 영향있는

경우 주석
- -

중대한 영향있는

경우 주석

장부마감후의 경우

차년도에 관련계정

에재무제표에공시

전기손익수

정

이익잉여금 처분계

산서 항목
- - 손익계산서에 포함 손익계산서에 포함

기타 수선충당금설정

유형자산 감가상

각비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

-
유형자산 대보수비

를 이연자산에 이

연

전기오류는 당년도

재무제표의 영업외

항목이나 미처분이

익항목에 포함

* - 표시는 회계기준이 없음을 의미함

5.3.4. 수익 비용 및 이익의 회계처리

수익 비용 및 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교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수익의 인식은

북한의 대내 규정을 제외하고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규정에서 현금주의의

사용은 관리목적의 기금회계적 요소로서 추후 회계단위의 성과평가가 중요시 될 경우 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인식시점은 북한의 대내 기업에 대한 규정에서의 현금주의를 제외하

고 대부분 비슷하다. 특히,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기준에서 수익인식기준은 잘 정비되

어 있는 상황이다. 할부매출의 경우 이자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규정에서만 있고 북한과 중

국에는 없다.

비용은 북한의 대내 기업만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발생주의를 사용한다.

이익의 결정은 대부분 수익 비용 대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자 비용에 대하여 한국과 중

국은 발생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 북한은 지급액을 비용화하여 현금주의의 성격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금융비용을 영업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이익의 결정과정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기타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이나 전기손익수정에 대하여는

북한은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6.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적 회계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

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회계규정의 비교를 위하여 우선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을

살펴보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계환경의 차이가 규제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살펴보고

개방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회계기준(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본시장의 발달과 개방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는 차이

가 있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의 차이가 중국에서는 좁혀졌으나 북한은

아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제는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계획경제라는 틀 속에서 회계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관련하여 회계규제는 중국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회계에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자본에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회계는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이는 북한 회계의 특징이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통제의 요소가 약간 남아 있으나 자본

주의 회계모형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개방이 진행되면, 회계 규정에서 이자

와 소유주지분(이익의 분배 포함) 그리고 사채와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에서 상당

한 변화와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의 경우 재무제표의 이용자를

이해관계집단으로 확산하고 그에 따른 정보의 창출과 보고가 강조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개방과 더불어 외화환산에 대한 정교한 규정과 환산과정에서의 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

한 규정이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회계규정(특히, 대내 기

업규정)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회계기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이 제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

구는 좀더 많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근거하여 북한회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회계가 수행되는 회계순환과정과 실무의 사례나 예규를 통하여 회계

를 이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산업별로 북한과 중국의 회계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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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본 연구는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재현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는 현재(1995- 1999) 북한의 인민학교 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산주의

도덕 과 국어 교과서이다. 공산주의도덕 과 국어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인 속성의

내용을 잘 반영하며, 동시에 민족정체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질적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인민학교 교과서에서 재현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실제에 앞서, 민족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민족정

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의 어떤 측면이며, 특정 장소의 민족화에 바탕한다. 장소는 지표 공간

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데, 그 장소가 민족정체성의 형성에 관여

한다. 일정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집단이 민족으로 규정되는 것은 민족적 동일성과

타자성의 산물이다. 민족적 동일성은 내부적으로 우리 라고 간주하는 포함 의 국면이고, 타

자성은 그들 로 범주화하면서 배제 하는 상황이다. 동일성과 타자성이 나누어지는 경계는

민족성원들이 살아가는 장소의 경관 및 사회적 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소의 경관

과 사회적 관행을 통해서 동일시 양상과 영역화 양상이 재현되고, 이것이 민족정체성의 사

회적 구성을 추구한다.

방금까지 언급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에서는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

를 통해서 민족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설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시적인 경계선을 매개

로 하여 민족적 동일자와 민족적 타자가 구분되고 있다. 민족적 동일자들이 가지는 소속감

은 타자들과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민족적 타자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

로 민족적 동일성을 만들어낸다. 북한에서 상정하고 있는 민족적 타자는 일본, 미국이 대표

적이다. 아울러 민족 내부에서도 타자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주세력 과 남조선 괴뢰 가 대표

적이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영역적 경계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타자를 창출하고 민

족적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북한에서 민족정체성의 추구는 타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하려

는 상황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공통의 사회적 관행이나 장소감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 동

일성을 구성하고 있다. 공통의 사회적 관행으로 사회주의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동일시를 추

구하고 있고, 아울러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을 통해서 공통의 장소감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

적인 자연경관은 백두산과 금강산과 같은 곳이며, 인공경관은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물들이다. 인민학교 어린이들이 경관에 대한 상징적인 동일시를 통해

서 적극적으로 정치사회화되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에서는 민족적 동일성과 타자성을 바

탕으로 민족적 일체감을 조장하고 있다. 남한이 추구하는 민족정체성과 서로 다른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남한에서 타자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에서 동일자로 보는 경

우가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서로 이질적인 민족정체성의 재현방식은 앞으로 교류와 협

력을 통해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한 동일한 장소감, 민족 공

동의 보편적 염원을 희구한다는 측면 등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

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에서 구성되고 있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례 검토였

다. 검토결과를 통해 남한이 추구하는 민족정체성과의 일정한 비교가 가능했다. 앞으로 남북



한 모두가 동일한 민족정체성을 모색해 나가는 있어서, 발생하는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인

극복 전략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부상한다.



1. 서론

남북통일이 단지 관념적인 모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통일문제에 있어

서 통일을 앞당기는 일만큼이나 통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역시 중대한 과제이다.

상호이질감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매개고리를 설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구심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하며,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

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한다. 이를테면, 특정 정치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명시

적으로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유사점에

바탕할 것인가 등 의사결정 상황이 대두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공통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민족정체성의 국면이다.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상이한 체제를 구성했지만, 주민들의 삶의 동일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동일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 민

족정체성이라는 측면을 사고할 수 있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구심이 민족정체성의 측면이라면, 현재 북한에서는 어떤 민족정체성

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북한주민들도 세시풍속이 같고, 같은 언

어를 사용한다고 짐작하는데서 머물 수는 없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 항상 가

변적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현재 북한에서 민족정체성의 구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기제로서 언론과 교육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교육의 경우, 후속세대를 사회성원으로 충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그 중요함이 배가된

다. 이른바 교육은 전형적인 사회재생산 과정이라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매개물로서 초등

학교 교과서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민족정체성이 전수·재생산되는 과정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현된 민족정체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북한에서 확립되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

은 통일문제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공동체상을

분명히 파악해야 이후에 교류와 통합이라는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막연하게 북

한식 사회주의체제이고, 우리와는 다르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북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대내외적인 단일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단일성이 어떻게 구축되

고 있는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정태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접근에

서 벗어나, 그 사회 내부의 동학을 질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

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현된 민족정체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에 대

한 하나의 접근방식이며, 이후 남북 공동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향설정에서 기초연구

로 자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먼저

민족정체성의 구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교과서에

재현된 민족정체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질적 내용분석법을 사용하는데, 교과

서 내용서술에 대해서는 비판적 담론분석법을, 교과서 삽화나 사진에 대해서는 도상학적 분

석법을 적용한다. 분석자료는 최근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남한의 사

회과, 도덕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용 도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민족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본 장에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도하는데, 민족정체성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 민족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그 과정이 가지는 제반속성

에 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둔다.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인간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장소 정체성으로서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2.1 인간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한 개인이 태어나고 사회집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어떤 민족 성원의 주체가 된다. 민

족 성원이 될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체 스스로가 그렇

게 의식하는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능동적인 자기표출로서 어떤 민족이 됨을 볼 수 있

는데, 이 경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표출이

면서 생득적인것이 아닌 과정으로서, 특정 민족이 됨은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

특정 주체들이 민족성원이 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사회적 범주인 인종, 계급, 성적

주체의 형성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민족적, 인종적,

계급적, 성적 주체로서 지금의 나 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질문이 성립한다. 현재 나

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며 이는 실로 자아가 만들어

지는 차원의 논의이다. 자아는 한 개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지는 경

험에서 비롯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 속에서 대상 혹은 매개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거리 두기와 차별적인 선택과정을 통해서 자아는 만들어진다. 자아의 고유성

이 만들어질 때 매개물들은 문화적 도구들이며, 그 자아는 비로소 문명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다.

자아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지라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원이 있다. 자아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는 실로 나는 무엇이 아닌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 라는 동일성

은 시간 속에서 같은 것으로 머무는 특성 을 가지는데, 나 아닌 것은 타자성으로 규정한다.
1) 나 아닌 그 는 타자인데, 고유한 나 는 그 로 인해 만들어진다. 그 와의 구분하기를 통해

서 규정된 나 는 또한 우리 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 확장하여 공통된 속성을 가지

는 여러 사회적 범주들이 구성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의 여러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우리 는 그들 이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우리들 사이에는 동질성을 가지도록 해주

는 그 무엇이 매개되면서, 그들 과 차별화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종의 구별짓기 과정에서

나 와 우리 의 탄생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동일성 내지는 정체성이 타자성에 단지 구별된다는 측면으로만 논의가 충분한 것

은 아니다. 그러한 구별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즉, 구별짓기 과정의 내적 역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청된다. 개개인들이 본연의 나 혹은 자기 의식성(self- awareness )을 확보

하는 기제에 대한 검토가 과제로 부상한다.2) 이때, 자기- 의식성은 인간 생활의 특징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사회문화적 산물이며, 객관적인 방식에서 개별 존재를 보아야 한

1) Clement , E ., & Demonque, C., 1994, P ratique de la p hilosop hie de A à Z , Haiter , 이정우

역, 1996, 철학사전: 인물과 개념들 , 서울: 동녘, p. 81.
2) Deikman, A . J ., 1996, ' I ' = Awareness, J ournal of Consciousness S tudies, 3(4), 350- 356



다.3) 미드(Mead)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타자의 관점 으로부터 자신을 보아야 하며, 이는 상

징적 양식의 획득을 통해서 가능하다.4) 요컨대 자아는 순전히 자기 멋대로의 나 자신이 아

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객관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아는 문화적으

로 구성된 행태적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버(Gover , 1996)에게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이야기인 내러티브로 드러난다.5) 내러

티브는 자아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사적이고 공적인 것,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것,

과거와 현재 사이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부상한다. 개인 각자의 내러티브로 드러난

그들의 정체성은 생득적이거나 절대 주관적이지 않으며, 아울러 사회적인 것의 수동적 반영

도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의 말하기는 항상 현재의 느낌과 태도를 나타내고, 문화적 인

공물들을 매개로 하면서 어떤 맥락을 가진다. 여기서 문화적 인공물들은 상징, 말, 기호 등

인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개인 각자의 정체성은 내러티브적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적인 차원과 맥락적 차원 양자에 걸친다. 그리하여 정체성은 맥락적인 차원

을 포괄하는 정도에 따라 그 형태와 입지가 결정된다. 또한 개인들이 그들 활동의 경로에서

다른 사람과 관념체계들을 수집, 선택, 그리고 몰두하는 방식에서 정체성의 본질이 드러난

다.6)

방금 내러티브적인 언어 활동을 통해서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언급하였는데, 타자성과 관

련해서는 내러티브적인 구별하기이다. 내러티브는 내부에 무엇이 발생했는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에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특별한 공간

들의 구분하기(partitioning )이며,7) 그러한 구분하기는 여러 개의 크로노토프들이 작동하는

상황에서이다. 여기서 크로노토프는,

시간 - 공간 좌표를 말한다. 최상위 분석 단위이다. 시간과 공간은 완전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의미의 영역권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은 크로노토프라는 관문

을 통과해야만 한다. 크로노토프는 시간화된 장소들(timed places)과 장소화된 시

간들(placed times)을 창출한다. 8)

내러티브는 삶의 국면들인 크로노토프 상황에서 구분하기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내러티브적

인 구분하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분하는 이야기들이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계

를 나타내려는 추진력에 의해 지원받는 활동이다. 이야기의 자료들로서 사물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일종의 틀지우기(enframing) 활동이다. 이러한 구분짓기 상황은 지속적인 경계설

정의 과정이며, 각 개인들에게 취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구별의 차원으로

표출된다. 그리하여 내러티브적인 구분하기는 시공간 좌표선상에서 구별하는 취향이며 인간

3) Lock, A ., 1981, Univer sals in human conception, in P . Heelas & Lock, A., eds.,
I ndig enous Psy cholog ies : The A nthrop ology of the S elf , London : Academic Press, pp. 23- 6.

4) Mead, G. H., 1934, M ind, S elf and S ociety ,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5) Gover , M. R., 1996, The N arrative E m erg ence of I dentity [WWW document] URL

http:/ / pilot .msu.edu/ user/ govermar/ narrate.htm [2000.7.1]
6) Penuel, W . R., & Wert sch , J. V., 1995, Vygotsky and identity formation : a sociocultural

approach, E ducational P sy cholog is t, 2(17), pp. 292- 311.
7) Murray , K., 1995, N arrative Partitioning : The ins and outs of identity cons truction,

[WWW document] URL http :/ / werple.net .au/ ∼kmurray/ psych / in&out . html [1999.5.23]
8) Folch - Serra, M., 1990, Place, Voice, Space: Mikhail Baktin ' s dialogical landscape, E PD :

S ociety and Space, 8.



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구성되는 과정이다.

2.2 장소 정체성으로서의 인간 정체성

내러티브적인 구별짓기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인간 존재는 환

경이나 맥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기 보다는 세계내 존재(being - in - the- world)이다. 세계

내 존재 란, 그 존재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다.9) 특정 정체성의 소

유자들인 각자는 각각 장소(place) 라는 존재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중

요한 장소들로 가득찬 세계에서 사는 것이며,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안다는 것이다.10) 그리

하여 장소는 단지 축적된 데이터의 세트가 아니라 인간의 의도들을 포함한다.11) 즉 단지 가

시적인 것을 넘어서, 명백한 것을 넘어서 감정과 느낌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또한 장소는

특정한 입지 상에서 상호작용하는 특수한 세트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파

악된다.12) 그리하여 장소들은 본질들(essenses )을 가지는데, 인간성의 본질적인 측면들 중

하나가 의미 있는 장소들과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장소들에 대해 관계 맺

는 방식이 인간 정체성(human identity )의 규명에서 검토대상이 된다.

장소들과의 관계맺음은 단지 그들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그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장소들과의 관계맺음은 행위자와 장소가 정의적으로 결합되는 관계들,

지각들, 태도들, 가치들, 그리고 세계관으로서 장소애(場所愛)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13)

그래서 인간의 소속감으로서 장소감은 문화적 특성들의 세트를 드러내며,14) 그 장소감은 우

리에게 당연시되는 상호작용의 패턴들, 행동의 패턴들을 배우도록 하며, 또한 매우 장소- 특

수적이다.

특수한 행동들의 지속적인 반복은 특수한 장소들과 결합되면서 나타나고, 신참

자들은 그 장소들에서 발견되는 행동에 사회화된다. 그 결과 장소들은 인간과 시

간에 걸친 지속성 사이 공유된 경험의 닻을 제공한다. 공간들은 시간이 두꺼워지

게 됨으로서 장소들이 된다. 장소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과거와 미래를 가

진다. 15)

장소들과의 결합이 그들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여러 개인들이 공유된 장소감을 통해서 개별 정체성들은 집단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

와 같이 특정 개인들의 정체성은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면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기

본적인 성질은 장소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으로서 장소 정체성이다.

9)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 in J . Bird, eds., M app ing the f urture: L ocals cultures, Global chang 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박영민 역,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공간과 사

회 , 제5호, pp. 42- 6.
10) Relph , E., 1976, P lace and P lacelessness, London : Pion, p. 1.
11) Crang , M., 1998, Cultural Geog rap hy, London : Routledge, p. 108.
12) Massey , D., 1994, Space, P lace and Gender, Minneapolis, MN : T he University of Press,

p . 168.
13) T uan , Y.- F ., 1974, T op ophili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4) Crang , M., op . cit, p. 103.
15) I bid., p. 103.



사회적인 관계망의 특수화된 양상 속에서 장소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으로서 장소 정체성을 파악하기에, 단지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다. 모든 장소정체성은 장

소감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이다.

장소 정체성은 정체성을 상징화하거나 상황지우기 위해 환경적 의미를 사용하는

자아의 해석인데 ... 장소들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들이 고취된 것

에 바탕한 로케일들로서, 정체성이 구성, 유지, 그리고 변형되는 중요한 프레임워

크를 제공한다."16)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개고리인 장소감은 가시적인 경관(landscape)을

통해서 지각된 결과이며, 경관 요소들에 따라 여러 개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케르메니(Kermani)는 경관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즉, 현상적인 요인들과 초자연적 요인들로

구분하다.17) 전자의 경우, 지명과 같은 장소명칭, 사막, 메트로폴리탄 지역들과 같은 범주화,

금문교와 같은 상징들 혹은 지표들과의 결합, 경험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거주, 연령이나 성,

생활무대와 같은 개인적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 대지(the land)와의 정신적 혹은 종교적 결

합인데,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내러티브와 신화들로서 자연적 지표들(신성시되는 산이나

강)과의 결합이다. 행위자는 현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경관들을 통해서 장소감을 형성하고

그 장소감이 정체성의 성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쑤(Xu)에게 장소감은 4가지 주요 구성요

소들을 가진다.18) 장소들을 명명하는 것에 관계되는 지명적인 차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

야기들에 관련되는 내러티브적인 차원, 의존 상태와 생존의 차원인 경험적 속성, 그리고 정

신적인 초자연적 속성이다. 이는 케르메니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성질이 다차

원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위자의 정체성에 관여하는 장소감이

가지는 여러 국면들을 확인하도록 해주어 정체성의 복합적인 구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

다. 개인의 정체성은 일종의 소속의식이며, 특히 장소의 경관이 적극적인 계기로 작동한다.

경관은 사람과 장소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고리이며, 경관으로부터 행위자들

은 공유된 정체성들과 의미들을 도출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비추어 보건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은 장소와의 관계 상황

에서 만들어지며 그 관계상황은 동일시 양상의 어떤 측면이다. 인간이나 집단의 정체성이

장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서 논의가 멈추어서는 곤란하며 그 관계의 내적 국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장소가 바로 자기 자신과 같다

고 여길 때, 장소와의 동일시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19) 누군가 본향

(home) 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특정 로케일의 경관, 사람, 지리에 대한 정서적 귀속 혹은

16) Cuba, L., & Hummon D. M., 1993, A place to call home: identification with dwelling,
community , and region, The Sociolog ical Quarterly , 34(1), p. 112, Muir , R., 1997, P olitical
Geography : A N ew Introduction, London : Macmillan, p. 21 에서 재인용.

17) Kermani, Z., 1998, chapter one Place Identity , in H yp eridentities : R elocating P lace
I dentity in N arrative and Cy berspace, [WWW document] URL http:/ / www .sirius .com/ ∼
zohreh/ Chapter%20One.html [1999. 4. 5]

18) Xu, Y., 1995, S ense of P lace and I dentity , [WWW document] URL http:/ /
www.imlab.uiuc.edu/ eslarp/ la/ LA437- f95/ reports/yards/main.html [1999. 3. 7]

19) Rose, J ., 1995, Place and Identity : a sense of place, in D. Massey , ed., A P lace in the
W orld ?: P lace, Culture and Globalization,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9- 92.



지연성(地緣性)의 측면에서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다.20) 또한 특정 장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 장소와의 동일시가 가능하지 않고 이질감을 가지

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다.21) 유럽인들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시도하면서, 동양

에 대해서 가졌던 느낌의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럽인들은 동양의 이색적인 경관이나

사회적인 관행을 접하면서, 친밀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끼고 역동일시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정체성은 특정 장소와의 비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정

장소가 부추기는 동일시 추세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는 장소감에서 비롯한다. 비

동일시 상황은 물리적으로는 그 장소에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특정 장소와의 동일시 국면에서

발생하며 단일적이지 않다. 질적으로 구별되는 동일시 양상들을 통해서 정체성은 탄력성을

가지며 동시에 영역화(territoriality )되는 속성을 가진다. 어디엔가 소속하려는 본능 때문에

항상 경계들을 창출한다. 사회적으로 그어지는 경계에 의해 내부자와 외부자가 나누어지며

이 과정에서 권력이 행사된다.22) 경계의 창출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를 타

자화한다. 외부자는 내부자에 의해 타자화된 산물이고, 타자들에 대한 차별화와 불평등의 강

제는 정당화된다. 사회적인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구별짓기 상황은 특정 장소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국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와 관련해서 정체성의 정치가 부

상한다. 이른바 정체성의 문제는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속성을 가진다.

2.3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특성

2.3.1 민족정체성의 형성: 장소의 민족화

행위자들의 사회적 속성은 특정 장소들과 관련해 일련의 사회적인 범주들인 인종과 민족,

계급, 성(gender ) 등에 대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들은 자본주의 사회관

계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으면서, 장소들에서 구체화된 모습이고 행위자들의 일상에서 구

별짓기의 매개변수가 된다. 특정 사회적 범주로서 민족이라는 것, 혹은 민족적인 것이 만들

어지는 과정 역시 장소정체성의 논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민족정체

성은 특정 장소에서 어떤 집단이 하나로 묶여지는 과정인데, 그 장소가 집단구성원들을 민

족으로 호출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장소정체성이 민족화되는 차원으로 민족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다.

민족성원들은 장소들을 매개로 시간을 아우르는 공유된 경험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공유된 경험은 장소 특수적인 속성을 가지며, 그 장소들에서 상황적

으로 구성되는 교육적 효과의 산물이다. 민족은 보편적이고도 자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수

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명되는 차원이다.23) 민족은 실상 만들어지는 것이고 절대불변하

20) Kermani, Z., 1998, chapter one Place Identity , in H yp eridentities : R elocating P lace
I dentity in N arrative and Cy berspace, [WWW document] URL http:/ / www .sirius .com/ ∼
zohreh/ Chapter%20One.html [1999. 4. 5]

21) Rose, J ., op . cit, pp. 92- 7.
22) Sack, R., 1986, H uman T erritoriality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



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자명하다거나 항상 고정되어 있지 못한 민족은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사회·역사적으로 창출된다.24)

첫째, 민족은 상상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민족은 항구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류사의

특정 시기에 구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리고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 구성원

들에 의해 민족으로 생각되는 차원이다. 그리하여 앤더슨이 보기에,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로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

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

자의 마음에 서로의 교통(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 있기에 상상된 것이다. 25)

이른바 민족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하에 유지되는데,26) 근대 이전의 문화체계를 대신한

결과이다. 즉, 중세 때까지 사회구성원들이 종교적 공동체와 왕조의 구성원으로 동일시하면

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했듯이, 근대인들은 소속체로서 민족을 당연시한다.27) 민족 구성원

으로서의 자기규정은 주요한 매개고리들이 작동하면서 부추겨졌다. 이를테면, 종교의 다원화

를 배경으로 하는 인쇄자본주의의 발달,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특정 지방어가 세력어

가 되는 상황이다.28) 요컨대 민족은 태고 이래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국

면에서 문화적인 상황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 상상적으로 확인

된 결과이다.

둘째, 민족은 발명된 전통(inventing tradition )을 기초로 한다고 여겨진다.29) 민족이 그 구

성원들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아무런 매개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족으로

서의 자기규정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장치들이 관여한다. 특정

주체들에 의해 창출된 문화적 인공물이 상징적으로 관여하면서 민족구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민족은 내부의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계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 이를 홉스바움의 경우, 전통의 창출이라고 언급하였다.

창출된 전통 은 분명하든 불분명하든 간에 누구나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치러는

행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은 본질적으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행위의 규범과 일정한 가치를 반복하여 주입시키려

고 한다. 이는 반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관계를 계속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가능한 한, 그 전통들은 적절한 역사적인 과거와 연속성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30)

23) Gellner , E ., 1964, Thought and Chang e, London: W eidenf eld and N icholson, p . 169.,
A nderson, B ., 1983, Imag ined Comm unities : R ef lection on the Orig in and Sp read of
N ationalism , London : Verso,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 서울: 나남, p. 21에서 재

인용.
24) Crang , M., op . cit, pp. 161- 9 참고.
25) Anderson , B., 윤형숙 역, op . cit, pp. 21- 3.
26) Crang , M., op . cit, pp. 163- 5.
27) Anderson , B., 윤형숙 역, op . cit. p. 29.
28) I bid ., pp. 61- 3.
29) Hobsbaum, E., & Ranger , T .,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 서울: 서경문화사.
30) I bid ., pp. 37- 8.



민족이 만들어진 전통에 바탕할 때, 그 전통은 문화적인 인공물, 상징물들에 의해 구체성

을 가진다. 민족구성원들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모색이 된다.

이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국면들이 사회적인 과정으로 구체

화된다. 민족적 규모에서 다양한 축제나 의례, 여러 가지 의식들과 문화유산들이 발굴되고

재구성된다.

셋째, 민족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비교상황은 민족적 차

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을 구분하는 상황을 통해서 특정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민족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민족적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조성된다. 그래서 민족국가들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대부분은 정복과 침략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적이고 종족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경계

가 설정된다.31)

민족은 그 내부와 외부를 구획화하면서, 민족 외부에 대해서는 타자성을 행사한다. 경계설

정을 통해서 외부를 창출하고 일종의 이항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고유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32) 요컨대 민족은 정치적으로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 국면

으로 형성된다. 동일자와 타자의 구분를 통해서 내부를 순화하면서 순도를 높여 민족적 동

일성을 확보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타자성의 부과라는 권력행사를 추구하고 그 자체가 정당

화된다.

시공간 좌표 속에서 특정한 장소가 민족화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민족정체성의 발생

을 논의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국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창출할 때, 장

소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장소가 민족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민족적 장소는

대내외적으로 어떤 관계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공간이 된다. 내부적으로 민족적 구심을 확

보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차별화가 시도된다.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민족이 됨은 물리적으로나 상상적으로나 일정한 영역을 점유한 상태에서 내부적으

로는 포함을, 외부적으로는 배제의 관행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민족의 정

체성은 민족적 동일성과 타자성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된다.

2.3.2 민족정체성의 시공간적 차별화: 여러 민족들의 생성

민족정체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른 양상들을 가지면서 여러 개의 민족들

이 가능하게 한다. 민족의 특수한 형태들은 서로 다른 시기 민족주의의 주요 특성들, 그리고

국가 형성과 관련해 대비되는 속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33)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란 중

세 후기-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1870년대, 1870년대- 1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나누며 각각의 특성을 구분한다. 후자는 국가- 사회관계들이 재형성되고 지역들은 국가 경계

들내로 통합되는 경우와 국가 경계들의 영역적 재조직화가 주요 목표인 경우로 대비된다.

서로 다른 시기 민족주의의 주요 특성들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중세 후기에서 프랑스 혁

명기까지의 경우에, 민족은 절대 군주의 인격 혹은 소수 지배 엘리트와 동일시되는 상황이

31) Hall, S., 1995, New culture for old, in D. Massey , ed., A P lace in the W orld ?: P lace,
Culture and Globalization ,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 187.

32) Crang , M., op . cit, p. 168.
33) Anderson , J ., 1986, Nationalism and Geography , in J . Anderson , ed., The R ise of the

M odern S tate , Brighton : Harvester Press, pp. 129- 131.



다. 이 시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민족주의가 발아했다.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기에서

1870년대까지의 경우, 민족은 투표권을 가진 재산- 소유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민주화되는 측

면이다. 이 시기에 아일랜드, 벨기에, 노르웨이의 분리주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탈리아, 독

일, 폴란드의 통일, 미국에 유럽인 정착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870년대에서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의 경우, 민족은 노동자계급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는데,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경쟁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 시기에는 일본, 터키, 중국 등이 개혁을

통해서 민족 국가를 형성해 나갔다.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시기까지의

경우를 보면, 앞의 시기와 연속되면서, 초기에는 민족자결주의에 강조점을 두고, 후기에는

사회주의의 발전 및 파시즘의 등장 과정이다.34)

민족주의와 국가형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경우, 국가-사회관계들이 재형성되고 지역들

이 기존의 국가 경계들내에 통합되는 상황과 국가 경계들의 영역적 재조직화가 주요 목표인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터키, 중국, 양 대

전시 독일과 이탈리아, 리비아, 잠비아, 베트남의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아

일랜드, 벨기에, 노르웨이의 역사적 분리주의,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의 통일, 방글라데시와

소말리아 등의 탈식민적 분리주의와 통일, 스코틀랜드, 카탈로니아, 퀘벡 등의 분리주의 운

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5)

상호차별화된 민족 형성과 발전 경로에 대한 논의로 후슨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제국적 정체성들과 장기간에 걸쳐 침잠된 정체성들,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는 정체성들로 구

분한다.36) 이러한 분류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변동 과정에 근거하는 지구화의 추세가 자

리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이 단일해짐에 따라 이데올로

기로 억눌렸던 고유성에 대한 확인이 분출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장기간에 성립

된 제국적 정체성들(long- established imperial identities ) 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탈소비에트, 중국 등이 사례이다. 장기간 침잠된 정체성들(long- submerged

identities ) 의 경우는, 발틱, 퀘벡, 카탈로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바니아 등이 사례이

다. 새로이 떠오르는 정체성들(newly emerging identities ) 은 오스트레일리아, 마오리, 태평

양 도서들, 인도네시아, 아르헨타나의 경우이다.

장기간 성립된 제국적 정체성들은 근대 민족국가의 발흥이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서유럽에

서 시작되었다.37) 원형 민족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가 제국주의로 발전하여

인류사에 영향을 주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민족정체성들을 성립시켜 왔고 외부적으로

배타성을 행사하였다. 봉건제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 국가를 형성

하였고 제국주의로 발전하였다. 최근에 와서 제국적 정체성들이 변화하고 붕괴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민족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구소련과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기간 침잠된

정체성들의 경우, 문화적으로는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지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

이지 못한 정체성들의 경우이다.38) 최근에 와서 그 자율성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기는 하지

만, 정치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계설정이 대단히 가변적이다. 새로이 떠오르는

34) I bid ., p. 123.
35) I bid ., p. 122.
36) Hooson, D., 1994, Introduction, in D. Hooson, ed., Geography and N ational I dentity ,

Oxford: Blackw ell, pp. 1- 11.
37) Hooson, D., 1994, Introduction, in D. Hooson, ed., Geography and N ational I dentity ,

Oxford: Blackw ell, p. 7.
38) I bid ., pp. 7- 8.



정체성들의 경우, 신대륙이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민족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다.39) 서구로부터 이주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체성 문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정체성

에서 나타나는 가변성, 남태평양 폴리네시안들의 다중적 정체성들, 애국적 영역성에 바탕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독립 이후 근대화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직면한 내부통합의 문

제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와 같이 민족이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성질을 가지면서 변

화하고 있다. 각 민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들을

찾거나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들어 지구화라는 새로운 조건 아래, 민족정체성들은

더욱 가변적인 속성을 보여주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단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3.3 민족정체성의 다차원성: 인종, 성, 계급문제와의 상관성

민족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지 않기에 사회적인 여타 범주들과의 관련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적 정체성들과의 관계 양상으로서 민족정체성이 가지는 복합성과 역

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관계 속에서 헤게모니적으로

관철된다. 민족 이라는 일반적 범주는 다른 사회적 구성들, 즉 영역적 경계들로서 인종 ,

섹슈얼리티와 성(gender )에 의존한다. 하나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권력관계들이 가지는 이점

들은 다른 관련된 맥락들에서 발생하는 헤게모니적 관계들의 재생산에 의해 제한될 것이

다.40) 요컨대 사회적 범주들이 무관하게 구별되어 시·공간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별도로

인간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다.

먼저, 인종문제와의 관계선상에서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어보자. 인종은 민족에 관한

관념과 더불어 인간 정체성 및 분할의 가장 강력한 원천들 사이에 있으며 당연시되는 불변

성을 가진 범주이다.41) 인종 과 민족은 서로 다른 장소들에서 상당히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두 개념은 그 의미가 자연에 의해 말해지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관념들이라기 보다는 특수

하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영향력들의 산물이다. 발리발르가 보기에 민족국가에 의해 형성

된 공동체는 이른바 의제적 종족체인데, 언어적 그리고 인종적 공동체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절대적인 자율 단위가 된다.42) 특히 인종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종 관념의 상징적 핵심은 혈통의 도식 , 곧 너무도 단순히, 개인들의 친자관계

는 세대에서 세대로 생물학적이자 동시에 정신적인 어떤 것(substa nce)을 전달하

며 그럼으로써 세대들을 혈족이라 불리는 시간적 공동체 속에 새겨넣는다는 관념

이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인민에 속하는 개인들은 서로 혈연관계에 있다는 명제를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진술 ...... 인종공동체 관념은 혈족의 경계가 씨족의 수준,

근린공동체의 수준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회계급의 수준에서 해소되어 가상

적으로 민족의 문턱으로 이전될 때 출현한다. 인종공동체는 자신을 하나의 거대

가족으로서, 또는 가족관계라는 공동의 외피로서(프랑스 가족공동체, 미국 가족

39) I bid ., pp. 8- 10.
40) Jackson, P., & Penrose, J ., ed., 1993, Cons truction of R ace, P lace and N ation ,

Minneapolis , MN : T 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26.
41) I bid ., p. 1.
42) Balibar , E ., 1990, T he Nation Form : History and Ideology , R eview , 13(3), 329- 61, 서관모

역, 1993,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 제6호, pp. 121- 122.



공동체, 알제리 가족공동체) 표상하는 경향이 있다. ...... 여기서 인종주의와 민족

주의의 교통의 확실한 한 가지 기준을 볼 수 있다. 곧 조국과 민족이라는 관념을

가족수호 에 연결하는 조국과 민족에 관한 모든 담론들은 이미 인종주의의 세계

안에 자리잡고 있다. 43)

이른바 민족은 인종적인 차원의 사회적 관계와 교차하면서 자명성을 가장하고 내부적인 결

속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종적 차원은 혈통의 동일성을 통해서 민족을 유지하

고 재생산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음으로, 민족이 성적인 정체성의 차원으로 굴절되는 상황을 검토해보자. 다양한 규모들

에서 그리고 제도적인 지점들에서 성적인 정체성들의 공간성이 파악될 수 있는데, 사적인

가내(domestic) 공간에서부터 민족- 국가의 공간에까지 그리고 국제관계들의 영역 너머에까

지 넘나들면서이다.44) 다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과 탈소비에트의 민족국가들을 포함하는

많은 장소들에서, 여성들의 육체들과 민족 상징체는 헤게모니적인 민족주의자 담론에서 물

질적으로 합성된다.45) 여성이 가지는 삶의 보호는 민족의 안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쓰여진

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동유럽에서는 종족 긴장들 때문에 여성들의 재생산 능력들이 민족

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민족 생존이 쟁점화되고 민족주의가

여성의 육체들을 향해 보다 의식적으로 목표지워진다. 보스니아 내전 시기 세르비아 군인에

의해서 보스니아 소수민족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족주의 수사학과

현실정치에서 개별적인 여성 육체들과 민족 사이의 연결들이 공고해진 사례이다.

가내적임(domesticity )과 국제정치의 구성은 민족적인 것으로 특정인들을 통합하는 과정

을 잘 보여준다.46) 이것은 일련의 투쟁 과정이면서 성적인 정체성들 사이 경합이기도 한데,

단지 남자와 여자의 대립이 아니라 특정 입장에서 야기하는 압력과 분할의 재인식이다. 아

울러 동유럽 페미니즘의 경우, 가내적인 것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지 여성의 폐

쇄공간이 아니고, 노동에 대한 국가 요구에 대항하는 저항의 사이트이며, 현상유지를 넘어서

려고 하는 급진 정치의 공간이다. 민족적 시민성(national citizenship )의 군사화는 여성에 배

제적이지만, 이제 여성들은 군사적인 것의 남성 지배가 가지는 자연화에 도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군사적인 것의 사내다움을 부식시키는데 여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이다. 반면

에 이러한 측면들은 페미니즘이 전쟁의 사내다움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아울러,

여성적인 것 으로서 취급한 평화로운 특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이다. 요컨대 민족은 성

적인 차원을 매개로 하여 일상의 장소에 위치하고 정치적인 국면을 형성한다.

세 번째, 민족을 계급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논점이 있다. 특정 장소가 민족화

된 공간이 되고서 그 공간을 둘러싸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민족 이라는 동

일한 가정 아래 그 장소를 민족화 하였으나 장소가 가지는 효과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로 상이한 경우가 생긴다. 이 점은 민족이라는 것이 계급적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민족이라는 것이 가지는 효과로 인해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자연화되어 나타나며, 그 민족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43) I bid ., pp. 126- 7.
44) Duncan, N., 1996, Introduction : (Re)placings, in N. Duncan , ed., B odySpace: D es tabiliz ing

g eog raphies of g ender and sex ulaity ,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p. 7.
45) Sharp, J . P ., 1996, Gendering Nationhood: a feminist engagement with national identity , in

N. Duncan, ed., I bid ., pp. 100- 1.
46) I bid ., p. 107.



확인되는 사안이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은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계급간의 갈등이 내재된 사회의 민족화로 인해서 '조화와 안정 '의

테두리가 만들어진다.

민족이라는 변수는 계급갈등에 있어서 '마취효과 '를 가져오고 자본축적의 원만함을 부추

긴다. 민족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조건의 일종인데, 기본적으로는 자본에 의해 창안되고 확정

된 분열과 위계질서이다.47) 이른바 자본의 전략 변수로서 민족이 위치한다. 자본의 생존은

가치 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서 가능하기에 이를 위해 정치적 분열 전략을 사용하고 자

연화된 모습을 취한다. 민족과 계급문제의 관계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이 상대적으로 특

수하게 파악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민족의 자연화가 멈추어버리는 계기가 확보되며, 이는 사

회적 관계의 변형과정에서 실마리를 제공한다. 계급적 관계양상으로 진행되는 사회모순의

해결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매개로 작동하는 헤게모니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민족정체성은 계급문제의 은폐 효과로서 작동하고 있고, 계급문제와 무관하게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2.4 사회 정체성의 특수체로서 민족

현존하는 인류는 사회적 주체로서 특정 민족에 소속되어 행위자가 된다. 민족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조직은 아니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특수한

국면으로 등장하였다. 특정한 시공간 관계에서 사회가 민족화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민족 주

체를 호출한다. 특정 행위자들은 민족정체성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

한다. 민족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을 결합하고 동시에 외부에 다른 민족들을 타자화한다. 동

일성과 타자성을 통해서 민족 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개별 행위자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자연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속을 들여

다 보면 사회적인 과정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 생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정체성을 가지는데, 수동적인 반영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정

체성은 행위자가 사회적 관계내에서 문화적 도구들을 매개로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한 결

과이다. 이른바 문화적 매개고리를 가지고서 개인 내부와 그들을 둘러싼 시·공간적 맥락들

이 상호교차하는 양상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특정 정체성의 구성에서 문화적 매

개고리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다.

다양한 상징과 물질관계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매개고리는 행위자와 그를 둘러싼 맥락들

사이를 운동하면서 여러 개의 정체성들을 만들어낸다. 문화적 매개는 특정 맥락에서 행위자

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통해 작동하기에 일방적인 복제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정체성은 행위자가 수행하는 활동 속에서 매개되는 문화적 도구들의 속성을, 그리고 그 활

동의 시공간적 맥락들을 탐색함에 따라 그 본질이 규명될 수 있다.

정체성이 행위자의 능동적인 활동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체성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체성이 특정한 맥락 내에서 문화적 도구를 매개로 하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

어지기에 실천적 개입이 가능하다. 맥락들과 문화적 매개의 변화를 통해서 행위자의 활동이

가지는 속성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과 정치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교육과 정치는 행위자의 의식세계에 관여하여 선택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사회적

47) Heide, H., 강수돌 외 역, 1993, 자본의 전략변수로서의 민족: 마르크스 가치이론에 근거한 비

경제주의적 해석, 이론 , 제6호, pp. 257- 290.



실천을 부추긴다고 볼 때,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 주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들의 실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위자를 둘러싼 맥락과 그 행위자

의 활동에 매개된 문화적 도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맥락이란 시공간 좌표를

의미하며, 문화적 도구의 경우 다양한 상징체계로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사회적 활동을 통

해서 행위자들에 의해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특정 행위자들이 처해있는 맥락과 그

행위자들의 활동에 매개되는 문화적인 상징체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민족정체성을 부추기는 교육관행에 주목할 경우,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관련

하는 문화적인 도구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문화적 도구들은 교육과정(敎育

課程)과 교사의 수업행위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적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교사의 수업을 통해서 실천되게끔 강제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생들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그 구체적 외형물인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이 긴요해진다.

3. 연구방법 : 질적 내용분석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다.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인민학교 라고 부르며 교육과정에서 모두 10개의 교과를 가르치

고 있다.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48)

48) 북한 교육위원회, 1996, 인민학교 학년과목과 주시간시수, 과정안 , 한만길, 1999, 북한에서

는 어떻게 교육할까 , 서울: 우리교육, p. 56에서 재인용.



교 과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52(4.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52(4.2)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52(4.2)

국어 8 8 7 7 1,142(31.7)

수학 5 5 6 6 834(23.1)

력사 1 37(1.0)

자연 3 3 222(6.7)

체육 2 2 2 2 304(8.4)

음악 2 2 2 2 304(8.4)

도화·공작 2 2 2 2 304(8.4)

교과명을 살펴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 시절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

수님 어린 시절 , 공산주의 도덕 , 국어 , 수학 , 력사 , 자연 , 체육 , 음악 , 도화·공작 등

이다. 민족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특히 주목할 교과는 공산주의 도덕 과

국어 , 력사 이다. 남한의 사회와 도덕, 국어에 해당하는 교과이다. 이 세 교과에서 력사 는

4학년에서만 가르쳐지고 국어 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당되었다. 아울러 남한과는 다르게 4

학년까지를 초등학교로 규정한 것이 독특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산주의 도덕 , 국어 교과서

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분석방법의 기본 전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할 방법은 질적 내용분석법이다. 내용분석이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어떤 체계적인 절차 로 알려졌는데, 대개가 체계적 이고 객관적 인

그리고 수량적 인 성격을 가졌다.49) 이러한 성격의 내용분석은 엄밀히 말하자면, 양적 내용

분석법이며, 특정한 상징들의 발생빈도를 개괄적인 판단으로 번역하고, 담론 내용의 비교들

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간에 시공간적 점유의 정도를 따진다.50) 즉, 새로운 생성적 패턴을

발견하기 보다는 가설적인 관계들을 증명하거나 확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51)

49) Wimmer , R. D., & Dominik, J . R., 1983, M ass M edia R es earch: A n Introduction ,
Belmont : Wadsworth Publishing Campany , 유재천 역, 1986,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 서울:
나남, pp. 202- 3.

50) Altheide, D. L., 1996, Qualitative M edia A nalys is , T housand Oaks, CA : Sage, p. 15.
51) I bid ., p. 16.



이에 비해 질적 내용분석은 민속지적 내용분석(ethnographic content analysis )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이론적 관계들의 증명뿐만 아니라, 의미의 의사교환을 보고하고 이

해하려고 한다.52) 질적 내용분석에서는 개념 개발과 자료 샘플링, 자료 수집, 자료 코딩과

분석 및 해석 사이 지속적으로 성찰적인 운동이 전개된다. 자료들은 개념적으로 코드화되고

하나의 항목은 몇 가지 목적들에 관련된다. 분석의 기본 절차는 분석내용의 확인, 프로토콜

개발과 자료 수집, 자료 코딩과 조직,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53) 질적

내용 분석의 과정이 보다 구체적이도록 11단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54)

<질적 내용 분석의 과정>

단계1.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단계2. 정보 원천의 과정과 맥락에 친숙해지기

↓

단계3. 관련문헌의 몇 가지 사례들에 친숙해지기

↓

단계4. 자료수집을 안내하고 프로토콜을 고안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들

혹은 범주들을 목록화하기

↓

단계5. 몇 가지 문서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면서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

단계6. 프로토콜을 개조하고 그 프로토콜을 보다 더 정련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경우를 선택하기

↓

단계7. 샘플링 준거와 전략에 도달하기

↓

단계8. 미리 설정된 코드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가능한 많은 기술적 사례들 수집)

↓

단계9. 개념적 정련과 자료 코드화를 포함하면서 자료분석을 수행하기

↓

단계10. 각 범주 혹은 항목 내에 극단들 과 핵심적인 차이들 을

비교·대조하기

↓

52) I bid ., pp. 16- 7.
53) I bid ., p. 23.
54) I bid ., pp. 23- 4.



단계11. 극단들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경우의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기- >
해석과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보고서 작업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프로토콜 항목은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되며, 경

관을 매개로 하는 장소감의 동일시 양상과 영역화 양상이 주요 항목이다. 주요 항목들은 교

과서에서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드러나며, 내용서술 과 삽화 및 사진 이 대표적이다. 주요

항목이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분석기법을 달리한다. 내용서술 의 경우,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며, 삽화 및 사진 의 경우, 도상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각 기법의 의미와 실제 분석

전략을 구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3.3 분석기법의 전략

3.3.1 교과서 내용서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은 여러 맥락을 가진 민족정체성 내러티브를 기술하기 위해서 동화

(assimilation )의 담론전략들과 부동화(dissimilation )의 담론전략들을 드러낸다.55) 전자의 경

우, 민족적 동일성이 국내에서 구성되는 양상을 포착하고, 후자의 경우는 민족적 차이들의

구성에 주목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적 관행의 형식으로 쓰여지고 말해진 담론 을 이

해하려고 한다.56) 특수한 담론적 사건들과 상황들, 구체화된 제도들과 사회적 구조들 사이

변증법적 관계를 가정한다.

한편으로, 상황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들이 형태지워지고 담론들에 영향

을 준다. 다른 한편으로, 담론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실재에 영향을 미친다.

달리 말하자면, 담론은 사회적 관행을 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행에 의해 구성

된다. 57)

이를테면,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에 서술된 민족 담론 은 사회적 관행의 산물이며, 동시에

사회적 관행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관행들에서 살아가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담론들이며, 그

러한 담론들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서 전개되는 교수와 학습 이라는 사회적 관행에 관여한

다.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담론이 정체성 내러티브로 규정되면서 분석 대상으로

상정된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실제에서는 세 가지 상호연관된 차원들 사이를 구분하는데, 내용/ 토픽

들, 전략들, 언어적 수단들과 실현 형식들이 바로 그것이다.58) 정체성 담론들을 분석하기 위

한 세 가지 접근법인 셈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의미양

상에 따라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다. 다만 논의의 엄밀함을 위해 논리적인 구분하고서 의미

55) Cilla, R. D., Reisigl, M., & Wodak, R., 1999, T 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D iscours e & Society , 10(2), pp. 149- 173.

56) I bid ., p. 157.
57) I bid .
58) I bid ., pp. 157- 166.



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 토픽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동일시 양상 이 구체화된 내용들이다. 모두

다섯 가지 사례가 있는데, ① 특정 민족에 대한 감성적 애착 ② 집합적인 정치사의 내러티

브 ③ 공동 문화의 담론적 구성 ④ 집합적 현재와 미래의 담론적 구성 ⑤ 민족적 신체

(body )의 담론적 구성 등이다.59)

둘째, 전략들이란 특정 정체성들의 담론적 구성, 지속, 변형 그리고 해체에 관련된다.60)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 구성적 전략(내부에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가정하기) ② 영속화와

정당화 전략들(단일성 강조- 고정관념적인 일반화 재생하기) ③ 변형전략들(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재규정) ④ 해체 전략들(현존하는 정체성의 탈신비화 혹은 삭제하기) 등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주로 영역화의 양상 과 관련해서 분석기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언어적 수단들과 실현의 형식들은 정체성의 담론적 구성에서 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형식들에 대한 언급이다.61) 분석의 초점은 어휘 단위들, 논의 도식들, 구문적 수단들이며, 이

것들은 내부적인 포함과 외부적인 배제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인칭대명사 우리 의

사용은 내부적으로 포함의 상황이고, 그들 은 배제의 경우이다. 비유법의 경우, 환유, 제유,

그리고 의인화가 대표적이며 비유법을 통해서 정체성의 담론적 구성에 개입한다. 여기서 환

유란, 어떤 것을 직접 가리키는 대신에 그 속성이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테면, 요람은 아동기 라는 말에서 좋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제유란 부분으로 전체를 나

타내는 방식인데,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다 는 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서 정체성의 담론적 구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기법들

은 상대적으로 역할분담을 한다. 내용/ 토픽의 경우, 정체성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구분해

주는 포괄적인 범주이다. 전략들은 내용/ 토픽을 통해서 파악된 정체성 텍스트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언어적 수단들과 실현의 형식들은 정체성 텍스트 내부에서 의미

관계를 분절화된 상태로 취급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의 담론적 구성 과정을 분석

할 때, 내용/ 토픽에서 전략들을 거치고 언어적 수단들과 실현의 형식들로 나아가면서, 분석

행위가 보다 구체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3.3.2 삽화와 사진에 대한 도상학적 분석

학교 교과서에서 삽화나 사진은 내용 서술과 관계를 가지면서 재현된 경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재현된 경관들은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정체성의 구성에 관여한다. 특정 장소나

사회적 관행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개입하며, 이는 도상학

적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검토된다. 도상학적 분석은 경관 연구자 집단에 의해 정련화된

방법이다. 이들이 보기에 경관은 환경을 재현하고, 구조화하거나 상징화하는 시각적인 방식

이면서 문화적인 이미지이고 다양한 자료들에서 재현된다.62) 경관은 단지 가시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의미들의 구성적인 이미지이다. 의미의 구현체이기에 경관은 상

징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63)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에 재현된 경

59) I bid ., pp. 158- 160.
60) I bid ., pp. 160- 3.
61) I bid ., pp. 163- 5.
62) Cosgrove, D., & Daniels, S., 1988, Introduction : iconography and landscape, in T he

iconog raphy of landscap e: essays on the sym bolic rep res entation, des ign and us e of pas t
environm ent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

63) Duncan, J . S., 1990, The city as tex t: the p olitics of landscap e interp retation in the



관들은 내용서술 못지 않게 읽기 의 대상이 된다.

경관 읽기의 방식으로서의 도상학적 연구는 역사적 맥락 아래 예술작품의 의미를 입증하

려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64)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순수 형식적인 전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imagery )에 내포된 관념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도상학적 접근은 의식적으로 코드

화된 텍스트로서 그림을 개념화하고 판독의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 접근 과정에서는 경관을

둘러싼 광범위한 맥락들을 검토하면서 탐정적인 종합의 성격을 보여주며 해석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도상학적 접근에서 보기에, 경관은 특수한 문화적 요구들에 따라 구조화

된 세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 형식들이다. 즉 경관이라는 형식으로 대상들과 사건들

이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 아래 표현되기에, 우리가 보는 것 은 읽기의 대상이 된다.

경관에 대한 도상학적 분석은 기어츠식으로 말하자면, 두꺼운 묘사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대화이다.65) 즉, 경관이 가지는 텍스트성(textuality )이 컨텍스트

에 의해 조회되는 과정이다.66) 경관이 특수한 바라보기의 대상이 되기에, 삽화나 사진은 가

치중립적인 소재가 아니라 일정한 편견이 개입된 의미 판독의 대상이다. 삽화나 사진의 형

식으로 드러난 일련의 의도와 의미체들이 내용 서술의 맥락 등과 관련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 교과서에 자리하고 있는 삽화나 사진은 재현된 경관으로서 정체

성의 형성과 관련해 일정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삽화나 사진은 내용서술과 더불어

민족정체성의 경관적 구성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련의 요소들인 것이다.

4. 분석의 실제

민족정체성은 다른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동일자 와 타자 의 구성을 통해서 성립된다. 민

족적 동일자와 타자는 일련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창출된다. 여기서 민족적 동일자는 우리

라는 범주로, 민족적 타자는 그들 이라는 범주로 설정한다. 우리 와 그들 이라는 사회적 범

주는 여러 가지 담론 관행들에서 일상적으로 드러난다. 후속세대를 재생산하는 교육의 과정

에서 가장 강력한 매개 기제인 교육과정 자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교과서 내용은 전

형적인 담론관행의 재현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에는 민족정체성이 구성되는 일련

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속성의 내용을 가장 집약적

으로 다루고 있는 공산주의 도덕 과 국어 교과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1 민족적 타자성의 창출

최근(1995- 1999년)에 발행된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 내용은 민족 외부에 대한 경계 설정

이 확고하다. 민족 내부의 동일성과 대비되는 타자성의 소유자들은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

다. 그리고 민족 국가 내부의 지주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자성을 행사한다. 민족 외

K andyan K ingdom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4) Cosgrove, D., & Daniels, S ., op . cit, p. 2.
65) Darnton , R., 1984,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 isodes in F rench cultural his tory ,

New York : Basic Books, 조한욱 역, 1996, 고양이 대학살 - 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

기들 ,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154- 207.
66) Duncan, J . S., op . cit, pp. 22- 24.



부의 타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감으로 거리를 둔다. 도저히 동일시 할 수 없는 부정

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서 타자화하고 있다.

4.1.1 민족적 타자로서의 미국

<공산주의 도덕> 1학년 제29과 승냥이 미국놈 에서 미국을 타자화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에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상황을 교재내용으로 구성하고 있

다.

...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의 이야기입니다. 용수가 살고 있는 마을에 미국놈들이

기여들었습니다. 미국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붙잡아갔습니다 ... 미국놈

들은 숨져가는 아이들을 보고 좋다고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숨지는 어린 아이들

을 보고 좋다고 하는 미국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승냥이들입니다. 67)

민족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민족 내부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는데, 이때 대외적으로

타자를 상정한다. 북한 체제에서 민족 내부의 동일성은 미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미국을 민족적으로 타자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를 만들어낸다. 특히,

승냥이 라는 의인화 표현을 통해서 미국을 타자화하면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인

내면화를 추동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도덕> 4학년 제20과 미국을 살인마 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 사회를 강점

한 외세로서 미국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상황설정이 제시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매일과 같이 어린이들과 여

성들,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마구 죽이는 치떨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

습니다. 68)

조선사람을 업수이 보고 마구 죽이는 저놈들을 죽여야 해. 정말 미국놈들은 남

조선 인민들을 못살게 굴며 닥치는대로 죽이는 살인마들입니다. 이놈들은 량심도

렴치도 없는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승냥이놈들입니다. 우리는 남녁땅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못된 짓을 다하고 있는 양키놈들을 끊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미워해야 합니다. 69)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에만 민족에게 타자였던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타자로서 배제의 대상이다. 남한에 상주한 미군들이 같은 민족인 남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역시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북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 정서적인 거부감을 가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요컨대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에서 미국은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민족적 타자로서 규정되고, 배제되어야 할 그들

로 상정되어 있다.

67) 김완선 외, 1995, 공산주의도덕-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69- 72.
68) 김완선 외, 1995, 공산주의 도덕- 인민학교 4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85.
69) 위의 책, p. 87.



또한 2학년 <국어> 교과서 제26과 미제승냥이 에서는 해방되기 전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70) 명섭이라는 소년이 허시몬 이라는 미국인의 사과밭을 지나다가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사과를 집으려 했고,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는 내용이다. 명섭이는 미국인 허시

몬으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마을사람들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도 역사

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해방되기 전에 미국인들에 의해 한국

민중이 고통을 받는다는 측면이 그렇다. 역사적으로 허구인 상황설정을 통해 미국을 타자화

하는데 있어서 과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해 타자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

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며 가치주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민족적 타자로서 규정되는 상황은 과거와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민족

의 통일된 미래와 관련해서 타자성이 부과된다. 인민학교 1학년 <국어>교재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동시 형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동시의 제목은 통일연아 올라라 이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통일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남녘동무 모두 보고/ 기뻐하며 춤추게

통일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미국놈들 쳐다보고/ 벌벌 떨며 도망치게 71)

남한의 경우, 공식적인 담론체계를 통해서 미국을 타자화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엄

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 나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미국을 타자화하는 것이 공

식화되어 있지만, 남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친밀한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컨대, 민족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에서 남북한이 분

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 가능해진다. 민족 공동의 숙원인 통일의 달성과정에

서 장애요인의 설정, 즉, 타자성의 부과에서 현실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1.2 민족적 타자로서의 일본

<국어> 1학년 교과서에 어두워진 일본땅 이라는 단원이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의 항일정

신을 신비롭게 상징화하고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구의에 조선 땅을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형식이다. 김정일이 잘못 만들어진 지구의를 보고서, 일본땅을 까맣게

칠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다.

... 그랬더니 이날 일본땅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온 일본땅이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오래 동안 세찬 소낙

비가 쏟아졌습니다. 72)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강점한 일본에 대한 타자화의 한 방식이다.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일본을 동일시할 수 없는 타자로서 부상시키고 있다. 동시에 특정인의 능력을 신비화하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지도록 의도하였다.

<국어> 2학년 교과서 제57과 거북선 에서도 일본은 전형적으로 타자화된다. 일본이 우리

70)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65- 7.
71) 리광섭 외,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72- 3.
72) 위의 책, p. 99.



민족에게 배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최근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오랜 민족사를 통해서 형성

된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즉, 우리 민족사는 대외교섭사의 측면에서 볼 때, 민족적 타자

인 일본과의 대립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4백년 전 임진왜란의 상황이 역사 교과서가 아닌 <

국어> 교과서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에 머물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민족적 타자로서의 일본은 과거의 이전 세대로까지 거슬러 올

라가 오랫동안 역사화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0년전이였습니다. 왜놈들은 배를 타고 자주 우리 나라에 기여들

어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 리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습니

다. .... 왜놈들은 거북선을 보고 바다의 괴물이 나타났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

거북선은 왜놈들의 배를 따라다니며 모조리 족쳐버렸습니다 ... 이처럼 거북선은

왜놈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력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73)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과거를 바탕으로 일본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역사적

사실로서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4백년전의 이야기인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오늘

상황에서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1.3 민족적 타자로서의 지주세력 과 남조선 괴뢰

북한 사회에서 민족적 타자는 반드시 외국인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타자성을 가지는 세력은 민족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

각시키고 있다. 인민학교 교과서에서 지주세력 , 남조선 괴뢰 라고 불리우는 대상이 바로 그

것이다.

<공산주의 도덕> 1학년 제31과 악독한 지주놈 에서는 지주 를 타자화하고 있다. 다른 과

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시작단계에서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제적으로

지주와 자본가를 타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주, 자본가를 계속 미워해야 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

니다. 74)

이후의 내용은 김일성의 교시를 구체화는 사례를 구성하고 있고, 지주의 잔학상을 부상시

킨다. 지주의 야만적 행위에 고통받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칠성이는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지주집일을 하였습니다. 지주놈은 칠성이를

소처럼 마구 부려먹으면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 악독한 지주

놈은 오늘 남쪽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주놈을 없애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75)

73) 리광섭 외,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139- 141.
74) 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75.
75) 위의 책, pp. 76- 9.



동일자로 규정된 우리 에게 지주 는 타자로서 배제의 대상이다. 교과서 내용에서 고통받

는 칠성이를 도와주는 머슴 어머니가 등장하고, 동일자의 연대를 보여준다. 칠성이와 머슴

어머니는 타자인 지주 와 동일한 경계를 창출하고 있고, 계급적인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타자인 지주 가 남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

키고 있음이 특이하다. 요컨대,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에서는 민족국가 내부에서도 타자를

별도로 상정하면서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계선은 계급적인 차원에서 창출되

고 있다.

한편, 2학년 <국어> 교과서 제21과 콩 한말 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76) 달레네 가족은 식량이 부족하여 지주에게서 콩을 빌려 농사

를 짓고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주는 터무니없이 추수한 콩을 빼앗아 갔고 또한 빚진

콩을 반납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해가 바뀔수록 지나간 세월만큼 콩 빚은 늘어만

갔고, 지주는 결국 어린 달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에 격분한 달레 아버지가 지주를 넘

어뜨렸고, 그날 밤 일본 순사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에

야 달레 가족도 잘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족구성원 내부에서 지주세

력을 타자화하면서도 동시에 그 지주세력과 동맹관계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이다. 요컨대 민족적 타자는 대내외적으로 공존관계를 구축한다는 경계설정을 시도하고 있

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도덕> 4학년 제13과에서는 남한사회의 해외입양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가난한 아이들이 소위 남조선 괴뢰 들의 이익추

구를 위해 희생되고 있음을 기술한다. 그리고 해외입양문제는 민족적 불행인데, 외국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놈들은 몇푼의 돈을 벌려고 의지할데 없이 거리를 헤메고 있는 불쌍

한 어린이들을 꾀어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자본가놈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77)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해외입양문제는 남한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기 보다는 남조선괴뢰 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추겨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인 극

복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해외입양문제는 사실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인다.

또한 실제로 입양아들이 그 사회에서 원만하게 성장하여 인생을 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만 북한사회에서 민족정체성을 추구할 때, 민족구

성원 내부에서 부도덕한 지주세력 과 더불어 남조선 괴뢰놈 이라고 부르는 특정인들이 타자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구성원 내부의 타자들에 대한 규정이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4.2 민족적 동일성의 창출

76)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50- 3.
77) 김완선 외, 1995, 공산주의도덕- 인민학교 4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36.



민족적 동일성의 창출은 민족국가 내부에서 우리 에 대한 자기규정으로 드러난다. 우리

에 대한 자기 규정의 모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공통의 사회적 관행을

강조하거나 혹은 공통의 장소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의 제시가 대표적이다. 공통의 사회적

관행의 경우, 동질적인 생활양식의 확인으로 구체화되며, 공통의 장소감은 동일한 경험을 가

능하게 해주는 경관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4.2.1 공통의 사회적 관행을 통한 우리 의 강조

<공산주의 도덕> 4학년 제2과 누구나 다 일하는 우리 나라 에서 민족적 동일성은 공통의

사회적 관행을 통해서 주지되고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기 규정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희

망과 재능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배합하면서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78)

북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성립시키고 있으며, 그 효

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적극적인 동일시를 부추기고 있다. 즉,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적

인 생산양식이 민족국가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내부의 동일성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북한사회의 사회주의적 동일성은 남한 사회의 실업 상황과 대비하면서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

공해주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알맞은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단 한명

도 없습니다. ... 그러나 남조선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

람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남

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에서도 수백수천만이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79)

북한 사회의 정체성은 사회주의적인 경제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한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대비시키고 있다. 북한의 초등학생들은 실업이라는 비인간적인 사회관계에 있

는 남한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동일시 하지 않는 과정이 되면서 북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인 사회관행을 통해서 내부적인 동일성의 창출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

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련의 해체이후 가속화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퇴조에 대해 부정

78) 김완선 외, 1995, 공산주의도덕- 인민학교 4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4.
79) 위의 책, pp. 5- 8.



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이면서, 사회주의 가치의 지속적인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 4학년 제6과 악보를 판 소녀 를 보면, 사회주의 포기 이후 동구권이 자본주의화 되

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

하기 전에, 김일성의 교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와 향락에 중독된 수정주의자들은 후대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

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온갖 사회악 앞에 사정없이 내던지고 있다

. 80)

사회주의의 포기를 수정주의자들의 그릇된 관점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는 마리나 라는 소녀가 사회주의 시절에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

만, 자본주의화 이후에는 학비와 가족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설정이다. 사회주의의 포기

와 자본주의화로의 진행이 한 개인의 생활모습을 일순간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는 식의 논의가 전개된다.

빵 한쪼각을 위해 바이올린을 켜고 그 귀중한 악보를 팔아야 하는 저주로운 사

회, 나의 배움터, 아빠, 엄마의 일자를 빼앗는 사람 못살 세상! 행복했던 사회주의

를 버리다니?.... 81)

과거에는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밟았던 동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로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

에 대한 타자화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북한사회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사회관행을 내부적으로 동일시하고 이를 교과서에 나타내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주의적 관행을 바

탕으로 하는 소속감을 고무하고 있다. 가장 나이 어린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학습자

의 발달을 고려하여 시적인 표현으로 사회주의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인민학교 1

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북한 스스로의 자기규정을 사회주의 체제로 하면서 시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사회주의 내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배우며/ 일하는 나라

원수님이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나라 82)

인민학교 1학년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동일한 내용범주는 2학년 교과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요일 저녁 가족들의 대화과정으로 북한 사회의 정

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자기 규정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일상화된 담론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하

고, 특히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도록 한다. 내용전개를 살펴보자면, 텔레비

젼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가 나오고 형제들이 따라 불렀다. 그리고 난 뒤

아버지가 북한이 왜 제일 좋은지를 질문하고 형제들이 답변하는 상황을 연결한다.

80) 김완선 외, 1995, 공산주의도덕- 인민학교 4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16.
81) 위의 책, p. 19.
82)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80.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돈 한 푼 내지않구 공부를 합니다. 그리구 병이 나면

거져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한 가정처럼 지냅니다. .....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83)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된 사회적 관행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민족적 자부심에 바탕하여 소속감을 유도하며, 더군다나 그러한 자부심들은 민족 내부의 지

도력에 동력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사회는 대단히 안정된 사회이

면서 내부적으로 단일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기술되었다.

4.2.2. 공통의 장소감에 바탕한 동일성 찾기

특정한 경계내에 자리하고 있는 내부구성원들에게 동질감은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잘 만

들어질 수 있다. 우리 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역적인 경계 인식을 바

탕으로 하여 그 내부에서 소속감을 가지도록 상황이 구성된다. 북한의 민족적 영역성은 남

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이다. 인민학교 <국어> 4학년 제20과 우리 나라 바다 에서 지정학

적 인식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

우리 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 .... 조선동해와 조선

서해, 조선남해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바다는 우리 나라 전체 땅넚이 보다 몇배

나 더 큽니다. 84)

우리 나라 라고 규정하는 민족국가의 경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와 그 주변의 영해

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역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국가와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고, 경계선 내부에서 동일성을 생성시킨다.

경계선 내부의 민족적 동일성은 공통의 경험에 바탕하며, 특정 장소의 경관을 매개로 하

는 경우가 많다. 내부구성원 누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매개물이 경관으로 존재하여 공통의

경험을 일구어낸다. 인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제 막 인민학교에 입학한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상징적인 경관에 대한 동일시 과정으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

기서는 특히 교과서 내용서술 못지 않게 경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삽화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적 일체감을 야기하고 있는 경관 사례는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경우, 인공경관이나 상징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연경관의 경우를 보자면, 정일봉 과 백두산 그리고 금강산과 같은 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일봉 에 관한 내용서술과 삽화그림을 살펴보자.85) 먼저 내용서술을 보면, 한글

83)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134.
84)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4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50
85)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32- 3.



이응( ) 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일봉 정일봉 우리 자랑 정일봉 이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인민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한글을 익히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내면화

까지 도모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자부심의 대상으로서 자연경관이 자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일봉 이라고 인격화된 산이다. 이때, 정일봉은 단지 자연적인 상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정치 지도자로 의인화된 상태에서 상징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들

이 산이라는 자연경관을 매개로 하여 장소감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지만, 정

치적인 동일시를 겨냥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치 지도자의 출생지로

추측되는 장소의 경관을 자부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의 경우, 정일봉 에 비해서 내용서술의 비중이 높고 경관묘사는 치밀하지 않다. 내용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개된다.



산산 백두산/ 우리 나라 백두산/ 구름우에 솟았죠/ 하늘 끝에 솟았죠/

산산 백두산/ 자랑높은 백두산/ 대원수님의 산이죠/ 원수님의 산이죠 86)

정일봉과 백두산 둘다 산을 소재로 하여,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인격화하는 모습이 분명하다. 즉 북한사회의 상징적 인물과 동격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설정

되며, 이는 자연경관에 대한 동일시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인 결속력에까지 나아가고자 하

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출발

점으로 하여 정치적인 동일시로 발전하고 있다.

백두산은 민족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성스러운 장소가 되고 있다. 백두산은 민족

적 성지로 상징화되며, 항일투쟁이라는 민족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학

교 교과서에서는 백두산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 민족적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지도자의 활동을 신비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민족적 소속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교

과서 내용서술을 보면, 민족적 타자인 일본 과의 전투 상황이 묘사되면서 백두산의 의인화

가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인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나

고 있다.

백두산에서 유격대의 우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장칼을 높이 드시고 챙챙한 목소리로 웨치시였습니다. 《왜놈이다! 돌격 앞으

로!》그러자 백두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산울림을 하였습니다. 《왜놈이다!

돌격 앞으로!》.... 87)

요컨대, 자연경관에 대한 민족적 동일시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소는 백두산

이다. 백두산은 민족화된 장소로서 가장 전형성을 가지고 있고, 민족 서사시로 재현되고 있

다. 2학년 국어 교과서 제71과 소백수의 물 노래 에서는 구체적인 정치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설정하지 않고서 백두산을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백두밀영 고향집/ 안고 돌면서/ 돌돌돌 흘러가는/ 소백수는요

눈속에 묻혀서도/ 노래불러요/ 그날의 감격을/ 노래불러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돌돌돌 소백수/ 물노래는요

백두산 광명성/ 솟아올랐다/ 하늘땅이 설레이며/ 부르던 노래

돌돌돌 소백수/ 물노래는요/ 삼천리가 따라부를/ 감격의 노래

력사의 그 아침에/ 미래를 불러/ 백두산이 《작곡》한/ 환희의 노래 88)

86)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70- 71.
87)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17- 9.
88)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172- 3.



유구한 민족사를 통해서 동일시 대상이 되어 왔던 백두산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민족의 미래

를 알려주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 근시안적 정치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족의 고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백두산이라는 장소는 민족의 영원한

고향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인 동일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경관에 대한 민족적 동일시를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소는 바로 금강산이다. 2학

년 <국어> 교과서 제66과에서는 금강산의 수려함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고 기술되

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난 뒤, 이후에 구체적인

묘사를 전개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조국산천은 어디나 다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금강산은 경치가 특출하게 뛰

여난 명승지입니다.》...... 참으로 금강산은 아름답기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산입니

다. 하기에 한 외국사람은 《바라건대 세상에 태여나 조선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였습니다. 89)

백두산이 경관의 수려함 보다는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였다는 점이 강조되는 반면, 금강산

은 경관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찬미하고 있다. 백두산이 민족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민족

적 동일성의 매개물이 되고 있다면, 금강산의 경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인 자랑거

리라고 여기고 민족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공경관이나 상징물에 대한 동일시 추구는 그 사례가 개선문 과 서해갑문 그리고 공화국

깃발 등이 대표적이다. 개선문 과 서해갑문 의 경우 실제 그 장소의 모습을 배경으로 제시

하며, 내용서술 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89)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160- 2.



≪길남아, 저기 보이는 것이 개선문이냐?≫≪예, 개선문이예요. 경애하는 김정

일 원수님께서 세우신 저 개선문은 세상에서 제일크답니다.≫≪참, 훌륭하구나.

≫ 90)

서해갑문 에 대한 내용서술을 다음과 같다.

얘들아 구경가자/ 서해갑문 구경가자/ 바다막고 우뚝 솟은/ 서해갑문 구경가자/

얘들아 자랑하자/ 서해갑문 자랑하자/ 원수님 사랑어린/ 서해갑문 자랑하자. 91)

상징경관에 대한 경험은 단지 사실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부심의 대상물이 되고 있다.

사실 인지를 바탕으로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게끔 하면서 특정한 의미발생을

유도하여 정치적인 동일시를 시도하고 있다.

상징경관에 대한 민족적 동일시는 국기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국기는 그야말

로 고도로 상징화된 기호 그 자체인데, 정서적인 친근감에 머물기 보다는 정치적인 구심력

을 부추긴다. 이점은 어느 민족이나 동일한 현상인데, 북한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면, 국기에

90)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54- 5.
91) 리광섭 외, 1999, 국어- 인민학교 1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52- 3.



대한 내용서술에서도 타자성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이다. 인민학교 1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공화국기발 이라는 동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기발/ 공화국기발/ 푸른 하늘 높이/ 펄펄 날려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가는 곳마다/ 지붕우에 저 기발/ 휘날리며 살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참 좋은 기발/ 원쑤놈들한테는/ 눈에 든 가시

우리모두 지키자/ 공화국기발/ 우리 나라 만세!/ 공화국 만만세! 92)

민족적 상징의 전형인 국기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타자성을 공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민족적 상징에 대한 동

일시 과정은 그 정치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 지도자와의 동

일시, 민족적 타자의 확인을 위해서 상징적 경관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경관이나 상징물에 대한 동일시 추구 상황은 인민학교 3학년과 4학년 <국어> 교과서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견학을 통해서 장소의 경관을 직접 경험하고 민족적

동일시를 추구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3학년 <국어> 교과서 제49과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

쟁을 기념하는 만경대 를 방문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손꼽아 기다리던 만경대견학의 날이 왔습니다. ... 우리들은 먼저 만경대사적관을

본 다음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

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 고향집! 얼마나 와보고 싶던 곳입니까 우리들은 고향집

을 주의깊게 돌아보았습니다. 93)

만경대는 북한사회에서 지도자의 고향인데, 개인들 각자의 고향으로도 간주하면서 적극적인

동일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항일투쟁을 고려하여 성역화를 하고 난 뒤, 후속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사회적 관행을 통해서 북한 사회 내부의 결집력

을 높이고 있으며, 그 상징적 매개물의 전형으로서 만경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4학년 <국어> 교과서 제59과에서는 6. 25 전쟁 기념탑을 찾아 그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

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찾아서 라고 명명되고 있어

전쟁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한국전쟁을 민족사의 비극으로 보는 반면,

북한사회에서는 전승을 기념하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 사회가 공동으로

체험한 전쟁이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전승 의 차원에

서 현대사의 비극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때 전승기념탑은 상징경관으로 매개되고 있다. 그

리고 과거의 전쟁을 전승 의 차원에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행동의 근본 동인으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떠나면서 굳게 마음다지였습니다. 영웅들이 걸

어간 길, 그들이 마지막순간에 섰던 그 자리에 나도 기어이 따라서리라고

상징경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민족적 소속감을 고양하는 시도는 세대간의 연속성을 고

92) 위의 책, pp. 104- 5.
93)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3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p. 108- 9.



려하면서 더욱 의미있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 세대의 경험이 후속세대의 경험과 연

결되면서 내부 구성원 사이의 결속력은 한층 밀도를 높여 간다. 인민학교 2학년 <국어> 제

70과 우리 할머니 에서는 보편적 인간애를 매개로 하면서 세대간의 연속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는 한국전쟁 시기에 부상을 당한 영예군인 이다. 그

런데 할머니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온갖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다. 그

래서 할머니는 특정 개인의 할머니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할머니,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앓으면 꼭 찾아가 돌봐줍니다. 또 우

리들이 놀다가 옷을 더럽히면 깨끗이 빨아줍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 할머

니》라고 부릅니다. 94)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 할머니가 마을의 상징적 인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

치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할머니의 말로 사회적 관계 수준을 보다 확장하여 국가 전

체의 상징적 구심을 포섭하고 있다.

우리들은 할머니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내가

노래 《우리의 어버진 김정일 원수님》을 불렀을 때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글

썽하여 《정말 우린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집안식구

들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95)

우리 할머니는 민족 전체의 공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전

쟁이 끝난 후에도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내용이 전개된다. 아울러 그러

한 존경받고 신뢰가 있는 인물을 통해 사회전체의 통합적 구심을 형성하면서 우리 의식을

생산하고 있다.

5. 결론 : 북한 정체성의 복합적 구성

현재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을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구

분은 선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다. 가시적인 경계선을 매개로 하면서 민족적 동일자와

민족적 타자가 구분되고 있다. 민족적 동일자들이 가지는 소속감들은 타자들과의 갈등관계

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민족적 타자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동일성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타자성이 부여된 대상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며, 대내적으로는 지

주세력 과 남조선 괴뢰 가 그 사례이다. 민족적 타자로 규정된 대상들은 시공간적 측면에서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간적으로 볼 때, 수 백년 이상 소급해서 올라가고 현

94)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170.
95) 리광섭 외, 1996, 국어- 인민학교 2학년 , 교육도서출판사, p. 171.



대사에서는 해방 시기까지로 제한된다.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우리 민족과의 대립관계를 형

성했고, 그 과정에서 타자성이 공고해졌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응전이라는 대

립구도로 역사적 경험들을 상기시키며, 민족이 다같이 경험하여 내부적으로 동일성을 창출

하는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정통성을 찾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항일투쟁이 전개

되었던 장소들은 민족적으로 성역화되면서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항일투쟁을

지도했던 인물이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통치자의 지도력에 대

한 동일시를 추구하고 내부의 통합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 하나의 대외적인 타자인 미국의 경우, 현대사에 와서 민족적 타자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단 극복의 장애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명시적이다. 일본에 대한 타자

화는 광복 이전 시기에 국한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미국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타자로

규정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자는 미국인 셈이다.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내부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사회에서 타자성

을 부과하는 작업은 그 강조점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기울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자로서

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인 감정요인이

공고해진다.

북한사회에서 대내적으로 타자화되는 부류는 지주세력 과 남조선 괴뢰 이다. 타자가 민족

국가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만들어진다.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족주의

는 계급관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북한사회에서는 계급적인 차별화를 바탕으로

민족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민족정체성은 계급당파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동일자로 포섭할 수 없는 부류로

남조선 괴뢰 를 상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남한

주민 대다수의 이해에 대립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에서 타자화의 대상은 민족국가 내부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비추어 보건대, 남한에서 추구하는 민족정체성의 정서와 상당히 이

질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으로 남북한 공동의 민족정체성을

도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에서 서

로 상반되는 내용에서는 상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동일한 민족정체성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공조체제의 구축에 유효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민족정체성 구성에서 일본을 타자화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대한 장소감을 추구하

는 경우, 민족 공동체의 보편적 염원을 위해 담론을 구성하는 경우 등은 남한의 경우와 이

해를 같이하는 사안들이다. 남한에서도 역사적으로 일본은 타자였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

념을 초월하여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민족의 공존과 평화

를 모색하는 담론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교류와 협력의 차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에서 보

기에 북한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남한에서는 동일자, 북한에서는 타자로 그리고 남한에서는 타자, 북한에서는 동일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첨예한 견해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정체성의 재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즉, 교육과 언론의 사회적 관행에서 입

장의 차이에 대한 원만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정체성의 재현이 동일화되도록 구체

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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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현재 인류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산성비와 사막화의 진행 그리고 열대 우림 파괴

와 물의 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해양은 전체 지구면적의 70

%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해양은 지구의 기후와

관련되어, 기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많은 생물들과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해양환경의 변화를 급속

하게 진행시켜 왔으며, 더 이상 해양환경오염의 상황을 무시하고서는 인간의 활동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국으로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

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2,000 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개발이 용이한 수심 20 m 이

내의 서·남해안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해양은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

로, 남해와 동해뿐만 아니라 황해도 역시, 중국과 북한과 인접하여 있는 해역으로 갈등과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업화 추진과 국토개발에 따른 산업용수의

유입과 기름 유출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

히 황해는 한국과 중국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연안지역은 이미 양국의 급속한 산업시설의

확충 및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인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로 이미 자연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황해 전 해

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공장폐수, 산업폐기물, 생활하수 등 오염물

질이 황해로 빠르게 유입·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강이나 하천 또는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세립질퇴적물에 흡착·이동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오염현황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해서는 황해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이동경로, 퇴적물의 기원 및 이동현상에 대

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중국해역을 포함하는 황

해 전역에 대한 퇴적물의 이동역사, 퇴적물의 기원과 공급량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

적물의 이동현상에 관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황해의 오염현황 파악 및 예측이 어려워 이

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일본, 러시아, 북한은 200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 역시 황해해역의 경계를 선포하였다. 중국은 해양

관할권의 기준을 자국에 유리한 퇴적물 형성 근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한

거리에 의한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과

학적 조사와 우리나라, 북한, 중국, 3국과의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황해퇴적물과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황해와 관련된 주변국가와의 분쟁시에 우리나라에 유

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황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

다. 황해에 대한 연구자료는 주로 중국과 외국 과학자들에 의한 자료들이 현재까지 인용되

고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황해의 기원과 퇴적물 분포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다. 그리

고 계속된 인접국가들의 연안역 개발과 변화에 따른 퇴적물 이동과 유입의 변화는 지역적으

로 실시되고 있어 황해의 전반적인 퇴적물 이동현상과 퇴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황해관련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환경오염의 문제와 방

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료들은 향후 주변국과의 경제수역의

협상에 기초자료로 제시될 것이며, 일본과의 어업권분쟁과 같은 경계분쟁과 오염에 관련된



분쟁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약 71 % 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고적부터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 왔으나 그 이용과 개발은 시대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르며 해

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달라져 왔다. 최근 해양은 생물, 광물, 에너지, 공간 등 자원의 보

고이며, 미래에 새롭게 개척해야 할 「제 2의 국토」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남해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연안국으로서 천해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반도는 3면의 해양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북한 등과 접하고 있어 군사적, 경제

적, 외교적 측면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간이다. 특히, 황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의 산업화 추진과 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른 산업용수 및 생활폐수의 유출과 기름 유출로 생

태계의 변화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해역이다.

산업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등

장하면서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은 기후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변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황해는 수심이 얕아 대기와 환경의 상호작용과 연안 역에서

의 인간활동이 해양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황해환경과 우리나라의 기상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환경오염을 인간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유해하며, 또한 인간의 건강에도 위험하고 어업 및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을 방해하며, 해수이용에 필요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도의 손상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해양환경 (강하구를 포함)으로 반입

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양의 오염은 최근 연안도시지역 주변의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라는 좁은 범위에서 지구환경 변화라는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

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의 경로와 오염원인은 매우 복잡

하며, 지금까지는 육상 오염물질의 하천에 의한 유입이 해양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공업화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이 증가되면서 해양오염에 중

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국가 관할

권 외측의 해저개발에 따른 오염 등이 나타나고 있다.

황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수심이 얕고 해류의 순환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연안국에서 발

생한 해양오염은 급속하게 전체 해역으로 확산되기 쉽다. 최근 한·중국의 급속한 연안개발

과 공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양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황해 생태계의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황해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광역적인 물리·화학·지질학적 환경자료의 획득이 시급하다. 특히,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기원지와 이동경로의 확인을 위해서는 황해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기원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분석과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해양 유입량의 파악, 오염물질의 이동과

분해과정에 대한 연구와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황해 전반에 대한 조

사와 연구를 위해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북한, 중국, 3국의 상호자료 교환과 3국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황해는 향후 한·중 양국

간의 환경 분쟁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책임소재규명 및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의 확보가 시급하

다. 이와 함께 국가간 해양에 대한 경계선 책정시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이에 대한 과

학적인 조사자료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제협력체제가

형성된 가운데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활동을 위한 무역통로로서의 황해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 인접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1)의 선포와 함께 해양의 경계설

정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측과 중국의 경계설정에 관한 주장은 상이하다. 우리나

라측은 등간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측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자국에 유리한 황해 퇴적물의 근원 및 분포를 기준으로 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북한과의 관계의 급진전은 한반도 해양연구를 한 단계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해양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해

양연구자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해양퇴적물의 기원과 분포를 제시하며, 주변 인접국과 해양

오염문제로 인한 분쟁시에 국제적 지위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1.2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구의 범위

황해에서 이루어진 비교적 체계적인 해양조사 사업은 1915년부터 연안 수온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물리·화학·지질·생물분야에서 각각 계속되어 오

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황해의 해양지질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황해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0년대부터 대륙

붕2)의 지질과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들이 장기적으

로 조사되어 왔으나, 중국과 한국 연안에 국한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황해의 전체적인 해

양환경에 관한 연구결과는 되지 못했다. 특히, 황해 북측해역인 북한측 해역은 기본적인 자

료도 보고된 바 없으며, 북측 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의 기원 및 강도와 해양환경의

변화에 관한 조사가 시급하다.

황해의 표층퇴적물 분포는 Shepard, Emery and Gould (1949) 와 Ninno and Emery

(1961)의 연구 이후 지역적으로 중국측 (Hu et al., 1989; Li et al., 1979; Li et al., 1984; Liu

1) 배타적 경제수역 (EEZ) :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

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을 말한다.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

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

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

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전세계에서 95개국이 EEZ를 선포하였다.
2) 대륙붕 (continental shelf) : 대륙주변부에 해안선과 대륙사면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 대체로

0.1。 정도로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뚜렷한 대륙사면이 없는 곳에서는 수심 200 m
까지를 가리킨다.



et al., 1983; Qin, 1979; Qin and Li, 1983; Ren and Shi, 1986; Su et al., 1983; Wang and

Aubrey , 1987; Wang et al., 1983; Yang and Sun, 1988; Zhang et al., 1985; Zheng and

Klemas, 1982)과 한국측 (Chang and Oh, 1991; Choi, 1990; Choi an Park , 1992; choi, 1993;

chough , 1983; Chough and Kim, 1981; Khim , 1988; Kim and Park, 1985; Kim et al., 1979;

Kim et al., 1984; Kim et al., 1986; Kim et al., 1987; Kim et al., 1988; Lee and Kim , 1987;

Lee et al., 1985; Lee et al., 1992; Lee and Park, 1991; Park and Oh, 1991; Park et al.,

1986; Park et al., 1984; Park and Wells , 1991; Park, 1986)에서 자세한 연구들이 발표되었

다. 그 이후 황해 전체 표층퇴적물 분포를 발표한 논문들이 몇 편 출간되었으나 (Lee and

Chough, 1989; Saito and Yang , 1995), 이들은 1949년 Shepard, Emery and Gould 연구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조사된 자료들과 연결되지 못하여 동시간적인 표층퇴적물의 분포를 대

표하지 못하였다. 해저퇴적물의 분포와 이동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Saito and Yang (1995)

과 Milliman, Beardsley , Yang and Limeburner (1985)의 자료가 있지만 한국 측의 표층 퇴

적물 분포 자료는 한국측 자료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확대되어 해석되어

지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해양수산부 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사

업의 일환으로 황해퇴적물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자세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다. 황해퇴적물의 이동현상과 퇴적환경에 대한 연구는 크게 퇴적물의 퇴적

상분석, 수온, 염분, 유속 및 유량과 같은 해수의 특성분석, 부유퇴적물 분석과 탄성파자료를

이용한 퇴적층의 해석등이 수행되고 있다.

황해의 부유퇴적물의 분포 및 이동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

야 한다. 수온, 염분, 용존산소와 같은 해수의 특성들은 CT D (Conductivity T emperature

Depth )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부유퇴적물은 CT D에 부착된 채수기 (water sampler )를 사용

하여 일정간격의 수심으로 해수를 채수하여 여과한 후 그 양을 측정한다.

현재 황해에 인접한 한국측 해역의 지질조사 자료만이 보고되어 있고 중국측과 북한측의

지질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측은 표층퇴적물과 시추코아의 채취 뿐만 아니라 지

층탐사 등 많은 자료들이 최근 몇 년간 축적되었다. 그러나 그 자료들로 황해의 전체적인

퇴적물 분포양상을 해석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층퇴적물시료와 피스톤 코아시료는 황해의 퇴적물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

료를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퇴적물은 오염물질과 함께 황해로 유입되어 퇴적되므로 이

러한 퇴적물 분포도 작성은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와 분포양상을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층퇴적물의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원지로부터 황해로 운반, 이동되어 퇴적되는 퇴

적물의 공급량과 확산형태를 연구하며, 입도분석, 함수율, 코아 x - 선 사진, 전단응력 및 자

동코아자동검침기 (AMSCL: Automatic multi- sensor core logger )를 이용하여 퇴적물의 이

동과 퇴적상을 분석한다. 또한 코아퇴적물의 퇴적구조를 관찰하여 이를 지화학 및 미고생물

결과와 비교하여 황해 생태계의 운영을 좌우하는 표층수 및 저층수 흐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자 한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보고된 지화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각 양국에서 배출되어 황해에 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연안 뿐만 아니라

황해 북측에서 유입되어 남측으로 이동되어 쌓이는 오염물질의 확산은 심각할 것으로 사료

된다.

퇴적물 중의 유기물 및 탄산염과 함께 주요원소 및 미량원소는 퇴적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대륙기원 물질이 주인 주요원소와 미량원소는 기후변화나 환경변화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며 그에 따라 농축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주요원소와

미량원소의 분석은 오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점토광물분석과

함께 중금속 분석, 유기물 등, 지화학적 분석은 오염물질의 종류, 진행방향뿐만 아니라 황해

전체 해역으로의 확산정도에 관한 질적으로 높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층퇴

적물 및 주상시료퇴적물에 대한 주요원소, 미량원소, 유기물, 탄산염 함량의 공간적 분포조

사, 공급원 추정, 오염인자의 추적연구 등을 수행한다.

해저퇴적물은 해수면 변동과 해저지형의 변화에 의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움직

여왔으며, 그 분포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해저퇴적물의 이동의 연구는 최근 해양탐사장비의

발달과 함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황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저케이블의 매설 및 해상

구조물 설치 등의 해양공간 활용시 안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저퇴적층을

탐사하기 위한 장비로는 피스톤코어기3), GPS 측정기, 정밀 수심측정기 (side scan sonar )

및 3.5 kHz 고해상 지층 탐사기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지층구조, 퇴적층의 발달과정,

퇴적물의 이동방향 및 기원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천·중부 지층구조 해석을 통해 분지내의

퇴적 기작과 분지 발달과정을 규명하고 퇴적층서 분석을 통하여 퇴적분지의 퇴적모델 및 고

해양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생 퇴적물의 이동상황

을 파악할 것이다.

유공충4)은 모든 해양환경에 풍부히 나타나는 동물플랑크톤의 일종이며, 퇴적물에 보존되

어 퇴적 당시의 해양환경을 지시한다. 유공충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특히 유공충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변화 및 생태계의 안정성 정도

를 규명하는데 현재 유공충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중이다 (Alve, 1991, 1995;

Reinhardt et al., 1994; Yanko et al., 1994; Collins et al., 1995; Yanko et al., 1999). 국내에

서도 동해의 해양투기장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의 안정성, 시화호의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

친 영향 등이 유공충과 중금속 함량 등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신 과 이, 1998; Shin and

Yi, 1998; 현 등 1999). 또한 황해의 북측해역 특히 경기만, 중국 산동반도 주변 및 산동반도

남부해역의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 최

근의 유공충 연구는 고심도 복원, 고온도 및 기후 복원, 해수의 화학성분 복원, 고지리의 복

원, 석유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 투기장이 군산 서방 약 300

km 공해 상에 위치해 있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만 톤 이상의 산업폐기물이 투기

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인하대학교, 1998).

<그림 1> 퇴적물 내의 현생유공충이 감염된 모습 (검은색 부분이 감염된 부분, 왼쪽사진:

정상적인 형태/ 오른쪽 사진: 오염된 유공충).

3) 피스톤 코아러 (piston corer ) : 해양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이 있어서

흡입력으로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4) 유공충 (foraminifer ) : 석회질 각을 분비하는 원생 동물. 수많은 아주 작은 구멍과 여러개 방

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바다에 살지만 담수에 사는 것도 알려져 있다. 형태와 생식 방법을 고

려하여 5개의 아목(亞目) 96개의 과(科)로 분류한다. 부유성인 것과 저서성인 것이 있으며, 부

유성인 것은 해수의 분포와 이동에 따라, 저서성인 것은 수심과 저질(底質)의 상태에 따라 좌

우되므로 지층의 퇴적환경 해석과 세계적인 지층 대비에 매우 유효하다. 캄브리아기부터 현재

까지 살고 있다.



국내의 미고생물 연구는 동해의 해양투기장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의 안정성, 시화호의 오

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유공충과 중금속 함량 등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신과

이, 1998; Shin and Yi, 1998; 현 등, 1999; 우 등, 1999). 또한 황해의 북측해역, 특히 경기

만, 중국 산동반도 주변 및 산동반도 남부해역의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가 보고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

세계적인 환경전문지인 「World Watch」 1995년도판 (1995, 제 8권 1호)에서는 죽어 가

는 바다 라는 특집기사에서 황해는 주변해역의 인구집중과, 수산자원 감소, 중금속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 바다 중 흑해 다음으로 문제가 심각한 바다로 지목되었다.

한국과 중국 해안에는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통해 많은 오염물질이 황해로

방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황해는 한반도와 접해있는 바다들 중에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특히 한국연안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정, 1987; 이 등, 1992; 조, 1994; Jung et al., 1996), 황해 전

반부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김 (1994)은 황해 퇴적물 중 원

소의 전반적인 분포에 관한 보고를 하였지만 납 오염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

다. 납 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대기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납 오염이 황해 전반부

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강 또는 해안 역에서의 폐수의 방출을 통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황해로 유입되는 연간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산업화의 발달정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퇴적물 시료에 대한 연대측정과 납

농도의 수직적 분포 등을 통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들의 정책수립은 각 국의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의 모든

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양환경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의 이

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의 변화는 지구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며,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온실개스의 방출, 해수면의 상승, 오존층 파괴와 같은 인류생존의 문

제로 그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현재까

지 거의 발표된 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중

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약 50년 동안 일어난 기후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1> 백년간 중국의 기후특성 (Ye Ruqiu, 1994)



기간 강수량특성 기온특성

1910- 1919 wet cold

1920- 1929 dry w arm

1930- 1939 dry (cold)

1940- 1949 wet w arm

1950- 1959 wet cold

1960- 1969 dry (warm )

1970- 1979 dry cold

1980- 1989 wet w arm

과거 40년간 중국의 년간 강수량은 50mm로 줄어들었으며, 계절적인 강수량의 변화의 폭

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의 건기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 나타나는 건기의 양상은 심각

해 지고 있다. 황하의 중류와 하류지역은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Hebei와 산동반도의 연간

총강수량은 약 200mm 까지 줄어들었다. 양자강 남측지역의 강수량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줄어들었으나, 상류와 하류지역은 지난 40년동안 더워지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50년간의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변화는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주요 요인으로는 태양과 화산의 활동의 영향을 주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인간의 활동과 자연

의 화산활동은 지구에 CO2 개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의 온도를 높일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앞으로 50년간의 동아시아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앞으로 50년간 동아시아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의변화 (Ye Ruqiu, 1994)

년도
기온과 온도의 변화

연간평균 겨울 봄 여름 가을

2000 0.20/ 0.60 0.21/ 0.80 0.20/ 0.70 0.19/ 0.70 0.20/ 0.50

2010 0.35/ 1.10 0.38/ 1.40 0.35/ 1.30 0.34/ 1.20 0.35/ 0.90

2020 0.65/ 1.90 0.69/ 2.60 0.63/ 2.30 0.62/ 2.10 0.64/ 1.60

2030 0.88/ 2.60 0.93/ 3.50 0.86/ 3.20 0.84/ 2.80 0.87/ 2.20

2040 1.06/ 3.20 1.12/ 4.20 1.04/ 3.80 1.02/ 3.40 1.05/ 2.50

2. 황해의 특성

2.1 황해의 자연적 특성



2.1.1 황해의 지형적 특성

황해 (Yellow Sea)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인 만 형태의 반폐쇄해 (semi- closed

Sea)로 남북의 길이가 약 1,000 m , 동서 길이 약 700 km이며 총 면적은 발해와 황해를 합

해서 약 460,000 km2, 총 용량은 18,000 km3이다 (Valencia, 1988). 황해의 경계는 한국의

제주도와 중국의 양자강 하구를 연결하는 선 이북의 해역으로 남쪽으로 동중국해 (East

China Sea)와 지리적으로 구분되며, 북쪽으로 발해와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2).

황해의 중앙부에는 수심 60 ∼ 80 m의 골이 남북방향으로 있고, 평균수심 44 m , 최대수

심 103 m 밖에 되지 않는 얕은 바다이다.

황해의 해저는 비교적 넓은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 연안쪽에서 골 쪽으로 수심

이 비교적 급하게 깊어지는 반면 중국 연안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수심이 얕아진다.

황해의 서부에는 황하와 양자강에 의해 형성된 삼각주가 얕은 바다에 넓게 발달하고 있다.

황해는 최종 빙하기5) (현재부터 약 1만 8천 년 전) 이후 해침에 의해 바다로 덮여 현재의

황해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반도 한강, 금강 및 영산강과 중국 황하 및 양자강으로 부터 년

간 16억 톤의 막대한 퇴적물이 계속 유입되어 두꺼운 퇴적층이 황해의 저질을 이루고 있다.

두꺼운 퇴적물 내에는 전략적으로 유용한 광물자원이 배퇴하고 있으며, 황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륙붕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알려져있다.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북한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이며 국

경선은 중국과 1,360㎞, 러시아와 16.5㎞를 접하고 있어 총 1,376.5㎞이다. 지형은 북부와 동

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동고서저의 형세이며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돼 있다. 지하자원은 약 3백60종이 매장돼 있으며 그중 유용광물은 약 2

백종에 이른다. 이중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정석. 운모. 형석. 은. 납. 아연.

알루미늄. 석탄 등 은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다. 수산자원은 약 650종에 달하며 그중 530여

종은 바다에서, 120여종은 호수.저수지.하천 등에서 자란다. 특히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

되고 있어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이 모여들어 북한의 주요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5) 빙하기 (Glacial Age) : 빙하가 세계적으로 특히 잘 발달한 시대를 가리킨다. 선캄브리아 말

기, 페름기, 제4기의 적어도 3차례의 큰 빙하시대가 알려져 있다. 선캄브리아 말기(약 7억년

전)의 빙하퇴적물은 유럽(칼레도니아 조산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시베리아 등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다. 페름기 빙하는 당시 곤드와나 대륙을 이루고 있었던 남미, 남아프

리카, 남아라비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당시 곤드와나대륙을 이루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제4기 빙하시대는 특히 잘 연구되어 있어 단순히 빙하시대하고 할 때는

제4기의 빙하시대(약 200만년전 이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림 2> 황해해역의 경계

2.1.2 황해의 해양적 특성

황해는 수심이 낮아 기상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황해 해수의 수괴는

일반적으로 고온·고염의 황해난류수6), 저온의 황해저층냉수, 저염·저온의 한국연안수7)와

중국연안수8) 및 고온·저염의 양자강 희석수, 4개의 수괴로 분류된다. 이들 수괴들 사이에

는 여러 형태의 혼합수가 존재하며, 황해남부의 동중국해에서 기원한 고염의 난류수는 겨울

철에 제주도 북서해역의 전선 바깥쪽에서부터 황해중앙부를 통해 북상하며 여름철에는 한반

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c). 겨울철에는 외부로부터 열의 유입이

적고 냉각이 심하기 때문에 수심에 따라 균질한 해수의 분포를 보이나 여름철에는 강한 일

사량으로 인한 해수면 가열로 수심 약 20 m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하여 고온의 상층수와 저

온의 저층수인 2층 구조를 보여준다.

2.2 황해 퇴적물의 기원과 분포

6) 황해난류수 (Yellow Sea Warm Current Water : YSWCW ) : 고온·고염으로 동중국해로부

터 유입되며 황해에 열과 염을 공급해 주는 등 황해의 해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등,
1998).

7) 한국연안수 (Korean Coastal Water : KCW ) : 한반도에서 흘러나오는 담수와 황해 해수가

강한 조석의 혼합으로 섞여진 수괴로 겨울에는 7 ℃ 이하의 수온과 33.0 psu 이하의 염분을

나타낸다. 여름의 수온은 18 ℃까지 상승하고 염분은 32.0 psu까지 하강하므로 여름과 겨울간

의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 등, 1998).
8) 중국연안수 (Chinese Coastal Water : CCW ) : 연중 산동반도 동쪽을 통과하여 남하하는 연

안류로부터 형성되는 수괴와 산동반도와 양쯔강 사이에 분포하는 연안해수가 있다. 겨울에는

7 ℃ 이하의 수온과 32.0 psu 이하의 염분을 가진 해수이며 여름에는 18℃ 이상의 수온과

31.4 psu 이하의 염분으로 구성된다.



2.2.1 해양퇴적물 기원과 분포

해양퇴적물의 이동, 침식 및 집적현상은 대부분 해수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조류와 파랑 등의 해수운동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수로 또는 연안 지역의 퇴적물은 자갈

또는 조립질9) 모래로 구성된 반면 세립질 입자들은 약한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도 이동 가

능하므로, 외대륙붕으로 갈수록 세립질 퇴적물이 증가한다. 황해를 포함한 전세계 대륙붕 퇴

적물 중 약 30 %는 현재 해양환경에 의해 이동된 퇴적물이며 나머지는 과거 해양환경에서

형성된 잔류퇴적물 (relict sediment )로 구성되어 있다 (Emery , 1968). 한국 주변해역은 홀로

세10) 해침11)시 형성된 잔류퇴적물인 모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퇴적물 분포특성은 황해와 인접한 주변국가들의 하천에서 유입되는 퇴적

물의 양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중국해역의 퇴적물 공급 및 이동은 주로 발해만에 위치한 황하에서 유입되는 퇴적물과 중

국 동해안의 해안침식에 의한 퇴적물의 공급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황하에서 배출되는

퇴적물 총량 중 황해 중부해역까지 이동되는 양은 ∼ 6×109 kg/ y로 거의 모든 퇴적물은

주변 발해만에서 퇴적되고 약 1 % 미만의 퇴적물만이 황해로 유입된다 (Martin et al.,

1994)

발해와 북한해역을 포함한 황해북부해역으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유입원은 중국의 황하와

북한의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이 주이다.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은 황해 북부해역으로 유입

되는 대표적인 3개의 강으로 그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3> 황해로 흘러드는 북한의 강·하천의 위치와 특성 (통일원, 1996)

9) 조립질 (coar se grained) : 개개의 구성입자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퇴적암이나

그 조직을 수식하는 용어. 특히 2mm 이상의 평균입도를 보이는 퇴적물로 구성된 암석이나 퇴

적암. 즉 세립 (fine grained)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0) 홀로세 (Holocene Epoch ) : 제4기의 마지막 지질시대. 플라이스토세 말, 즉 약 1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11) 해침 (tran sgression) :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육지가 침강하여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육지였던 곳에 바다가 진입하는 현상.



이름 위치 및 특성

압록강

○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면 남쪽 기슭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남서방향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 길이 : 803 km

- 유역넓이 : 63,160 km2 (우리나라 유역은 31,934km 2 )

- 주요지류 : 허천강(226km ), 장진강(266.3km ), 부전강(124km ), 자성강

(109.1km ), 독로강(254km ), 충만강(143.8km )

- 만곡계수 : 2.0

- 강바닥물매 : 평균 0.0028 (상류 0.0061, 중류 0.0017, 하류 0.0007)

- 물흐름량 : (연평균유출률) 상류 2ℓ/ s·km 2 , 중류 21 ℓ/ s·km 2 , 하

류 17 ℓ/ s·km2

이름 위치 및 특성

대동강

○ 평안남도 대흥군 랑림산과 한태령에서 시작하여 평양을 지나 황해

남도 은률군과 남포시와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해로 흘러드는 강으

로 우리나라 5대 장강(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중의 하

나임.

- 길이 : 450.3 km

- 유역넓이 : 20,247 km2

- 주요지류: 마탄강(64.9km ), 비류강(137.3), 남강(188.5km ), 보통강

(55.2km ), 황주천(106.6km ), 재령강(124.2km )

- 강바닥물매: 상류 0.0066, 중류 0.0004, 하류 0.0001

- 물흐름향: (연평균 유출률) 상류 24ℓ/ s·km 2 , 중류 15ℓ/ s·km 2 , 하

류 11ℓ/ s·km 2

청천강

○ 자강도 동신군 갑현령(랑림산 기슭)에서 시작하여 적유령 산맥과 묘

향산맥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서해로 흘러 들

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여덟번째로 긴강

- 길이 : 211.9 km

- 유역넓이 : 9,522.6 km 2

- 주요지류 : 희천강(85km ), 구룡강(125.6km ), 대령강(168.8km )

- 강바닥물매 : 중류 0.0013, 하류 0.0009

- 물흐름량 : (연평균 유출률) 23.2∼30.7 ℓ/ s·km 2



2.2.2 황해의 지화학적 특성과 미고생물학적 특성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보고된 지화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각 양국에서 배출되어 황해에 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연안뿐만 아니라 황

해 북측에서 유입되어 남측으로 이동되어 쌓이는 오염물질의 확산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

퇴적물 중의 유기물 및 탄산염12)과 함께 주요원소 및 미량원소13)는 퇴적물의 특성을 나

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대륙기원 물질14)이 주인 주요원소와 미량원소는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며 그에 따라 농축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주요

원소와 미량원소의 분석은 오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점토광

물15)분석과 함께 중금속 분석, 유기물 등, 지화학적 분석은 오염물질의 종류, 진행방향뿐만

아니라 황해 전체 해역으로의 확산정도에 관한 질적으로 높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

유공충이 오염물질의 유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

히 해저퇴적물은 대기 중의 물질을 포함하여 많은 오염물질이 축척되는 마지막 정착지로 저

서성유공충에 의한 오염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황해의 유공충 분포는 산동반도 앞의 황해 북측해역에서 남측해역으로 내려올수록 그 개

체수가 증가하며 종의 수도 많아진다. 유공충의 현존량은 유기물의 유입이나 해수의 특성에

따라 그 분포를 달리한다. 한국측 해역에서 나타나는 유공충의 양은 외해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며 황해 중부해역으로 갈수록 오염의 정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투기장 해역의

유공충 양은 다른 지역보다 살아있는 유공충 양이 줄어들어 투기장의 환경이 해양의 생태계

에 불안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소, 1998). 그러나 미고생물 분석

에 의한 오염정도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발해만과 북한해역의 미고생물 분

포결과의 수집·비교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해양오염

3.1 해양오염의 종류와 원인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해

12) 탄산염 (carbonate) : 근본적으로 음이온의 CO3- 2구조를 가진 화합물. 광물. 방해석, 아라고

나이트 및 돌로마이트가 대표적인 예.
13) 미량원소 (trace element ) : 암석이나 광물 속에 미량으로 들어 있는 원소. 흔적원소라고도

한다. 중량으로 1∼0.01 % 까지를 미량, 그 이하를 흔적(trace)이라 하기도 한다. 지각의 평균

화학조성을 논할 때는 산소(O), 규소(Si), 알루미늄(Al), 철(Fe), 마그네슘(Mg), 칼슘(Ca), 나트

륨(Na), 칼륨(K)의 주성분 8개 원소 이외의 원소를 가리킨다.
14) 대륙기원 퇴적물 (terrigenous sediment s) : 육성퇴적물이라고도 한다. 육지로부터 운반 퇴적

된 쇄설물.
15) 점토광물 (clay mineral) : 넓은 의미로는 점토에 포함된 일차 광물 이외의 모든 광물을 가리

키는데 좁은 의미로는 점토 중에 규산염 이차 광물을 가리킨다.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

릴로나이트 및 녹니석이 이에 속한다.



양오염물질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해양오염물질 분류 (서울대학교, 1996)

구분 물 질

할로겐계 화학수

석유와 석유제품

기타 유기화학물질

무기화학물질

유독성 고형물질

방사성 물질열

열

BHC, DDT , PCB

- 합성물질: 페놀, 용제, 아닐린 염료

- 해면에서 활성화되는 물질

- 천연물질 : 탄닌, 단백질, 터펜류

납, 구리, 크롬, 카드늄, 인, 기타 중금속

질산염, 인산염 등

준설물, 골재 폐기물 등

방사능재,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 기타 방사능물질

발전소 온배수

(자료: UN 경제이사회 보고서 기준/ 한국의 해양오염 현황과 대책, 해양정책연구 제 6권 1

호, 1991)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육지이나, 오염물질의 유입의 경로에 따라 오염물질의 활동은 차

이가 있다. 대기에 의해 유입된 오염물질의 경우, 농도가 낮아지면서 넓은 지역에 확산되지

만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은 지리적 구조 혹은 해양학적 구조에 따라

연안의 일정수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해양연구소, 1999).

해양오염 중 가장 심각한 오염원은 중금속으로, 중금속은 일단 버려지면 소멸되지 않고

오래도록 환경에 남아 순환하는 지속성 오염물질 (per sistent pollutant )에 속하며, 인간활동

에 의한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암석의 풍화작용에 의해서도 오염된다. 또한 대기를 통해

서도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으며, 황사와 같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해양으로 유입될

때도 중금속과 함께 묻어 들어올 수 있으며, 화산폭발때나 지각으로부터 가스가 방출될 때

역시 대기중으로 나왔다가 해양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육상으로부터의 과

도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해양의 중금속 오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

연구소, 1995).

그 외에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과 방사성물질16)을 오염원으로 들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은

원래 자연 상태로 해양에 존재한다. 칼룸 (K), 루비듐 (Rb), 트리튬 (T h), 우라늄 (U)의 방

사성 동위원소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활동에 의해 해양에 투기되는 방사성 물

질로, 방사성폐기물은 드럼통에 콘크리트로 쌓여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1968년부터 1972년

에 걸쳐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비교적 소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해양에서 폐기물이 투기되고 있으며, 1984년의 체르노빌사고 이후, 그 수치는 급격히

16) 방사성 원소 (radioactive element s) : 우라늄(U)과 같이 자연상태에서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 동위원소 모두가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 원자번호 83이상의 원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페기물 배출량은 1988년도에 552천톤에 불과 했으나 1995년에는

4,170천톤에 이르러 약 8배가 증가했다. <표 5>에 나타난 해역별 배출량을 보면 1991년 까

지는 황해의 배출량이 동해보다 많았으나, 92년 이후 황해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동해

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환경부).

<표 5> 황해와 동해의 연간 해양 배출량 (환경부)

구분
연간 해양 배출량 (천톤)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552 837 1,068 1,391 1,990 2,466 3,291 4,149

서해 547 738 896 982 989 727 868 1,127

동해 5 99 172 409 1,001 1,739 2,423 3,022

이러한 오염물질의 해양오염은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종이 절멸

의 위기에 놓여있다. 2000년까지 현재 3백만∼1천만종의 생물 중 15 % 정도가 멸종되었다

(환경부, 1996).

3.2. 국외 해양오염의 실례

미국은 연안의 모니터링 사업으로 NS & T (National Status and T rends Program )을

1984년부터 시작하여 시간, 공간적인 오염실태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사업은 화학 오염물질

의 농도뿐 아니라 잠재적 생물 영향의 지표가지 포함하여 국가의 연안, 하구역 환경을 조사

하였으며, 퇴적물과 생물체 (어류의 간, 위 내용물, 조직)에 대해 통일된 분석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조사하는 항목은 퇴적물, 생물체의 경우 중금속 중 Hg, Cd, Pb, Zn , Cu 등 5종과

PAH성분 16종, 잔류농약 16종 등이었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연구소, 1996).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발트해의 발원지로서 하천을 통해 삼림지대의 펄프와 제지공장의 산

업지대가 연결되어 있다. 1940년대 공장 대부분은 종이 표백용으로 염소 및 염소화합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화합물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 동물과 어류

의 지방조직에 쉽게 축척되어 발트해의 오염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오염이 너무나 심각하

여 해양생물학자와 공동으로 조사한 뉴욕시의 해양환경연구협의 이사인 Susan Shaw에 의

하면 어떠한 문제도 이젠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발트해는 수년에 걸쳐서 폴

란드와 체코공화국에서 배출된 미처리 하수와 산업폐수의 최종집결지로, 1991년 Ambio 기

사에 의하면 대기속의 금속방출은 발트해 지역 금속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하

였다. 이후 발트해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인이 동유럽측 발트해역 국가에 대해 하수처

리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 에스토니아 수도인 다린의

하수처리시설비로 6천 7백만달러의 융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연구소,

1996).

3.3. 황해의 해양오염현황



황해는 수심이 낮고 해저 바닥에 쌓인 퇴적물들이 재부유하는 등 해수에는 부유퇴적물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그 색깔이 맑지 않아서 황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현재 이 토사

에는 단순한 흙뿐만 아니라 중금속이 섞여있으며, 황해는 토사의 유입과 함께 급속히 진행

된 공업화로 인해 연안지역의 폐기물 오염물을 받아들여 왔다.

황해 연안에 집중된 경제활동은 반폐쇄 해역인 황해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들로 인해 해안습지를 비롯한 생물의 서식지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구의 대부분이 황해 연안에 밀집해 있

고, 대부분의 경제산업이 황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황해의 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

측한다. 중국은 근래 년 10%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

고 있다. 황해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는 3.65%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GDP는 각각 16.6%

와 26.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전체 해역의 1.8%에 불과한 발해에는 대륙에서 발생한 폐

수 (87억톤)의 32%인 28억톤, 오염물질 총량의 47%인 70만톤이 매년 57개의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산동성 룽커우시의 앞바다 6만㎡와 랴오닝성 후루섬 근해 5㎢에는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해역으로 되었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연구소, 1995).

1989년판 중국연안부 환경상황연감 에 다르면 황해는 1989년 2만 1천톤의 석유와 함께

751톤의 카듐, 수은, 납, 아연, 비소, 크롬을 발해로 흘러 보냈다. 그 결과 황해는 2배 이상의

중금속을 받아들였으며, 유독금속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퇴적물의 최상층으로 수중의

1.00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오염은 많은 종이 서식하고 먹이를 구하는 해저

부분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다. 1989년 데이터를 보면 바지락, 굴과 같은 이매패의 수은 농

도가 허용수준의 10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하천에서 유입된 오염과 함께 석탄을 태우는 공

장 및 스모그에 덮인 도시 등 대기오염의 영향도 받고 있다. 또 연안지역의 산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직접 투기에 의해서도 오염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주만에 있는 칭따오 소

다 공장은 퇴적물의 상태를 변화시켜 버렸다. 공장 주변의 크롬농도는 1kg 당 4백 30mg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배출구 주변의 연안을 급격히 변색시킬 만큼의 수치이다. 1963년에는 연

체동물 및 갑각류, 극피동물 등 141종의 해양생물이 이 퇴적물 속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1988년에 살아남은 종은 겨우 24종 뿐이었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연구소, 1995).

황해를 둘러싼 하구역 및 만, 습지 대부분은 현재의 어획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는 과정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황해를 둘러싼 인접국가들간의

군사개입까지 일으킬 정도이며, 최근 북한은 남아있는 어장을 해적선 및 외국 선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50해리의 군사경계구역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한국수산회 어촌문제연구소,

1996).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오염실태는 다음과 같다. 대동강·청

천강·두만강등 주요하천은 인근 남포·안주·청진 등 공업지구에서 방출되는 폐수로 인해

水質이 4級水 이하이며 평양시 식수원인 대동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서울 한강

에 비해 2~3배이상 오염되어 있다. 두만강은 무산광산·회령제지공장과 중국의 개산툰펄프

공장·석현제지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페놀·浮遊물질 등이 기준치의 10- 40배

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하천오염은 이질·콜레라 등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고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東海의 원산·함흥·청진 공업지구 앞바다는 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폐수와 폐유

등으로 인해 어패류·해조류가 멸종 상태에 이르고 있고 西海는 안주 탄광지구 폐수와 서해

갑문 건설(86년)이후 대동강이 自淨능력을 상실한데다 평양·남포공업지구의 폐수가 부패된



후 西海로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대동강 하구 및 남포 근해의 오염이 극심한 실정이다. 또

한 금성(平南)·서호(平北)·웅도(黃南)등 대규모 간척사업 추진으로 海水의 정화역할을 하

는 갯벌이 감소되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 보급 및 운행댓수가 적어 스모그현상 등 도시형 대기오염은 별문제가 없으나 각지

의 공업지역에서는 공해방지 시설이 없어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극

심하여 연간 배출되는 황·질소 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1,080만톤 정도로 높은 수준이

며 청진화력 발전소 인근지역에는 pH 4.7 정도의 산성비가 내리는 실정이다. 대규모 광산지

역과 주요 공업지역은 미광·분진·유독가스 등으로 주민생활 및 작물 생육에 장해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산

업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공장 주변지역은 물론 오지까지 방치 또는 투기함으로써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토양 및 지하수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황해 해역은 연안개발, 매립 등에 의한 지형의 변화, 그에 따른 해황의 변화, 중금속,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물질의 해수 침전 및 해저 집적, 질소염류의 과다 유입에 따른 적조

현상, 해양생물 종의 교체, 현존량의 변화 등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4. 해양환경오염대책을 위한 연구정책방향

4.1 중국의 해양오염방지 정책

중국은 전통적으로 군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기본으로서 해양정책을 육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78년도에 경제현대화를 위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

기술에 대한 4대 근대화 정책이 결정된 이후, 어업, 해운, 해저 석유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

한 범령을 제정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연계된 해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관련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국의 해양관련 연구 및 관리기관 (서울대학교, 1996)

구 분 기관수 비 고

국가해양국산하 24

과학원 산하 5 음향, 대기물리, 해양, 에너지자원, 남중국해

국가수산국 산하 3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수산연구소

국무원 산하 각부처 18 교통부, 지질광산부 등

대학연구소 19 교육부, 지방성, 자치구 대학

연안성, 자치구 연구소 16

연안성, 자치구

해양관리소
93

(자료: An Introduction to China ' s Marine Institutions, China Ocean Press, 1992)

중국은 국가해양국 (SOA )를 1964년 7월에 설립한 후 30여년에 걸쳐 중국의 해양을 관리



해오고 있다.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안 관측기지, 레이더,

부표, 조사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해양을 관리하고, 법령체계의 수립과 집행, 해양환경 예

측시스템, 해난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1996)

4.1.3 북한의 해양관련 정책

북한은 1977년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을 동해와 서해에 각각 선포함으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서해의 매립·간척과 석유자원의 개발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해양관련 정부조직은 매우 유사하다.

<표 7> 남·북한 해양관련 주요 정부조직 비교 (서울대학교, 1996)

주요업무 우리나라 북한

해양에 관한 조약, 국제협정

수산정책, 어선, 어항, 어업관리

조선공업

해운, 항만건설

농지간척 매립사업

해저광물, 대륙붕 유전개발

해양오염 방제 및 단속

해양 및 수산교육, 인력양성

해양조사, 연구개발

외무부

수산청

통상산업부

해운항만청

농림부

통상산업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과학기술처

외교부

수산위원회

선박공업부

해운부

농업위원회

자원개발부

환경보호 및 토지행정총국

교육위원회

과학원

4.2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감시 현황

우리나라 해양 오염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각

기관에서는 197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관마다 거의 전국을 대상으로 독자적

인 조사를 해왔으며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측정 분석

및 자료 처리 과정은 달라 생산된 자료에 대한 상호 신뢰와 국내외적 비교 가치가 높지 않

았다. 현재까지 연안과 근해를 대상으로 환경청·해양경찰청·수산진흥원이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해양오염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서울대학교, 1996).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로는 「해양개발기본법」이 1987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해양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해양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 이후 1990

년대 후반기에 국가의 해양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부가 설치된 후 본격적인

해양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93년에 연안 해역은 63개 해역 (내만 15개 포함)으로 분

류되어 254개 정점에서 연 6회에 걸쳐 수온·염분·투명도와 해역 수질 환경 기준 항목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해양오염의 정도를 파악하

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오염물질의 분포양상과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부족

하였다. 해양환경의 파괴는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나 해수 중의 현존농도만으로는 평가

하기 힘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된 환경항목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대학교, 1996).

<표 8> 우리나라 해양관련 행정기관과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1996)

행정기관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종합조사, 해양에너지, 해양생물, 해저광물,
해양공간 이용기술 연구, 해양법, 해양정책 및 해양경제 연구, 심해저

해양탐사 및 남극연구)

교육부
서울대, 인하대, 충남대, 부경대 등 해양학 관련학과 설치대학 12개
학교 및 부설연구소 (인력양성 및 기초조사연구)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연안역 간척사업)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어업자원조사, 어구어법 시험, 수산기술지도 보급)

건설교통부

국립건설기술연구원 (방조제 건설 및 연안수리모형실험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 간척 타당성 연구)

수로국 (수로조사 및 수로측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오염방제연구)

4.3 황해의 연구와 환경오염방지 대책 방향

4.3.1 앞으로의 연구방향

오염퇴적물은 수질, 생태계, 더 나아가 인간에게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양의

퇴적물은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은 퇴적물에 흡착하

여 이동하기 때문에 퇴적물의 기원지, 유출경로와 유입량, 침전속도 및 퇴적양, 침식 및 퇴

적물의 최종 정착지 등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황해 해역에

대한 전반적인 퇴적물의 이동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육상오

염 물질의 이동확산 및 해양환경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황해로 유

입되는 오염물질 등의 진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

국해양연구소, 1999).

황해는 우리나라, 북한,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며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공장폐

수, 산업폐기물17),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안간척사업을

17) 산업폐기물 :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유, 폐산, 재 등 폐기물. 종류에는 종이, 나무,
섬유, 고무 등 쓰레기와 분진, 오니, 동물의 분뇨 등이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사업자가 배

출되는 산업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자원화나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업자에 위임하여 보관, 운반, 처리해야 한다. 이때 운반등은 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52조에 따른다. 그러나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폐기물은 배출업자가 직접 원료나 재료로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은 특정 산업폐기물(특정 유해산업폐기물, 폐유, 폐

합성 수지), 일반산 업폐기물(유기물류, 무기물류) 등으로 양분된다. 산업폐기물업자는 기술능

력, 운반장비, 보관시설, 시험기기와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은 주

로 매립(약 80%), 재생활용(약 15%)등으로 처리되며 나머지는 소각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처



통한 농지 및 공업단지조성, 항로준설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황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는 황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다. 즉, 황해퇴적물의 이동, 기원 및 퇴적현상의 규명

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저면 퇴적환경 분석연구, 해양지질학적 분석, 해수의 물리·

화학적 환경조사 및 원격탐사에 의한 육상기원 퇴적물의 해양유입확산 경로 관측연구 등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퇴적물의 이동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퇴적물의 이동현상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적물의 침식, 이동, 집적현상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유퇴적물의 변화, 표층퇴적물의 연구, 지화학적 연

구, 고생물학적 연구 등에 의한 연속적이고 넓은 범위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우선, 해양

기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부유퇴적물18)의 유입량, 이동경로 및 분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황

해 전체 해역에 대한 부유퇴적물의 분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최근 한국해양연

구소에 의해서 1983년 이후 계속해서 조사되어지고 있다. 부유퇴적물의 분포로는 무기기원

의 쇄설성 퇴적물과 유기기원인 생물기원 퇴적물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표층

에서 수온약층19)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광합성이 활발하므로 유기기원의 생물분포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지면 해저면에 퇴적되어 있던 쇄설기원 퇴적물의

재기동에 의한 부유퇴적물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부유퇴적물에 대한

연구는 실험방법에 대한 일관성, 실험시기, 해수를 채수한 후 보관 시기 및 보관 방법에 대

한 정확한 언급이 없이는 비교하기 어려우며, 부유퇴적물은 해수에서 유기물 및 생물체의

증산으로 그 값이 측정시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차후 연속하여 같은 실

험방법으로 황해해역을 조사함으로써 값의 변동 오차범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희일, 1998).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 표층퇴적물의 연구는 지금까지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황해의 표층퇴적물 분포는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해와 북한해역을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의 표층퇴적물 분포

자료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기존자료 분석과 중국해역의 정확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황해에 쌓인 해양퇴적물은 황해에서 일어난 환경변화의 기록, 특히 해수면의 변화20)와 기

후변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수직

적인 퇴적물의 연구에 의한 퇴적환경의 규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런 환경변화의 기록

들은 시대와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환경변화요인이 미래의 황해에 미칠 영향을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성파 층서, 퇴적학적, 지구화학적 및 고생물학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황해 해양퇴적물은 해수면의 변화와 함께 막대한 양의 퇴적물이 주변 대륙과 대기를 통하

여 황해로 유입되고 있다 (Ren and Shi, 1986; 홍 등, 1997).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

리하고 있다.
18) 부유퇴적물 (suspended sediment s) :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의 일부로 상당기간 바닥으로부

터 떠있는 상태로 운반되는 퇴적물. 주로 점토 및 실트로 구성되어 있다.
19) 수온약층 (thermocline) : 수온이 수직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으로 혼합층 아래에 있다.

이 층은 계절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영구적인 것도 있다.
20) 해수면 변화 (sea- level change of sea- level) : 해수면이 전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것. 대륙빙

하의 팽축에 의해 해수의 절대량이 변하여 일어난다.



는 미미한 편이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기원 및

하천기원 원소들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이고 본격

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황해를 인접한 우리나라·북한·중국의 산업화

경향에 따른 해양환경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우선, 황해로 유입되는 유

입물질의 근원지별 지화학적 특성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관측으로 과거의 지화학적 원소의 배경농도 (background values)를 근원지별로 파악하는 것

은 황해 전역에 걸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일차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단계로는 지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황해로 유입되는 물질의 이동 및 혼합되는 양상과 근원지

별로 지화학적 특성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 단계로 지화학적 특성과 혼합

양상을 이용하여 환경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퇴적물의 분포특성 연구와 지화학적 분석과 함께 미고생물학적 분석은 황해 해역의

기후 및 오염물질을 포함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해양퇴

적물에서 살아있는 유공충과 죽은 유공충의 정량분석을 하며, 기후 및 환경의 변화에 민감

한 부유성유공충과 저서성유공충, 개형충21)의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유공충을 분류하여

오염에 민감한 종을 찾아내고, 오염이 유공충에 미친 영향과 종다양성22) 지수, 균등도 및 종

다양성을 조사하여 환경의 안정성을 해석한다. 또한 살아있는 유공충의 정량분석을 통하여

저층수23)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오염물질로 인한 살아있는 유공충의

박테리아 감염여부에 관한 정량분석과 변형된 각 (test )24)을 가진 유공충의 정량분석의 연구

는 주변의 강을 통하여 유입되는 유기물, 중금속이 황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코아퇴적물에 함유된 유공충을 이용한 방사성탄소 동위원소25) 및 산

소, 탄소 동위원소 연구는 해수면 변화 및 과거의 환경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장래의

환경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퇴적물의 이동은 해류,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수의 운동은 해양퇴적물

의 이해에 앞서 파악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퇴적물은 해수의 운동에 의해 밑짐, 뜬짐의 상태

로 이동함으로 황해에서 일어나는 퇴적물의 전체적인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황해 전체

규모의 해수순환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1945년 이후, 한국과 중국은 각각 한정된 자국 관

할 해역만을 대상으로 해양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1980- 90년대에 이르러 여러 국제 공동조

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조사 자료의 질

에 관련된 문제점, 관측 해역의 한계성 및 북한 관할 해역의 자료 공백 등으로 황해의 종합

적인 해양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현장조사와 기존자료의 수집이 필요한 상태이다.

21) 개형충 (ostracoda) : 대개 1 mm 내외의 소형 갑각류(crustacea)이지만 간혹 8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몸은 배갑(背甲)으로 완전히 싸여 있고 배갑은 좌우 2매의 각으로 되어 있다. 해수

로부터 담수에까지 광범위한 환경에 적응하고 부유생활이나 저서생활을 하며, 다르 stodanf에
기생 또는 공생한다. 캄브리아기초기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22) 다양성 (diver sity ) : 어느 집단 내에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종류 수. 생물집단

에 속한 종의 수.
23) 저층수 (bottom water ) : 고위도 지역의 표면 해수가 냉각되어 해저에 내려가 가장 깊은 곳

에 있는 밀도가 가장 높은 물.
24) 각 (test ) : 유공충과 같은 원생동물이나 단세포 미생물을 둘러싼 껍질을 가리킴.
25) 동위원소법 (isotope paleontology ) :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화석을 연구하는 새로운 고생물학

분야. 최근 과학기계의 발달에 따라 고생물학에 새로이 등장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동위원소

를 이용하여 과거 생물의 역사를 연구한다. 예를 들면 화석에 포함된 산소 동위원소 조성으로

고온도(古溫度)를 측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해양퇴적물의 중금속, 유기오염 물질과 미고생물학적 분석 등과 같은 결과는 유입되는 오

염물질이 어느 정도 해저퇴적물로 제거되고 축적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퇴적물내 오염물질

축적, 그리고 연대에 따라 오염물질의 증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열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좀 더 과학적이고 체쳬계적인 해양퇴적물의 특성과 분포양상 및 이동에 관한 정확하고 빠른

해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넓은 지역에 대해 동시에 현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는 많은 수의 탐사선, 인원 및 장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최근 보다 정확한 해양퇴적물의 유입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관측에 의한 퇴적물

의 이동현상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4.3.2 해양환경오염방지 대책의 방향

현재까지 황해의 해양오염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많은 산발적인 조사가 수행되어 왔으

나 몇 가지 오염 항목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치고 오염물질의 축척, 변화 및 생물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지역해의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량으로 분포하는 오

염물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100년 동안 산업화에 따른 중금속 오염 진행과정 등을 예측 할 수 있는 퇴적물의 오염

역사나 오염부하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육상으로부터 오염의 유입량은 지금까지 하천유

입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육지로부터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게 산

정되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처럼 연안역의 연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 변화된 연안역 사용현황에 따라 장래 오염유입량 변화를 에측하고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오염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연안환경의 오염과 보존에 관련하여 부유물질이동 연구에 지속

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해수채취와 정점조사 단계를 벗어나 자동계측장비를 사용, 예측가

능한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역학적인 자료와 퇴적학적인 자료

를 결부시켜 정량화된 모델을 개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과

조간대에서 계절별로 퇴적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하천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

오염물질의 퇴적작용을 모니터링하여, 오염물질의 연안 역, 조간대, 만 사이에서의 수급상황

을 모델화하고 국토개발과 오염예보에 기본틀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까지 오염퇴적물 조사는 대부분의 퇴적물 조사가 산발적, 국부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염퇴적물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퇴적물은 오염물질

의 공간적인 분포뿐만 아니라 퇴적물 내의 수직적인 분포까지 파악해야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오염퇴적물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퇴적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퇴적물의 오염 정도의 진행상황과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퇴적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표준방법과 퇴적물 오염 허용기준 등의 확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황해는 최근 들어 많은 광물자원개발과 연안개발의 가능성과 주변인접국가들과의 무역왕

래로 인해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저광물자원의 연구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자원 탐사기술의 발

전과 탐사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황해를 포함한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광역적인 기초조



사를 필요로 한다. 이들 해양자원개발과 연안개발과 함께 해양오염의 상태와 원인의 규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황해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황해 오염물질의 순환경로 파악과 함께 황해의 종합 오염감시

체제 구축과 지역해 관리기술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해 관리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원격탐사, 수질연속측정, 오염물질 흡수력), 지역관리를 위한 종합평가 기술개발,

외해역 저농도 오염물질 분석기술 개발, 원격탐사 및 수질연속 측정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

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수행으로 황해오염감시를 강화함과 함께 북한과의 공동 해양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

의 해저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위협의 요소를 파악하여, 앞으로 황해와

관련된 인접국가와의 분쟁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3.3. 연구의 활용방안

한국, 중국 및 북한은 황해를 인접하고 있으나, 각국의 연안에 국한된 연구만을 진행하여

왔으며, 북한과 중국의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0여년간 중국과 한국의

공업화는 황해에 심각한 오염을 진행시켜 왔으며, 현재에 그에 따른 오염의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업화의 진행정도나 그에 따른 오염정도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황해의 해양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 황해 북부의 경우,

발해만의 공업화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과 오염정도는 최근

들어 중국의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발해만으로 부터 황해 해역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북한 해역의 정보는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황해 북측해역

의 해양환경의 해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발해만을 통해 황해 남

측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확산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

께 아직 보고되지 않은 북한의 자료 뿐만 아니라 중국측의 자료와 한국측의 자료를 종합하

여 황해의 환경변화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해역으로 수심이 낮고 해수순환의 흐

름이 완만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황해는 중국과 한국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공업화는 황해 환경 및 생태계에 빠른 변

화를 일으키고 있어, 황해의 해양환경 오염의 문제는 한반도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

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양오염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해양의 특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학적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황해를 인접한 주변국의 기초자료는 수집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해역 자료의 양은 해양퇴적물의 퇴적과정이나 변화를 해석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양국간 자료의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1990년대 들어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공동연구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해역의 조사자료의 공백과 공동연구의 추진이 어려워, 황해 전역에



걸친 전반적인 해석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은

과학적인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황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황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국과의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적

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이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북한, 중국, 3국간의 황해환경보존대책

을 위한 협력체제를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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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Ⅰ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

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

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신지호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윤성이 (경상대 조교수)

라미경 (충남대 강사)

양영자 (대만 중국문화대학)

서우석 (주택공사

선임연구원)

김면회 (서강대 강사)

이종국 (동국대 강사)

Ⅱ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

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우수영 (상주대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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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

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설정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

책방안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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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 96~2000년 )

96년

<통일정책 분야>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협력분야>

남북한 신뢰구축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북한의 화법(話法) 연구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 7년

<통일정책 ·통일환경 분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협상분야>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 ·홍보분야>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 ·통일환경 분야>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연구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설할 수 있는 지표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응문제 연구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교류협력 ·인도지원 분야>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대만·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 ·홍보분야>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새통일 한국의 영·융 교육 연구

99년

<통일정책 분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적 방안연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연구

對조총련 포용정책 필요성과 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한국의 군대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통한 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연구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북한실태 ·인도지원 분야>

북한의 이차경제 발흥과 정치적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발방향 연구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통일교육홍보 ·기타>

정보화시대 통일부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

남북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내용 비교 연구



김일성 담화체계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놀이문화에서 찾아내는 남북공감대 모색방향 연구

북한관련 T 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 00년

<통일정책 분야>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북한실태 분야>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

구계획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통일교육 , 홍보 , 교류협력 , 기타 분야>

남북한 「도덕」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표지
	목차
	남북한 「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 덕목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 「도덕 」교과 목표 및 편재
	제3장「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 덕목 실재
	제4장 남북한 가치 덕목의 동질성과 이질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통일의식 변화 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학생들의 통일의식 분석 및 그 특성
	제3장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및 과제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설문지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김정일 체제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제3장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향
	제4장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제5장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정향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안
	참고문헌

	남북정상회담 이후 산업입지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인센티브 분석
	제3장 북한의 산업입지와 사회간접자본 현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의 비교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대북한 및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3장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기준
	제4장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
	제5장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회계의 비교
	제6장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민족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제3장 연구방법: 질적 내용분석법
	제4장 분석의 실제
	제5장 결론: 북한 정체성의 복합적 구성
	참고문헌

	남 ·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황해의 특성
	제3장 해양오염
	제4장 해영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연구정책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